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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경기도는 구석기 시대로 부터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의 중요 유적 

들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18년 백제가 한강 유역에 

서 건국된 이래 백제의 중심지로 4세기 말까지 기능한 고장입니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는 신라의 영토로서 중국과의 해상 

교통로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18년에 송악의 호족인 왕건이 궁예를 타도하고 고려를 건국하면서 

개경(1써京)으로 개칭하고 도읍으로 삼았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함으로써 경기도는 1. 0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중심적인 고장으로 기능을 해 왔 

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숫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각지 

에 수많은 유울‘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자랑스런 문화유산들은 앞 

으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오히려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빛을 발하 

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귀중한 역사유적 유물들이 제자리 

를 잃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더욱이 도내 콧곳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 

어지면서 도민들이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조상들이 남걱주신 귀중한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가꾸어 후손들애 

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는 있어도 이를 방치하거나 훼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기향토사학> 15집을 간행하는 것도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도민의 화합과 단절에 기여하고자 합입니다 이러한 노 

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향토사학> 1 5집이 발간되기까지 집띨에 수고하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2010년 11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 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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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우리의 민족은 그 역사가 유구한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연서 연면히 이어져 왔다 

지정학적(地政쩔的) 위치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항상 외세의 침입에 직연하였고 그때마다 그 

를 격되하여 평화를 되찾은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강산이 유린되기도 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항쟁하여 국 

토를 방위하였다 

고구려의 용맹성이 민족의 영광을 안겨준 이후로 우리 민족은 외적의 피칩과 저항이라는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과 국토를 지켜온 것이다 그러기에 외국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에 항쟁하여 승리로 이끈 역사적 사실과 민족을 수호한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였던 대제국 몽고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 

는 그렇듯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을 발견하지 옷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은 이때도 역시 우리 민족은 강인한 저항을 하였으니， 구주성(없州뼈 씨움에서 보여준 

박서의 용기 도처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활약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옹고의 2차 침입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변에 위치한 처인성에서 송장 김윤 

후(金允f잣)와 부곡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봉고의 원수 살리타이(뼈행t용)를 사살함으로써 강 

력한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강인성을 보여준 자랑스 

런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처인성 전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그 하나는 외적의 침략에 대 

해 가장 주체적인 저항세력이 지배층이나 권력층이 아니라 일반 민중‘ 곧 농민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층이라는 사실이며 승려 신분인 김윤후를 중심으로 이러한 민중들이 호홉을 같 

이하여 국난을 이겨내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는 임진왜란에서도 우리가 보는 바이지만 국 

난을 당할 때의 지배층은 한결같이 무능하였고 끝까지 외세에 저항하는 것은 억압받던 피 

지배층이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몽고와의 30여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끝까지 대옹항쟁에 나선 것은 민중들이었고 특 

히 김윤후 승장은 이러한 민중세력을 규합하여 그들로 하여긍 침입해 온 몽고군에 항전케 

하도록 이끈 지도자였다 그는 처인성 전투 이후에도 충주산성 방호멸감(1깨파써앞)으로 부 

8 김장환 



임하여 용고의 제4차 칩입시 또다시 그곳의 민중들을 규합하여 몽고의 대군을 물리진 인물 

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신분 해땅을 시도하여 전란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 

적 개혁을 아울러 이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샤 더욱 주목된다 1) 

본 논문에서는 용고의 2차 침입시 승리를 이끈 처인성 전투를 조영하되， 몽고와의 투쟁 

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윤후라는 인물과 사회적 신분이 낮았음에도 몽고군에 대항하여 

당당히 μ운 처인부곡민들에 대하여 고잘해 보고자 한다 다만 처인생 전투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 일부 문헌에 짧은 기사만 전할 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용고와의 다른 전투에서 이루어졌던 전황을 살펴봄으로써 처인성 전투를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띠를 밝혀보고자 한다 

1I . 대몽항쟁의 정치 사회적 배경 

l 최씨 무신정권 

몽고가 세력을 확장하던 당시 고려는 최충헌의 무신정권이 한장일 무립이었다 2) 무신정 

권의 등장은 고려초 이래 지배계층을 이루던 훈구귀족과 사대보수 문신들의 지냐친 유약 

성 그리고 왕실의 후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모순과 혼란이 빚어댄 결과였 

다 

무신난은 고려사회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으니 문물제도는 하루아침에 마비되고 무인 

상호간의 정권쟁탈 천민들의 전국적인 반란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 이때 최 

충헌(Ij많없)은 조위총(해f!I뼈) 3)의 토벌에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1) KBS 한국사 에 몽곰을 두 번 격파하다1 고려 영웅 김윤후 

2) 1206언 
3) 병부상서(兵염j따h'l)로 서경유수(il_!jJi(fln=)륜 검하고 있을 매 1170년(의총 24) 정충부뺏씨'x) 이의방(주 

1i.JJ) 퉁이 정연을 일으키자 1174년(명종 4) 서죄의 여러 성에 격문응 보내 정령(빼 이꽉 40여 성의 호 
응펀 얻어 난을 일으컸다 이에 중앙에서 명장새끼찌:)1') 윤인청('11양빼~)이 3군용 이끌고 신격해 오자 이 
판 절령에서 울리치고 선두에서 추격하여 개정(1써자) 근교에 이르렀으나 이의방군의 반격윤 받아 후퇴하 

여 서경(띤.ü에 진을 치고 방어에 진력하였다 그 해 11원 중앙군의 총공세로 이듬해 연주성(r，l+l l빼이 
항락되고 이어 여러 성이 중앙군에 항복하여 위기에 지하자 급나라에 사신을 보내 절령 이북 땅읍 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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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휘두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충헌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동 

시에 권력을 구사할 줄 아는 정치가였던 것이다 

최충헌은 이의민(李짤Ðt)을 제거한 뒤에 자기파에 속하더라도 명을 거역하는 자는 가차 

없이 이를 제거하였다 이같이 최충헌은 자기의 모든 적대세력을 차혜로 세압하고 드디어 

독재정권의 수럽에 성공한 것이다 

최충헌은 먼저 왕의 존재를 허수아비로 만틀었다 그리하여 영종(1떠宗)을 폐하고 신종(떼l 

宗) 희종(!원宗) .강종(싸宗) 및 고종(덤宗)을 차혜로 옹립하였다 왕위는 완전히 최충현의 손 

아귀에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신종은 최충헌이 세운 바로서 

생과 사 그러고 지예(원廢)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다 신종은 다만 허기(않뽑)를 붙 

들고 신민의 위에 서서 목우인(木偶A)과 같을 뿐이니 가없다 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 

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만 최충헌이 사실상 정권을 혼자서 쪼}우하면서도 왕씨(王JX )의 

정권을 존속시킨 것은 아직 문별과 전통에 대한 강한 집착을 사회로부터 씻어벼릴 수 없었 

던 당시의 정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충헌은 그의 실력으로 사원(좋院) 세력을 억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4) 또 정권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던 농민과 노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우선 성공하고 이어서 무력으로 이들 

윤 토멸하는 동시에 그들을 회유하였다 혹은 관직을 주기도 하고 혹은 부곡(部뻐)향(째) 

소(所) 둥을 현(없)으로 승격시켜 천민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 질국 천민을 주동으로 하는 

농민의 난은 일단 진압되었다 이와 같이하여 최충헌 일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최씨 정권 

의 기초는 그의 아들 최우(럼돼) 손자 최항(li]tJ'() 증손자 최의(IJj Wl)대에 이르기까지 세습 

하게 되는 것이다 

아들은 스스로 사병을 양성하고 통치 권력의 행사기관으로 중방(파房)5)을 두어 최씨 무 

신정권의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Iti l.입)는 인사의 처리를 위하여 그의 

사제 (f1.까)에 정방(政껴)6)을 설치하였다 

다는 조건으로 원병읍 요청했으나 실패하여. 1176년(영종 6) 서경이 함학왼 뒤 처형되었다 
4) 당시 사원은 왕과 문신들의 세력과 연결된 유일한 무력의 소유자었다 수천의 숭영을이 개경왈 습직하여 
무인정권융 타도하려고 꾀한 일까지도 있었다 

5) 중냉은 무신(때듀)에 의한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문신(文I갚)릎의 도당(얘i꾀과 대초블 이루는 것이라 항 수 있다 
6) 이 정땅에는 문사등융 속하게 하여 이를 정색숭선(lJ(인/f<IT)이라고 왈렀다고 하는데 문신들의 세력이 정 
자로 대두항 수 있는 토대는 여기에서 비옷되었다 이 정방은 무인갱권이 불락한 후에도 유지 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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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일문이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북망의 몽고세력은 점차 강대 

해져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형성하려는 웅지가 조금씩 키워지고 있었다 최씨 정권하의 고 

려가 이러한 대외정세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살할 수 없었음은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무리 

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최써 정권은 몽고의 짓밟힘 속에서도 강화에서 형식적인 항용정책을 견지하연서 

실제로는 주지육림에 빠져 온갖 열락(jQ벚)을 누렀으니 그들이 고려의 자구책을 미리 마련 

하지 뭇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2. 고려의 사회상(농민과 노벼의 난) 

몽고의 내칩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몽항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씨 

무신정권의 미몽(않낌‘)과 더불어 농민과 노비의 난을 중심으로 한 고려 말기의 사회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인성 전투에서 숭리를 이끈 김윤후(金允候)는 승려라고 하지만 그의 숭영(엠.1'，)이 

나 숭려로서의 위치와 활동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무선정권에 대해 숭려가 저항세력으로 

동장하였고 여러 농민반란에 있어서도 숭려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윤 감안한다연 김윤후(金 

允짜)는 무신정권에 의해 시달리는 농민의 면에 서서 국가의 환난을 근심한 지도자적 선각 

자였을 것이다 

농민이 토지에서 떠나 유민(i값民)이 되는 경향은 12세기 초의 예종 때부터 이미 냐타나 

고 있었다 개정에 가까운 경기도나 황해도 지방에서 특히 심했던 것은 중앙 귀족들플 위 

한 공물의 정수나 역역(力앉)의 동원이 심하였던 때문이었다 이 유민들은 때로 집단적인 

도적이 되어 전국 각지를 소란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동요하딘 농민들이 무신란의 

하극상 풍조에 자극윤 받아 각지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무신정권 하에서 처음 일어난 반란인 1172년의 창주(삽州 명북 장성)성주(J없州 지금의 

성전) 철주(않州 지금의 철산) 둥지에서 일어난 것과 1176년 공주 영학소에서 망이(c lJ‘) 

망소이(CJi테，/，)가 난을 일으켜 공주는 물론 청주와 아산 일대를 점령하는 사태를 빚은 것 

을 비룻하여 1182년에 일이난 전주에서의 군과 관노의 반란 동 초기에 나타난 것듬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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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193년의 김사미(金잉뼈) 효심(~心)의 난에 이르러 반란은 새로운 양태를 띠기 시 

작하였다 반란군틀은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펴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또 일련의 지속적인 반 

란으로 발전한 것이다 원래 김사미(金i:J;뼈)는 운문(쩔門 지금의 청도)에서 효심은 초전(1，t1Ð 

지금의 울산)에서 각기 반란을 일으켰던 것인데‘ 뒤에 합류하여 그 수가 몇 만을 헤아리게 되 

었던 것이다 이흘 진압하러 나선 정부군의 사령관은 오히려 때하여 자살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밀성(짧l까 지금의 밀양)의 싸웅에서 반란군이 매하여 그 기세가 크게 꺾였는데 

그때 죽은 반란군의 수가 7천에 달하였다는 것으로도 반란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반란은 지방에서뿐 아니라 개경에서도 일어났다 1198년에 일어난 만적 (11/j제)의 

난이 그것이다 이 반란은 신분해방 나아가서 정권의 탈취틀 위하여 개경의 모든 노비들 

과 연락하여 계획적인 반란을 꾀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거사조차 하지 옷하고 말았지만 깨경의 북산(~t山)에서 공사노비를 모아놓고 반적 (ìil\채)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선동적인 연설은 유명하다 

또한 노예나 천민 출신이 아니연서도 노비반란에 가당한 사람들이 않았으니 이는 고려 

사회가 갖는 적예(Hl!jl<)의 표현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승려 우본(4本)과 이동(李퍼) 둥 

지모와 책략에 우수한 사람들도 끼여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몽고군에 점령된 상황 하에 

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반란은 대개 최충헌에 의해 진압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 

이었다 고려사회에 있어서 이들 반란이 지니는 의의는 고려사회의 신분질서의 동요를 말 

해 주는 것이며 특히 소민부콕민이나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위한 반란은 그 고대적인 유산 

을 j생산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시책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어 지방에 강무(않졌)가 허다하게 설치된 것은 그 견과였던 것이다 즉 무신집 

권시대는 지배층의 교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반란 동으로 사회의 심층에 

까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최충헌이 반란을 진압한 것은 실상 본질적인 모순이 제거된 것이 아니고 다만 

무력에 의하여， 또는 회유를 통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무신집권체제의 존속 

과 사회계층간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고려는 몽고의 침입을 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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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몽고의 입구와 고려의 항쟁 

1. 몽고의 등장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기 전의 12세기 말-13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먼저 알아 

보고자 한다 북중국과 만주지역에는 금나라가 남중국 지역에는 송나라가 봉고 남서쪽에 

는 서하 그러고 한반도에는 고려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초원 쪽에서는 몽고족의 세 

력이 왕성해지면서 동아시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3세기 초 몽골 고원의 부족장 태무진(짧木@ 재위 1206-1227)은 몽골족 진체들 똥 

일하고 칸(규) 7)의 자리에 추대되었다 그가 곧 몽고의 태조 정기스칸(成좀잉ìF)이며， 이 해 

가 고려의 희종(熙宗) 2년 (1206)이었다 그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제국 건설에 나 

서게 되는데 1211년부터 중원을 장악하고 있던 금을 공략했고 1220년 터키계의 화레즘 

샤 제국을 쓰러뜨렸다 1255년에는 남러시아를 1227년에는 동의 서하를 멸망시켜 중앙아 

시아를 완전히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두었다 몽고족의 기병대는 유목민족 기마군단이 도 

달한 수 있는 군사적 우월성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속도. 따괴력 ， 유연성 인내와 끈기 동 

모든 영역에서 당시 세계의 이떤 군대도 몽고족을 앞서지 못했으며‘ 극동에샤 통유럽까지 

세계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8) 

〈그림 1> 몽골의 세계정복 과정 〈그림 2) 몽골의 세계정복 지도 

7) 칸(Khan) 대략 5세기 초 이후 몽골고원에 세워진 여러 유펙국가 군주의 칭호 

8) ，하풋밤에 읽는 고려사」 초l용냉 중앙M&B. 2003 

처인성 대옹 항쟁 연구 13 



몽골 제국의 앵창은 한반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긍과의 강화로 명화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려에 대 파란의 시기가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와 몽고가 처음 접 

촉하게 된 것은 1219년 평양 동쪽에 있는 강동성(江핑l뼈 전투에서였다 강동성 전투는 몽 

고군에게 쫓걱서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찢升)족을 토멸하는 전쟁이었다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찢升)촉이 독립하였다가 실패한 뒤 그 잔당틀이 고려의 지정을 침입하였으며 이에 

1218년(고종 5) 고려군은 이들을 쫓아 강동성에 이들을 몰아넣었다 이해 몽고는 금의 장 

군 포선만노(ìílì뺑찌썼)가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동진국(찌@國)을 정벨한 뒤 이 동진 

군도 함께 이끌고 ‘거란의 도둑을 토멸하여 고려륜 구하겠다 는 구실로 고려에 들어와 

고려군과 연합하여 강동성에 있던 거란족을 소당하였다 

고려로서는 몽고와 함께 공동작전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형세에 따라 이 

에 응하였으며 1219년 l월 이들을 소당한 후 몽고 장군 카진(n(iJit)은 철수하기 전에 부하 

로 하여금 저들 황제의 조서를 고려에 전하고 정식 수교룹 요청함으로써 고려와 몽고는 

외교관계릎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교관계는 고려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몽고 군대의 위력에 눌였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고려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9) 

2. 몽고의 입구(入뚫) 

몽고는 강동성을 함락한 후 마치 큰 은혜나 베푼 듯이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과중한 공 

울(u物)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용고가 납송정벌에 일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 

런 상태가 지속되자 고려에서는 불만이 정접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고종 8년(1221)에 온 

사신 저고여(찌古띠)는 지나치게 많은 공툴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도가 지극히 불손 

하여 고려는 상하 모두가 그와 몽고를 매우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고종 

12년(1225) 1월 고려에 왔다 돌아가던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부근에서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고려의 소행이 아니었지만 몽고는 이플 구실로 고려와 국 

교를 단절하였고‘ 이것은 뒤에 고려를 침입하는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몽고와 고려는 완전히 교호(9:Ilf)를 끊게 되었으나， 정기스칸이 

9) 손홍영 깅응4 장군 r충주의 인물(ill) 깅윤후 • 이수일 • 조용J ‘ 충주시충추대학교 박융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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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년에 병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정작 몽고가 고려를 침입한 것은 국교가 

단절된지 6년 만인 고종 18년(1231)이었다 이때는 정기스칸의 3자 오고타이(홉뼈台)가 즉 

위한 뒤였는데 이가 곧 태종(太宗)이다 그는 긍과 통진을 정별하고 이어 살리타이(’때g 

i용)로 하여금 고려를 침공하도록 명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몽고와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몽고는 공울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금을 멸하여 만주와 화북지방을 점령하고 나아가 남 

송(쩌宋)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지를 고려에 구하려 하였던 것이다 

살리타이가 거느린 몽고군의 l자 침입은 1231년 8월부터 이듬해 정윌 그들이 철되할 때 

까지 5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몽고군이 압록강을 건너 서북면 일대에 쳐들어오자 합신진 

(때新ilt 의주)과 칠주들 비롯하여 북계의 여러 성이 무참히 합락되었다 그러나 구주(빼 

州)에서는 서북연 도영마사 박서(朴헬)가 또 자주(양州)에서는 부사 최춘영(/î，!j>}命) 등이 

용강하게 대항하였다 

구주와 자주에서의 피아의 공방전은 치열하였다 맹수와 같이 사나운 몽고군의 위력으로 

도 어찌하지 봇하자 몽고군은 이를 버려둔 채 수도 개경에 육박하였다 이에 고려는 왕족 

을 보내어 살리타이와 강화를 협의하여 막대한 예폐(행뺑)를 바치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였 

나 몽고는 서경 등 서북연의 14지역에 나루가치 (t휠씬花亦 민정감찰관) 72영을 배치하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몽고는 그 후에도 무리한 요구들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당시 집권자인 최우(llil꾀) 

는 저들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이듬해인 고종 19년(1232) 강화도로 전도하였다 이때 천도 

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최우는 반대론자들 참하고 백성들은 산성이나 섬으로 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몽고와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몽고는 다시 살리 

타이로 하여금 고려에 입구토록 하였다 살리타이는 고려 정부와 교섭하는 한편 멸동부대 

를 경상도까지 파견하여 노략질을 하였는데 이때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초조대장 

정이 소실되고 말았다 주장(主JIIf) 살리타이는 한강을 건너 수원에 속해 있던 처인성(앓f二 

뼈 끼U仁)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백현원(Ë!뺑 1ft)의 승려 김윤후와 부곡민들에 

의해 사살되었던 것이다 주장을 잃은 몽고는 전의를 크게 상실하고 부장 데구(앓땀)의 인 

솔하에 곧 철군함으로써 몽고의 2차 입구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몽고의 3차 침입은 고종 22년(1235)부터 26년 ( 1239)까지 약 5년 동안에 걸친 싸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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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의 지휘관은 당구(/，!f古)였다 이 3차 칭입 기간인 고종 25년(1238)에는 신라시대 

부터 국보였던 황룡사 9충 목탑이 불에 타 없어졌다 다음 4차 침입은 고종 34년(1247) 

몽고의 장수 아무간(阿母떠)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때는 비교적 큰 피해가 없었다 그 후 

몽고는 고려가 출륙환도(出陸흘웹1)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종 40년(1253) 5차 입구플 강행 

하였는데 이때의 주장은 에구(1!1古)였다 이 에구가 철수한 뒤에도 고려가 항복하지 않자 

몽고는 자할타이 (l~앓大)들 시켜 제 6차의 칭입을 하였는데 자랄타이는 6년 동안에 4차례 

나 칩입하였다 이때 입은 고려의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 자랄타이 칭입의 피해 

틀 r~'h Hft*J 에서는 “슬프다! 최근 년 간에 학살당한 사람과 약탈된 가축만 해도 이루다 

말할 수 없거니와 심지어는 살아 있는 백성틀도 부자간에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저자를 보 

호하지 붓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금년 한 해 동안에 굶어 죽은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으니 

나라의 형세가 위급하지 아니한가 (중략) 이 해에 몽고영에게 잡혀간 남녀가 무려 

266 . 800여 영이요， 살육을 당한 사람은 이루 셀 수가 없으며 그들이 지나간 주군(州llß)들 

은 다 셋더이로 되었다 몽고 영란이 있은 뒤로 이 보다 심한 때는 없었다’ l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는 이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는 장기간에 걸친 

몽고와의 전쟁에서 재산과 인영의 큰 손실이 있었으며 그 후 몽고의 압제를 받으연서 경 

제적 수탈과 정치적 압박은 물론 그들의 강요로 일본정벌에 창가하는 등 원나라가 망할 때 

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3. 강화도 천도와 대몽항전 

몽고가 고려에 군대를 보내 전국을 노략하는 동안 고려도 그들에 맞서 끈질긴 항전을 계 

속하였다 그러나 몽고에 항쟁한 중심세력은 역시 농민과 노비 계층이었으며 집권충은 무 

력하기만 하였고 전쟁수행의 우선 목적도 정권의 유지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다 

이는 몽고군의 1차 침입 당시 몽고군이 개경에 접근해 오자 고려정부에서 그때까지도 북 

쪽에서 몽고군을 맞아 잘 싸우고 있던 구주성의 박서나 자주성의 최춘영 등에게 항복을 권 

1이 r고려사j 권24_ r고종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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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였던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최춘영 등이 항복을 거부하자 그틀 처벌하려다 

가 이는 고려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몽고 장수의 충고를 듣고 그만 두었던 사실 등에서 최 

씨 정권의 속성을 엿볼 수 있다 。1후 강화도 천도 및 대몽 강화교섭 등도 모두 정권의 유 

지라는 기본적인 목적 위에서 수행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전략상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강화천도도 전략적 측연에서 인정되이 

야 하기 때문이다 용고군의 약점인 수전을 이용한 측면에서 강화천도는 전략적으로 효과 

적이었고 확실히 몽고 측에 대하여 적의를 보임과 동시에 장기항전의 각오들 표시한 것이 

라하겠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단지 해도(m，Ç.J)나 산성으로 난을 피하라는 것일 뿐 이렇다 할 보 

호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강화도에 이주하였던 지배층들은 이전 시기의 개경에 

서 누렸던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취(收取)를 강화하였고 그 때문에 민심이 이달하는 젤 

과를 낳았다 

고종(폐宗) 19년 (1232) 정부가 강화도로 친도한 뒤로 몽고군과 맞서 싸운 항전 세력은 

삼별초(三~II沙)와 농민 천민 등이었고 심지어는 초적(렌l댔)들까지 합세하여 칩략자들과 목 

숭을 걸고 투쟁하였다 특히 고종 19년(1232년) 제2차 칩입시 처인성에서 승장 김윤후(金 

:id@:)와 부곡민이 몽고의 살리타이를 사살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실과 고종 40년 

(1 253) 에구(也古)가 5차 침입을 했을 때 충주산성에서 역시 김윤후와 노비들이 역전분투 

함으로써 이들을 물리치고 큰 전과를 올혔응을 주목한 멸요가 있다 

몽고의 2차 침입시 승전을 거둔 처인성 전투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몽고의 5차 

침입시 깅윤후와 민중의 항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253년 몽고 장수 에구(也古)는 군대를 이꿀고 고려들 칭입했다 그들은 고려 국왕에게 

육지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긍정적으로 집토했으나 실권자인 최항의 반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옷하고 두 나라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몽고군은 충주까지 남하하여 충주산성에 이르렀다 그 때 깅윤후는 방호멸감으로 임영되 

어 충주산성을 지키고 있었다 용고군이 충주산성을 포위해 공격한 지 70일이 되었다 성 

안에는 식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기가 떨어진 병시들을 위해 김윤후는 관노 

(官w를 등록한 장부들 볼에 태워 없애비리고 또한 노획한 소와 말을 병시들에게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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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하였다 곧 영사들은 사기가 높아져 펼사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김윤후의 뛰어난 

지휘력과 목숨을 걸고 투쟁한 노비 등 천민들의 항쟁으로 충주산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 강화도의 정부는 김윤후를 감문위 상장군으로 승진시키고 관노와 백정에 이르기까 

지 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 벼슬자리를 주었다 정부에서는 다시 김윤후틀 

동북연 영마사로 임명했으나 이미 동북연이 몽고군에게 함락된 상태였으므로 부임하지 않 

았다 

N. 처인성(處仁城) 전투 

1. 몽고의 2차 칭입과 처인성 승리 

몽골은 123 1년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대규모로 침략을 해 왔다 이듬해인 1232년 

에 2차 침입이 있었고 1235-1239년에 3차 그리고 이후에도 제4차(1247-1248)‘ 세5차 

(1253-1254) ‘ 제6차(1254-1259)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 중 강화 진도 이후 발생한 2차 침략은 이후에 벌어질 여 용 전쟁의 양상을 가늠할 

중요한 진쟁이었다 살리타이(1해윈용)" )를 원수로 한 몽고군은 한강을 건너 광주성을 공격 

했다가 실패하고 이후 용인 지역을 공격했다 그러나 둘례가 불과 425미터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성이었던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는 전사하고 많은 몽고군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처인성 전투에서 원수 살리타이가 전사하여 몽고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서둘러 첩 

군해야만 했다 

처인성 전투는 30여 년간 멸쳐진 여 몽 진쟁의 초기에 발생하여 향후 여 왕 관계들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에 처인성 진투가 2차 여 용 전쟁 나아가 전체 여 몽 

전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종래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둡 째조 

영해 보고자 한다 

)1) ~，，~'i}의 표기는 쩨 tn씬(，원사J). Il'á~~ ti' (r윈사J)， Il'álj!.tr(r동국이상국집，) 沙jf( '동국이상국집， ). 
r.; y('동국여지숭앙，) 등 다양하게 동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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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8년 ( 1231) 8월 살리타이가 이꿀고 고려에 쳐들어왔던 몽고군은 이듬해 l월 화의 

가 성립하여 칠수하였다 이때 살리타이는 고려의 수도와 지방에 72명의 다루가지(않젠花 

i}f.)를 배치하고 또 탐마적군(앉찌꺼，]!)을 파견하여 고려를 제어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는 배치되어 있으면서 고려를 압박하던 일부 다루가치들을 살해하는 퉁 노골적으 

로 반몽적인 행동을 감행하였고‘ 이어 고종 1 9년 6월 강화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콩고는 다시 이해 8월 살리타이로 하여금 고려에 대한 2차 침입을 감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12)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은 서경 일대에 주둔하면서 강화 정부와 교섭을 벌였다 살리 

타이는 고려정부에 복속할 것인지 씨울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 

고 너 희는 교묘한 말로 우리들 설득하여 돌려보낸 뒤에 문득 마음이 변해 해중(海中)으 

로 들어갔으며 불충한 송 입장과 허공재 두 사람이 와서 황당한 말을 하였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밍은 것이니 어서 해중에서 나오라” 고 하며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요 

구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국왕과 최우(l1í l，파)의 친조(없l때) 13)를 요구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고려 본토에 대한 구략(훨쩌)을 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도 정부가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4) 

그러나 고려는 몽고의 요구대로 출륙(出陸)에 웅하지 않았고‘ 이에 홍고군은 고려의 국토 

를 철저히 짓밟기 위해 남진을 시작하였다 살리타이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처음 공격한 

곳은 광주ù히州)였다 이 광주성 싸움에서 몽고는 광주 부사(폐따) 이세화(李팬i>)의 기지와 

응변으로 이들을 툴리쳤다 광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고려사」 에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이세화묘지 영」 을 통해 그 대장을 살펴볼 수 있다 

12) r원사」 고려전에 따르연 대종 4년(고총 19, 1232) 6월에 왕청(고종)이 달로화적(냄써1E써) 72인을 
다 살해하고 애만하여 곧 왕경 및 여러 주현의 관민틀을 거느리고 해도(쩌，(l)로 도망쳤다 흥복원이 냥 

은 백성을 모아 지키며 대병(大兵)을 기다립으로 8원에 다시 살예탑에게 군사관 주어 보내어 토얼하게 

하였나 고한다 
13) 진조(뼈에1)란 상대국의 국왕이 직접 자기의 나라에 와서 인사을 한|는 갓 즉 히국( F많)국이 %댁(_l 

댐)에게 예른 용려는 것으로 옹고군은 칩약 매아나 중71차게 왕의 친조갚 요구하였는데 빈번히 명계를 
대며 꺼설함으로써 몽고와의 전쟁이 길어졌다 국왕이 친조를 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여러 차혜 진조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6차 정입시 국왕의 
아틀인 태자가 진조을 하였다 나른 암로 임조(人회1)랴고도 한다 

14) 김윤후 장군 손흥열 r충주의 인을(ID) 깅윤후 • 이수일 • 조용」 충주시충주대학교 악울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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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王辰年 젠운 19, 1232) (李센앤는) 예민소정(禮왔少뼈) 어사잡단(細잊f짧l)에 께 

배되었다 이해 여름에 국가에서는 오랑캐의 침범으로 인하여 도읍을 옳기려 하였는데‘ 광 

주(없써)는 곧 중도의 큰 진이라 해서 조정 의논으로 적임자틀 간택하게 되어 이군(주센경'i!) 

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다 이해 겨울 11월에 몽고의 대군이 와서 수십 겹으로 포위하고 몇 

달 동안을 온갖 계교로 공격하였는데 이군은 주야로 수비를 튼튼히 하고 수시로 웅변(應 

옛)하는 일을 그들이 전혀 예측 못힐 정도로 하였으며 혹은 생포하고 죽인 수효가 많았으 

므로 오랑캐는 불가한 일임을 알고 드디어 포위를 풀고 갔다 광주는 남쪽 길의 요지에 

해당하는데 이 성이 합락되었다연 기타의 성은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군이 아니었더라연 

거의 위태하였을 것이다 " 15) 

이처럼 이세화의 공을 높이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세화의 공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 

도 그것은 광주의 주민과 이곳에 들어와 있던 주변 지역의 백성틀이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3년 뒤에 이들에 대해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즉 〈고려사〉에 광주는 신묘 임진년에 오랑캐 군대의 포위 공격을 받 

았으나 능히 굳게 지켜 합락되지 않았으니 상요(，;섭없)와 잡역(앓짜)을 연해 주도록 하라 -

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주민의 공이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이들 

에게 포상한 것은 이세화가 3년 통안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예부 시랑 우간의대부로 숭 

진하여 온 뒤 이들의 공을 조정에 알렸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국 몽고군은 광주성 합락을 포기하고 계속 냥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몽고군의 

움직임 . 그리고 광주성의 공방과 고려군의 숭"1는 곧 고려 사람틀에게 널리 전파되었을 것 

이다 살리타이가 한강을 건너 냥하한다는 소식은 곧바로 부근의 여러 지역에 알려졌을 것 

이다 그러고 지난 진쟁에서 드러나듯 설리타이는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연 무쩔 

러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 라던가‘ “우리 군사가 이르렀을 때 맞아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았다 너의 나라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연 우리는 끝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1 6)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려 백성들은 항복이냐 항전이냐의 기로에 섰을 것이다 

15) 이규보 r동국이상국집후집j 권 12 r이세화요지영」 

16) ' ;rr，lf1æW>양J @16 찌낀 18!f.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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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후가 처인성에 있게 된 것은 피병(원兵)‘ 혹은 피난(웹亂)‘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 것은 몽고군의 냥하 소식이 이미 널리 전파되었응을 말해준다 몽고군의 냥하는 백성들 

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을 것이다 대항하는 자틀에게는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였기 때문 

이다 

그런데 처인성은 이규보의 말대로 작은 성에 불과했다 처인성은 현재 성곽의 전체 둘레 

가 425m 정도이고， 성곽의 높이는 주변 지역보다 겨우 20-30m 더 높은 정도이다 그야 

말로 이곳은 작고 명범한 ‘소성(小1!ìX)’ 에 불과했다 그러연 왜 이처럼 작은 처인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일까 살리타이는 광주성 함락을 포기한 후 남쪽을 공략하기 위해 길 

을 잡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의 요로인 용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다 용인 지역이 

서울과 남부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17) 

1 232년(고종 19) 12월 16일 몽고군의 수장 살리타이는 이 작은 처인성을 공격하던 중 

날아온 화살을 맞고 죽게 되고 주장을 잃은 옹고군은 진의를 상실하여 부장 철가(짧셈)의 

인솔하에 북으로 칠수하고 말았다 이로써 몽고의 제2차 침입은 김윤후(金允짜)와 부곡민이 

쓴 화살들 중 한 개를 맞고 격퇴된 것이다 그를 사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부곡민 

들을 지휘한 김윤후였다 김윤후는 안근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백현원(á뼈院)의 숭려로서 

몽고가 쳐들어오자 이곳에 입보하여 있다가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18) 처인성 

전투는 몽고와 30년 가까이 싸웠던 많은 전투 중에서 고려가 거둔 가장 큰 숭리 중의 하 

나로 김윤후는 이 빛나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었다 

2. 김윤후 승장과 부곡민 

지금까지 역사는 김윤후가 직접 살리타이들 사살했다고 전하고 있다 즉 r고려사질요」 

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살혜탑(1뼈ïll:1츄)이 처인성(잃f二뼈)을 공격하였을 때 성중에는 병란 

을 피해 이곳에 있던 한 승려가 있었는데 (그가) 살례탑을 사살하였다 국가가 그 공을 가 

상히 여겨 상장군(上將피)을 제수 하였는데 그 송은 공을 다른 사람에 돌리연샤 딸하기를 

17) 깅철웅 저인성전투와 2차 여용전쟁의 숭때 〈제 l회 한 몽 국제학술대회〉 제24회 처인성문화재추진 

위원회 단국대 몽꼴연구소 2010 
18) ，까핸잊J :Jl]{!앤 양103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깅윤후에 대해 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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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싸울 당시에 나는 환과 화살도 없었는데 어떻게 강히 중상(ill홉)을 받겠습니까 ” 라고 하 

연서 사양하고 받지 않으므로 이어 섭랑장(tlia~!P.f)을 제수 하였는데‘ 그 승이 김윤후(金允 

fi;)였다 ‘ 19) 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r고려사」 열전(列{냉)에도 실려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20) 그런데 이 기사에서 살리타이를 직접 시잘한 주인공이라고 알려진 

김윤후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처인성 전투와 살리타이의 사살에 대해서는 다른 사서(잊낀)에서도 명확하게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사살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즉 r고려사」 에도 -금년(고종 19 . 1232) 

1 2월 16일 수주(水州)의 속읍(생둠)인 처인부곡(싫{二임lllll )의 작은 성에서 바야흐로 (적과) 

대전하다가 괴수(빠때) 살혜탑(做챔t용)을 쏘아 죽였고‘ 포로 또한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산산히 홉어지고 말았다 " 21) 라고 하였으며 또 ':ñ;핏」 에도 “(원 태종 4년‘ 1232) 8 

월에 다시 살혜당(11앙행l용)을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릎) 토멸하게 하였다 (그는) 

왕경 냥쪽에 이르러 처인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죽었다 " 22)고 하였다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다가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누구의 화살을 맞고 

죽었는지 확인해주는 사료가 없다 이와 같이 살리타이릎 죽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김윤후 자신도 당시에 활과 화살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연서 상장군(上將í]I) 

직의 제수라는 중상(파회)을 사양한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직접 사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발사한 호냉 종의 하나가 살리타이에 명중함으 

로써 그가 죽었는데‘ 그것이 김윤후가 쏟 것이라는 것을 중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상장군 대신 섭랑장(해R깨ey.)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것이 사실 

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살리타이를 죽입으로써 몽고군을 매퇴시킨 깅윤후와 처인성에서 함께 싸운 

부콕민틀이 이룩한 전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윤후가 설리타이를 사살한 것을 

부인함으로써‘ 그것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 부콕민 모두의 전공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몽고군은 서하 금나라 호라즘제국 러시아공국틀 암바스 왕조 대리국 동진 남 

19) ，찌iEltWl양J 깡16 ;(Ji꺼 19 '1'1<l; 
20) ' lT,iEltJ 꺼{에 양16. ~jd처낸 
21) ' ;(JiiEæJ 찌{얘 fl'16. ;(Ji宗 19π， 12月뼈 
22) 'Jï;밍J fl'208 列!얘 찌95 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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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동을 점령하여 그 이름조차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였다 그 넓은 아시아의 문 

명권은 모조리 몽고족의 말발굽에 굴복해 버렸고 심지어 유럽까지 진출하여 유럽인들을 공 

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정도로 천하무적을 자랑했다 

그런데 초라한 토성에 불과한 처인성에서 숭려 김윤후와 부곡민들이 세계 최강의 몽고군 

에게 기습을 가하여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처인성은 부곡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당 

시 부곡민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하층민들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은 김윤후의 지휘하에 똘똘 뭉치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사나웠던 몽고군에게 짓밟히 

연서도 꿀까지 저항했던 주제 세력이었던 젓이다 

V. 처인성과 처인부곡에 대하여 

L 처인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연 아곡리 산43번지에 소재한 처인생(잃j=J成)은 고려시대에는 

부곡(염뻐1)이었는데 부곡은 향(쩨)이나 소(forr)와 감은 천민의 집단 거주지였다 처인부곡은 

현재는 용인시 지역이나 고려시대에는 수주(水州)에 속해 있던 부곡이었다가 조선 태조 6 

년(1 397)에 현으로 숭격되었고， 태종 14년 (1414) 광주의 속현이었던 용구현(ffl따i짜)과 함 

쳐서 용인현(ffU仁1'*)이 된 것이다 즉 처인은 원래 수원부에 속해 았던 부곡으로샤 조선 

태조 6년에 처음으로 현령을 두었고 태종 13년에 용구현과 합쳐 용인현이 되었던 것이다 

처인성은 고려시대의 토성으로 당시에는 총면적 5 . 820명의 직사각형으로 성곽 툴레는 

425m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토축(土찢)된 주위는 3리(약 1. 32km)였으나 이미 성으로서 

의 기능은 상실하였고 다만 군창만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3) 현재 잔존하는 성의 길 

이는 250m 정도이다 2002년 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기와가 출토되어 고려 이진 

부터 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처인성은 1979년에 남시쪽 성벽 120m륜 복원 

하고 1980년에 동남북 방연의 성벽 205m를 수축하였다고 한다 이 때 성곽 복원공사의 

23) 'tfrl유JI(~!t!뼈JIjj!t. 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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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은 고 이선은(李헨lR) 박사가 하였고‘ 그가 이 성이 백제 때에 축성된 것이라고 확인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 2.1) 

1977년 10 월 13일 경기도 기녕울 제44 .iε로 지정되었고‘ 1979년 처인성 대첩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비문은 국사연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희(센永챔)가 짓고 글씨는 서예가 

김기숭(쇼4쩌)이 썼다 

처인성에 대하여는 그간 세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목적으로 축조되었으 

여 이떠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이족(앵族)이 침입해 오면 그에 대항하여 항쟁하였던 성터들이 거의 산성(山 

”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라서 명지에 축성된 작은 언덕의 처인성을 둘러보 

연 과연 이곳이 처인성이 맞는지 그 강한 몽고족을 툴리진 숭전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믿 

기지 않을 정도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고려사(침핸핏)J 와 r고려사절요(낌해잊웬몇)J 그리고 몽고의 r원사Utæ)J 

둥의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에서의 싸움은 서기 1232년 8월에 몽고 태종의 명령으로 침략 

이 단행되어 그해 12월 16일에 전투가 있었음과 처인성은 수주(水州) 소속의 처인부콕(J，I;; 

{二염벼 h)에 있었던 소규모의 성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인성에서 마주보이는 북쪽 

기숨은 살리타이가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진해져 사장(~↑l~ 死將)터‘ 로 윌 

리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처인부곡의 성(쩨이라연 그것은 처인부콕의 치소가 있는 읍성(둠빼의 성격을 가진 것이 

며 동시에 당시 주변의 백성이 작은 성으로 띠난하여 여러 사람들이 성안에서 싸웅에 참 

가하였다고 여겨진다 김윤후는 이콧에 모여든 백성틀로부터 신망을 얻은 인울이며 그의 

신망은 그의 천성이 신분을 초월하여 액성들을 단결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25) 

처인성이 비록 작은 규모의 성이었지만 몽고군이 오자 부곡민은 물론 부근의 주민과 승 

려틀까지 함께 입보(立않)하여 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이곳에 입보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임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곡이라는 

지역적 흑성으로 보아 입보한 사람들은 처인부콕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24) 떼::XHJIft. 1998. ~，에뼈때짧 83쪽의 주9) 

25) 'nü仁1"11월j 세2권 용인시시사연진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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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또 몽고의 원수가 직접 지휘하는 대군과 맞서샤 싸웠다연 그 수가 결묘 적지 않았을 것 

이고 26) 외교문서로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싸움에서 고려는 상당수의 몽 

고군을 포로로 획득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에서 용고와 맞서 싸운 부콕민의 수가 

상당히 많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처인부곡 

향(빼) 소(J/i) 부곡(밍뻐)은 신라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던 특수한 지방의 하 

급 행정구획이다 향과 부곡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생산에 치중하였으나 소 

는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다 

부곡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에서 한(淡)나라 때는 군오(!JIfli)의 뭇이었고， 위(없) 진 

(암) 남북조시대에는 관사(홉’私)의 병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뒤 당나라 때는 진민빠 

民)의 칭호로 변하여 양민과 노비와의 중간층을 이루었다가 명나라 때 이르러 완전히 소멸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신분적 의미와 함께 행정구획으로도 사용하였다 부콕민 

은 매매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노비보다 신분적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 

도 역시 천적(~죠箱)에 따라 장악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고려시대 부곡집단은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후삼국 통합전쟁이라는 

사회 변동 과정 속에샤 형성되었다 후삼국 봉합전쟁 시 고려는 왕조에 저항한 호촉 세력 

지역의 주민들을 부곡민으로 편성하였으며 후삼국 통합 후에는 이 지역들을 법제적으로 

부곡제라는 행정구역으로 편성하여 군현제의 하부기구로 예속시켜 지배하였다 

부곡의 주민은 행정 업무들 담당하는 부곡리와 둔전(힌떠)‘ 공해전(公뼈田) 학전(쟁 IIJ) 

등을 경작하거나 군사요충지에서 성을 수축하는 역을 부담하는 부곡인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그리고 이들은 국학(댐쩡)에 입학하거나 숭려가 되거나 관직 진출에 있어 법제적으로 

26) 송홍열 깅윤후 장군 「충주의 인칠 (m) 김윤후 • 이수일 • 조옹」 충주시충주내학교 악원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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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았다 271 

고려 중기 이후 군현제의 변동으로 수취체계가 변질되면서 부곡은 고유의 성격을 탈피하 

여 점차 소멸하였다 종래 부곡의 주민이 천민이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고려시대의 부곡 

은 특수 행정구역으로 그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양인이었다 281 다만 군 현민 보다는 신 

분적으로 차별대우플 받았으며 과중한 부당을 안고 군 현의 강력한 용제를 받고 있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고려시대 지방 지배체제에서 행정구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그 지위 

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가령 어느 현이~)에서 반란 사건이 알생했다연 그 지위를 강등하여 

향소부곡으로 삼기도 했으며 반대로 향소부곡에서 나라에 공을 세웠다연 일반 군현으로 

숭격시키기도 했다 때문에 향소부곡에는 그 자체로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했다 

그래서 향소부콕민들은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청원하기도 했고 이틀 목적으로 반란을 일 

으키기도 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반란을 무마하기 위하여 향소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숭 

격시킨 예도 적지 않다 

처인부콕은 언제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종 9년(1018년)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특수한 행정 단위의 하나로 기능했을 것으 

로 짐작된다 처인부곡민은 기본적으로 일반 군현인과 마찬가지로 3세 납부의 의무와 사노 

(f:l:뼈) 진출의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 즉 양천(N!않)을 속에서는 일반 군현인과 통일한 양 

인이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었어서는 양인의 최하층 으로 국가의 일요에 따라 언제 

든지 천역앤휩lt)을 담당해야 하는 상당히 불안정한 계층이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펼요로 하 

는 대규모의 노동력 동원과 특정한 역 정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 r고려사」 에 의하 

연 선종 때 직한림원(따뼈林院)에 발탁된 정문(엇ß文)이 외조부가 처인부곡 출신이어서 간 

관(쾌官)과 같은 청요직(ì，허몇빠)에 임명할 수 없다는 대간(헬，!Ií)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미 

루어 부콕민들이 양인(良A)제 출신틀이 일반 군현 (llfl縣) 출신보다 관직 진출에 신분적 제 

한을 받고 있었응을 알 수 있다 291 

이처럼 부곡민이 비록 일반 군현인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천인CI!tA)과는 분명히 구 

멸되는 신분층이었다 왜냐하면 천인인 공사노비(公私댔牌)는 양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27) 링건상 조선의 부곡세에 관한 연구 30-31쪽 1963 
28) 사*ι 〈고려시대의 부곡세 연구〉 서전대층만우 1990 
29) 디지힐용인문화대전(http://yongin.grandcullure. net/)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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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인 3세 납부와 사노(11路) 진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0) 

고종 19년 ( 1232) 처인부곡민을 이끈 김윤후(金允俠)가 몽고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한 공 

을 인정받아 처인현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6년(1397) 현령을 파견하여 경기 

좌도에 속하게 했고 처인현령은 수원에 속해 있던 쌍부현(맺파쩨)의 경관(쨌官)이 되기도 

했다 태종 14년(1 414) 용구현과 합쳐져 용인현에 통합되었다 

처인(잃仁)은 어진 콧에 몽을 둔다’ 는 뭇이다 〈논어〉 이인(및1=)면에 마을에 어진 

사람이 있응을 아릉답게 여기나니 어진 곳을 선택하여 옴을 두지 않는다연 어쩌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뽀f二찌美앓不處1= 품쩌知)’ 라는 구절이 있다 지명으로 쓰인 처인현은 곧 

어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라는 돗이다‘ 3 1) 

문현상 오늘날의 용인시 관내에 존재했던 부콕(댐빼)으로는 고안부곡(파갖엽삐)， 대곡부 

곡(大까部曲) 목악부곡(木동입빼) 제촌부곡(뻐村삐삐) 양량부곡(μàM:웬버1) 등이다 32) 

W 결 론 

이상으로 몽고의 2차 침입에 맞서 싸워 승리한 치인성에서의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 

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겪은 시련 중 

에샤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거란여진과 

의 싸움‘ 몽고와의 항쟁 홍건적의 입구 왜구의 창궐 등 북방과 냥방의 여러 민족과 생존 

을 위한 피냐는 싸웅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다른 민족과의 투쟁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전쟁은 몽고와의 싸웅이었다 고려와 몽고가 전쟁을 한 기간은 무려 29년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에 몽고는 9차혜나 입구하였고 그 전쟁으로 고려는 전국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 

이다 

몽고와의 전쟁으로 고려는 많은 것을 잃었다 대구 부인사(짜1=츄)에 있던 초조대장경 (f)J 

懶大짧*꾀과 흥왕사(옛王좋)에 있었던 속장경(체짧햄)은 물론 황룡사의 9층목탑 퉁 소중한 

30) 후M" ， <고려전기 부곡과 부곡인의 성격〉 숙영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1) 홍녁는석 〈용인학〉 채륜 2010 
32) 'r.Ui.二'1끊」 제2권 용인시시사연찬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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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논과 밭이 폐허가 되었으여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살해 

당하는 풍 인명의 손실도 컸다 그러나 이형게 힘겨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삼별초가 

중심이 된 관군과 농민들 그리고 초적(후!야)들까지 나서서 끈질긴 저항을 계속한 결과 서 

들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강화를 맺음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김윤후(金允候)는 고려가 몽고의 말발굽에 짓밟힐 때 고려인의 투쟁정신을 대표하는 유 

일한 인물이었다 아마도 이때 김윤후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고려는 전국토가 남김없이 몽 

고군에게 짓밟히게 되었을 것이며 몽고 침략의 과정을 통한 민족의 항쟁이 전무하게 되었 

을 것이다 그의 항전이 있었으므로 후일 강화도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때 몽고는 고려 

들 무마하려고 애를 썼으며 ‘ 이후 역사는 여러번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위난의 시기에는 반 

드시 이를 극복해내고야 마는 강인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윤후(企允뼈)는 이형듯 승려이며 장수이기도 하였지만 한연으로는 노비를 해방시켜 사 

회 모순의 타파를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에 관한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응은 실로 유강이 아닐 수 없다 몽고와의 전쟁 이후 조선은 약 i세기의 내정간섭을 

받게 핍으로써 몽고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이 오히려 적가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윤후애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거나 그것을 내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뭇했기 때문 

에 자연히 기록이 소실되었을 것이다 김윤후가 숭려 혈신이란 점도 후대의 역사에서 환영 

받지 뭇한 이유였을 것이다 〈고려사〉가 조선시대애 집필된 만큼 유교를 국시로 받아들인 

조선사회에서 고려시대 승려출신의 위인을 크게 주목할 리 없었고 따라서 승려인 김윤후 

의 공을 높이 세운다연 국가 이념인 유교보다 불교를 치켜세우는 격이 되어 김윤후에 대한 

언급을 꺼렀을 것이다 또 김윤후는 불교의 명등사상에 입각해서 볼 때 신분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서 대접받는 세계를 꿈꿨던 인물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선의 입장 

에서 이러한 인물을 제대로 조영하기가 부당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이 백척간두(百R좋iiJj)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한 용기와 지혜란 결국 행동 

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로서 새로운 명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 

림받은 민중인 부곡인과 노비들의 힘을 규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적을 불살라 사 

회개혁의 뭇을 보여주고 그렇게 합으로써 야수와 같은 몽고병을 툴리쳐 이겨낸 김윤후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국난시 지도자의 큰 역량의 뀌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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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처인성 전투의 주역은 처인부곡(싫i=임빼)의 주민들이었다 지금까지 부곡이 

천민집단(짧民빚댐)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부곡은 

고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으로 그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양인(良A)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 명민이었든‘ 천민이었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신분적인 구분을 떠나서 누가 고려의 자촌심이었는가는 고려의 대몽항쟁에 

서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려의 모든 군사력이 강화도에 집결되어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몽고군의 공격에 무방 

비로 방치되어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 했던 것이다 정부군 

이 아닌 민중들이 모여 깅윤후를 중심으로 몽고에 대한 항전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처인성(앓仁l成)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살리타이를 사살한 처인성이 현재의 위치 

가 아니라는 위치 비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인성의 형태가 상당 부분 변형 왜곡되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33) 

이러한 처인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30년에 시작하여 6차 

에 걸쳐 고려를 공격한 용고군이 고려에 의해 때퇴하여 쩔수한 것은 1232년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처인성 승첩은 처인부곡민들이 만들어낸 역전의 결과였으며 당시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무능한 정부군을 대신하여 본토에서의 대몽항쟁이 주로 민중적 기반 위에 전개되고 

있었던 몽고의 2차 칭입 상황을 고려한다면‘ 처인성 숭칩이 갖는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처인성에서 13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명원을 누비며 일으진 정복진쟁으로 세계에 

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몽고에게 일개 부곡민만으로 뼈아픈 일패를 안긴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저인성을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는 용인의 상징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며 

향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국민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이 성을 용인의 할미산 

성 오산의 독산성 수원 화성 이천 설봉산성 등 주변의 성들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로 

관광 학술 자원으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뀔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처인성 발굴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성내 주요 시설의 유구 및 

33) 용인신문 201011 10윈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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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확인과 잘못된 성벽 보수를 원상태로 정비하고 성벽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 둥을 

마련해야 한다 고려 때 부곡으로 있었을 당시의 유적을 따악하기 위해 성내 유적에 대해 

서도 발굴을 하여 가옥 배치나 규모 형태 풍을 따악하고 군창의 위치와 규모도 조사해 향 

후 전체적인 복원과 항께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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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파주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나가 

는 뱃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뱃길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제공해 주었으며 나아가 서 

해를 통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창구 역할도 하였고 다른 한연으로는 군사집단의 용이한 

접근로로도 이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파주는 삼국시대 이래 남북 세력이 교 

차되고 충돌하며 완충역할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삼국의 흥망과 직접 관계를 가지게 되어 

치열한 전투의 격전지가 되었다 

이 지역의 주인은 삼국시대 백제에서 고구려 다시 신라로 바뀌었고‘ 현대에 와서는 남 

북한이 이곳에서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는 일찌감치 전쟁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이야 

기가 많으며 철중성 오두산성 고랑포 따명산성 월롱산성 동 전쟁관련 유적지가 또한 

많은곳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션조는 어두운 밥에 파주의 임진나루에서 강을 건녀 의주 

로 용진을 하였고 잉진강에서는 왜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아까운 목숨들이 강물 아래 

로 사라졌다 이렇게 임진왜란 시기 파주지역에서는 임진강 전투와 선조의 몽진경로 권윷 

장군의 부대이동 영군의 후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와 관련된 일화와 인물틀을 찾아보기로 한다 

파주지역에서의 임진왜란 상황은 주로 (조선왕조실록) 의 내용에서 발웨 정리하였으 

며， 전쟁기염관에서 펴낸 r임진왜란과 권윤장군」 학술논문집에서 파주관련 부분을 창고하 

고 인용하였응을 밝혀둔다 

II. 임진왜란과 파주 임진캉 전투상황 

1592년 북상하는 왜군을 맞아 신립 (11 1 따) 장군은 충주 탄금대에서 애수진을 치고 치열한 

격전 끝에 역부족으로 대패하고 부하 김여룰(金i女物) 장수와 갇이 강물에 투신자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몽진을 시둘러 4월 29일 쏟아지는 폭우 속에 임진강을 건너 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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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천하게 되었다 

왜군들은 북상을 거듭하여 5월 2일 한성에 입성하고 이어 소서행장('J、팩行長)이 이끄는 

왜군들은 5월 2일 오후 임진강에 도착하였다 

선조는 5월 l일 이산보(李山南)를 이조판서로 이항복(李↑를해)을 이조참판으로 삼고 한 

웅인(랩ff!!)'jQ)을 제도순살사(챔따‘짱{핏)로 삼아 입진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였다 그때 왜군 

은 경성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군사를 휴식시켰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왜인들이 멀리서 

오느라 발이 부르트고 피곤해 쓰러져 있으니 몽퉁이를 가지고도 격퇴할 수 있다 는 말이 

조정에서 나돌았다 행조(行때)에서 이 말을 믿고 도원수 김영원(金命元)을 재촉하여 임진 

을 건너 나아가 싸워 경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으나 김영원(金命元)은 주저하고 있었다 

때마침 한응인이 주청사(#!해{씨)로 연경에서 돌아왔고 서계(i!!jg，t)의 토병(土兵) 1. 000여 

영도 도착했다 이들은 모두 오랑캐들을 상대해 본 정예영(쇄없兵)이었으므로 선조는 한응 

인을 장수로 삼아 임진에 나아가 주둔하면서 기회를 보아 진격하도록 하고 도원수 김영원 

의 통제를 받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자 한응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파주를 지나면서 김 

영원을 만나지 않고 임진의 입구에 달려가 여러 장수들을 모은 뒤 진격할 것을 재촉하였 

다 

입진강에서의 전투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초 김영원이 여러 장수틀을 배치하여 신할 

(너1m’i) 유극량(훼克良)이빈 이전(李íl:J) 변기(i1!機) 등에게 임진의 모든 여울을 지키도록 하면 

서 방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왜군이 남쪽 언덕에 도착하여 대치한 지 8-9일이 지나도록 

샤로 정세만 살띠며 공격하지 않았다 

마칩내 왜군이 여막을 불태우고 퇴각하여 도망하는 모양을 보이며 아군을 유인하였다 

신할(Iþ 빠)은 적이 실제로 퇴각하여 도망하는 것으로 요인하여 강을 건너 추격하려고 하였 

다 경기감사 권정의 의견도 신할과 같았다 김영원은 그래도 의심하여 어렵다고 여겼는데 

이날 한응인이 도착하여 모든 무리를 거느리고 건너려 하였다 

그러나 토병 가운데 몇 사람이 한응인에게 고하기를 군시들이 멀리서 와서 띠곤한데다 

기계(채~)도 정비되지 못하고 적의 정세도 아직 살퍼지 못했으니 조금 쉬게 하였다가 내 

일 형세를 살펴서 진격해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나 한응인은 이 작전을 지연시키는 

발언이라 하여 몇 사람을 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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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극량은 나이가 많고 노련하였으므로 상황의 어려웅을 알고 신항에게 경솔하게 행동해 

서는 안된다고 극력 저지하였다 신할이 듣지않고 오히려 그들 장하려고 하나 유극량이 

말하기틀 -내가 소삿적부터 종군(從!lI)하였는데 어찌 축음을 피할 마음이 있어 그러 고하 

겠는가 그렇게 말한 까닭은 국사(國낀>)를 그르질까 싶어서이다 ” 하고‘ 분개한 마음으로 

그의 소속 군사들 거느리고 먼저 강을 건너가서 적진의 순라 기병 몇 영을 참하였다 이후 

신할의 군사가 모두 강을 건녔는데 이때 왜군은 산 뒤에 군사플 매복시키고는 산을 의지하 

여 진을 정돈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신한이 진에 나아가 적진을 압박하자 왜군들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 총과 칼로 접전을 벌였다 치열한 전투 블에 신항의 여러 군사가 마침 

내 허물어졌다 유극량이 신할을 부르며 진을 거두어 퇴각하려고 하였으나 신환은 웅하지 

않고 끝내 싸우다 죽었다 유극량이 말에서 내려 땅에 앉아 말하기를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 하고 환을 당기어 적을 쏘다가 화살이 멀어지자 전사하였다 

이렇게 신할과 유극량의 장군을 잃은 우리 군사들이 달아나 강 언턱에 이르렀는데 왜군 

이 추격해오며 우리군을 사잘하였다 우리 군사를 중에는 목을 빼어 킬을 받는 자도 있었 

으며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강물에 옴을 던졌다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산군(때LU캄) 박충간(싸샌mo은 군중(!lI中)에 있 

다가 말을 타고 먼저 도망하였다 군사들이 바라보고 원수(5때1')가 도망간다고 부르짖자 여 

러 여웅을 지키던 군사들이 모두 뿔뿔이 흉어졌다 김명원과 한응인도 모두 되각하여 행재 

소로 가고 왜군은 마침내 강을 건너 서쪽으로 향하였으니 그때가 5월 17일이었다 

원수종사관(5ï:떠l從II>흠) 전적 흥봉상은 명소 환쏘기를 좋아하며 벙법을 안다고 자처하였 

는데 이날 자청하여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입진년 5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임진강 전투에서의 관계 장령 및 교전 영력은 다응과 

같다 

아군측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7천여명 

부원사 이빈(주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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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순잘사(;，홉펴빼’“찍f!J.:) 한경인(함패íil') 3천여명 (il잖土兵) 

독진관(성때흠) 홍봉상(영틴!ll祚-전사) 



제도도(댐따都) 순잘부사(씩察핍HlI:) 이성임(李뿔{조) 

조방장(ßj1防將) 유극량(징l克良-戰死) 

검찰사(險察使) 박충간(朴얻{J?L 商上君)

좌위장(左짜將) 이전(李찌) 

방어사(防뺏아) 신할(법않-전샤) 

전유도대장(前않都大將) 이양원(종패元) 5천영 

정기감사 권칠(뼈微) 

순변사(“JH핏) 이일(李월) 

전부원사(m떠11元r.i1i) 신각(申↑1\) 

조망장(ψ'1~Jj將) 변기 (Æ쨌) 

병력 합계 1만 5천명 

적군측 2번대(二폼Ilí) 주장(主將) 가등청정(110陳헤正) 

요장(1뺏將) 과도직무(뼈，Ç~iITrf) . 

상량뢰방(f!lJU~房) 

병력합계 약 1만2천여명 

18일간에 걸쳐 임진강에서의 치열한 격투 끝에 우리군과 왜군들은 멸왜천(滅앉)11)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으나 우리측에서 김영원과 한응인 박충간 퉁이 도망을 치자 우리 군 

사들은 모두 흩어져 후되하였다 왜군들은 기세를 몰아 임진강을 건너 개성을 점령하였다 

m. 의병 통제와 벽제관 전투 때퇴 

9월이 되자 조정의 군사들은 매번 전투에서 패하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버렸다 이 

들은 난을 피해 도망을 갔다가 의영의 조직으로 다시 뭉쳐서 전투에 임했다 만만한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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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싸우고 강적을 만나연 흩어지는데 이기연 상을 받지만 매하여도 죄를 받지는 않았기 

에 관가의 군부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지역을 나누어 

의병을 용제할 장군을 지영하였다 그리하여 장단과 삭령의 의영은 이정암(李廷&1!)의 동제 

를 받게 하고. 이천여주응축죽산의 의영은 성영(成1써의 용제를 받게 하고 통진(ψ때)양 

천(싸)11)의 의병은 김천일(金千월)의 통제를 받게 하고 파주양주광주의 의영은 심대(沈t'ì) 

의 똥제를 받게 하여 동서(짜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도록 하였다 

진국적으로 왜군의 칩략활동이 커지자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1 2월에 영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이여송(李~DK)제독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들어와 명양성을 공격하여 다음해 l월 

8일 명양을 탈환하고 진격하였다 그러자 봉산 액천 개성에 주둔한 왜군들은 한성으로 철 

수하게 되었다 그 후 l월 27일 소조천 융경(小우川 隆상)이 이끄는 왜군과 이여송 제독 

이 이끄는 영군은 고양 벽제관 인근에서 맞서게 되었다 

조숭훈(해承페1)사대수(효大꽂)장언충(댔흩忠)이영(李iW) 둥이 3천여 영의 군사를 거느리 

고 벽제로 가 왜군 l천여 영을 사살하자， 명군의 10배나 되는 수 만 명의 왜군이 몰려왔 

다 이여송은 급히 먼저 가느라 화포 등을 모두 운반해 가지를 못하여 신기전(때l밟í\li)만 발 

사했는데 왜군은 포를 쏘며 먼저 진격해 왔다 영군이 바로 돌격해 격진하자 왜군이 조금 

불러가는듯 하더니 곧 죠}충우돌하며 일시에 진격해 오자 영군이 대적하지 못하여 한연으 

로 여러 장수들에게 군사플 거느리고 진을 치게 하고 한연으로는 띠로한 병졸들을 먼저 후 

되시컸다 

그 때 이빈(李씨)은 고양의 신원(新!l1i) 근처에 있었고 도원수 김영원은 100여 영의 군 

사틀 거느리고 중국군의 후방에 있었다 중국군이 후되합 때에 군량과 기기를 냥자하게 버 

려 말이 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여송 제독과 여러 장수들이 싸우연서 후퇴하는데 

중국군 300여 영이 왜적과 육박전을 하다가 패되힐 즈음 남쪽에서 우리측 병사들이 와서 

지원했는데 왜군이 차츰 밀려 그대로 진격하면 숭전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여송 제 

독은 수하의 많은 가정(家T)들이 전사하고 동생 이문숭(쭈文꺼) 또한 전사했기 때문에 몽 

콕하며 슬머하여 진격하지 않고 파주로 군사를 되돌혔다 

이여송 제독은 따주에 도착하여 세 대장과 의논하기를 이곳은 전장으로 부적당하고 군 

량의 운반 또한 이어지지를 않으니 동파에 물러가 주둔하려 한다 하고 다음날 입진강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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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동파로 물러가 주둔했다가 사람과 말이 굶주리고 또 비가 올 징후가 있었으므로 개생 

부로 회군했다 

그 후 영군은 개성을 거쳐 명양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왜군 또한 많은 군사플 

잃었는데 승장({영將) 처영(잃짜)이 이끄는 승병의 활동으로 왜군의 피해가 컸던 것이다 그 

러하여 파주 고령산 전역에 걸쳐 피바다를 이르고 수천명의 시체가 널비하였다 한다 영군 

이 후퇴하고 왜군들은 비교적 유리한 전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입진강 이북은 념보지 못하 

고 단지 한성 방어만을 하였다 

왜군은 다음해 l월까지 파주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정성으로 올라가 동대문 밖에 진을 치 

고 성(뼈)에 있는 왜적들도 냐와서 동대문 밖과 남대문 밖의 사한리(沙않뾰)와 한강 등에 

진을 쳤고 사대문 밖에는 녹각(Jllifll 시슴뿔 모양의 바리케이트)을 많이 설치하였다 이 

를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다가 죽여서 내버리기도 하고 경성의 젊은이들 머리를 깎게 하 

고 노인들은 모두 죽였으며 짐바리를 잇따라 한강 건너면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 

1593년 2월 12일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던 전라도순찰사 권율(橋뺏)이 적명을 격따하 

였다는 숭전보가 날아들었다 행주대칩의 승전보를 이여송 제독은 처음엔 믿지 않다가 사 

대수(엎*受)의 첩보를 보고받고서야 비로소 기뻐하며 즉시 정병 3천 명을 선발하여 가샤 

임진을 방어하게 했다 

2월 1 8일에 8명의 왜장은 공동으로 본국에 패전 보고를 보내었다 왜군의 피해상황을 

축소·은예시킴과 동시에 행주산성 밑에 감시선 150척을 파송하였다 왜군은 행주산성에 대 

한 보복전으로 제2의 행주산성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왜군은 제2의 행주산성전은 수륙양연 

작전으로 4연 포위공격에 의한 섬멸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N. 권율장군의 파주산성 移陣

행주대칩 승전이후 권율장군은 군대를 행주산성에서 마주산성 34 )으로 이동하였다 권율장 

34) ，국조보강」 권 31 선조26년 r션조수정실록J 권 27 션조 26년 2월조에는 大옛나l뼈으로 표기가 되 

었다 아주산성은 없%니 l뼈으로 R기되었으며 봉서산(214m)에 위치하고 있다 rf!rtftJ써國찌뼈뼈앞j 어1는 
，(!~ IU얀IJ，에과 뼈111古뼈으로 표기되어 있다 r *댐뱃배!.ê:J 에는 뼈111뼈으로 r옛뼈잃2fJ 보유연에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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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월 16일에 군대를 행주산성에서 파주산성으로 이통한 것은 조방장 조정의 의견을 

수령해서였다 행주산성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시적인 숭리는 가능했지만 전 

면적인 대공세나 혹은 장기전에는 취약점이 있어서 그의 본거지를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행주산성의 한계성은 첫째로 한강에 연한 고립성으로 말미암아 적의 포위작전을 당할 염 

려가 있고 둘째로 적의 주력이 집결하고 었는 한앙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셋째로 기존의 방어시설물이 불비해서 이를 보강할 불력과 시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따주산성은 천협의 요충지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35) 파주산성의 

장점은 첫째로 산성 주위는 광항한 명야지대에 위치해 있어 적의 공격을 쉽게 갑지할 수 

있고 둘째 산세가 험하고 토질이 토산으로 방어전에 유러한 점이 있으며‘ 셋째로 인근의 

봉암리 대산과 함께 적의 공격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각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었다 

권융장군은 병력윤 이몰고 따주에 봉서산성으로 전진하여 도원수 김영원 부원수 이빈 

(李*‘)등과 같이 산성을 지키게 하였으며 방어사 고언액(힘훌伯) 과 이시언(李빠듬) 그러고 

조방장 정희현(~希었)으로 하여금 해유령(혐倫뼈) 계너머 고개를 막도록 하는 동시에 의영 

장 박유인(;f에H:二) 윤선정(尹先正) 이산휘(李山條) 등으로 하여금 우로로부터 장릉(감뼈)과 

경릉(황隊) 사이에 복영을 매설하여 각각 그의 영력으로써 수시로 적을 공격하게 하였다 

왜군은 군사를 재정비하여 파주산성을 향해 행군하다가 포기하고 중도에서 되돌아가버렀 

는데 그 이유는 후일에 왜적의 부장(김rJ將) 냐강계저모차(앓江威Ilî:-IlHt)라는 자가 행장(行ß:) 

둥의 서신을 가지고 권융장군을 만냐러 왔을 때 밝혀졌다 그에 의하연 당시 행주산성에서 

매전한 왜군 장수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찔러 띠를 내여 맹세하고 기필교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왜병 10여 만 명을 모아서 날을 택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융장군이 따주산성으로 진을 옮겨버리자 왜군은 따주로 행군하다가 중도 

고산성으로 g기되어 있다 r大싸lI!.e， 에는 꺼I.ll古뼈으로 액제시에 축죠한 것으로 되어 있고 r’、!lilWi

,!':J 에는 뼈山이여 선죠시에 수축한 사싱플 성영하고 있다 
35) ，선초실록」 권59 선초28년 정월 율이초의 경연석상에서 파주산성에 대한 지형적 조건윤 유성용은 이없 

이 명가하고 있으며 왜군블도 펴!j(혜서는 이익이 없는 곳으로 인식한 사싣윤 알 수 있다 또한 r충보문 
헌비고」 권26 관방 파주 진산조에 기흑되어 있는 -영군의 유격장인 Æ1IIli가 ';R앉形陽國엠니lllt]' 이파고 

쓴 현판이 있었다는 것도 이응 잉증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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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되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행주산성은 진 밖에 암석이 간간이 있어 위에서 돌을 굴러 

연 바위 사이에 피신하여 혹 축응을 연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산성의 진은 돌을 피할 곳 

이 조금도 없어서 왜군 10만 병력이 싸움을 포기하고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듯 전투에서 

지형을 잘 활용함이 얼마나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행주산성 전투 이후 관군과 의병은 한양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축출하기 위해 적극적 

인 유격전을 벌였다 왜군들은 성 안에서 식량， 앨나무 동의 결명을 겪고 있었고 김천일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매복과 기습작전을 벌여 왜군들을 공찍하니 왜군들은 멀리 나가서 앨나 

무조차 구할 수 없었다 

한양에 주둔한 왜군은 조선군의 반격과 의병의 유격전， 영군의 남진 동으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었고 여기에 군량미는 거의 바닥나고 도망자까지 속출되는 어려운 지정에 이르자 더 

이상 한양을 점령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월 13일에 용산에서 군량미 수 만 석이 아군 

정찰조에 의해 불다자 왜군은 영측과 단독 강화협상을 벌려 4월 19일 한양에서 되각하였 

다 윷론 조선군은 강화협상을 반대하여 권율이 파주로부터 군사를 인솔해서 입성한 다음 

도강하여 적을 추격하려 하였으나 이여송이 노량진의 나룻배를 거두어 한강 도하작전을 방 

해하였다 퇴각한 왜군은 본국으로 칠수하지도 못한 채 정상도 울산 서생포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요충지에 성을 쌓고 강화협상을 벌이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이중적인 작진을 취하 

게 되었다 

V. 임진왜란 관련 일화와 인물 

1 선조의 몽진과 화석정 

파주 파펑연 율콕리 융곡 이이선생의 본향마을에는 임진장을 내려다 보는 정치 좋은 곳 

에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곳은 율콕 선생이 국사의 여가가 날 때마다 찾았던 곳이 

고 관직을 울러난 후에는 여생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연서 시와 학문을 논하였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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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정은 원래 고려 말의 유학자인 길재(놈따)의 유지가 있던 곳에 세종 25년(1443) 율 

콕선생의 5대조부인 강명공 이영신(않平公 주明.Q)이 세종 25년 (1443년)에 정자를 세우고 

성종 9년(1478) 증조부 이의석(李표뼈)이 중수하였다 화석정이란 이름은 당나라의 재상 

이덕유의 별채인 명진장의 가문 중에서 li::石 을 따왔다고 하며 연안 이씨 집안의 이숙 

함이 지은 이름이다 

당시 율곡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W끼핏) 황홍헌(Mi共월)이 찾아와 시를 융고 자연을 

즐겼다는 설도 있다 임진왜란 때 불 타 없어져 80여 년간 터만 남아있는 것을 현종@! 

宗) 14년 (1673)에 윤곡선생의 증손 이후지(후J!J.Ji!!). 이후방(후따까)이 다시 세웠으나 호택 

전쟁때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화석정은 1966년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한 것 

으로 건축양식은 팔작 지웅 겹처마에 초익공(f}J1YJ工) 형태로 조선시대 양식을 따랐다 건묻 

의 정연 중앙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쓴 1E'fi젠’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 뒷연에는 융곡 

선생이 8서|때 화석정에서 지었다는 (j\.l\It I!ìt，r，\')가 걸려있다 

임진강이 휘돌아 흐르는 언덕에 세워진 화석정의 전망은 아름답기 그지 없는데 이곳 화 

석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잉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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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선생은 영소 정자에 제자들과 함께 기둥과 서까래 등에 들기름을 빈질반질하 

게 먹어 두었디고 하는데‘ 훗닐 임진왜란(선조 25년. 1592년)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 

로 따천할 당시(4월 29일 밤) 억수같은 폭우 속에서 강을 건널 때 이항복이 화석정에 

물을 질러 무사히 배가 강을 건녔다고 전한다 

그러나 위의 이야기는 잘옷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서애 유성룡의 r정비록」 에서 임 

진왜란 때 파주지역을 지나던 선조의 몽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4월 30일 

돈의문을 지나 사현[지금의 흥제동 부근] 고개에 닿을 무럽 동이 티기 시작했다 머 

리를 돌려 성안을 바라보았더니 님대문 인의 커다란 칭고에 물이 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고개를 넘어 석교에 도착할 무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경기 감 

사 권징이 뒤 쫓아와서 나를 따랐다 벽제역에 도칙할 무렁에는 비가 더욱 거세져 일 

행 모두 옷이 젖었다 임금께서는 잠시 비를 피해 벽제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빌 하 

셨는데 이때부터 도성으로 되돌아가는 관원들이 늘었다 시증 대간들 가운데도 뒤떨 

어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혜음렁[지금의 벽제 부근l을 넘을 무렁에는 비 

가 떠붓듯이 쏟아졌다 허약한 일을 탄 궁인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띠 

라왔다 마신역을 지닐 무랍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행을 바라보더니 통곡하며 밀하 

였다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시연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간단 일입니까T 

임진강에 이를 때끼지 비는 멈추지 않았다 배에 오르신 임금께서 수상과 나를 부 

르셔 윌고 나왔다 

강을 건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임진강 남쪽 기숨 

에 옛날 승정이 있었는데 적들이 그 나무를 이용해서 엣목을 민들어 깅을 건널까 두 

려워 나무에 물을 붙였다 그러자 물빛이 강 묵 쪽까지 비추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오후 8시경이 되어 동따역[지금의 따주시 진동연 동따리]에 닿자 따주 목사 허진 

과 구효언이 임금 접대를 위해 따견되어 와서 음식 준비에 한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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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보면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간 후 승청의 나무에 불을 지른 것인데 이것이 화 

석정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변형되어 많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율곡 

선생의 십만양병설과 관련하여 율콕선생의 예지력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구 

전설화라고 볼 수 있다 

2 임진왜란과 관련된 파주의 인물 

유극량(劉克良)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 자는 중무(1中武) 연안유씨(延갖횡IfI:)의 시조이다 어머니는 재상 홍섬 

(供펴)의 노비였다 어려서부터 고학을 하여 무과에 급제하였다 당시의 신분제도로서는 과거 

에 응시할 수 없는 노비출신이었으나‘ 흉섬의 깅은 배려로 노비신분을 면제받았다 여러 무 

관직을 거친 뒤 1591년(선조 24) 전라죠}수사가 되었고 곧 조방장뼈防~if)으로 전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죽령(竹해)을 방어하다가 패배하자 군사를 영솔하여 방어사 

신할(때맘)의 밑에 들어가 그 부장이 되었다 대장 신할과 마침 1. 000영의 군졸을 이끌고 

그곳에 달려온 도순창사 한응인(짜뺀피) 퉁과 함께 임진강을 방어하였다 

이때 임진강 남안에 이른 적병이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하자 대장 신혈이 강을 건너 적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적이 우리 군사를 유인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 

지 말고 5‘ 6일간 우리 군사의 힘을 길러 사기가 올라간 다음에 직을 치자 ” 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신할과 뭇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뒤떨어질 수 있으랴 하고‘ 그의 군 

사들 수습하여 거느리고 선봉에 서서 곧 강을 건녔다 그러나 미처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적의 복병이 수없이 나타나 공격해옴으로써 좌위장(左術將) 이천(李i댄)이 강 상류에서 패하 

고 신할도 난군(~Lm) 중에 전사하였다 이때 그는 강을 건너 수명의 적을 죽였으나 그도 

역시 이 진투에서 진사하였다 

지용(찜핑)을 겸비한 그의 전략을 무시한 결과 임진강전투가 참패로 블난 것은 매우 애 

석한 일이며 백발을 흩날리며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군사들은 그의 충절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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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숭절사(쌓웬떼)에 제향되었으며‘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무의(i!l:왔)이다 파 

주시 적성연 무건리 산 14번지에 무의공 유극량의 충절을 기라고자 후손들이 기공비(紀功 

얘’)를 세웠다 

유극량과관련된 일화 

유극량이 문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의 어머니가 슬피 울고 있기에 연유를 물었 

다 어머니 말하기를 이 에미는 본래 사비 (fL뼈)였는데 하루는 실수하여 주인의 옥배(玉 

짧)를 깨뜨려 죄를 받을까 두려워 도망을 쳤다 그 뒤 너의 아비를 만나 너를 낳은 것이 

다 내가 듣기로는 사비와 같은 전한 소생은 국업으로 삭과(:t;11μ-과거에 급제한 것을 취소 

하는 것)한다고 하니 네가 멸시 과거급제를 취소당할 것이 원통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 하 

고하였다 

유극량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곧 상정하여 주가(主家)인 홍모(供갔)의 집을 찾아가 

그 사유를 말하고 삭과(얘'1μ)하여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 주인은 이같은 유극량의 

말에 탄복하여 그 어머니의 신분을 종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문권(文췄)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노(~)의 신분을 연한 그는 이후로도 계속 주가(主家)를 섭기고 벼슬하는 곳 

에서 항상 예물(함物)을 바쳤다 그러고 주가(主家)에 다다를 때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종 

종결음으로 예툴을 손에 높이 받들고 주가(王:;1<)에 들어서는 등 예의를 다했다고 한다 

이빈(총쩔) 

1537년(중총 32)-1603년(선조 36) 

조선 증기의 무산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아버지는 서흥부수(瑞옛김11守) 춘억('Ø'f~)이 

며 어머니는 정정(혔正) 김국량(金國良)의 딸이다 1570년(선조 3)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회령부사(혐寧府따)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영마절도사(않尙左파兵까윈度따)로 충주에서 신립 

('1' 닮)의 휘하에 들어가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뒤 김영원(金命元)의 휘하에 들어가 임진강 

을 방어하다가 다시 패하고. 명안도영마절도사('fi갖펴兵씨웬않(i!:)로 평양을 망이하였으냐 

성이 합락되자 이원익(李元W)을 따라 순안에서 싸웠다 이듬해 영장 이여송(李ωl암)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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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평양을 탈환한 뒤 이여송의 요청으로 순연사(“ji{!l!)에 임명되어 권율(橋뼈)과 함께 파 

주산성을 수비하였다 같은 해 왜군이 진주와 구혜 지방을 침략할 때 남원을 지켰다 그러 

나 당시 진주성을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대죄종군(폈罪從!l!) 

하다가 1594년(선조 27) 경상도순변사(않尙m“ji{잊)에 복직되었다 이듬해 상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물러났다가 임진왜란이 명정된 뒤 포도대장(!lIì짧大將)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퇴하였다 월롱연 능산리에 요가 있다 

김만수(金萬행) 

1553년(명종 8)-1607년(선조 40) 

임진왜란 때 의병장 본관은 광산 자는 덕로(혔老) 아버지는 훈련원판관 대유(大有)‘ 어 

머니는 감찰 오세훈(~jι~JJ)의 딸이다 

그는 용력이 뛰어나 천수(千장) 백수(百점) 구수(九쉽)의 세 아우들과 합께 용맹으로 

널리 알려졌다 1584년(선조 17) 무과에 급제하고 감창 장혜원사명(강행院려評) 용천부 

사(잎)11府때) 등을 역입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실직(失뼈)으로 용산 향제뺑였)에 있다가 분연히 일어나 

세 아우‘ 그리고 진사 최섭(캔沙) 이용(주옳)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9백인을 모으고 의 

병대장에 추대되었다 

세 아우를 선봉장으로 삼고. 급히 장단(:bi:써)으로 나아가 조방장 유극량(원!효良)과 합병 

하여 입진강 방어전에 참가하였는데 액수는 조방장과 함께 파주씨웅에서 전사했다 두 아 

우와 함께 흩어진 군졸들을 모아 다시 봉산으로 톨아와 의거할 준비를 하며 오위도총부도 

사인 아들 광협(光i!I()과 함께 황해도 여러 읍의 적정을 탐문하였다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순찰사 이일(李뚫)에 의해 임시로 봉산군수에 임명됨으로써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어 여러 군병(ltll兵)과 합세하여 왜군을 격파하였다 그 공으로 의영장의 호 

를 하사받았으며 선전관에 임명되어 부차전투(감따떼뼈)에서 3진 3승을 거두었으나 이들 

광협을 잃었다 

1593년 진도군수가 되어 한산도에 진을 진 통제사 이순신(李짝밑)의 군대와 광주(光州) 

에 진을 친 의병장 김덕령(쇼센없)의 군대에 군량띠를 보급하는 데 공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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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중의 공적이 참작되어 공조판서에 추증되고 용산의 충렬사(~.í~!쩌)에 제향되었다 시 

호는 장양(~f迎)이다 

김북경(金復뾰) 

1545년(인종 1)-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경주0월州)이고 호는 봉윤당(팡允쏠)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양주목사겸양주진병마침설세사(찌뻐찌셋짜兵넓뻐짧띄했야mIJj!l!)를 지냈 

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주까지 쳐들어온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1633년(인조 11)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고 -통정대부행양주목사진병마침절제사김복정지려 

(꾀政大夫行써州쨌f!l!鎭兵띤혔@폐Jj!l!金껏웰Zll\I)" 란 현액을 하사하였다 파주읍 용서리에 

묘와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된 충신정려각이 있다 

김회철(金希哲) 

?- 1592년(선조 25) 

조샌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옥천(i]Ç川)이며 자는 원명(따uJl) 호는 휴계(休찢)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사포서별제(려Iilll뽑에|해)에 올랐다 딸이 선조의 후궁으로 들어가 입해 

군과 광해군을 낳자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15&3년(선조 16) 사도시청정(허와츄혔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조헌(핸힘)의 휘하에서 혈진을 벌이다가 장렬 

하게 순국하였다 영돈녕부사(f，Jl찌(寧1M\)에 추증되었고‘ 영천의 방산서원(7，山앉院)에 제향 

되었다 단현연 문지리에 묘가 있다 

이광(종洗)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무신으로 파평이 고향이다 봉관은 덕수(였水)이고 자는 사무(土 

武) 호는 우계산인(í펙짧따A)이다 좌의정(左1냈政)을 지낸 행(찬)의 손자이며 도사(힘111>)필 

역임한 원상(元fo1")의 아들이다 

1567년(영종 22) 생원이 되고 1574년(션조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권 

지성균관학유(뼈知成t성館양폐). 의정부사록(誠政府"1쩨)을 거쳐 1577년 예문관검열로서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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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이후 명안영마명사 성균관전적 북청판관 함경도도사를 지냈다 

1584년 영조정랑‘ 장악원청정을 거쳐 외직을 두루 섭렵하였다 먼저 항경도암행어사로 나 

아가 북쪽 지역민의 물자 현황을 살였으며 계속해서 영흥부사로 부임했다 이어 1586년 

길주목사로 나갔다가 합경도관찰사겸순찰사로 승진되었다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1589년 

10월 백유양(É!야펴)， 최영경 (tlî永웰) 동과 함께 정여립(뺑@立)이 모반사건을 일으키자 조 

정으로부터 관련된 도당 모두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받았다 이애 혐의가 적은 인물을 임의 

로 용서하여 플어주었다가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조정의 부름을 다시 받아 1591년 호 

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며 지중추부사로서 전라도관찰사를 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의 존위가 위태롭게 되자 처음에는 근왕(빼王)에 소극적 

이었지만 전국에 징병령이 내려지자 격문을 붙여 급히 군사를 블어 모았다 이후 전라감사 

소로서 충청도관찰사 윤선각(尹，H'tl과 경상도관찰사 김수(金11'1)와 함께 관군을 이몰고 북 

상하여 서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웠다 즉， 이해 5월에 최원(퍼패)에게 전라도를 망어하게 

하고 스스로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주목사 이경복(李j월해)올 중위장으로 조망장 이지 

시(후Z섬)를 선용으로 하여 임천(林)1 1)을 거쳐 계속 북진하였다 북진하던 길에 왜적플 만 

났는데 수원으로 유인하여 싸우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용인에서 전투를 벌이다 방심한 나 

머지 적의 기습을 받아 참패하고 말았다 군사를 이몰고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는데 이번 

에는 왜적이 진주 금산 지역을 침입하였다 절치부심하여 광주목사 권율(橋얹)을 도절제사 

로 삼아 웅치(fI~.;f)에서 적을 크게 섬멸하였고 전주에 근접한 왜적을 그 고을 선비 이정란 

(李廷Il)과 함께 격퇴시켰다 이렇게 전란 중에 나름대로의 공을 세웠지만. 같은 해 가율에 

용인 패전의 책임자로 몰려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백의종군한 뒤 의금부에 감긍 

되어 벽풍군에 유배되었다가 1594년(선초 27) 고향 파주로 돌아왔다 저서로는 「우계집 

(폐i쫓밍)J 이 있다 

이몽태(李없台) 

생몰년 미상 

파주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안성군수로 재직하다 감사(앓51) 심대와 함께 삭녕 지방에서 

전사하였기에 1806년(순조 6) 예조에서 각도의 유생이 상인하여 표정사(表llii祚1)에 배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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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유길(후有놈) 

생볼년 미상 

조선 증기의 의사(殺土)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유지(까之)이다 종계변무(宗系뺑 

파)로 광국공신(光國:r:j}많)이 된 후백(後터)의 손자이다 광탄연 발랑리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아비지가 왜멍에게 해를 입자 검은 상복을 입고 기의(양il!)하여 해남 영량(씨않)에서 17 

세의 나이로 공을 세웠으며， 명안도 영유한(永갖없)에서 진용장()Ì;ïnJl>~)으로 왜군과 싸우고 

영나라 유정(훼빠)의 원군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숙종 때 정려되었으며 참판(홍'1"1)으 

로 추증되었고 강진에 사우를 세워 제향하게 하였다 광단연 말랑리에 묘가 있다 

VI. 결론 

임진왜란은 전국적으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주었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전쟁이었기에 어 

느 지역이라도 임진왜란과 관련한 한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 

다 파주지역도 에외는 아니라서 전쟁과 관련하여 전투상황 의영환통 왜군들에게 도륙당 

한 마을과 백성들의 처참함‘ 순절자 등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스미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임진강에서 치러진 왜군과의 치열한 전투상황과 권융장군의 전략적 

인 따주산성으로의 이동 영나라 이여송 장군의 벽제관전투 매배 후 임진강 동파로 후퇴하 

던 상황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거나 중요한 활동을 한 파주인물들 

을 다루었다 임진왜란 때 지욕을 피하고자 순절한 열녀들과 마주에 요가 있는 인물 중 잉 

진왜란 때 벼슬을 하거나 선조임금을 호종한 여러 인물들은 너무 많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의 몽진과 관련하여 잘못 와전되어 덜리 퍼진 화석정에 울지른 

이야기가 옹바른 역사적 사실로 다시 기억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유 

적지와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을 가지고 있는 마주지역의 영화회복을 기원하며 이글을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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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자호란(因子IiIJ亂)은 마침내 조선이 여진족의 제후(:lIíf~)가 되는 극단의 정변으로서 이 

후 조선의 정치， 사상 사회‘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엄청난 사연이 

었다 

여진촉은 오랜 기간 조선을 부모의 나라 로 섬기며 조선으로부터 문화적 경제적 혜 

택을 잉어왔기에 똥제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온 연방의 야만족에게 사대의 예를 갖추는 

조선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수모들 당하게 된 것이다 

초선의 지배계급에게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최대의 굴욕이며 반드시 설욕되어야 할 수지 

였기에 효종은 북벌(~t1:J1:)이라는 국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양반 사대부 층은 청 

(i써)의 연호를 거부하고 소멸된 명 (UJl)의 연호를 영용(fllm)하여 반청복영〔反1히쟁明)의 의지 

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인 연으로도 챙의 재침에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대비 

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호란 이후 조선정부의 대청 방어책의 수립과 전개의 추이를 검토하여 조선 

후기 망어 전략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H, 본론 

1, 호란의 경과 

1) 여진(女따)의 성장과 조선의 대웅 

오랜 기간 영(明)의 군사적 통제를 받으며 부락 단위의 자치를 유지하던 여진은 왜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주둔군이 대거 조선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통제의 공액을 이용하여 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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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웅 누르하치 (댔묘哈*' 1559-1626)의 노력으로 부촉윤 봉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왜 

란이 끝난 후 명은 〈위(쩌))를 재건하고 여진에 대한 용제갚 회복하려 노력하였으나 군부 

의 부매와 여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쳐 오히려 만주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대릉하 지역의 

주요 성(뼈)을 거점으로 서진(西進)하는 여진과 대치하게 된다 영은 조선에 원영을 요청하 

고 조선은 강흥립(죠弘立)을 주장(主將)으로 하는 대병을 따영하지만 사르후 전투에서 초영 

연합군은 대매하고 이로써 후금의 정치적 군사적 입지는 확고해 진다 명은 만주 회복읍 

포기하고 산해관 등 요해를 지키며 후금의 중원 진출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후금은 조선이 명에 원병을 파견하여 전투에 참전하였응에도 오히려 조선을 선무(ñl!!) 

포섭하려 하였다36)‘ 이는 요서(않西)에 형성되어 있는 영(，’1)과의 전선(행IUIù에 전력을 집 

중하기 위하여 후방 조선과의 관계를 명온하게 유지할 적극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허나 조선에서는 대부분의 조신(朝멈)들이 후금과의 화친을 반대하며 후금 사신을 처 

형하고 아울러 후금에 투항한 강흥립(훌弘立) 풍 따병군 지휘관의 가족들도 처얼해야 한다 

는 강경론을 였고 이 사실이 후금에 알려지면서 후금 내의 대초선 강경파의 입지플 강화 

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2) 정묘호란 

1627(인조5)년 후금은 조선에 침공한다 이른바 정묘호란이다 

후금의 조선 공격은 인조의 즉위 이후 공개적으로 친영반금(뻐l얘反쇼)을 표방하는 초선 

을 공격하여 대명(엄l껴) 전선(킹Illil)의 후방에 제2전선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한 

다는 대 초선강경론자 흉타이지(모太흩 'l1.ft!!빠)가 후금의 2대 칸(if)으로 즉위한 것과 영 

(，끼)의 장수 모문룡(毛文폐)이 압록강 어귀의 가도(빠사)에 군영(1Il뺑)을 설치하고 후금의 

배후틀 위협하는 상황 그러고 명과 전쟁이 시작되연서 명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되어 명으 

36) 누르하치는 사르후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가 된 죠선군 장명의 대다수흘 조선으로 귀환시키고 친선융 강 
초하었다 그러나 누르하치에 이어 대권을 장악하는 흥타이지는 누르하치의 대 죠선 화명책에 적극 반대하 
였고 이는 후에 후금이 조선에 칭공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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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물자 유입이 끊어지자 야기된 만주의 경제적 위기 37)릎 조선과의 개시(開市)로 타 

개하려는 의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의 중컵 외교를 비판하며 이를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출(廢짧)하여 반 

(反) 후금(後金)을 외교의 기조로 하였으므로 친영반금(없明反金)의 구호와 함성은 높았지만 

실제적인 위협인 후금의 침공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뭇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투는 

후금군의 일방적인 우세로 전개되었다 

후금의 2세 칸(if) 흉타이지는 자신의 형인 대패록(大貝힘1)) 아민(阿없)을 총지휘관으로 3 

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1627년 1웰 조선에 출병한다 후금 군이 의주 안주‘ 평양을 함락하 

고 파죽지세로 냥하하여 황주를 공격하자 인조는 서울을 버리고 급히 강화도로 피난한다 

이는 수군을 보유하지 뭇한 몽골촉을 강화도로 근거지로 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했던 고려의 

선혜를 답습한 것이었다 청은 명산에 이르러 압도적인 숭세(뼈~)를 바탕으로 조선에 강화 

플 제의하게 된다 

요서에서 명과 대치하고 있는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의 군사작전이 장기화되어 영 

군의 본격적인 반공(反攻)을 받게 되면. 동서(짜띤) 양연(兩띠)에 진선(r，I~IJi()을 유지해야하 

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므로 조선에서의 작전을 조속히 종결할 절대적 띨요가 있었다 

따라서 후금은 조선에 침공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선에서 강화를 모색하려 하였는데， 

그 소정의 목표는 명과 조선의 정치 외교적 단절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일채의 

조선의 대명 원조 및 원군 따병과 연합작전의 방지 조선과의 개시(1해市)를 통한 툴자 조달 

둥이었다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투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항전은 무라였고‘ 조속히 강화가 체결되지 않으연‘ 후금군의 냥하와 전투 지역 확대로 전 

37) 영은 여진족읍 용제하는 방멍으로 무역융 몽하여 식량과 기타 전품융자 듭융 여진에 공급하여 왔다 후 

금이 건국되고 명과 전부장 영이게 되자 명은 여진에 대한 보욕과 암허으로 식량융 포항한 물자의 공금융 
금지하였고 이는 여진에게 경셰적인 타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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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병화에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조선과 후금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수용하는 선에서 강화를 추진하여 화약(lO 

杓)이 성립되었다 이른바 〈정묘화약(nn'fD;f.'J)이다 

이에 따르면 후금과 조선 양국은 〈형제관계〉를 설정여 조선의 왕은 후금의 칸(ì+)을 형 

으로 후금은 조선의 왕을 〈아우왕(~l王))으로 호칭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의혜를 상정(詳定) 

하게 된다 

아울러 후금이 요구하였던 조선과 명의 국교단절은 조선의 적극적인 대웅으로 후금은 조 

선이 명에 사대 (;1>大)하는 것을 용인(容끓)하는 대신 조선은 후금에 보내는 국샤(國l'n에 명 

의 연호(年없)인 〈천계(天정))를 사용하지 않기로 타협이 이루어 졌다 이는 여진족이 아직 

〈대칸(大규))을 칭하고 있을 뿐 〈황제(윌帝))를 칭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후 

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칭공한 가장 큰 이유였던 조선과 맹의 국교 단절을 얻어내지 못하 

였고‘ 조선 역시 지금까지 천시O않;fil1)하던 여진을 형(兄)으로 대접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양국 모두가 불만이었다 그리고 정요화약을 바라보는 양국의 불만 

은 후일 후금(1&쇼)의 대칸 홍타이지가 만(i생) 몽(쫓) ‘ 한(i이)의 추대를 받아 〈청(해))의 

〈황제(모염))로 등극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숭인하지 않자 결국 조선에 재침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 

외교문제들 제외한 군사 국방의 현안은 대체로 전황(따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후금 

의 요구가 관첼되었다 외교문제를 제외한 정묘화약의 내용을 개팔하연 다음과 같다 

。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38) 

。 후금군은 철병하나 압록강 하구의 모문룡 군과의 충돌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조 

정할 것 

38)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후금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종실 이구닫 원창군이u_냄)으로 용하여 인질로 보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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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 

。 조선은 후금에 세폐(歲혐)를 낼 것 

。 개시(1쩌市)를 열어 물자를 유통(流민)할 것 

이 중 논란이 되었던 세폐는 여러 차혜의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목연(木세)- 1 5 . 000필(iE) 

영주(，:il쩌)-200멸(iE) 

백저포(白추끼ï) - 250멸(iE) 

호띠 (Jif:反) - 60장(랩) 

녹피 (Jm&) - 40장이10 

왜도(않刀) - 8병(째) 

안구마(~μ띤) - 1 필(iE) 

이어 3월 3일 양국의 지휘관이 강화 근교에서 회맹(싹과0의 의식(jj‘~)을 치르는 것으로 

정묘호란은 종질되었다 

정묘화약의 내용을 분석하연 당시 후금의 요구에 적극 대웅한 조선이 개시(Il며;)와 세예 

(없뺀) 퉁 청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후금이 조션을 침공한 근 

본적인 목적이었던 명과의 단절이나 조선에 대한 청의 실제적인 정지적 간섭을 거부하고 

영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도록 명문화 한 접 둥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선의 입장을 일부 

관철해 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영(，껴)과의 기존 질서 유지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긍연하는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한용하여 조선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플 

상실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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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는 반정(反iE)에 의하여 창출된 자기 정권의 허약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효 

가 없는 명과의 기존 관계에 집착한 결과 명을 압도해 가는 여진의 대세를 제대로 활용하 

지 뭇하였다 39) 그러나 명은 오히려 조선이 후금과 내동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고4이 청은 

재칩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 

한연 정묘호란을 통하여 청의 강력한 군사력을 체험한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나릉대로 

청의 재침에 대비하는 일련의 군제개혁과 국방 강화책을 추진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장 

(렐)을 바꾸어 다시 검토하기로 하자 

3) 영자호란(쩍子胡亂) 

(1) 흥타이지의 야망 

후긍의 창건자 누루하치가 (7대한(t大뼈))을 내세우며 명을 공격할 때에만 하여도 그는 

명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지 중원의 지배자로서 천하의 주인이 되리라는 야망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누르하치와 흥타이지의 차이점이었다 흥타이지는 만주를 뛰 

어 넘어 전 중국의 지배자 즉 〈제국(帝園))의 건설을 꽁꾸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 

력(全力)을 기울였다 

흥타이지는 차하르 몽골을 휘하에 넣고4 1) 조선을 굴복시키자42) 구체적인 황제 퉁극을 

준비하여 1635년 만(i뼈) 몽(찾) 한(i!Yi)의 공동 추대로 마침내 황제에 즉위하며 국호를 

〈대청(大情)으로 변경한다 아버지 누르하치와는 달리 그는 대 조선 강경론자였다 누루하 

39) 초선은 대영 관계릎 재조지은(í’k윌之얻) 즉 나라를 회복시켜준 은혜로 규정하고 이를 결E 배신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명에서는 〈인조(A펴) 안정(WiE))융 잔달로 규정하여 이를 언무(fflj메 
하는 것이 소선 대청외교의 핵심이 되기도 하였다 청은 이설 조선쓸 순지(~빼하는 방연으로 삽기도 하 
였다 

4이 영이 진영적인 초선플 후금과 내봉하는 것으로 의심한 에에는 당시 가도에 주둔하딘 모문용의 모항도 상 
당한작용을하였다 

41) 흥타이지는 자하르 용꼴을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원(jt) 제국의 욕새을 손에 넣었고 이후 원제국의 계숭 
''H깥 자처하여 황제의 위에 오를 준비를 시작한다 

42) 정요화약을 후금에서는 조션을 굴복시킨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고 이릎 명과의 심리전 및 선전전에 대 

대적으로 엘용하였다 이는 사건에 대한 과상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후금의 지배자들이 가지는 정요화약 
에 대한 실질적인 시각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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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명 금 분쟁에서 조선이 중립 세력으로 남기를 원하여 유화정책으로 일관한데 비하 

여 그는 조선을 정멸하여 후방 전션을 안정시키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가 정묘화약을 후금의 조선정복으로 인식하고43)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과 명의 단절을 

초선에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그의 대조선 강역정책의 일환이었다44) 

1634년 차하르 몽골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원(元)제국의 전국(꽤國) 옥새(玉웹)를 획득한 

홍타이지는 이로서 자신이 원(元) 제국을 계숭한 황제(훔해)로 퉁극할 명분을 얻었다고 주 

장하고 1635년 여진의 지배자들과‘ 몽골의 귀족들 그리고 명에서 후금으로 투항해 온 문 

무 관리들45)인 이신<l1'\Ii!)들의 추대를 받아 대청제국(大헤%탱)의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추대식에 조선(뼈빵)이 합류하여 추대자의 명부에 조선왕이 기째되기를 희망 

하였고 실제 별도의 경로로 이를 조선에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조선의 맹렬한 반발 

을 샀을 뿐이었다 46) 

실제로 조선에 대한 이와 같은 청의 정치적 요구는 정묘화약 위반이기도 했다 조선과 

청은 행제의 맹약을 맺고 영과 조선의 기존 사대관계를 용인하기로 영문화한 바 있다 그 

43) <정 태종실흑〉 권 3 천총 l년 4원 신해(￥:J() 
임금(홍타이지)이 유시하여 망하기블 이세 히늘이 우리나라릉 도와 초선을 쳐서 복종시키니 (우리냐랴 
의)위영이 세상에 크게 떨치게 되었나 

(J:→때B 天따얘댐 'l'!~째양 엉名ι111 .. ,) 
44) 신달도(이1않띠) <1lJt↑잉및〉 권7 강도일획(iIXlIE;짜) 

-하블며 이제 조선은 조선。|고 여진은 여진이니 ζ댁에 질 맞는 연호른 쓰는 것이 에의일 것이나 이제 

귀권조선)이 전체(天1검-명의 연호)판 사용하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는 천계(""8)에 속한 나라 
가 아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미 마음으로 화해하였고 형제의 냐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의 나라에 

연호가 없나연 우리의 천총(天맨) 연호를 사용하여 서로 순치(업빼)의 나라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iRfll~떼양 m，女JIl. 各판용固~~ 짧tι 今:I't!힐%天1홉*'~m jj(JI 天홉「꺼빼Z앓1 1<0今jj(j껴탱앉랩.L-fll ~~兄

’3之國 #i를댐'1!1 화jl;jJ;jlt天a영<r~l<irm .. 之m
45) 이플을 이신(ll\I:!)이라 부르여 청의 국가 정비와 정영 그리고 중원 정얼에 지대한 역한을 하게 왼다 
초기에 여신에 투항한 사랑들부터 나중에 전투에 지고 항복한 흉숭주 강은 우장 그리고 영 멸망 후 투항 
한 오상계 같은 지휘관틀을 모두가 이신의 엄주에 포항된다 

46) 자하르룹 비롯한 옹골의 왕족플은 조선에 서선을 보내어 조선왕 역시 흥타이지의 황제 주대에 참여해 주 
기릎 요청하였다 형식은 풍공 왕족틀이 보내는 권유 펀지였으나 실제로는 칭의 비공식 요청이었다 
우리들 (몽필-의) 16개국 49 애흑들은 작년 12월에 금나라의 여러 패륙을과 만나 협의하니 모두 이르 

기를 우리틀의 대칸(흥타이지)께서 여려 나파를 풍합하고 옥새를 얻으시니 이는 그가 항세의 자리에 나아 

가도특 추대하는 것이 운영한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으나 〈흥타이지〉는 이틀 용냥하지 않았다 금년 정원 
에 다시 이일을 상주하니 이르시기윤 조선의 왕은 나의 동생이니 그에게도 역시 마땅히 이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니 우리틀의 생각에 진실로 대의에 합당한 일이라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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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청은 정묘화약을 조선이 자신들에게 굴복한 결과 채질되었다고 보고 화약(lo杓)의 일 

구(-句) 일구(→句)에 얽매일 멸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정묘화약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식 즈음에 후금에 머물러 있던 나덕헌(바彼핑) 등 조 

선 사절에게 황제 추대삭 참여를 강요하게 되었고 나덕헌 등은 이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여 

무수히 구타당한 후 청으로부터 황제가 신하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된 국서를 받아 돌 

아오다가 이 국서를 객관(훌館)에 버리는 극단의 반청(反헤)의식을 보여주고 있다47)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인식의 차이는 점차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으로 

발전되어 갔다 조선과 명의 국교 단절 정제적 실리의 추구 후망의 안정 등 실제 조선과 

타협할 여지가 있었던 정묘년의 상황과‘ 이미 황제국이 되었다는 국제의식을 바탕으로 조 

선을 완전히 신복([i! flW)시키는 것이 과제였던 병자년의 상황은 칭으로 하여금 조선에 칩략 

하는 의도를 근본적으로 달리 설정하게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청 태종의 〈조선정벌〉 강행하도록 촉진하였던 것이 바로 공유덕('IL:f f였) 

경중영(11M'!'明) 등 영 장수의 투항 귀순이었나 여진족은 유목민이었으므로 수군을 보유하 

지도， 수전을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바로 이 점이 강력한 수군을 보유한 영과의 전투에서 

약점으로 작용하여 여진으로 하여금 육전에만 치중하도록 하는 군사적 한계(1뼈!f!.)로 작용하 

였다 그러나 1632년 경중영 (~*i'!'明)의 상관이었던 모문룡(毛文1m)이 가도(방되)에서 소환 

되어 사형에 처해지자 산동(山짜)의 수군(水퍼)을 거느리던 명의 장군들은 후금에 투항하였 

고 이들이 거느리고 온 수군과 불랑기포(HM&觸밍)등 강력한 화기는 이후 영과의 전투를 

숭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용러 강화도로 피난하여 이들 거점으로 여진의 침공에 대항하려는 조선의 방어계획을 

익히 알고 있었던 청 태종에게 투항해 온 명의 수군과 화포는 죠선의 방어 (~}j뺏) 기도(企 

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 여겨졌다48) 

47)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나덕헌이 국서블 거절하거나 자결하지 않고 국서펀 수령하였다는 사실 만 
으로 그등 처사〔앓死j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나 

48) 심제로 이틀 영의 항장을 중심으로 한 청의 수군은 영의 원군이 조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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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자효란의 경과 

1632년 12월 청 태종은 여진， 몽골‘ 한촉으로 구성된 10만의 대명으로 조선에 침공하였 

고 침입로에 축성된 조선의 산성들을 우회 (jf행)하여 전속력으로 냥하한 여진군은 불과 

10여일 안에 한양에 도달하는 속공을 강행하였다 

인조는 이미 수립된 방어계획을 따라 우선 세자를 비콧한 여러 종친과 종묘(宗聊)의 신 

주(""主)등 긴급히 강화도돌 피난시키고 자신도 강화도에 입도(入μ)하려 하였으나 이미 강 

화도로 들어가는 길이 끊져 ， 환 수 없이 냥한산성으로 들이가 절망적인 농성전을 벌였으나 

그들의 압도적인 군세를 감당하지 옷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삼전도(三田앉)에서의 이 항복은 청이 요구하는 군신(君1:2) 관계를 수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현이었던 통시에 이를 통하여 청 태종은 천하에 제국 건설의 대외 영분이 완성되었 

음을 공포하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49) 따라서 항복의식은 이를 증빙하는 장중한 의식으로 

중인~시 환시(따때리에 엄숙히 진행되었고 그만큼 조선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지욕과 수 

치를 갑내(생耐)해야 하는 배가된 욕스러움이었다 아올러 항복에는 때전국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다 

@ 청(ii!l)에 군신(節)의 예(빼를 지킬 것 

@ 영(끼)의 연호(年값)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에샤 받은 고명영암命) 책인(1에印) 

을 내놓을것 

@ 조선 왕의 장자(:9:주) 제2자 및 여러 대신의 자제를 선양(i홈패)에 인질로 보낼 

켜 
r “ 

@ 성절(뽕윈 중국황제의 생일 정조(正뼈) 동지(~3D 천추(千秋 중국 황후 황태 

자의 생일) 경조(뿔렴) 등의 사절(f핏ffií)은 영과의 이전 예(例)에 따툴 것 

@ 영나라를 칠 때 출영(出兵)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 것 

아냈용 뿐 아니라 강화도를 함꽉하는 데도 성공하여 싱질적으로 영바호란을 갱의 숭리로 귀결히는 데 경 
쟁쩍인 역항을하게 된다 

49) 조선의 항복과 사대('JI大) 앵약은 웅필‘ 여진 둥 유목인. 우항한 한쪽융 cHll되는 충원 그러고 초선으로 
상징되는 번진(;iI'뼈 퉁 동아시아 전제가 청에 굴복하는 이른바 친하관의 완성이었다 아올러 영의 가장 
중요한 밴진인 조선이 갱에 투항합으로서 밍의 세국으로서의 영분은 그 가상 중요한 근거블 상심하게 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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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군이 돌아갈 때 영선(兵없) 50척을 보낼 것 

@ 내외 제신(짧폼)과 혼연(婚綠)을 맺어 화호(:fO好)를 굳게 할 것 

@ 성(城)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말 것， 

@ 기묘년(己대1年 :1639)부터 일정한 세예(왔뻗)를 보낼 것 퉁이다 

그러고 삼전도에 수항단(受降뺑)을 쌓고 조선왕의 항혜(싸"ru를 받을 때 철저히 군신(캄 

liD의 에릎 준용함으로서 양국의 변화된 외교 관계룹 진하에 공포하였다 5이 

(3)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강압 

조선은 힘에 눌려 굴복하였을 뿐 청에의 복속을 마음 깊이 수긍(힌피)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선은 명의 신하었고 천하는 명의 천하였다 단지 야만촉 여진의 군사력에 휘둘 

려 일시적인 소요(행않)가 있을 뿐 이 혼란은 머지않아 곧 수습될 것이었다 그리고 야만 

족에 대한 설욕을 다짐하여 냥영(南明)5 1 )의 재기를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의 이와 같은 속내는 그러나 청에 의하여 낱낱이 간마(끼뼈)되고 있었다 그러고 청 

은 조선을 순치(팅”었)하고 철저히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 

갔다 

우선 심양에 인질로 압류되어있던 소현세자(n낌 Mfi.1U.子) 일행을 북경 입성식에 참여시컸다 

조선의 세자에게 명의 멸망과 청의 중원제매 현장을 직접 목도시킴으로서 청에 대한 윌 

궤(不，Jù한 마음을 뿌리부터 제거하려는 속셈이여 동시에 영의 유민들에게 조선 역시도 청 

과 연합하여 영 세압에 통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 

두 번째는 사대(짧大) 의혜 (1&흉)의 철저한 확립이었다 

50) 인조는 용성하여 상전도에 와 항복하되 남포(ilIil때판 임고 견어와야 하"1 만에 옹라 북연(~t面)하여 갱 
태종에게 상에구고(三mL끼J)의 예를 융리도록 강요되었다 

51) 삭정이 합악되고 강목 일대가 청의 세력에 판도에 블이간 후 양자강 남쪽 해안 지대에 건링되었딘 영의 
미난정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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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조선이 이전에 명에 대하여 행하던 사대의 의혜를 완진히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조선이 청에 보내는 국사(많뻐)와 청이 조선에 보내는 칙사(W)J(ψ) 양면 모두에 과거 

의 사혜들 춘수하도록 강요하였고 특히 정명수('11命장) 등 귀순 조선인들을 사신에 기용하 

고 그들의 횡포를 묵인 조장하여 조선 왕실 및 조정 전반에 치욕과 꿀욕감 그리고 무력 

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패전국으로서의 위치와 현실을 철저히 확인시켜 나갔다 때로 

는 조선이 보내오는 국서의 내용을 전거(싸뼈)를 밝혀 시비(울非)하고 무엇보다 자귀(字句) 

에 함의(含효)된 내용을 일일이 들추어내어 이를 철저히 추궁합으로서 사대 ('1'大)의 규칙을 

젤저히 확립하고 아울러 저들이 조선에 옷지않은 문화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응을 각인시 

켰다 52) 

세 번째는 군사적 압박이었다 

청은 호란 이후 조선이 왜란에 대비한다는 명복으로 성채(城풍)를 수리하거나 증설하는 

일을 포항하여 국방력을 증대하는 일에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간섭하고 위협하였 

다 

비록 만주와 중원을 장악하였다 하나 아직 강냥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남명(南 

明)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고 민심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직 중국 전제 

에 대한 안정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지는 옷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칭에 항복해 온 명 

의 장수들과 이신들의 동향 역시 아직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의 대상이었다 5이 

따라서 조선의 군사력은 청의 중원지배 확립에 여전히 하나의 변인(찢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청이 조선의 군사력 증강에 신정질 적인 반웅을 보이는 이유였다 

챙은 조선의 군비 증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선 내부 각처에 치밀한 정보망을 설치 운영 

하였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조선에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가하였다 

52) 이와 같은 문서 검토에는 고도의 문화적 재능이 요구되었는데 청은 이 작업을 명에서 투항해 온 운신 

즉 이신(l1\I2)들에게 맡겨 특히 명에 보내는 수춘의 사대(까大) 문장(文깐)플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합의된 
이중 내용이 없는 지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하여 조선의 기틀 꺾었다 

53) 이욕고 이플 명의 항장틀은 (3번(lfi)의 난(íIl.))이라고 블라는 본격적인 반청 저향을 시작하게 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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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치밀하고도 집요한 청의 노력에 따라 점차 조선은 청과의 군신관계를 실제로 수 

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순치(월”致)되어 갔다 외교 의혜를 포항하여 정치 진반에 걸친 

청의 요구가 이의 없이 수용되었고 행동이 순치되연서 의식 (ff" 없)도 함께 통화(同化)되어 

갔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 수용에는 남명 정권의 최종적인 붕괴와 상번의 난 정성공의 

대만 경영 등 중국내부의 반청 저항이 소멸된 것도 조선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4)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입장 변화 

여진에 항복하고 그들의 극심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받으연서 조선은 거대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었다 전술한 것처럼 ￡선의 기본적인 정서는 청에의 신복과 예속‘ 그러고 

명과의 실질적인 단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시적인 사태에 불과 힐 

뿐 이러한 사변은 결국 종주국 명의 최종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응에 기반한 

것이었다 

특히 청에 인질이나 포로로 끌려간 척화파 조선 관리들의 목숨을 다한 저항은 청의 입장 

에서는 상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들의 장렬한 죽응은 절조를 꺾고 청에 항복한 문 

무 이신들에게 찬탄과 함께 경외심을 블어내며 일정한 정치적 지분 확보로 까지 작용하였 

cf 

예컨대 청은 심양의 조선관을 일종의 대사관으로 여기고 다양한 분야의 조선 문제플 당 

시 인질이었던 소현세자 동과 상의하며 관련업무의 상당부분을 조선관에 위임하게 된다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란 당시는 물론 이후 상당 기간 내내 조선은 반청 정서를 유지하여 

가능하연 청과의 실질적인 협조를 거부하고 명과의 유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하였다 

54) 청은 황실의 권력 일부를 왕자들에게 분한하여 예컨대 알기의 지휘권 각 정부 조직의 운영권 둥윤 딸기 
고 있었는데 소현세자 역시 조선의 왕자로서 자신툴과 동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던 것 같고 따랴서 소 
현세자가 조선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한을 하기릎 바랐다 그러나 소현세자에게 책임 있는 역항이 
주어지연 주어질수록 인조는 소현세자가 권한 밖의 일에 간여한다고 여겨 그륜 경제하게 되어 결국 귀국 
후 그를 축응으로 올아가는 하나의 원인이 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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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병자화약에 따라 청이 대명 군사협조를 조선에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임정엽(林않 

Wl을 대장으로 하는 원정군을 보내지만 임정업은 고의로 수군을 칩올시키고 영에 항복하 

는 등 청의 군사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643년에는 조선이 영과 몰래 통교한 사실 

이 적발되어 최영길 임경업 등이 심양에 몰려가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런 반청 기조를 실제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자체 동력은 가지고 있 

지 않았다 

우선 인조 정권 자체가 문제였다 

인조 정권은 친명(없明) 반청(反혜)을 명분으로 수립된 정권이었다 즉 광해군(光海君)의 

중립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주요한 명분으로 하여 일으킨 쿠데타로 집권하였 

던 것이다55) 그러나 반정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하다보니 인조 정권은 본래 왕위 계숭권이 

없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쟁취하였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권 초기에 야 

기된 박흥구(朴'l1. ~l 욱사(첩Z띠나 인성군을 추대하여 궐기하였던 이팔('$'좁)의 난 퉁은 이 

러한 정권의 약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혜였다 때문에 인조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보워하 

는 일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다 

인조가 청이 항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신(君댄)관계를 이미 수용하고서도 강화교섭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출성(出城)하지 않고 냥한산성에 머무르며 항복혜를 지르는 방안 

(方쫓)에 집착한 짓도‘ 귀국한 소현세자(뼈따센子) 일가를 참혹한 축음으로 내몰았던 것도 

그 이유는 실상 청 (i허)이 자신을 예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올리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호란을 통하여 청의 압도적 군사력을 실감한 인조는 이후 청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철저히 포기하고 자신의 왕위 보전에 전력을 다하여 매달렸다 

이는 정영수56)같은 천인 출신의 투항인을 칙사로 파견하여 조선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수 

55) 인조안정의 명분은 1) 예모(양파)와 살셰(~!Xj) 둥의 때륜(ti<((i) 2) 친 여진적 중링외교 3) 장댁궁 경 
희궁 중건 퉁 지나친 재정낭비와 이에 따른 백성의 고용 퉁이었다 

56) 죠선 중기 민족반역자 명안도 은산α앗111) 창신 1618년(광해군 l이 명 (1씨)나라가 후금(f!<金 써)월 토벨 

힐 매 조선에 원병싼 요청하자 강홍럽(!l:;iJL立)의 군대를 따라갔다가 청나싹의 포로가 되어 청국어흉 매우 
고 죠션의 사정융 연고하여 청나라 황제의 신잉융 얻었다 1636년(인조 1'1) 영자호란 때 용관대(lfù'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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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등 조선의 심리적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군사적 압 

박을 가하는 등의 강압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하였던 근본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결국 호란이라는 미증유의 국가 위기를 겪고 난 후에도 조선의 대북땅 땅어정책은 효율 

적인 지향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호란과 관련한 국가 방어 전략의 재면 

1) 5위(짧) 체제 

양난 이후 조선의 군제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대체(大빼)는 지금까지의 

군제인 오위도총부(五쩌헨}엠따) 체제를 5군영(1lI쩔)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먼저 5위 체제에 대해 살펴보자 

개국 다음 해인 1393년(태조 2)년 조선은 고려 때의 삼군총제부(르1lI맹i!i IIJff)를 의홍삼군 

부(웠뺏三핀府)로 개칭하고 여기에 다시 종래의 10위군(짜펴)을 중 좌 우군의 3군으로 

나누어 귀속시켜 최초의 강력한 중앙군사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3군에 속한 위(째)를 사 

(허)로 개편하여 12사(히)가 되었다가 1451년(문종 1) 5사로 다시 개면되었고 1457년(세 

조 3) 3월 5위제도로 개편하여 이때까지의 의흉상군부(홉옛三댄府)른 대신해서 3군을 통제 

해오던 3군진무소(三파없발所)를 5위 진무소(쨌빠所)로 개편하여 5위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 

군령기관(1lI令밟빼)으로 하였다 

그 후 5위진무소를 1566년 5위도총부(끄쩌都↓떤!Jff)로 개칭하여 중위(ψ짜)인 의흥위(꿇興 

쩌). 좌위(左術)인 용양우1(핸術) 우위(右짜)얀 호분위(κg쩌) 전위 (i피術)인 충좌위(~，ι住 

짜) 후우I (後쩌)인 충무위(얻武衛) 등 5위를 관장하게 하였다 5위에는 장(:1ft 종2품 타관이 

大) 마부내O~夫大)의 풍역관으로 틀어와 청나라가 조선을 칩꽉하는 네 앞장이 노룻융 하였다 그 뒤 갱 

나라 세력을 밍고 조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증추부시에 오르고 친척들도 벼슴에 오르도록 하였다 1653년 
(효종 4) 선양[n힘써(심양)1에서 청나라에 의해 관직을 삭탈(예|얘)양한 뒤 성주포수(파에때푸) 이사용(쭈土 
W띠에게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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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12명 상호군(上짧1II 정3풍) 9영 대호군(大파]r 종3풍) 14영 호군(~W 정4용) 12 

명 부호군(김'1따1II 종4풍) 54명 사직(러ï[ 정5풍) 14명 부사직(해러파 종5품) 1 25영 ‘ 사 

과(司* 정6용) 15명， 부장(llIlWf 종6용) 25영 ‘ 부사과(옵'1司짜 종6풍) 1 76명 사정(히正 정7 

풍) 5명 부사정(십'1허표 종7풍) 309명 사맹(허찮 정8풍) 16명 부사맹(되j허효 종8풍) 483 

영 사용(히떠 정9풍) 42명 부사용(돼"1퍼 종9풍) 1. 939영을 두었다 5위의 구성을 보면 

각 위(衛)에 중(中) 좌(左) 우(右) 전이피) 후(後)의 5부(염1)가 있어 모두 25부가 되 

고 각 부에 4웅(뻐)이 있어 1위에 20통 5위에 100풍이 있었다 봉 밑에는 약간의 여 Uia) 

가 있고， 여는 5대 (~lì)로 나뉘고‘ 대는 5오({li)로 나뉘어 오가 분대(分隊)와 같은 최하위 

단위로 l오는 5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부의 4몽은 보병 2통 기병(월兵) 2풍으로. 전투 시에는 보병 기영 각각 l흉씩 

나가고 나머지는 대기하였다 그러나 각 위의 병력 및 보병 기병의 비례는 일정하지 않 

고 원칙상 여이a)는 125명 대는 25명 오(fli)는 5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의 통솔 계롱 

은 종2풍의 장(H1f) 12영을 5위장(五짜將)이라 하여 그때그때 5위의 홍솔을 맡고 종6풍의 

부장 25명이 각 부를 부사과로부터 부사용이 홍장(빠將) 여수(旅Ml) 대정(뼈正) 오 

장(’li효) 등의 직책을 맡았다 

이러한 5위체제는 중앙에서의 수도경비(m11홈패)의 임무를 맡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가 

장 강력한 국방력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조직체로 이물어가게 되어 있고 내금위(內禁쩌) 

검사복(쨌헤쳤) 우링위 (~~.j;j;쩌) 등 왕의 친영(쨌兵) 계열을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병종(兵웬)이 이에 속하여 중앙군의 단일 체계가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5위의 영종별 

지방별 편성을 보연 다음과 같다 

CD 의흥위(웠興째) 갑사(띠土)와 보충대(세允隊)가 여기에 속했다 갑사는 5위의 영종 가운 

데 수적으로도 많지만 5위의 기간병종(&~兵때)으로 주로 양반의 자제 

들 가운데 일정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무예가 뛰어난 자들로서 그 인 

원은 l만 8400명에 이르렀고 대우가 좋았을 뿐 아니라 대개 지휘를 맡 

았다 보충대는 양반 특수층의 천첩자O않쭉주)가 낳은 자손이나 신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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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身良짜뼈) 등이 종량(從良)될 때 입속(入쐐)하는 병종(兵따)으로 

1 4 15년(태종 1 5)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들은 보충대에 들어가서 

1. 000일의 근무들 마치연 연친(!t!효)되면서 종9품의 잡직(1뻐없)에 임명 

되는 특전이 있었으며 주로 사령군(싸令!iY)의 역할을 맡았다 

@ 용양위(융띠엠함) 별시위(l)IJ싸쩌)와 대졸애용쭈)이 여기에 속했다 멸시위는 양반의 자제가 

운데서 시혐에 의하여 선발된 병종으로 주로 마병(띄兵)으로 편성되었 

는데 140 1년(태종 1)에 설치되었다 (경국대전) 에 따르연 이들은 

1. 500명이 5교대로 6개월씩 근무를 하고. 근무자는 진원이 채아직(뼈 

5때없)을 받는 등 갑사보다 냐은 대우를 받았다 대졸은 양인(f<A) 또는 

전인(않시 중에서 주로 달리기와 힘을 바탕으로 한 시험으로 선발하였 

다 이들은 총원이 3 . 000명으로 . 600명이 4개월간 복무하고 l보(保)를 

지급받았다 

@ 호분위(/)tJ'!l힐) 족진위(lj~없術) 진군위(親펴術) 앵배 (y~βJ') 가 여기에 속했다 촉친 

위는 왕이나 왕비 또는 세자빈(엔주때) 퉁의 원진(않親)들로 구성된 부 

대로 지배층 계급을 대우하기 위해 설정된 부대이다 따라서 선발 규정 

도 없었기 때문에 무재([~才) 유무에 관계없이 뽑혀 제아직을 받았으며 

장번근무(J호'1tIJ\JJfJ，)를 하였다 친군위는 태조가 개국하는데 공이 않았던 

함길도(댔농펴)의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 갑사 퉁이 

치르는 시취과목(:ht1lXμ13)과 철전(없암)으로 시험하여 영안남북도 정도 

사(永갖南~till웬度!i1!)가 선발하여 상경(上京) 숙위(힘쩌)하게 하였는데 

정원 40명을 20멍씩 나누어 양교대로 l년씩 근무하고 당번 20명에게 

체아직을 주었다 맹애는 1415년에 설치하였던 방패O꺼빠)들 개칭한 것 

으로 양인의 하부 총 또는 신량역진의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정 

원은 500명으로 100 '정씩 4개월간 5교대로 근무하여 장직의 제아직과 

l보(!짜)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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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좌위(믿#衛) 충의위(뿐짧衛) 충찬위(얻염쩨) 따적위(破歐衛)가 여기에 속했다 

이 중 충의위는 1418년(세종 즉위) 개국(閒國) 정사(定社) 좌영(~ 

命) 3공신(三껴많)의 자제들을 대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충 

의 위에는 이들 세 공신의 적장자(觸長주)를 제외한 자제들이 그 부조 

(父뼈)의 공에 의하여 시험 절차도 없이 뽑혔는데 정원은 없었으나 종 

4풍 이하의 제아직은 53명에게만 주었다 이들은 4교대로 궁중의 숙위 

를 하고 일정한 복무를 마치면 거관(去官)되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어 

이들은 벼슬길로 나가기 전의 한 예비적 단계로 여기샤 복무하였다 충 

창위는 3공산을 도운 원종공신(펴從功g;)의 자손틀을 위하여 1456년(세 

조 2)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충찬위도 원종공신의 자손을을 시험 절차 

없이 뽑아 입직(入直) 숙위하게 하고 일정한 복무 기간을 마치연 거관 

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고， 이들에게는 종6풍 이하의 제아직 20명 

이 배정되었다 따적위는 1459년에 설치된 영종(兵핸)으로 대체로 양 

인 계층으로 구성되었는데‘ 목진(木짜) 연진(片倚) 달리기 힘겨루기 

등을 시험하여 선발하였으며 정원 2.500명이 5교대로 하여 500명이 4 

개월씩 근무하였다 

@ 충무위(믿武쩌) 충순위(.'t.)11lí術) 정병(표兵) 장용위(빠퍼衛)가 여기에 속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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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충순위는 1445년(세종 27)에 설치되어 이성왕족(때뾰王欣) 왕비족 

및 동반(찌111) 6풍 이상‘ 서반(띤빠) 4품 이상의 실적현관(，패없따官)을 

지낸 자의 자손들을 시험 없이 뽑아 7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게 하였는 

데 정원은 없고 일정한 복무 기간을 마치고 다른 벼슬길로 출할 수 있 

었다 정명은 건국 초기의 시위패(암쩨빼)를 1459년에 개칭한 것으로 

갑사와 더불어 5위의 핵심을 이루는 영종이었다 이들은 16세에서 60 

세에 이르는 양인 중 의무적으로 번상(폼上)하는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영(휩표兵)과 보정병(步표兵)으로 나누어져 8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 



였는데 1472년(성종 3)의 통계에 따르면 총 4만 2 . 000영으로 나타냐 

5위병 가운데 가장 많은 영종이었다 장용위는 1459년에 설치되어 공 

사천(公私않) 가운데서 목전 달리기 힘겨루기 등을 시험하여 선발 

하였다 이들은 총 600명이 5교대로 6개월씩 120영이 복무하였는데 

당변인원 가운데 15명에게는 체아직을 주고 나머지는 l보(j싸)를 지급하 

였다 1464년(세조 10)의 기록에 따르띤 이들은 노군(/(X!lI)으로 표시되 

어 있어 사역군({，핏짜댄)의 기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중앙군의 기간(~.~)이었던 5위(五쩨)는 성종 말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훈척정치(휠1따政治)의 결과 문신이 상위직(上位ij/&)을 차지하여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무력합이 드러나 제도적 붕괴들 가져와서 임진왜란 이후 설지되는 5군영(Jiili쳤)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대폭 축소되어 궁성의 숙위(힘쩌)만 맡았다57) 

5위제에 나타나는 특정을 정리하면 우선 이 군제의 개녕과 펀제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 

념적인 동시에 수도 방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 

적이다 보니 국토방위를 위한 논의는 활발하나 실질적인 방어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는 임진왜란 이전 소규모로 진행된 왜인들의 소란에조차 효과적으로 대웅하지 못하고 허둥 

대는 연모를 보인 것은 물론 입란초기에 나타나는 전연적인 국방력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아울러 외침(外당)이 있을 때 현장에 적용하던 원칙인 제숭망략(lIlrj/fJj方略)이 

가지는 전략상의 허점 즉 주성(主l쩨이 무너지면 전선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나게 된 것이다 

바로 이점이 공동 진선을 형성하고 있던 영군(明!(i)으로부터 〈문약(文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선조는 과격하다 싶은 정도의 무비(武써) 강화책을 시행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 

였다 

57) 이상 5위에 관한 션영은 두산대백과사전의 (5위〉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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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유생들은 명소에 무인(lï\:A)을 이단(찢해)으로 알아 

마치 노여| 대하듯 하며 단지 고담준론(흠談i짧)만을 일삼으니 우리나라의 문폐 

(文~~)가 그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도가 심하여 내가 전에 윤탁연(尹파었)에 

게 들으니 상주(尙州)에는 사수(따手)가 단지 3인 뿐이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도 활쏘기와 수레몰기를 가르치셨고 육상산 역시 문인들에게 반드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으나 이후로는 생원‘ 진사시에 반드시 활 쏘는 것을 같이 시험보아 

합격한 자만을 뽑도록 하라 

(上日 뻐園써生짧 平日%武夫찌l짧해 1'1之~D/()(삶 <<.，jl뜰때폐談 tl':國文!Jil'-I형용 ~ 

rl.lill l1尤따i 패 1m尹다lr.~之言 엠}州R有따주三Ar. 孔子之敎~F!it뻐1乎 陸*山1IxA

必Hël꺼A껍짜 今後取生illIlIii ~F:t't1￥L入얘협tllX之 dt不易Z앨 끊쟁) 58) 

。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문예가 극심한 것은 서원과 관계가 있는 일이 

니 긴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혁파하고 각도의 대도호부에 마땅히 흔련원과 같 

은 무학(武쩔)을 세워 군시를 기르도록 하라 

(f싹千政院日 ￥&國文없太勝 如不뼈(~Ilft ftlíl1펴tæ 各;효大힘l꿇 효立lï\:~앙如칩 練l院 i핏 

之홉 兵썼業)59) 

그러나 이와 같은 무비강화책은 후술하게 되는 기효신서(紀었新깐) 체제의 섣부른 수용 

과 함께 단지 미봉(뼈짧)만을 서두른 결과가 되어 오히려 흔란을 가속하게 되었다 이는 관 

녕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5위 제제의 개혁이 따라주지 않은 닷이었다 5위 체제의 개혁은 

호란이 일어나고 청과의 진투에샤 대패한 이후 급히 이루어지게 된다 소위 말하는 5군영 

체제의 성립이다 

2) 5군영 (퍼쩡) 체제 

조선은 인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금까지의 중립 외교 기조들 선영한 진영 반여진으로 

전환하고 예상되는 여진의 칩공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책을 활발히 추진했다 먼저 

58) 선조싱록 권39 션조 26년 6월 정자 

59) 선조싱룩 권65 션조 28년 7윈 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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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호위청(딩쩌El)을 신설하여 반정을 주도한 세력의 사영플 정규멍력으로 연화시켰 

다 

이어 1624년에는 어영군(細행펀)을 창설했으며 이해 6월에는 기존의 경기군(京없í[l)응 

정비 강화하여 총융군(’흉!ltIl!)으로 재연했다 이와 함께 방어의 거점으로 냥한산성을 수축 

하고 강화도의 군사력을 정비했다 한편 군역 자원과 재정의 확보플 목적으로 직후부터 호 

매청(않牌짧)을 설치하고 호때업을 시행하여 거의 완성했으나 정요호란 때 소실되어 이갚 

용한 군사력 중강은 실매로 돌아갔다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후 조선은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필 가했다 즉 냥한산성의 

수"1강화를 위해 수어청(守뺏앓)을 신설하고 어영청과 훈련도강의 인원을 충강함으로써 5 

군영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1) 어영청(앙p현郞) 

임진왜란 뒤 5위(1ij~)에 대체되어 설치된 3군문(三펴|까)의 하나이다 1623년(인조 1) 이 

귀(추!'l:)가 개성유수(쐐뼈엽守)로 있으연서 건장한 자 260영을 모집하여 화포술(火뻐쩌)을 

가르치고 이를 어영군(쩌션II!)이라 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귀를 어영사 

(ilIl쨌따)로 삼고 뒤에 어영찬획사(쩌1션셨빼따) 찬리사(싼쟁[(!)!)플 두고 군대를 연재하여 

1624년 이팔($좁)의 난 때는 인조를 어영군이 공주(公州)로 호종하었고. 공주에서 민간인 

의 포수를 뽑아 정예부대를 조직하였으나 이는 총융청(뺑까월)에 소속되었다 1628년 어영 

청을 설지하여 이서(후뺑)를 제조(않쾌)로， 구인후(Jμ二필)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군영 혼련 

을 전담하게 하였다‘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北fJt)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 강 

화 비로소 군보(1]Ij씨)를 정하고 군영을 설치하여 이완(주i!t)윤 이영대장으로 북별계획의 

온영(*1:\) 구실을 하였다 

관원은 도제조(ð1lliè~.~ 의정 겸입) 제조(않펴 영조판서 겸임) 대장(종2풍) 중군(中 

1]I 종2풍) 별장(ψJHft 정 3픔) 각 l영 천총(千얘 정3풍) 5명 멸후부()jIJ後염1) 전총(정 3풍 

;j<.;i"J&싸 점잉) 1명 ， 기사장(힘士% 정3풍) 3명 따총(종4깜) 5영 외방겹마총(싸方:1l! lel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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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4풍 지방수령 겸임) 10영 ‘ 종사관(從짜흠 종6품) 문 무관 각 l영 초관(야i官 종9풍) 

4 1영 교련관 1 2명 기매관〔꺼뼈릅) 11명이 있었으며 병력은 별무사(別E土) 30 군관(~r 

官) 38. 별군관(꺼Ilí[í홉) 10. 권무군관(lCIJíi!:댄흠) 50. 가전별초(샘前져11沙) 52. 기사(흙土) 

150 표하군(엠下W) 783 별파군(別破W) 160. 수문군('i'f~~W) 40 치중군(짧파軍) 50 기 

타 보군(步W)으로 되어 있었다 

효종 때의 어영군은 멸초병과 기병을 주로 한 정예부대로샤 경상 진랴 충칭 강원 경 

기 황해의 6도에 나누어 배지되었는데‘ 1706년(숙종 32)에 1 영5부제(-행五염샘11)로 기구 

가 축소되었으며 얼마 뒤 양화도(해花않)를 어영청에 속하게 하였다 즉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정책에 따라 군비확장을 할 때 이완('$'I;t)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한 다응 원호(:il; 

戶) 2만 1. 000명을 확정하고 도성에 어영창(뼈행ft)을 두는 둥 체제를 크게 개펀하여 어 

영군을 북얼의 핵심부대로 양성하려 했다 그러나 현종 숙종 때 양역(Jil앉)의 부담을 정감 

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연서 1704년(숙종 30) 1만 6 . 300여 명으로 어영군의 수를 줄였 

으며 명안도와 함경도플 제외한 6도 향군(椰W)의 변상체제로 바꾸었다 아울러 흉년 농 

번기 재해 재정절약 동의 이유로 정번(따폼)이 자주 있었고 정조대 이후에는 강번(減i!I') 

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순조대에는 도성숙위의 허소(밟앉)를 망지하기 위하여 l초(떠ì) 

는 도성인으로 선발했다 어영군의 선발기준은 궁(럭) 포(뻐) 창(쩌) 력(力) 중 1가지만 

능하연 되었으므로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주요임무는 국왕의 호위와 도성의 수비였지만 그 외에 적간(’i!iHl 금송(禁ffi) 착호(뾰 

JJi:) ‘ 중앙관청의 따수 둥을 맡았다 번상급료제('ift上옮얘制)플 채택한 어영청의 재정은 주 

로 보(j!jl)에 의존했지만 양역변통(Jil쩌맺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현종 영조 연간에 

는 점차 둔전(따01)을 확보하여 재정에 싼용했으며 일시적이나마 숙종 대에는 어영청에서 

주전(앓웰)하여 얻은 이익금을 재정에 충당시킨 바 있다 그런데 현종 대 이후에 정번이나 

감번이 잦아지연서 그로 인해 덜 소비된 재정과 위의 방법을 통해 모아진 재정을 화성축성 

비(1J!城찢뼈씹) 사신접대비 진흉비 둥에 옮걱 사용했다 그것은 도성의 숙위와 국왕의 호 

위들 주목적으로 하던 어영군의 성격 변화와 아울러 조선 후기 군역이 국가의 재정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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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88 1 년(고종 18)에는 장어영(빠맺썽)을 새로 설치 ‘ 어영청을 이에 영합시켰다가‘ 이듬해 

장어영을 예지하고 어영청을 다시 설치하였으며 1884년에는 별영(Jjll뺑) . 1888년에는 총이 

영(’엉멍썽)으로 각각 개칭하였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예지되었다6이 

(2) 총융청(땐짜廳) 

1624년(인조 2) 서울의 외곽인 경기(京짧) 일대의 경비를 위해 서울 사직동(社쟁폐) 북 

쪽에 설치하였던 조선 시대의 군영(!I!뺑)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로이 연제된 5군영의 하나로 개설 당시에는 완풍군(효깝원) 이서 

(李U챔)가 총융사(1엉컸!ll!)가 되어 남양(南|싸) 수원(水原 장단(끓쩌) 퉁 3진(짧)의 군무들 

관장하였다 

총융청에는 좌 우 2부(部)로 나누고 각 부에는 좌 중 우의 3사(허)가 있고‘ 각 사 

밑에 5초(얘)를 두었다 총융청에는 사(!æ 종2품) 중군(tþ댄 종2풍) 각 1명 ‘ 천총(千앤 정 

3풍) 2영 진영장(銀썼% 정3풍) 4명 파총(tE뺑 종4품) 2명 초관(niì흠 종9품) 10영 등의 

유풍무관(有맘l武흠)과 교련관(敎'*흠) 15명 ‘ 기매관(h)I牌흠) 2맹 군관 2명 본청 군관 3 

명 별부료군관(껴1I付M!I!흠) 2명 강관(앓흠) 2영 수문부장(守門임IWt) 1명 한량군관(I!<I .lil 

!I!흠 ) 150명이 있었다 

1 757년(영조 33)에는 북한산성의 경비를 위해 설치한 경리청(핸뀔廳)을 이에 병합함에 

따라서 관성장(TIliiX~~ 정 3품) 따총 각 l명 ‘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수접군관총(약뼈!I! 

E맨) 2명 군기감관(댄채않-Ii\') 1영 소임군관(所任!I!흠) 3영 부료군관 20명 성문부장(1成 

l"lffi씨양) 3명이 이속되어 북한산성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6이 두산대백과사전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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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당시의 병력은 장초(HJ:u야) 13초(뼈) ， 아병(牙兵) 13초 별따군()jlj破피) 100명 표하 

군(셈下]I) 852명 군수보(파需保) 6 ， 010영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은 전영장(前옆將)을 수 

원(水原)에 중영장(<þ행:rf)을 북한(~t않)에‘ 우영장(右im)을 파주(lJ!i州)에 후영장(後옆將) 

을 장단에 두고‘ 전영은 안산(찾山) 금천(염) 1 1) 과천(핑川) 양천(찌) 1 1)에 좌영은 독산(훗 

山)에‘ 우영은 고양(감찌) 교하(交페) 적성(햄뼈) 임진(臨i'$) 장산(끓山)에 후영은 삭령 

(떠1*) 마전(짜田) 연천(뼈) 1 1)이 소속되어 각지의 군무를 관장하였다 

총융청은 1846년(헌종 1 2)에 총위영 (1쩡짜옆)으로 개칭되었다가 1849년에 다시 총융청으 

로 복귀되고 1882년(고종 19) 잠시 폐지하였다가 곧 다시 설치하여 84년에 아주 없댔 

다 6 1 ) 

(3) 수어청(守뺏應) 

1626년(인조 4) 수축한 냥한산성과 그 부근의 진(짧)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고 하나 수 

어사(守쨌íië)의 직함은 32년에 생겨났다 

처음에는 경기도의 광주읍군UPi州동!iI) 죽산진(竹띠짧) 양주진(쩌州짧)의 3진과 강원도 

의 원주진(原州鎭) 회양진(싸싸짧) 및 충청도의 충주진(암州짧) 동의 1600명을 유사시에 

방어사나 영장이 인솔해서 입수(入슈)하도록 하였다 

그 뒤 몇 차혜의 변개가 이루어진 수어청의 조직편제는 경기도 속오군을 중심으로 1704 

년(숙종 30)에는 3영 2부체제(三행=部짧빠)로 군제가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수어챙이 광 

주부의 냥한산성을 신지O듬li!!)로 하여 펀제되었기 때문에 군사책임자인 수어사와 행정책임 

자인 광주부윤 사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자 광주부윤을 유수로 숭격시키고 수어정 

청을 산성으로 옮겨 수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제제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1 795년(정조 19)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장용영 (HJ:ifJ뺑)이 설치되면서 수어정청 

61) 두산대백과사전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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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애고 산성으로의 출진을 영구화함으로써 수어청은 사실상 광주유수의 직권 아래 들 

어가게 되었다 

관원은 사(f잊，정 2품) 1영 중군(中!lI‘정3품) 1영 진영장(없행:IIf;정3품) 3명 별장이11l1li) 

2명 따총(把맹) 2명 초관(wlì흠) 26영 교련관(敎앓흠) 17명‘ 기매관(ñJt牌힘) 19명‘ 별군관 

(}j IJ íl!흠) 9영 . 수첩군관(守뼈íl!흠) 61영이었고 1894년(고종 31) 예지되었다 62) 

(4) 금위영(왔衛뺑) 

금위영은 인조(f:二祖) 때 기병(원兵) 중에서 정영(쉐兵)을 선발하여 병조 산하에 두었던 

정초군(t;li沙펀)과 훈련도감의 별대 (~IIIIj\)를 통합하여 1682년(숙종 8)에 설치되었다 그러 

나 금위영은 처음부터 5군영의 일부로 독립된 채 생걱난 것이 아니고， 병조 판샤가 금위 

영의 대장직을 겸함으로서 실질적으로 6조 중에서 영조의 수중에 있었다 이후 1754년(영 

조 30년)에 독립된 군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초기의 편제는 1영 5부 20사 105초(nlì)로 구성되었으나 1704년 군제를 개혁할 때 l영 

- 5부-25사- 125초로 편세되이 그 수가 증가하였다 지휘부의 인원은 도제조(젠없쾌) 지1 

조(1M쐐) 대장(大將) 중군(中펴) 별기위별장()jIJ흙쩌別將) 각 l 영 천총(千뺑) 4명 따 

총(I~뻔) 5명 냥청 (gp應) 2명 초관(u껴官) 41명 등이며 병력은 멸무사(}jIJ武士) 30명 기사 

(%土) 150명‘ 별기위(}jIJ월쩌) 32명 ， 표히군(체下펀) 1.1 77명 멸파진(씨破뼈) 160명 보군 

(步띤) 등으로 구성되었다 

금위영의 운영은 보(f*)에 의해 이루어져 많을 때는 9만명에 이르렀다 주축을 이루는 6 

도의 향군은 5초씩 변상하여 2개월간 복무하였고 마병으로 이루어진 기사는 장번(강얘)으 

로 복무했으며 별파진은 16교대로 복무하였다 이러한 금위영은 1881년(고종 18) 장어영 

으로 통합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혁파(파뿜)되었다 

62) ~국사사전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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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도감(，JII**폐앞) 

임진왜란중인 1593년(선조 26) 임시군영으로 설치되었다가 뒤에 상설기구가 되었다 임 

진왜란 초기 조선이 내륙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일본군의 조총(와統)에 대웅하지 뭇한 정 

과 전술상의 문제점에서도 기인했지만‘ 무엇보다도 대럽(代立) 방군수포(放!lll&{Jï) 퉁과 

같은 피역(짧않) 현상으로 알미앙은 군역제의 통요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 유성룡(柳成핸)의 건의에 따라 1593년 중앙에 기민구제 

(fdl民救i찍)와 정병(쐐兵)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했으며 지방에는 1594년 양진군 

(ß!~11ll.)인 속오군(.!Il1H)을 창설하는 한편 왜구를 물리치는데 효과가 있었던 영(明)의 절 

강(뻐江) 영법을 양 군영에 도입하여 포수중심의 상수영(三手兵)을 육성했다 훈련도강의 

편제는 포수(뼈手) 살수(웠手) 사수(M手)의 삼수병으로 구분되었으나 1593년 설치당시 

에는 포수를 중심으로 훈련시켰다 이듬해 4월 대장 중군 전총의 지휘부 아래 사(司)-초 

(때)까(聊)-대(隊)-오({퍼의 면제를 만든 다응 1. 000여 명의 영사를 면입시켜 사수를 제 

외한 포살수(U팅殺手)를 중심으로 훈련시키연서 군영의 모습을 갖추었다 같은 해 11월 샤 

울의 5영(쏠)에 훈련도감의 군사가 배치펌으로써 훈련도감은 군사의 훈련은 물론이고 수도 

방위와 국왕의 호위임무 퉁도 맡아 종래 5위(쩌)가 담당하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훈 

련도강의 관원은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전총 국별장 파총 종사관 초관 등 

이었다 1669년(현종 l이 훈련별대(젠|쨌~II隊)가 창설핍으로써 훈련도감의 확장정책은 중단 

되었지만 1682년(숙종 8) 훈련별대가 정초정(쉐沙廳)과 함께 금위영(상衛쩔)으로 발족됨으 

로써 훈련도감은 여전히 장번급료병(K휴給料兵)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5군영체제가 갖추어 

지자 어영청 금위영과 함께 삼군문(三펴門)으로 불려지면서 중앙군사력의 핵심역할을 담당 

했다 

혼련도강의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 

여 들이온 사람들도 많았다 양인과 노비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무예가 뛰어나면 양인 

에게는 금군(禁파) 노(pz)에게는 연천(f;t隆) 서얼에게는 허통사로(許때1i뼈)의 길을 열이주 

었다 이때 연천된 사노(κ썼)의 주인에게는 그 보상으로 관직의 제수 전결이나 잠역의 연 

제 또는 복호(찌戶)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훈련도감은 장번급료제를 채택한 군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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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점차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축소 폐지 등의 변동 

(맺꾀)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훈련도감의 창설은 군역(1Il앉)의 납포화(뻐깨化) 추세에 

따른 군사력을 대신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직업군인으로 충당합으로써 영(兵)과 농(앓)을 분 

리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881년(고종 18) 별기군(別技댄)이 창설되어 신식군대체 

제가 이루어지자 이등해 훈련도감은 폐지되었다 63) 

3) 5군영 체제의 특정 

5군영이 설치되는 각각의 시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5군영 설치의 의도가 영확해 진다 

군영 영 설치시기 설치경위와목적 

훈련도감 1693 임진왜란 중 영에 조선군 훈련의뢰 

어영청 1623 인조반정 직후. 정규군 편성 

총융청 1624 이팔의 난 직후 도성의 서북방향 수비 

수어청 1626 호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의 남부지역 수비 

금위영 1682 숙종대왕궁빛수도방위강화 

결국 5군영은 일관된 방어개념을 구현하기 워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상황에 대 

처하는 차원에서 설치되었응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군영의 운영 역시 상당한 곡절을 따 

라 번통을 거듭하였다 

5위 체제에서 5군영 체제로의 개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한다 

첫째 기효신서(紀았新판) 등 영의 전술체제의 수용이나 

기효신서는 영(明)의 척계광減빼光)이 저술한 영서(兵얀)이며 동시에 영법(兵않)이다 

불특정 해안에 기습 상륙하여 치고 빠지는 왜(f젖)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압한 그의 전 

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검술을 바탕으로 한 단병(短兵) 접전에 능한 왜와의 

진투에서 그의 전투 조직과 전술 운용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바로 

63) 브리타나가 백과사전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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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신서이다 

조선의 경우 국초의 〈진관(짧암))체제가 무너지연서 이를 〈제승방략(:세附方略))체제로 영 

성하게 보완한 결과 임란 초기의 참답한 패배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결과 제숭방략이 폐기되 

면서 이를 기효신서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효신서 즉 절강병법의 수용의 구체적 결과가 바로 훈련도강의 설치이다 

진관체제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방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보였지만 문관인 지방 

관이 무관직을 겸하는 비현실적 구도에다 대토지 집적(핑웹)에 따른 지주진호(뼈主田戶)제 

의 확대는 군역의 대납(代빼)현상으로 이어지고 이 결과 나타나는 보인(fJilA)의 부족은 군 

역 자제를 포납(布빼)으로 대체하는 〈방군수포(}íj(IIì收깨))로 몰아가 결국 조선의 전투력을 

영목(名目)에 불과한 허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더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승방략(ilit!將方略) 체제는 쉽게 말하연 거점 대진(大짧)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이를 왜구 

(f찢좁)의 칩탈에 맡겨버리는 일종의 방어 포기진술인데다 그냐마 인근 소진(小짧)의 군사가 

집결한 대진(大짧)이 패배할 경우 지역 전체들 포기해야하는 결정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있 

다 

실제로 임진왜란 초기 부산진과 통래성은 인근 지역 영력의 합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모두 전투 개시 당일에 합락되어 영남 전체의 방어 체계가 괴멸되었고 충주전투에시 신립 

(얘立)이 패배하면서 조선의 중추 방어선 전체가 붕괴된 사실 등이 바로 제승방략 제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군의 군사력， 특히 명양성 전투에서 보여준 영의 전투력은 시사하 

는 바가 매우 컸다 임란 빨발 이후 지금까지 조선군을 압도했던 일본군이 명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도하연시 조선은 명의 영법과 군기(파짧)를 도입할 시급한 띨요플 

확인하게 된다 

78 흥정덕 



기효신서의 도입은 시급히 명의 군사 운용체제를 습득하기 위한 위탁 훈련으로 시작되었 

지만 핵심사항은 대개 두 가지였다 

하나는 방군수포(Jjj(lI!收깨)제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정병(쉐兵)의 재건이었다 우선 실질 

적으로 동원할 병력 자체가 진무하였다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임란으로 인해 

토지를 잃고 생계가 막연해진 전재민(~~1l<N)을 군대에 정모하였고‘ 이에 따라 훈련도감에 

의 입영은 신분을 초월하였다 병력의 확보가 우선 급하였던 까닭이었다 

두 번째로 훈련도갑에서는 새로운 병종의 정영을 길러 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바로 

포수(，잉주)였다 이는 왜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책을 화력(火기)이라고 

파악한 결과였다 훈련도감은 삼수영(三手兵) 즉 포수(，잉手) 사수(따手) 살수(殺手) 양성 

을 내용으로 하였지만 실상 포수(때手) 양성을 전무(팎fij)하다시피 이에 집중하였다 

특히 기존의 총통(fIi때)류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기의 습득 및 자 

체 제조어| 총력을 기윷이게 된다 선조 26년(1593) 2월에는 명의 기술자로부터 조총과 화 

약제조법을 배우도록 하였고 왜와의 진투 중에 노획한 조총을 행재소(行까所)에 올려 보내 

게 하여 정밀히 심사(ïi'i있)하는 한면‘ 항왜(llli' f찢)를 동원하여 조총 제조 기술을 알아내고 

조총을 시험 제작하는 동시에 명군의 발전된 화기 제초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등 

백망으로 노력하였다 이 결과 l593년 3월에는 마침내 조총의 제조기술을 습득하기에 이 

르렀고 같은 해 12월초에는 중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감영(앓뺑) 영영(兵혈)에서도 

조총을 제조하였다 

이처럼 중앙에서 훈련도감(피IlliI!헨앓)의 무기생산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지망의 

무기제조 작업을 합께 추진한 질과 지방군에도 포수를 편제하는 속오삽수제(까이U三극I'-ffjrJ)의 

운용이 가능하여졌다 지방군이 화기를 무장한 여|로 난중일기 (ílíL이」口，è)에 의하면 이순신 

(李쩍많)은 선조 26년 9월 14일 왜군의 조총을 모망하여 우수한 성능의 조총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진주수성숭첩장(폼州守成聊댄H-")에도 진주목사 김시민(金l바做)이 1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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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총과 이에 필요한 화약을 제조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일(金誠-)도 산청의 지곡 

사에서 호남지방에서 모은 숙련공을 통해샤 정첼(正i았)을 이용한 조총 제조에 나서고 있 

다 

동시에 명군이 사용하던 화기가 새로이 조선군에 도입되는데 호준포 울랑기 삼안총 

백자총 위원포 등이 그것이다 

호준포(I}f:챔빠)는 외부에 축절을 두어 포신의 파열 및 밀림을 방지하고 야전 운용에 편 

리하도록 개발한 화기로 명군이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모 

땅 제작하였다 션조 26년(1593) 6월부터 호준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좁은 공간에서 

도 운용이 편리했기 때문에 전합 등에 탑재시켜 사용하였다 특히 이순신장군은 노량대접 

에서 이를 사용하여 일본군을 격되하였다 

삼안총(三뼈統)은 3개의 총열을 하나의 병부(炳엽，)에 결합시킨 다관식(多깐式) 화기이며 

연발식 개념의 총으로 삼혈총으로도 칭한다 조총을 대신하여 보다 제조가 용이한 상안총 

을 대량으로 제조하였다 

불랑기얘냈機)는 원래 15세기경 유럽에서 함재포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후장식(後앉式) 

화포로‘ 16세기에 중국에 전래되었는데 이를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명군이 효과적으로 운용 

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어 당제자모포ù앙制子HJil'l)라는 이름으로 제조 사용되었다 선조 

28년 10월 비변사가 해상 통로를 차단할 좋은 계책으로 대포와 불랑기를 거북선에 많이 

장착시길 것을 건의한 것으로 보아 함재 무기로서 효과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말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화포로서 활용된다 

조선이 화기 제조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선조 29년 (1595) 정월 비변사에서 올린 대소 

포 190여 점의 주조 보고냐， 통년 6월 황해도 은융에서 28년 11월부터 29년 6월까지 조 

총 등 화기 372점의 제조 보고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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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선이 훈련도감을 통하여 포수을 육성하고 각종 화기의 제작에 성공하면서 이전 

의 사수와 살수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집중적인 화력(火기) 육성의 결과 

조선의 화기 운용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나선 정별〉 동의 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강 

력한 포수군의 운영이 가능해 지게 된다 

셋째 5군영 체제는 국왕 친위 무력의 확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세력은 광해군 정권을 혁거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에 주목하였다 반정 당일 거사에 참여한 병력은 장단부사 이서가 인솔해온 

700명에 이천부사 이중로 등의 군사를 모두 합해도 불과 1. 0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 

구나 반정(反正) 정보가 이미 고변(告찢)으로 누설되어 64) 총대장으로 내정되었던 김류는 현 

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북병사로 부임 직전에 반정에 가당한 이팔(주월) 이외에는 장재(~'f 

f;t)도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병력과 무장을 확대한 정규군 훈련도감이 왕궁을 호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대장 이홍립이 반정군에 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65) 이 

홍립의 내응은 반정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반정 사례를 통하여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귀(李찌)는 국왕 친위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반정 직후 개성유수로 있으면서 정규군인 훈련도감과는 별도의 국왕 친위군 

을 구성하게 된다 

바로 어영청의 창설이다 그리고 이 어영쩡 군사들은 이팔의 난을 맞아 공주로 피난한 

인조의 호위를 담당하게 된다 이후 어영청은 국왕의 친위군으로서 국왕은 물론 정권을 수 

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위력으로 작용하여 조선이 띨망할 때까지 그 역할을 강당하게 된다 

이처럼 절실해진 국왕 진위군의 멸요성은 금위영의 운용으로 확대되어 간다 본래 병조 

64) 이이반의 반정 고변은 그러나 팡해군이 총애하던 후궁 김개시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컸던 김자정 풍 반갱 
측근의 공작으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고변에 접한 광해군은 고연에 나타난 인을플윤 추|조한 전국갱윤 
설치하고도 당일 예정된 연회 대문에 。|를 시행하지 않았다 

65) 팡해군은 측위 후 훈련대장을 11번이나 교제하였다 이는 광혜군의 측근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거니와 
당사자들은 교체에 따른 윌또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흥립도 교체대상이 휠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염 
려하여 반정군에 가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자호란 이후 조선의 방위 전략 81 



산하의 확대된 정규군이었던 금위영은 숙종 대에 이르러 별개의 부대로 연세되고 영조 대 

에 이르러 국왕의 진위군으로 독립된 군영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편성된 어영청과 함 

께 6도의 변상군으로 운용된 이들 진위군은 보(1Jil)를 기조로 하는 2개월 단번이었지만 총 

병력이 많을 때는 6만에 달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선 후기 정권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넷째 수도 방위의 강화이다 

왜란과 호란 모두 전쟁 개시 이후 불과 한 달 미만의 단 기간에 수도가 함락되연서 전쟁 

을 지휘하고 승전을 이물어 내야할 지휘부가 먼저 매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왜란 당시 조정은 충주 전투 패전 이후 방위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수도 

를 포기하였고 영자호란 시에도 역시 장화도로의 피난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수도가 합락 

되어 냥한산성에 고립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수도의 함락은 전황(따況)의 추이 

(1ιm와 사기(土없)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었다 

이조 반정 이후 반정 주도 세력 간의 알력 (~L뺑)으로 !칼발(')')J었)한 이괄(李월)의 난 역시 

수도 방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총융칭과 수어청의 연성은 이처럼 취약성을 드 

러내고 있는 수도 방위의 멸요성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총융청은 북한산성 및 경기 해안 동 경기 서북부 지역의 방어를 수어영은 냥한산 

성을 위주(R主)로 하는 경기 남부의 방어를 주무(主fJí)로 수도 한성으로의 침공을 남북에 

서 요격(뼈없)하는 방어진을 편성하게 된다 

<D 강화도의 방비태세 강화 

강화 방어의 강화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북방 유목민의 침공을 상정(센定)할 때 최후의 방비처는 강화였다 이는 수진에 약한 유 

목민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고려의 대용항쟁을 통하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다 수 

군을 보유하지 못하였던 봉골군에게 좁은 강화 해협은 40년간 건너지 뭇한 영원한 대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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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였다 여진의 흥기 이래 조선 정부는 늘 여진의 칩공에 대매하는 최후의 방책이 바로 

강화도였다 그러나 여진이 굴기(剛원)하고 상당수의 영 장신(將~)들이 이에 투항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가도에 주둔하던 영장 모문룡이 소환되어 참살되고 여진의 서진을 막 

아내던 원숭환이 매전의 책임을 지고 하옥되자 산동성의 지휘관 공유덕 (rL까德)과 경중명 

(It서III띠1)이 수군을 이끌고 여진에 투항한 것은 여진이 수군을 확보하고 수륙 양띤전을 치 

를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응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은 영의 요구에 따라 여진에 항복한 

영 수군을 추적할 합대는 파견하면서도 정작 강화에 대한 방"1를 재검토할 생각을 하지 못 

했다 그 결과는 어이없는 강화의 함락66)으로 이어지고 이는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인조 

의 항정 의지를 완진히 꺾어 놓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영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되는 정황을 검토하면 조선의 방비 태세가 가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벙자호란이 발발하연서 인조 정권은 김경정(金램쩨)을 검살사(倫쟁에)로 임명하 

여 강화도 방어의 총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이 인선에 우선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인조반정 

의 공신이자 인조정권의 핵심이었던 김류(金뾰)의 。벌이었다 그는 장재(jJ.'f材)가 전혀 없 

는 자로 단지 아버지 김류가 아들과 가족의 일신을 염려하여 안진지대인 강화도로 도피시 

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부당 인선이었다 

반연 김경정과 맞선 청의 장수는 예진왕 도르곤이었다 후일의 이야기지만 그는 태종 흥 

타이지 사후 어린 조카 푸린을 제위에 올려놓고 중원에 입관하여 청의 250년 중국지배의 

기반을 완성한 영웅이며 청의 실권을 독점하였던 인물이자 중국 봉콜 등과의 각종 전투 

를 숭진으로 이블어 온 뛰어난 지휘관이기도 하였다 

김정징이 강화도 부임 후 추운 날씨와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만을 의지하여 장기 농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고을의 식량을 강화도에 실어들이고 실질적인 망비태세 수립을 

방기해 버린 채 연회에 빠져있는 동안 도르곤은 강화도를 연밀히 정찰하고 조선군의 방비 

66) 강화 수비를 책임진 김정징은 방어 계획플 수립하지도 않은 채 강화로 피난민이 올려 융 짓을 염려하여 

오히려 항션을 파괴합으로서 청의 수군이 강화애 정공하고 병력쓸 상륙하는데 일조하는 우픔 엠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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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를 접겸한 결과 강화도로의 상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상륙지점을 갑꽂에 설정 

하였다 갑꽂은 대안과의 물길 폭이 줍은데다 소수의 수군만이 배치되어 있어 병력을 집중 

할 경우 충분히 숭산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강화도에 배치된 조선 수군은 광성진에 주진을 두었고 육군은 긴 해안선을 따라 

소수의 병력이 분산 배치된 데다 화포 운용에 멸요한 염초~갑에)도 소량을 분산 지급하여 

놓고 있었다 청군의 기습 상룩에 대비하여 병력을 집중 운용할 비상계획이나 험한 해안 

지형에 방어 거짐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경징은 강화의 천연적인 지형과 청이 수군을 운용하지 못한다는 오랜 관녕을 굳게 믿 

고 있었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조선 애를 정발하여 상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당시 올 

아진 한따로 한강 하구가 결빙되이 선척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철저히 무시하 

고 있었다 

그러나 도르곤은 역전(歷폈)의 장수였고 그의 휘하에는 공유덕 퉁 명에서 항복해 옹 수 

군지휘관들이 배속되어 있었다 그는 짐령지 안의 선장(船1lL)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급히 패 

속선 100여책을 안틀었고 이를 동거(1ft，II)라는 수례에 실어 육로로 갑꽂 대안에 이동 배치 

하였다 그리고 이 소선(小船)에 각각 5-60명의 정예병을 실어 갑꽂진으로의 기습 상륙을 

기도하였다 

당시 갑곳을 수비하던 충청수사 강진혼(잦당l따)은 휘하의 전선 7척과 200명의 병력을 지 

휘하여 혼신을 다하여 방어에 입했지만 밀려드는 청영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경징이 강화 수군의 주력을 거느리던 주사대장(빠때大Wf) 장 

신(품*，þ)에게 휘하의 전 수군을 거느리고 갑꽂망어를 지원하라 하였지만 당시 조금 때가 

되어 툴길이 여의치 않아 현장 도착이 상당시간 지연되었고 그나마 청의 선단뻐않D이 공 

격을 시작하자마자 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결국 청군의 갑꽂 상륙을 허용하고 말았다 

84 흥정덕 



도르곤‘ 호게 ‘ 공유덕 경중명 등 역전의 장수들이 거느리는 16 . 000명의 청군이 상룩하 

여 해안 방어 시설을 공격하자 김정정은 다시 해안 거점을 버리고 강화성내로 후퇴하는 치 

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강화는 청군에게 합락되었고 인조의 영령으로 강화도에 띠난해 

있던 세자빈을 포합한 종친 전체가 포로로 잡히는 동시에 강화성내는 물론 강화도 전체가 

처창한 살륙 약탈 분탕의 현장으로 연전되고 말았다 정병은 정족산 갚은 곳과 인근 도 

서(μ뺏)를 샅샅히 수색하며 조선인을 색출하고 재보들 마음껏 약탈하였다 

호란은 이렇게 북방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는 최후의 거점이자 금성탕지(金뼈펴뼈)라는 

강화 신화(ψ|탬)가 뭉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후 강화의 수비 강화는 호란의 실매 

를 거울로 삼아 이루어졌다‘ 

강화도의 수비 강화책을 먼저 추진한 것은 안조정권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청의 정입을 

피해 강화도에 피란하였던 인조는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어도 5-6만의 군사가 필요 

하다는 전제 아래 비상사태 발생 시 우선 어영청과 총융청 군사를 입도시키고 상황에 따라 

혼련도감과 삼남의 지방군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강화성의 수축과 함 

께 군량을 "1축할 창고의 확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627년(인조5)년 강화를 유수부(씹守府)로 승격시키고 이어 1633(이조 11)년에는 경기수 

영(京짧水옆)을 삼도수군통어영(三띠水댄統쩡썽)을 교동에 설치하여 경기 황해‘ 충청의 3 

도 수군을 통활하게 한다 

효종 중반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청의 감시와 간섭이 상당부분 누그러지자 실질적인 강 

화도 방비책이 수립 시행되게 된다 그 방비책의 핵심은 강화 대안(힘J，，)의 여러 진을 강 

화로 옮겨 설치하여 해안 방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의 운용에 필요한 군량 확보책으로 대 

안 제진에서 수납하는 세미를 강화에 각 진별로 적치하여 명소에는 제진의 운영에 대응하 

는 한편 비상시에 필요한 군량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통시에 대안의 주민을 비상 

시에는 강화에 소개함으로 효융적인 해안 방어의 인적 요소로 삼는다는 대책이 겸부(J~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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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었다 

。 초지만호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지난번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울러 나와 문서를 상고하니 경기의 제물과 초지 두 곳의 만호는 일찍이 혁파되었 

고 그곳에 소속되었던 수군은 신설된 철꽂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영종만호는 남양의 

작은 포구 옆에 지우쳐 있어 바다와의 거 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강도로 옮겨 설치하되 전의 호칭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강목을 겸하도 

록 하고 다시 형면을 살펴 그 직풍을 올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67) 

。 비국이 아뢰기를 18일 주강(앉챔)에 특진관 신준이 아뢰기를 ‘근래 전재(天χ) 

가 이와 같으니 국가에서 얻는 곳은 강화와 연해의 등염행뿐입니다 풍덕 교하 

김포 통진 인천 부명 등 고을은 모두 성이 없기 때문에 연란이 있을 경우 각 

고을의 수령들은 그 고을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풍덕은 숭천부와 철꽂 근처 

에. 교하 퉁 다섯 고을은 연미정에서 죽진까지 창고를 설치할 곳을 선정하여 각자 

그 고을에서 창고들 건축하고 평상시 운송한 곡물을 강화부에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그 본 고을로 하여금 방출 수납을 주관케 하연 백성들에게 방출할 때 줄어 

드는 일이 없고 또 수납할 때 폐단이 없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 

였다 68) 

이와 같은 강화 해안 방비책은 결국 강화 해안에 진보(짧쪼)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이 효종 7년에는 다음과 같은 해안 진보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67) 43) 23비연λ녕적; 23 효종 4년 3윈 3안<'1새 

η'.'1 8 . 1;‘-:z.7A戶’M’l‘ ~iFI씨，!íμ!l'l 띠iI~'J}i!! '’文얀 !!11m、없써1꺼!ιHiilì‘ fEP . rte.‘II\:r& μ JtffiJi!A<，I! . lt’깅M'!'i.& 
빠m??:. Jk:î;(!~f; . f&H'f1i~lt:j1찌小1’r.Zit. Ilijl<M~. 1<l!H、!Il μItft;~.w며이빼 fl\1!lim.Jl! fllll* 암j(.JIlII， 

68) r u맨시웅적，Jt종 l년 니앤 23인(계유) 

-\lIEl . 1→)\El lt~lB .f 샤.JJ!i jjιJtlJll잉ifi\ll ι*天:J.l1"ll 택*Nif-rKir ‘11，'=j{'rili꺼l!l， !In~’엉 잦!이 ~ìln i띠ilt UII 
í;r'j;.약1 ‘ 1x~lItti앤 ß!t{，앵ilL δ@'1'1↑ f':!!t{Eùil1l1i . ll Jj;JIlllf>Jll，S: 1 ‘E“;;; .>:::ì可?’끄i!! . í.IJhl감'!;ttJi l\ . I씨 t，，~η 
앓 δJt:.rì~JZ:p.1안 찌，'Hmι~. rI~!I(n씨‘M‘i:! . jψJt-4:1~\' . J:TI'뼈빠 JlIJlI!:I.I\I1앗出'!i;;1i:ι ι 끼‘jofU훌’”ι~. fl:! 
fl f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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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치 연도 본래의 소속 군현 
월꽂진 교동 
제물진 인진 
용진진 강화 
덕진진 효종 7년 홍진 
초지진 안산 
승전포진 풍덕 
광성보 강화 

강화를 보장(f짜떠)의 요새로만 인식하여 적의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결과 강화에 상 

륙한 적에 대비한 방어 대책이 진무하여 상륙과 동시에 강화가 함락되었던 호란의 사혜들 

보완하기 위한 이 진보 설치는 결국 상륙에 대비한 해안 험요(1\0폈)의 설치와 이의 효율적 

인 운용을 위한 군량 및 인원의 확충이라는 양연의 목표들 통시에 충당하는 대책으로 시행 

되었던 것이다 

이 진보 설치와 함께 또 다른 방어책은 수군의 강화였다 

기존의 수군은 주로 왜의 침공에 대비하였으므로 그 영력과 시설이 삼남에 집중되어 있 

었고， 북방의 호(胡)는 산성 수촉 등 육로상의 관방에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은 호 

(힘 1)의 침공에 대비한 최후 보장처로서의 강화가 결E 험요(險양)에만 의지하여샤는 안 된 

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청은 한강 하구의 배를 정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강화 

에 상륙함으로서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강화 방어책 

의 근본을 수정하여야 하였다 측 수군을 강화하여 적의 상륙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 

다 

。 수영을 교통으로 옮기고 싸을 따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수사가 부사를 겸임토록 하 

고 월꽂진을 혁파하고 화량진을 복설했다69) 

69) rt!~ε싱혹J 권20. 7연 2원 24일(깅 승) 

，tA<~M'[，뻐 g엠.!~Hi . 'j，水씨짜J(I{~ . r~ Jj:ll ijì . lM;~i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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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변사가 이시발이 강도의 일을 아흰 사항에 대해 복계하기를 “황해도의 여섯 m 
페와 연변 각 고을의 빠띠1를 신칙하여 정돈해 두었다가 급한 일에 대비케 하고 적 

이 침입하연 각각 그 변장으로 하여금 배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가 연안 앞바다로 

급히 가서 강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연안 배천의 도로를 박고‘ 한편으 

로는 강도 북쪽을 지키게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긴요한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70) 

。 김류가 양천 김포 통진 풍덕 인천 부명 등의 속오군은 모두 배를 익숙하게 

다루므로 남한산성에 편제하연 훈련하지 않는 군졸이지만‘ 강도에 소속시키면 정예 

병이 된다- 고 했는데 비국이 합당함을 주청함으로써 경기와 해서 연해의 각 고을 

군병을 모두 강도 수군에 편제하였다7 1) 

。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략) “순위도는 나루의 넓이가 갑꽂의 배나 되고 백령 용 

매 허사의 여러 진이 진후에 나열해 있어 앞뒤로 호웅하는 형세가 있으며 남쪽으 

로 강도까지 한번의 쩌l水로 이를 수 있는 거리이니 응원하기에 가장 연리합니 

다 72) 

위의 사료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모두 강화에 수군을 강화하고 수영(水행)을 옮겨 설치하 

여 인근 제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연 외곽과 강도가 함께 내응하는 호각(효j!1)을 형 

성하여 예상되는 호(해)의 강화 상륙을 해중(海中)에서 요격하자는 내용이다 

@ 산성의 수축 

호란이 가져다준 큰 교훈이 바로 수도 한성의 방어책이 대단히 허술하였다는 것이다 

70) 인죠싣획j 권6. 2년 8원 1 4일(영신) 
-~쩌jfdl. 1~1'싹옛p/il;μIJIl '1‘ i;L， Nl'~I3 : " Viiμ띠/치nWR&mll:1"tí!!JlI떼 qlfû~'b'i μ<<iitt~. !!Im*1e. JII]令δ!till싸 
~Ji.I下ìliì.. ~μk!1i1씨i' . 1야l!tnn ， "J，~ill~ι"ι~. 'JÄ"힘쩌iT.Xi!ξ~t. lμUi:ct;Jι;u-

71) ，인죠싣.&，tJ 권 1 5 . 5년 l윈 25일(껴 사) 

재川 쇼ilß lffiilt !잉생 仁)11 í:r'l~강H*.f1i'ilI. r.r.&tn션fIHU.LA. IIJ II!' I ’”‘1i'1~-i、1.ιlUII~iII(Il" 
72) ，효풍성혹」 권 15 . 6년 11앤 16일(냉신) 

I.Iljf ，' !i효B : (/\.j1에) -‘'" 잭 .... (l. Ii'li ~~κι:JPi . 11역hδ에 l씨 iiìi 꺼III W~ ,r-;ý.Kilì ‘i꺼씨끼t:. ff~jlJι~. l'_ì~1!7T. 
~I →뼈'" 헤 l!<1f.<.~잇 li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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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기본 전술은 청야(센l힘)전술이었으므로 한성을 포기하고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는 

기온 전략을 따라 우선 수성처로 선택한 콧이 냥한산성이었다 1621(광해군 13)년 산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하였고 인조 조에 들어와 반 여진 정책이 강화되연서 호(胡)의 챔 

공에 대비하여 1624년부터 1626년까지 2년간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어 광주목을 남한산성 

안으로 이전했고. 수어청 역시 산성에 설치되었다 완성된 성의 둘레가 6.927보였고 인조 

4년 성곽이 완생될 때 상궐이 72칸 반‘ 하궐 1 54칸 합계 227칸의 행궁도 함께 건축되었 

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은 수성처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뭇했다 청의 칩 

공하자 강화도로 피난하여 농성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적의 속공으로 길이 막혀 불가능해지 

자 차선책으로 남한산성을 선택한 절과 산성 안에는 대규모의 전투를 장기간 치러낼 준비 

가 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성 안에는 1만 3천 여 맹의 군사가 방어를 하고 있었고‘ 

양콕 1만 4300여 석과 소금 90여 석이 있어 겨우 50일 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 거 

기에다 입성한 인원의 상당수가 전투가 불가능한 비전투원이었다 

아측의 군비(!]I에) 특히 식량이 부족한데 비해 적은 한양과 광주 등 인근 고을을 점령하 

여 점령지로부터 충분한 정발 보급이 가능했고 노역인원도 무제한 차출할 수 있었으며 성 

밖에 넉넉한 주둔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란 이후로 청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지자 냥한산성을 다시 수축하여 호(히J)의 

재침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병자호란을 겪으연서 조선은 홍이포와 같은 공성무기의 위력을 

실강하였고‘ 화기의 포격에 대비하여 옹성과 외성을 덧쌓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봉앙외성 (t'f>般까JIiX) .포루·돈대·용성 퉁이 증축되고 문루(門앤)와 장대 (WfJit)들 새로이 축조 

하였다 

아울러 병자호란 당시 무너진 성벽의 보수 및 원성에 대한 증개축이 이루어져 3곳의 남 

옹성이 증축되고 연주용용성 등 4개의 용성에 포루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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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2년 ( 1686년)‘ 광주유수 윤지선의 건의에 따라 봉암성이 축초되고‘ 숙종 1 9년에는 

수어사 오시복을 시켜 한용외성을 그리고 숙총 31년에는 수어사 민진후의 주장에 따라 용 

암성에 2개의 포루를 각각 신설하였다 영조 대에 3번의 수축이 있었고‘ 정조 3년에는 기 

와로 쌓았던 여장을 벽돌로 교체하였다 

남한산성에 외성과 옹성을 증축하고 포대을 설치한 것은 호란 당시 경험한 대구경 화포 

의 위력을 실강하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호란 이후 남한산생 수축의 핵심요소라 하겠다 

냥한산성 수축과 함께 새로이 제기된 방비책이 바로 도성 북부에 새로이 방어거점을 설 

치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명자호란 당시 한양이 적에게 접령되어 적의 보급지로 활 

용되면서 남한산성 수성전에 막대한 전술적 장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호(해)의 침공을 한 

양 북방에서 차단하여 한양을 보존할 적극적인 펼요가 있었던 것이다 

。 이번 9월 20일 영의정 김수항(金i써를)이 웹기를 청하고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 

수항(企‘;↑Ï[)이 아뢰기를 n양주(해州) 고을 서연에 흉복산(펴셈山)이란 곳이 있는데 

종전부터 그곳을 본 사람들은 그 형세가 냥한(，떼i!l\)보다 나아 성을 쌓고 요새로 만 

들기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근래 양주목사 이유(李때)가 여러 번 

가서 살며보았으므로 그의 말을 자세히 들으니 ’산세가 험준하니 이는 참으로 전연 

의 땅이다 그 가운데는 토지가 넓고 비옥하며 넷붙이 도도히 흘러 마르지 않고 땅 

을 따연 울이 안 나는 곳이 없다 또한 사연의 산줄기가 휘강기며 얼리 뻗어 경성 

(京뼈)의 주산(主山)과 서로 가까우니‘ 만약 성을 쌓아 방어하는 곳으로 만든다연 

그 형세가 매우 편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로써 우의정에게 물으니 

일찍이 대흥산성(大興山l빼을 처음 쌓을 때에 흉욕산의 형국을 묻고 사람을 보내 

형세를 그려 오게 하였는데 그 당시 조정 의논이 대흥산성을 먼저 위주로 하였으 

므로 덮어두고 의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73) 

73) 숙종 8년(1682) 9윈 22일 

U~:없金‘써파째시、빠‘ 앙딩짧金"염'IDífr~훔 써써ihlìf;ι，G . fTr.ι ， 1'JiJ째111. 1.ψFrJl."-# . $~Jtrr，tm"^"r>ï 
iJ:i 피유였JI&;l~IIjl"，' 따쉬싸써{↑1<1.싸쭈i:!i.ljW.ιfJ'iI\'.1&:l￥IlIlJtfl 川 111꺼%에ll l. l'r.ß:天(↑ "-li!!. Jtψ l→뼈• 'tl)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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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사변의 일어남을 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무사하다연 그만이겠 

으나 만약 위급한 일이 생기연 국가의 보장(保~m은 강화와 남한산성이 있을 뿐입 

니다 전일 성상의 하교에도 이르시기를 ’냥한산성은 외떨어져 있고 강화는 조금 

멀어 해적을 피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고 하셨으니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신이 

염려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강화와 냥한산성이 믿을 만하더라도 군량 

과 병기를 서울에 쌓아 두었으니 만일 버리고 띠난하는 일이라도 있게 된다연 마 

침내 도적들이 이용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중략) 

지금 국가가 무사하기를 진실로 바라지만 만약 사변을 갑자기 당하게 된다연 믿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 북한산(北여山)에 성을 쌓자는 의논은 매 우 순편하다 

고 여겁니다 신이 다시 그곳 형세를 자세히 살피고자 하여 요전에 가서 두루 살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내외가 전험(天險)의 요해처인 줄은 모르겠으나 이미 

도성과 서로 잇닿았고 또한 높은 준령과 절벽이 많아 성을 쌓을 때 공력이 많이 

댈어질 듯하였습니다 그 지형으로 논한다면 천만 가래의 산줄기가 얽히고 중첩되 

어 아무리 사다리나 누대가 있더라도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참으로 합락 될 수 없 

는 만전의 형세이니 위급할 때 믿을 만한 곳이 이보다 지나친 곳은 없을 것입니디 

조정 신료들 중에는 혹 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논이 있으나 도성의 형세로는 실 

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위험한 성에 있는 것이 어찌 안전의 도리이 

겠습니까? 만약 먼저 북한산성을 쌓으연 도성과 표리가 되어 서로 의지가 될 것입 

니다 또한 임금의 수레를 따르는 군병은 북한산성을 지키고， 도성의 장정틀과 기 

타 군병들은 도성을 지키다가 만약 도성이 함락되연 물러가 북한산성을 지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민정(民↑젠)은 모두 성 쌓기를 원하는데 조정 의논은 룰로 

ME,!< 水~i낌i<ì不뼈<éJIIJ!!섭켜水 JJJt때뻐jlÜ 꾀合iili를 與Ji(Ji!:E I1J애따 :(~찢Ill~& μ、 1:)씨~. J!lJ形%햄Jt 
|빼f.f;’ gj싸tr.~於右f~. J! IJJòt於大興-111廠f:irßZIJ￥ J:JJi셔MZJIjj. il'tA뻐形νl3J( . itñJt싸/óJl::&'. 'k1;(;AJ\!lU 
1iJ<:11ï1띠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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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려져 있으니 성을 쌓든 쌓지 않든지 간에 속히 결정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74) 

조정은 도성 북방에 적의 침략에 대비한 별개의 산성을 수축하는 문제를 놓고 다양하고 

도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홍복산과 북한산 중 어느 곳에 산성을 쌓을 것인가 하는 이 

논쟁은 여러 차혜의 현장답사와 치열한 논란75) 블에 마침내 북한산성에 축성하기로 결 

정이 된다76)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북한산에 성을 쌓는 일은 4월 안에 일을 시작하도록 하영 

하신 바 있습니다 날을 선택하고 고하는 제사듭 지내는 둥의 모든 일을 상혜에 따 

라 진행하도록 해당 판정에 분부하심이 어떠하신지요- 하니 -그리하라1 비답하 

였다 77) 

그리고 숙종 37년 8월에 이르면 대략의 산성 축성 공사가 마무리 된다 

74) 숙종 29년(1 703) 3월 21일 

大따 l‘’gι*. 不피)fi~1 ‘ 댐家야'I<HlIC.IIIHïI&'、j:‘ 댐lι(씨@ ‘ 只.fïi11에 마m~‘ rfffJ끼 I~~.쨌 까님 r휘얘m 
뼈 iL얘<111ιt 11不음於냉!빼융 JJ(fl경1':1:1 而12之f써1M不mt1ll . i1l에힘아 :J)t%피사 1Il땅兵1μ M값Jil 

11:1 따-'(ï-li뻐Z싹 ”’IMfl찌i(<之용 (중략) Jj今댐~~ij~’~J’<. !mlJl<W.r.V’‘’~. J!l1야-피↑￥ZIH;. ~tig;!l'il!li 
之.:.l. -HHJI!.H 쩌12î1! l쉰쩨形양 tJ'itll!!lII. 1111뼈;쩌l싸i씨外jÇ!l'i. 而앉$(lllll뼈'I!I I용 且Jm~1Il훌용채 

$. ?l!i뼈之}'!iI 껴 JJι휩싸쁘形쩌之 에l千tJ'/.t\!i!‘ ’3띠뻐↓원 1fI(ïI;\\f<J'Jl1. ~fofi，*力 J!! fllJl;全不Itz맺 짧앙 
피사 싸a於tt. ~It잉냐J값11엠l뼈可'1'z.:.l 얘빼lP"h. :1'1:不可1' . ".ßXlÆf~ 뼈효때소zi효-'1'- . :(5;1:!I!~t.l뻐. 

멧애lJiI( ‘~l!I애IIi.. lltl'llllI용약~tl!li. I에찌 THt&1쁘，11 . 1' XlI뼈애뼈9<1' 꺼;ιj!n~t.l!Ii91o ’Hall,r,‘I 애1iJ1!l! 

뼈. ilii찌 IliiI lj'"J'lII.. 찢찢不!l!1’1 1. 11μt\'iiIliÆ91o. 

75) 흥옥소에는 큰 연옷이 있어 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터가 좁고 양주 고쓸 전체블 

옳걱야 한다는 운제정이 있어 최종 탈락하였다 

76) 1704년(숙총 30년) 응력 10월 혼연대장 이기하(후앤m와 어영대장 김석연(金i써ii)으로 하여금 북한 측 
생의 가부용 가서 산띠고 오라 하자 이기하는 올아와 보고하기용 헝하기가 냥한산성은 비할 바 아니며 도 

성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형세의 지대깥 버릴 것이 아닝읍 역성하었고 여러 신하도 이에 동의히는 수 
가 많아졌는가 하연 특히 판중추부사<'/11ψ뻐짜이” 이유(후1행)는 강력히 이닫 지지했다 그리고 총융사(I~ 
!l<IJI!l 김충기(金띤잃)와 사직(히따) 이우항〈후주↑퍼도 성의 터잔 시창하고 툴아와 찬성의 웃으로 보고하였 
다 

77) 숙총 37년(후끼1) 三셔二+七디 
;rjli'f ~I. ,U:‘?l!1!\ 깨JIJ셔야%’)，命 F9õ. I갱 n 깜껏정 ')ì. l"I~Jl~liz:!lè 分H~ -\lIÎ(iiJ씨 1 유 r1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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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도감에서 보고하기를 ‘저희가 맡은 북한산에 성 쌓는 일이 비록 성문과 수문 

등이 안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문에서 북쪽으로 용암산에 이르기까지 

2 . 292보의 체성(짧때)을 짱고 여장(女i임)을 만드는 일이 올 팔월 25일에 모두 완료 

되었기에 이에 아뢰옵니다’ 하나 ‘ 알았다” 고 비답하였다78) 

이 북한산성의 건축은 조선 후기의 국방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 

지 북방으로부터의 침공에는 강화도로 입도하여 항거하거나 냥한산성에 입성하여 수성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었다 이 방책은 어느 경우에나 수도 한양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극적 방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산성의 건축은 한양으로의 접근 자체들 차단하겠다 

는 의미로 한양을 포기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세대웅으로 전환되었음을 뭇한다 

김구(金써)의 상소에 나타나는 것처렴 북한산성과 한양성이 서로 의각(1숨뼈1)의 형세를 

이루어 적을 견제한다거나 한양이 함락되면 북산산성으로 북한산성이 함락되연 한양성으 

로 방어 주체들 이통하여 싸울 수 있으리라는 방책에서 이와 같은 의도가 영백히 드러난 

다 

4) 영장제(쯤將1M)의 확장 

(1) 속오군(JI;:1JíljI) 연제 

임란이라는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서 초전(初i따)에 방어체계가 붕괴된 조선은 우선 군대 

의 재건과 전투 병력의 확보가 국가 보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정부는 신분을 초 

월한 초모(j김:\):)에 나서게 되고 치음부터 군역(ljI‘)t)에서 제외되었던 양반(兩lJl) 79)은 물론 

천민O~N)들 조차도 닥치는 대로 대오(隊{페에 연성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군이었던 훈련 

도감은 울론 지방군인 속오군은 이처럼 신분 체계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상체제 아래의 군 

대였다8이 따라서 속오군은 양반과 전인은 면제된 군역을 변형된 형태로 감당하게 된 것이 

78) 숙총 37년(훌대) j\셔二十六 FI 
씨IIUII 'l:il/m . XIIVJi分授 1 ti짜 111 냈J;Ji 1"J&水 1 ’‘j 펴Uo :;t값 비í l'l水!’ ‘11t;!]피없 f二千二 1’i} L 1-

ι 1J:lJ;Jiffi! μ t잉之 fQ: 今l\ rJ 二 t-lL I! 니fl \1~mzX'i:t&쟁 섞 1-1 쩌1m . 

79) 과신빙 체제 아래서 토지수급을 전제로 군역윤 당당하틴 %댄r은 과전빙 제재가 붕괴되고 군역이 망군수 
포제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80) 팡해군 9년(1 61 7) 11 웰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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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인들은 이왕의 군역에 속오역이 더해져 (1인 양역(兩앉))의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되 

는 힘져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기효신서 즉 절강병법 체제 아래서는 이전의 진관체제와 달리 번상(짧上)이나 제승방략 

에 따른 거진(巨짧) 중심의 방어. 즉 거주지를 떠나는 대신에 거주지 주민으로 편성된 지방 

군이 거주지에서 훈련받고 해당 거주지 방어를 자체 담당하게 됨 8 1)으로 이를 포납(布빼)으 

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군역에 따르는 수포(收깨)는 그대로 부담하고 속오군에 면 

제되어 훈련과 작전에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도 지 

방 지안 등의 과외 업무를 여전히 부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속오군의 훈련이나 작전이 

정교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O}뢰기를 ”정원의 계사에 ’신이 과거 납방의 수령으로 재입할 때 각 고을의 속오군 

을 보면 매월 보름 전과 보름 후에 관문에 모여 총이나 포를 시험 사격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이 

숙달된 대포기술자로부더 들으면 「포를 배우는 자는 스스로 화약을 장전하여 사 

격술을 익히는데 전녕하면 불과 15회 만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 

다 지긍 이 속오군이 관문에서 시험사격하는 경우는 화약 장전하는 법을 전혀 모 

른 채 시험 사격하는 날 남의 손을 벌려 화약을 장전하고 통서로 흩어져 사격합니 

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 해를 시험 사격한다 하더라도 서툴기는 매일반입니다 한 

달 두 차례에 1영이 사격하는 것은 모두 여섯 번입니다 한번에 비록 화약을 장전 

지금 그 큰 것만윷 들어 말씀드리연 본부의 속오군ω‘fJí11()에는 사천(κa용)이 반이나 되어 그 주인이 
임의로 잡아가거나 연습(a;션)의 고풍을 기피하여 도망지는 자가 뒤를 잇기도 하니 대오애'í(1i)가 감축되 
어 초(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금방(짱~Ij)하지 않는다연 오래잖아 모두 용어질 것이나 매우 가슴 아융니 
다-

81) 효종 7년(1656) 8월 17일 
아씩기잔 상남(→ I Iil 각 영(설)의 속오군(끼(ffi1 (' )윤 부대별로 나누어 소집하여 시열(쩌때)하는 것이 Ef 

당한 지의 여부갚 재가하여 강영(앞섣)과 영영(J:i;;g)에 공운옹 씌웠습니다 진남도에서는 검사와 냉사 
가 한 자리에 오여 모든 영장(설:m과 함께 동의핀 거친 다음 보장(*1μ~)윤 보니!어 왔으나 정상 충칭 
2도에서는 보장이 아직 도작되지 않았습니다 일세히 도작되기긴 기다려서 일시에 아진 생각임윤 강δ1 

아핍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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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2전 반이라 하나 여섯 번 장전되는 데에는 자그만지 l냥 반아니 많은 

군병이 l년에 허비하는 약환(핏九)은 그 수가 얼마이겠습니까?82) 

따라서 본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천민을 속오군에 면제하기 위하여는 이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멸요하였다 이는 당연히 천민의 신분 상승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 신분제도 해체 

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속오군 편제에 따른 천민의 보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j) 속오군의 최말단 대오인 대(11î)의 지휘관， 즉 대총이쩌앤)에 상당수의 천민이 퉁용되고 

있다 아래 표는 일부 지방 속오군의 편제에 나타나는 대총을 집계한 것이다 

83) 

비록 일부 지방의 제한된 통계이기는 해도 이처럼 전민 대총이 등장하는 것은 엄격한 신 

분 사회 조선에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의 일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양반 무과 급세자들이 

지땅 속오군의 지휘관직을 맡는 것을 기피하였던 풍조를 감안한다 하여도 심지어 노(!O()의 

주인이 자기 노(!o()의 봉족(ii'足)이 펌으로서 주종(主從)이 역변(펴옛)되었다는 한단이 나올 

정도였다 

@ 군공에 따른 실제 신분 상숭아 이루어졌다 즉 다$댄} 연천(5t뺑)이 이루어 진 것이다 

예를 틀면 입란 당시에는 천민이 적의 머리를 하나 베연 연천(免뺑) 물이띤 우링위(껴 

林쩌)‘ 셋이면 허통(許띠) 넷이연 수문장(섣fI"IWf)이라는 연전의 원칙이 있었고 훈련을 

잘 받아 군력(!l1力)이 능홍한 정우에도 연천이 이루어졌다 이팔의 난이나 임정업의 난 

82) 효종 l 년(1 65이 5월 27일 

83) 서태원 〈조선후기 지망군제연구) P46. 1999 도서출판 혜안 

영자호란 이후 죠션의 방위 전략 95 



등에는 적과 결연히 싸운 경우 적을 귀순시킨 경우에도 이를 군공(1lI功)으로 인정하여 

연천하였고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사그러든 효종 조에 이르연 영화적(明火뼈)을 다수 

토포(討hfi)한 것으로도 연천의 사유가 되었다 

(2) 영장제의 확대 

지방군인 속오군을 연제하고 훈련하는 실무를 담당한 속요군의 최고 지휘자가 바로 영장 

(쩡將)이었다 속오군은 대(隊 대총(柳영)) 一기@ 기총(QJt맹))一초(WJ'j 초관(띠’i官))→사 

(61 따총(j씬왼))-영(행 영장(뺑Wf))로 면제되었으므로 속오군이 존재하는 한 영장(행Jj，'f)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설립 초기에는 일정한 원칙없이 해당 지역 

의 지휘 능력이 있는 전 현관을 영장(행將)으로 보임하였던 것 같다‘ 

지역 

안주진관(갖州ij\깐) 

영변진관(*Ji행룹) 
구성진관(없城짧갑) 

의주진관(월州행깝) 

수원 독산산성 (水原 쫓ψ山뼈 

용인 석성산성 (뻐í= {:ïl/il( llJ J때 

영장보임자 

군자시(1lIJ:ï캄) 주부(~i\l)(從六점) 
수문장(守門HIf) (從六꾀-從九I돼) 

출신(出짜) 

전(前) 군수(m!守) (從四，'JJ)

전()jlí) 우후(않댈) (從三品)

찰망(察폐) 從六꾀) 
81) 

아울러 유성룡이 작성한 〈진관관병연오책(행암 B兵앓Hi冊))의 잔질(짧候)로 추정을 하연 

임란 당시 전국에는 22개의 영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여 영징r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영장제의 실시는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문 

과(文μ)를 통하여 등과(활깎) 입사(入H:)한 지방관‘ 즉 군력(1lI앓)이 전혀 없는 수령이 지 

방군을 지휘하면서 냐타나는 전문성의 부촉을 나름대로 메꾸려 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임란이 끝난 후 조선정부는 다시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직제도른 부환 

하였고 이는 호란을 겪으면서 결국 전투 지휘력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노정 

하였다 

84) 서태원 〈죠선후기 지냉군재연구) P55. 1999 도서출판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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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에서 진영장 겸 토포사 46명과 진무영장(짧M!행將) 5명을 두었다 

경기도는 6명인데 전(떼)에 광주ù1i州)， (부윤이 겸한다) 좌(左)에 남양(힘씨l ， (부 

사가 겸한다) 중(中)에 양주(해州)， (목사가 겸한다) 이상은 모두 인조 조에 처음 

두었다 별중0JIJ中)에 수원(水原)， (부샤가 겸하며 현종 9년에 처음으로 두었다) 우 

(右)에 장단(長냄) ， (부사가 겸하며 현종 6년에 처음 두었다) 후(後)에 죽산(竹山) 

(부사가 겸하며 인조조에 여주에서 옮겼다.) 이다 85) 

。 진영(짧뺑)의 영장 중에는 문관(文官) 음관(~:'ï흠)이 있는데 그들은 병법을 모르기 

때문에 군사를 이꿀고 적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장을 감당할 자틀 조 

정에서 파견하여 평상시에는 조련(쾌뼈)을 전관(핑깜)케 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는 군사를 이꿀고 나가 싸우게 함으로써 임시로 장수를 바꾸는 폐단을 시정하자86) 

위의 두 자료는 영장을 수령이 겸하는 〈겸영장〉제의 광범위한 존재와 이 경영장제로 인 

하여 나타나는 폐해를 지적하고 영장을 복설(復設)하도록 촉구하는 건의가 나타난다 물론 

영장제가 시행되었어도 아직 조선의 군대가 강력한 호영(胡兵)을 감당할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영자호란 패배 이후 특히 정의 위협이 느슨해지고 영장제를 유지하는데 따른 막대 

한 비용이 문제가 되연서 영장제를 폐하고 겸영장제를 일반화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속 

오군의 통솔을 둘러싼 문무(文ifl:)간의 대립도 접영장제 실시의 한 이유였다 

그러다가 효종 대에 이르러 영장제는 다시 제한적이나마 부환하게 된다 삼남(三쩌)에 한 

하여 영장제를 부활한 것은 효종이 추진한 북벌과 관련이 있다 북벌을 위해 군병의 양성 

과 조련이 멸요해졌고 아직 청의 감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감시를 피할 수 있고 또 유사 

시에 왜(얹)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삼남 지역에 우선 영장을 부활하여 

시행한 것이다 

85) 언려실기술 멸집 제8권 > 관직전고(1iï聊l없)) 진영장 
86) 인조5년 4월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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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영장은 속오군 외에 마영 (.g，兵) 별대(써隊) 포수(뻐手) 동의 다양한 영종을 수하 

에 두고 있었다 시국이 안정되어 가연서 양반이나 상인들은 천민과 함께 속오군에 연성되 

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냐타났고 본래 속오군 연성의 기본인 기효신서는 왜({쫓)를 상대하 

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새로이 기영(흙兵) 중심의 호(때)가 주적(主뼈)으로 상정된 때문이었 

다 당연히 기명에 대항하는 기병이 강화(꾀化)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화력(火力)에 대웅 

하는 포수(1잉주)의 연제가 불가피해진 까닭이었다 

아울러 효총 대에는 영장 절목(W I3)을 상정하여 수령이 영장과 대립하는 소지를 없애고 

또 영장의 순력(“1M)을 통하여 휘하 지방군의 전력 향상에 노력하기도하였다 특히 어사 

(빼싸)를 따견하여 불시에 지방군의 훈련수준을 하고 이윤 영장의 포명(짧맺)에 적극 반영 

한 결과 영장의 순력은 규정보다 훨씬 강화되고 이는 진영병 특히 농민병에 대한 민예로 

나타나게 된다 이울러 영장에 대한 녹용이 대단히 박하여 이 역시 영장이 휘하 민영을 

토색하는 예해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m. 결론 

호란 이후 조선의 방위 전략을 소략하게나마 검토하여 보았다 

양난‘ 특히 호란이 조선 사회에 끼친 충격은 대단히 컸다 문치에 안주하여 성리학적 가 

치를 추구하던 조선 사회에 양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분 사상 학문 용습 전반 

에 걸치는 대대적인 연화를 요구하였고 결국 조선은 상당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 

게 된다 

본고는 이중 특히 호란 이후에 나타나는 군사상의 변화 새로이 전개되는 방어 전략의 

추이틀 추적하여 그 실상의 일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초의 5위세와 이에 따른 진관제 제숭방략 체제가 5군영으로 재편되고 호병(하l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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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 패하연서 자연히 제기된 방어 상의 멸요를 여하히 채워갔는가를 검토하였다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촉급히 제기된 군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영 초모(W 

황)와 절강병법의 수용에 따르는 새로운 병제의 운용의 결과 양전(良않)을 막론한 면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편성되는가 하연 화기(火굉)를 기본으로 하는 새 

로운 벙종 포수(，밍주) 중심의 군병 운용이 대세들 이루게 된다 

한면 호병(胡兵)과의 패전이 가져다 준 교훈을 따라 강화(江판)의 방비가 강화되어 대안 

(힘다)의 진관이 강화도로 이설되고 진보(웰짧)가 증설되었으며 남한산성을 화공(火l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증수(염修)와 보축(헤l찢)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한양 포기 

를 진제로 하였던 방어 전력의 수정은 결국 북한산성 (~ti짜山j成)의 진축으로 나타나며 지망 

속오군의 효율적인 통제와 훈련 운영을 위한 영장(촬”용)제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5군영체제 역시 수도와 왕궁 방위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졌 

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여전히 〈주상(主폈) 즉 국망(國亡))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에 상 

주하고 있고 오히려 이들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란 이후 조선은 안보상의 안정을 누 

리지만 이는 효율적인 방어책의 수립 추진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조선이 청의 종주권을 

수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청의 입관(入때)과 중원(中原) 명정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안 

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조선의 이와 같은 방어 대책도 만일 청의 재침에 직연하였더라연 효율적으로 작동하었을 

까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스렵다 

아윷러 동 시대의 서양 여러 나라가 이미 국민개영을 통한 근대 군대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고 효율적인 전술 개발과 화기 개량에 집중하고 있었던 점과 비교하띤 초선의 방어 

개념이나 군사 운용은 후진적인 상황이었응을 부인하기 어렵고 결국 조선의 멸망은 최종적 

으로는 일본의 군사력에 제압당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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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882년 6월에 발생한 입오군란의 표면적 이유는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과 용급의 제 

불에 있었으나 내연을 살펴보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正祖) 이후 시작된 조선의 세도정치는 안통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고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폐단을 불러왔고 이는 왕권의 약화와 정치기강의 해 

이로 이어졌다 흔들리는 정치기강은 매관매직과 과거제도의 부정을 야기하였으며 비정상 

적인 방법으로 관직에 진출한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마구 세금을 수달하면서 국가재정의 

근간인 삼정(르政)이 문란해졌다 지나친 착취로 인해 생활이 피예해진 백성들은 자연 국가 

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곳곳에서 대규모 농민몽기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조선을 비롯한 청 일 3국은 서양세력의 진출로 인한 근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 

류 속에 휘말리고 있었다 

중국은 제 1차 아펀전쟁(1840-1842)과 제2차 아편전쟁(1856-1860) 그리고 태평진국의 

난(1851-1864)을 겪으면서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였고 서양에 

의한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중제서용의 블 속에서 부국강병을 모색하는 근대화작업인 양무 

운동(1861-1894)을 시작했다 

1854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의 압력으로 개항한 일본은 1868년 왕정복고를 

통한 명치유신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관료적 정부의 수랍 의회의 헌법제정 국민의 교 

육 최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발달 강력한 육군과 해군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주변국의 근대화 와중에 대원군의 하야를 계기로 정치전연에 퉁장하게 된 고종과 

명성황후는 주변정세를 연밀히 주시하던 블에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시작으로 국 

가의 문호를 개망하면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고 

중국에 영선샤，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배워 오게 하였다 1881년 5월 

5군영으로부터 신제 강건한 80명의 지원자를 선발하여 무위영에 소속시키고 일본 공영소위 

를 교관으로 삼아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열기군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군대로 다른 조직에 

비해 대우가 특별하였는데 이것이 임오군란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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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제월당 송규렴(末奎뼈)87)의 후손이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에 기탁한 유윤 

가운데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 상황을 기록한 임오유월일기(王午六月 E1 Jc) 88)가 말 

견되었다 일기에는 1882년 6월 1 3일부터 8월 1일 환궁하기까지의 날씨 ‘ 황후의 동정 ， 환 

후. 관련 인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임요군란 기간 중에 명성황 

후의 며난행적과 국내외 상황을 날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I. 임오유월일기 기록 이전의 국내외 상황 

6월 5일 

맑음 

지난 6월 1 일 고l씨 젤린 말이 궁중에 들어왔다 상샤롭지 못하다하여 임금이 경복궁으로 

이어한 것을 명하였다 

무위(i!:衛) 장어011맺) 두 군영의 군인들이 급료체불과 선혜청에서 주는 급여양콕의 변질 

에 항의해 난동을 일으켰다 무위영 소속 구혼련도감 군사틀이 선혜청 고지기와 무위영 영 

관f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주동자인 김춘영(企까永)과 유복만(쩌) 1. 찌)이 체포되어 포도청 

에 구속되었다 

6월 9일 

맑았다가 때때로 효림 

군인들이 민겸호(1잉싸짜)89) 집을 파괴하였다 일대는 의금부에 갇힌 김춘영 유복만동을 

구흉하고 일대는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오후 5시경 수 친영의 백성과 군인들이 산 위와 아래에서 호웅하여 소리를 지르며 일본 

공관에 투석을 하고 화살을 쏘았다 일본공사 하나부사이Ë!JI1Ji'i'i) 일행은 공관을 탈월하여 

87) 숙총 때 동지중추우사 
88) 임오군란 당시의 일기 작자 미상 송규령의 7애손인 송헌정의 부인인 여흥 인씨가 진정에서 가지고 왔 
다고 함 이 여흥 인씨가 민응식의 딸이다 

89) 명성황후의 1 2촌 민숭호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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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감영으로 갔다가 감영이 텅 비어있자 남대문 쪽으로 옮겨갔다 다시 

양화진으로 가려다 여의치 않자 칠국 인천으로 피난하였다 28명의 탈출자 중 교련교관 호 

리모또(햄本.1!j윌)등 일본인 3영이 피살되었고 부상 4명 생사불영이 9영이었다 

6월 10일 

비가 쏟아져 내림 

영돈녕부사 이최웅(종값l뻔 흥선대원군의 형)을 살해한 군인들이 창덕궁에 난입하였다 

선혜청 당상 인겸호와 정기감사 김보현(쇼훼鉉)이 중희당(ill~힘) 아래서 피살되었다 대원 

군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난을 진압하기위해 큰아들 재면(했싫)‘ 부대부인 민씨와 함께 입궐 

하였다 궁궐에 난입한 군졸들이 왕비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부대부인 민씨가 자신이 타 

고 온 사인교를 태워 왕비를 도피시켰다 군졸들이 궐 밖으로 나가려는 사인교른 막고 궁 

녀복을 엽은 왕비를 물어내어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다 이때 무에별강 홍재희(供휴했)가 나 

서서 자신의 누나인 흉상궁이라 칭하며 왕비틀 업고 화개동(W해洞) 90) 사어 윤태준(1)싸짧) 

의 사제로 피하였다 임금이 이후부터 대소의 공무는 모두 대원군에게 풍결하라고 영하였 

다 또 왕비가 요늘 오시(午빠)9 1)에 숭하하였으니 거애하는 절차를 규혜대로 하라며 왕비 

의 국상을 반포하였다 예조에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상복을 입을 것을 명하였다 왕비의 

체백을 찾지 못하였으나 서둘러 왕비의 상을 반포한 것은 무장한 군졸들을 해산시키고 이 

딘가에서 살아있을 지도 모들 왕비의 출현을 막아보겠다는 대원군의 생각에서였다 몽리기 

무아문이 혁파되고 예전의 삼군부가 부환되었다 

6월 11일 

사시(E빠)92)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시에 맑음 

보부상들이 왕비시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홍인문(興仁1"1) 밖으로부터 경성에 침입한 

다는 소문이 나롤아 도성 안의 인심이 흉흉했다 대원군은 각 영의 무기고듭 개방하여 l씌성 

들로 하여금 임의대로 무기를 취하여 방위하게 하였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 

90) 서올 총로구 상갱동 
91) 오전 11시-오후 l시 
92) 오전 9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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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절차에 따라 왕비의 목욕과 염습하는 시각을 정하였다 

6월 12일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칩 낮에는 맑음 

이무렵 왕비는 여주로 띠난하기로 하고 윤태준과 상의하였다 일설에는 윤태준이 친구 

이위(주젠)의 집 판돈 2백냥을 빌려 왕비가 탈 가마을 마련했다하고 또 다른 설로는 전 숭 

지 조충희(왜앙熙)가 말을 판 돈으로 가마를 마련했다고 한다 

일본공사 일행이 영국 측량선인 비어호(飛{잉바 ‘ Flyingfish)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 

안개가 짙은 아침 영국 배른 발견하였다 일장기를 꽂은 법선을 타고 접근하자 함장이 

알아보고 작은 기션을 보내 본 함으로 옮겨 탈 수 있었다 일본공사는 인진을 떠나연서 임 

금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관살사에게도 사망자와 생사불명인자들의 

처리를 부탁하는 연지를 보냈다 

왕비의 소렴(小썼)을 행하였다 

ill . 임오유월일기와 국내외 상황 

6월 13일 

맑음. 

2경 (二更) 93) 용， 중궁전하께서 벽통(행a려) 94) 익찬 민웅식 (閔應챔) 95) 집에 거둥하셨 

다. 인후증세로 박하유(흉해뼈) 96)를 드혔다 (본문의 굵은 글씨 - 잉오 유월일기) 

보부상의 거주지 이탈을 엉금토록 지시하였나 

93) 오후 9시 11시 

94) 서흘 종로구 관혼동 
95) 황후의 1 4촌 

96) 해연 진풍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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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맑음. 더웅， 

동플 무렵에 민웅식과 진사 민긍식(댐首힘) 97) ， 현흥택(효g쩌)， 비자 1명이 배행하 

였다‘ 광주 취척리(Dj;ffi里)98) 임천군수 이근영(후根永)의 집에서 정심을 드셨다‘ 조현 

(.싸뼈)99) 정사에 있는 숙소에 이르셨다 욱후가 조금 더 불연해지셨다가 4정(四更) 10이 

후 조금 명순해 지셨다 

왕비일행이 한강 나루터에 이르렀으나 배신이 없이 난감해 하자 왕비가 가마 밖으로 자 

신의 금반지룹 빼어주었다 민응식이 반지를 사공에게 주었고 그지|야 사공이 배들 움직이 

니 일행은 가까스로 강을 전널 수 있었다 

왕비의 가마가 광주 점사에 머물 때 정녀들이 왕비인줄 알지 못하고 어디로 피난 가는 

가를 묻고 왕비 때문에 난리가 나서 아가씨가 고생을 한다여 왕비가 훈련도감 군사들에게 

밟혀축지 않았느냐고 하니 왕비는 피난 오는 일에 바빠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머리를 숙 

였다고한다 

왕비의 대렵(大쨌)을 행하였다 

입금이 왕비의 옥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입딘 옷을 가지고 장사 지낼 것을 명하였다 원 

임 시임대신틀이 반대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우의정 신웅조(11 1밴예1)는 의대를 가지고 

국모의 상을 지릎 수 없다고 반대하며 슬퍼하지도 않고 상복도 입지 않았고 도승지 조병호 

(뼈짜짧)는 국상 반포의 국서를 작성하라는 대원군 연전에서 붓을 내던졌다고 한다 

6월 15일 

맑음 더웅 

새벽에 배행하였다 이천읍(利川몽) '0 ' ) 정사에 이르러 정심을 드셨다 여주 단강(ff 

江)1 02) 권삼대(빼三*)의 집 숙소에 이르셨다 전 오위장 민영기(1융J ì+:~)103)가 왔다 

97) 민영우l의 아등， 형식(jÞijM)으로 개멍 민응죄의 4촌 

98) 성냥시 수갱구 상적동 적취리의 요기인 듯 
99) 경기도 팡주시 욕현동 새요개 
100) 새넥 2시 4시 

101) 경기도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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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민응식 진사 민긍식 오위장 민영기 등이 배종하였으나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 

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나가사끼(長펴)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조선에서 일어난 군란의 소식을 도쿄(짜京)에 알렀다 

6월 16일 

맑음. 더움‘ 밤에 이슬벼가 내렸다. 

같은 마을 인근에 한점대(행회大)의 집으로 옮기셨다‘ 환후는 차도가 없으셨다 감 

길탕(m훌펴)104 ) 두 첩과 박하탕에 용뇌(삐腦)105)를 타서 드셨다 

예조에서 왕비의 옷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음을 아뢰었으나 임금은 속히 거행하라는 비 

답을내렸다 

6월 17일 

맑응 더웅 소나기가 내혔다 

계속 머무셨다 감길당 한 첩을 드렸고 박하탕에 용뇌를 타서 드셨다‘ 옥체의 다리 

에 종기가 나서 굶았다， 고약을 붙여 드혔다 

연일 조정신하들이 왕비의 옥체가 없는 국장의 반포를 취하하라고 임금에게 간청하였으 

나 불허하였다 예조에샤 재궁에 봉하(<1>下)하는 예절을 국장의 규례대로 할 것을 아뢰고 

허락을 받았다 

도묘에 있던 주일 청국공사 여서창(1$1.π딛~I )은 하나부사의 보고를 흥해 알게 된 임오군란 

의 소식을 전보로 청나라에 전했다 

102) 여주군 여주융 단현리 앞강 

103) 항후의 13촌 
104) 인후용에 효과 
105) 인후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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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종일 비가 내렸다. 

껴l속 머무셨다 환후는 달라지지 않으셨다 오후에 인후증세가 있으셨고 종기가 저 

절로 터졌다 감길당 한 첩. 구갱(狗훌)1 06) 한 사발， 부어고(뼈魚홉)107) 한 사발을 드 

혔다 민긍식이 먼저 충주 노은(老멍)108)에 갔다 

왕비의 성복(成II~)을 행하였다 

빈청에샤 왕비의 전호를 휘경(徵t;j() 시호를 인생(仁成) 능호를 정릉CiE隊)으로 계하자 

임금이 능호를 희릉(熙隊)으로 고쳤다 

6월 19일 

아칭에 비가 왔다 오후에 장시 개었다 신시(申뼈)109) 후부터 비가 계속 내혔다 

새벽에 배행하였다- 충주 매산(훔山)11이에 이르러 오봉학(吳Ji.웹)의 집에서 점싱을 

드셨다 사창 민웅식의 향제(했었)를 숙소로 정하셨다 

청나라 진진에 있던 영선사 김윤식(企允빼)과 문의관 어윤중(!Mc/p) 퉁이 군란진압을 위 

해 청국에 파영을 요청했다 

6월 20일 

비가 오다가 흐혔다가 했다 

계속 머무셨다 대나무 통을 환처에 대고 약간의 용사(뼈앙)111 )를 불었다 

각종 조세에 관한 규정은 영자년 ( 1 864) 이후의 신정식(新定it)에 따르도록 하였다 

106) 깨고끼 국 
107) 풍어닫 고은 국웅→ 
108) 충주시 노은연 가신리 신흉통 
109) 오후 3시 5시 
110) 읍성군 감곡민 왕장리 천주교 강콕성당 뒷산 
111) 앙부 소옥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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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맑음， 더웅‘ 

동블 무협에 배행하였다 노은에 있는 유학 이시일(李물홉)의 집에 머무셨다 감길 

당 한 첩을 드렸고 박하탕에 용뇌를 타서 드셨다. 옥후가 정차 나아져 회복되셨다 

왕비가 노은 신흥동으로 피난하면서 동네에서 잘사는 한씨 집에 머물고자 하였으나 후환 

을 두려워 한 한씨의 거절로 가난한 모자가 사는 이시일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인 히사미즈(久水프태) 통 3명이 군란 후의 국정탐지를 위해 영국 측량선을 타고 제 

붙포에 도착하였다 

6월 22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고 판서 민승호(閔升앓) 1 1 2)의 처 정경부인 이씨. 전 창판 민영익(1왜 

ì*얘)113)의 처 정부인 김씨가 죽산(竹山)114)에서 왔다 

이 무렵 민태호가 며느리 김씨에게 편지들 보냈는데 그 내용이 왕비의 구명을 위해 노력 

하기 보다는 지금의 형편이 난처하니 산중에 조용히 은거하면서 하회를 기다리라는 것이어 

서 왕비가 보고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井上뿔)가 부산 인천‘ 원산에 군함을 파견하고 하나부사에게 1개 

대대의 지원을 명하였다 

일본정부의 조선출병 사실을 주일 청국공사 여서창(짧Eff: .1딘 )이 온국에 얄렀고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과 일본의 문제들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일본은 청나라 

의 중재를 거부하고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개전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112) 황후의 앙오빠 
113) 민승호의 양자 민태호의 아들 
114) 안성시 죽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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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6월 24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반접관 윤성진(尹成없)이 제물포에 도착하여 히사미즈에게 군란 중 일본인 변사자는 일 

본인 교관 호리모또를 포함해 13영임을 알렸다 

6월 25일 

오후에 가랑비가 내혔다 

계속 머무셨다 

6월 26일 

오후에 비가왔다 

계속 머무셨다 

일본 외무정 이노우에가 하나부사에게 함흉 양화진 대구의 개방과 일본인 여행권을 획 

득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밖에도 이노우에가 주도하는 일본정부는 척화비의 따괴 세제의 

개혁‘ 금광의 채굴， 화폐의 주조‘ 전선의 가설 등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되 대원군 보다는 

국왕을 직접 알현하여 타결힐 것을 하나부사에게 당부하였다 

6월 27일 

맑응 

계속 머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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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왕비의 능호단자(陽않ll!주)를 환입하라고 영하였다 지난 번에 희풍 으로 개 

서하여 내렸기 때문이다 

일본국 외무서기관 곤도오 모토스케(따陳@뼈) 둥이 군함 긍강호들 타고 제울포에 도착 

하였다 청나라 마건충(띄셀앞.'.) 정여창(TiJc E'， ) 등이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월미도에 도착 

하였디 

6월 28일 

맑음‘ 

신시 이후에 배행하였다- 전 딴서 민영위 (f웹泳쟁) 11 5)의 집이 있는 매산으로 옮기였다 

6월 29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가미양위당(>>D"*훌볍벼)11 6) 두 첩을 드혔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호위 육해군 l개 대대를 거느리고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무렵 인천 

에 정악한 일본 배는 군함이 4척이고 운송선이 2척이었다 

6월 30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왔며영) 11 7) 한 첩을 드혔다 

미국 군함 모노카시호(Monocasyilli)가 군란 후의 국정윤 살띠기 위해 인전 월미도에 도 

착하였다 

11 5) 황후의 13촌 
116) 세중해소1 위장기능 보완 

11 7) 적용 성A써1 꽉3t 

:E 'FlIræt 기간 중 1’ l iiXW긴 미난앵적과 국내외 상항 111 



7월 1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청서육화탕(해생六和뼈) 118) 한 첩을 드혔다 

7월 2일 

맑음‘ 더웅 

민영기가 배행하였다. 지명 섬실(빼훌) 1 1 9)에 있는 전 현갑 안정욱(安뻐玉)의 집으로 

옮기셨다. 민용식은 번잡한 이목을 꺼려하여 뒤에 출발하였고 여주읍에 이르러 머물러 

묵었다 

7월 3일 

보슬비가 내혔다 밤에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졌다-

계속 머무셨다 청서육화탕 한 첩을 드혔다 인후 증세가 다시 악화되셨다 민웅식 

이 도착했다 

이무렵 하나부샤이1게 조선 측으로부터 두 개의 상반된 정보가 진달되었다 반접사 윤성 

진은 군란이 대원군의 지휘로 진압되어 정세가 안정되었으니 일본군대의 입경을 자제해 달 

라고 하였고 조영하(때寧m와 김홍집(金弘잊)은 정반대로 대원군의 지휘로 군란이 조장되 

어 정부가 무너졌으며 정권이 대원군에게 넘어가 임금의 의사는 전혀 소통되지 않으므로 

일본군대가 신속히 입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청나라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호위병을 이몰고 경성에 들어왔 

다 

118) 디위로 인한 구토 성사에 효능 

119) 양명군 양동연 석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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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저녁에야 그쳤다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 한 첩을 드혔다 천 오위장 구연소(具씻뼈)를 충주 병영에 

보댔다 

일본공사가 데리고 옹 군사를 장악원에 거처하게 하였다 

7월 5일 

맑응. 

계속 머무셨다 인후중세가 정차 나아져 회복되셨다‘ 

7월 6일 

맑읍.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 한 첩을 드혔다. 민영기를 양근 자잠리(쌓확里) 1 20)로 보댔다 

7월 7일 

맑응. 

계속 머무셨다 곽향정기산(첼좁표쩌뼈)1 2 1) 한 첩읍 드렸다‘ 민긍식이 들어왔다-

일본군 1. 500명이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무력시위틀 하였다 입금이 중희당에서 하나부 

사를 소견하였다 하나부사는 군란 중에 일본공사관과 일본인이 입은 피해배상을 요구하연 

서 회답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원군도 연현각(延없|씨)에서 하나부사플 만났다 

청나라 오장정(:자꾀양)이 3 . 000명의 병력을 이몰고 김윤식과 함께 남양부 마산포에 도착 

하였다 

120) 가명균 인악띤 사핑 '1 자장마을을 가리키는 듯 

121) 소호F상애‘ 긍성 위장염 설사 복몽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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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양위탕 한 첩을 드혔다‘ 민영기가 돌아왔다 

회답이 지연되자 하나부사는 조선 측의 무성의 함을 비난하고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통 

보하였다 

대원군은 마건충에게 글을 보내어 일본공사가 제시한 요구조건을 알리고 속히 입경하여 

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7월 9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옥체 다리의 종기가 완전히 아물었다 

이무렵 북경과 동경의 공사를 겸임하고 있던 영국공사 파아크스(H . S. Parkes)는 조선어| 

서 청 ’ 일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홍장(쪽맥월)과 일본 정부 간의 중재에 힘썼다 

7월 10일 

맘응 

계속 머무셨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서기관 곤도오 모토스케에게 사후처리 문제를 위임하고 인천으로 

되거하였다 인천에 머물던 일본 육해군은 인천을 강제 점령하였다 

청나라 마전층이 업경하여 남별영에 들었다 

7월 11일 

맘응 

계속 머무셨다 민영기‘ 민용식이 다른 사람의 이옥을 꺼려 먼저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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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군합 엔카운터호(Encounter짧)가 조선에 문제가 생겼응을 얄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중국사신 마건충이 270여명의 병력을 이꿀고 관소에 들어왔다 

7월 12일 

맑응. 

안정욱이 배행하였다. 매산 오봉학 집의 숙소로 돌아오셨다 민긍식은 먼저 다른 길 

로 떠났다. 

챙나라 제독 오장정과 통령 정여창이 입정하였다 오장정은 성 밖에 주둔하였나 

마건충이 이현에 가서 곤도오 모토스케를 만나보고 관소로 돌아왔다 

정여창이 군사 100여명을 이물고 관소로 들어왔다 

오장경이 군사 700여명을 이꿀고 동열영으로 들어왔다 

7월 13일 

맑음. 

민영위의 집 뒷 채로 옮기셨다 

오시에 오장경 정여창 마건충이 호위병을 줄여 탄솔(1끄率)하게 보이게 한 뒤 성안으로 

들어가 운현궁에서 흥선대원군을 문안하였다 이어 대원군은 같은 날 성 밖의 청나라 군영 

으로 오장정등을 답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건층은 대원군을 진막 안에 머물게 하고는 이 

번 정변의 사유를 문책하고 천진에 가서 중국조정의 지치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정여창 

이 대원군을 납치하여 가마에 태우고 남양부 마산포로 떠났다 

7월 14일 

비가 하루 종일 내혔다， 

계속 머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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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제독 오장경과 정여창 마건충 등이 민심소요륜 예방하기 위해 대원군 납치사유 

를 밝히는 포고문을 내걸었다 포고문에는 속국인 조선에서 변고가 일어나 황제가 군사를 

마견하였고 진상을 파악하고자 대원군을 중국으로 불렀으나 크게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니 

백성들은 두려워 말 것이며 난을 일으킨 무리들은 빨리 해산하라는 내용이 담걱져 있었다 

임금이 조영하를 보내서 마전층에게 사의를 표하고 아윷러 난군의 초포(뼈해)를 청하였 

다 또 깅영국(金%國)에게 일본의 요구에 관해 마건충과 상의하도록 하였다 

마산포에 도착한 대원군이 청나라 군항 등영주(짧뼈州)호에 실려 천진으로 암송되었다 

7월 15일 

흐립 비가 내혔다 

계속 머무였다‘ 안정옥을 정성에 보댔다 

전권대신 이유원과 부관 김홍집이 제물포에 정박 중인 일본군합에서 하나부사와 회동하 

고 조관(얹款)을 상의하였다 

7월 16일 

맑읍， 

계속 머무셨다 우철(X哲)이 와서 경성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안정욱이 중도에 청 

나라 관리가 붙인 방문을 베껴서 돌아왔다 김천 찰방 민치현(없뀔憲)122)이 왔다 

이무렵 군란에 가당했던 군졸들과 액성들이 대원군납치에 항의하면서 왕십리와 이태원에 

서 청나라 군대의 무력에 대한 항쟁을 꾀하였다 이날 새벽에 장광전(랬光í\1i) 오조유(낫Jt 

까). 하숭오(何乘~)가 비밀리에 왕십리에 이르러 150명읍 사로잡고 오장경도 친히 이태원 

에 이르러서 20여영을 체포하여 난당을 평정하였다 훈련도감군졸 정완린(쨌효:.Il) 등 11명 

을 참수하였다 이 전투에시 조선군민 376영이 죽었다 

122) 황후의 1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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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민치헌을 경성에 보냈다 이현식(총賢힘)이 민영익의 봉서를 가지고 

왔다 

일본군합 히에이호(J:tilX~~) 합상에서 조일강화조약 및 조일수교조규속약을 체결하였다 

군란당시 일본이 임은 띠해 연상. 일본군대 주둔권 병영설치권 여행범위 확대 퉁을 규정 

하였다 

7월 18일 

망음. 

계속 머무셨다 이현식이 돌아갔다. 안정옥을 정성에 보댔다 

연란과 관계된 문제는 일제 따지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하고 편안히 살도록 백생들에게 

윤응을 내렸다 

7월 19일 

비‘ 오후에 그쳤다 

계속 머무셨다 정증(’E파)123)으로 욱후가 연치 않으였다 향사명위산(홉M‘平1'1 

1lJ() 124) 두 첩을 드혔다 

임금이 청나라 영선사 위륜선(뼈뼈先)을 소견하였다 

7월 20일 

맘음 

123) 학짚 증세 
124) 소화불량 식욕부진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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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머무셨다 수삼 한 냥종(37.5g)을 드혔다 

임금이 재위 19년 동안의 그릇된 정사가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워 질것을 다짐하는 윤응을 백성들에게 내혔다 

다 

마건충은 남양부로 떠나고 오장정은 6영(짱)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방어를 위해 잔류하였 

7월 2 1일 

맑응， 

계속 머무셨다 수삼 한 냥풍을 드렸다 학질증세가 나아지지 않으셨다 

마건충과 정여창이 천진으로 떠났다 

사은사 검 진주사를 청나라에 보내 대원군의 방환을 청하게 하였다 

7월 22일 

맙응 

계속 머무셨다 안신사물탕(安神며物앓) 125) 두 첩을 드혔다. 민치헌과 안정옥이 경 

성에서 돌아왔다 

신분이나 지역에 차멸을 두지 말고 재능에 따라 등용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7월 23일 

하루 종일 비가 내혔다. 

계속 머무셨다 수상 한 냥종을 드렸다 학질증세가 더 심해지셨다 양성(없城)126) 

의인 박웅종(朴應앓)의 처소에 사람을 보댔다 

125) 샤불안신당 스트레스 신정과민에 효과 
126) 안성시 앙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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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어윤중을 원세개(효낸없)에게 보내 왕비를 맞아들일 호위군의 차출을 요챙하게 

하였다 

7월 24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밤에 산삽 다섯 전충을 드혔다- 안정욱이 (황후께서 주신) 용서를 

가지고 경성으로 올라갔다‘ 

청나라 제독 오장경을 소견하였다 

7월 25일 

맑음， 

이른 아칩에 산삼 다섯 전종을 드혔다 민영위의 집 안채로 옮기셨다. 학질증세는 

차도가 없으셨다 양성 의인(!SIA) 박웅종이 왔다 

왕비들 맞이할 의절을 예조에서 마련하게 하였다 

왕비를 맞이할 때 영의정 홍순목(엄인:μ웅)이 나가게 하고 제학 김병시(쇼씨始) 등이 배종 

하게 하였다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재차 입경하였다 왕비 호위군이 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부사 

는 일본군이 호위를 맡겠다고 조정에 제안하였으나 오장경이 청일간의 마살이 우려되니 철 

회해 달라고 요구하니 이에 굴복하여 호위군 차출을 단염하였다 

7월 26일 

맑음 

계속 머무셨다 이른 아침애 박웅종이 진찰하러 들어왔다 가미군자탕(加l앉캄子 

쩌)1 27) 두 첩을 드혔다 화찬성 민태호(며台쩔)128)집 하인이 봉서를 가지고 왔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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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 19일‘ 전 감창 심의순0:1:효淳)이 환정곤위(jg正끓位)129)의 일로 재독 오장경에 

게 청원서를 냈고 며칠 안에 봉영하는 일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런 까닭에 부사과 김 

설현(金，돼鉉)이 이 일을 아뢰기 위해 경성으로부터 이른 아칭에 도착하였다 이현식이 

왔다 이날 밤 봉서와 무강 8명이 내려왔고 화복(훌服)의 전교를 들으셨다 (임금의 명 

으로 환궁 때에 입을 왕비의 복색이 함께 온 듯) 

왕비를 맞이할 때 왕세자의 지영(;jJi젠)은 대궐문 안에서 할 것을 영했다 

오장정이 진운룡(1씨짤ffU) ‘ 오장순(윷표純)에게 영하여 군사 100명을 인솔하여 충주목으로 

가서 왕비들 시위케 하였다 

7월 27일 

망응 

계속 머무셨다 학질은 점정 증세가 약해지셨다 가미군자탕 한 첩. 가감군자탕(1m 

減君子패)1 3이 한 첩을 드렸다 봉영 때 배종할 관원이 내려왔다 안정욱이 (임금께서 

주신) 회당봉서를 가지고 내려왔다. 

7월 28일 

맑음， 

아칭에 가갑군자탕 한 첩을 드혔다 손시(됐뼈)13 1)에 가마를 움직여 축산부 내아에 

숙소를 정하셨다 가강군자탕 한 첩을 드혔다‘ 

7월 29일 

맑음 

이른 아침에 가강군자탕 한 첩을 드혔다- 묘각(~n j(1J) 1 32)에 가마를 움직여 양지현(假 

127) 설사 중서 기허에 효능 
128) 황후의 12촌‘ 민영익의 생부 
129) 왕비의 지위를 Uf르게 되돌려 놓응 
130) 신경쇠약 두풍에 효능 
131) 오전 8시 30분←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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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縣) 내아에 이르셨다‘ 주정(훌와)1 33)하셨다‘ 민영익이 왔다. 학질 증세가 남으셨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용인현(ß~仁縣) 동현 숙소에 이르셨다 명진탕(平따쩌) 134) 한 첩 

을드혔다 

손순길(1f:씨n놈) 등 3명을 일본공사관 칩입죄로 효수하였다 

8월 l일 

맑음. 

이른 아칭에 가감군자탕을 한 첩 드혔다 묘각에 가마를 움직여 신원(빠院) 1 35)애 이 

르셨다. 어군막에서 주정하셨다 신각(申刻) 1 36)에 환궁하셨다. 

시임대신과 원임대신 봉조하 등 여러 관리들이 왕비에게 문안을 올혔다 

W. 나가는 말 

지금까지 입오군란 발생 이후 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블러 

들였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추적군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시각에 수시로 거처를 옮걱 다니며 띠난길을 재촉했던 

명성황후가 궁궐에 있는 임금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사태 수습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임오유월일기를 보연 6월 10일 황후가 창덕궁을 탈출하자마자 바로 황후의 

국상이 발표되고 국가의 대소 공무를 대원군에게 풍질을 받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1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황후의 행적이 드러났다 광주 이친 여주‘ 감곡을 거쳐 노은에 

132) 오전 5시 -7시 

133) 낮에 행차가 엄충 
134) 식혜Jl:1ll 체중과 학질)에 효능 
135) 용인시 포곡읍 신원리 
136) 오후 3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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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 겨우 한숨을 올린 황후는 바밀리에 올케와 조카며느리를 곁으로 불렀다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인천에 도착하고 일본공사가 경성에 들어온 다음 날인 7월 4일에 황후는 조 

용히 사람을 충주영영에 보내 자신이 살아있응을 알렀고 7월 15일에 정성으로 안정옥을 

보내 궁궐의 정홍ι을 알아보았으며 안정욱이 내려오는 길에 에껴 온 정군의 포고문을 보고 

서야 대원군의 납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군란 이후의 상황에 

황후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특히 고종실록 7월 20일조에 고종은 재위 19년의 정사륜 반성하연서 정복궁의 중건‘ 잦 

은 화폐개혁 샤원칠예 기복행위에 의한 내탕금 낭비 종진과 척신의 등용 뇌물성행 방 

관‘ 탐관오리 처벌 미흡， 국고의 고갈. 문호개방 대처미홉 둥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 

음을 자책하고 있다 이 유시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없는 상황에서 혼란의 원인을 바 

라보는 고종의 객관적 시각이라 올 수 있는데 이는 고종시대사를 보는 기존의 관점들이 국 

정최고 책임자인 고종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걱진다 

또한 임오유월일기는 피난 기간 내내 황후가 탕약을 먹었응을 기록하고 있다 주로 소화 

불량 식욕부진. 설사 두통 신경쇠약에 관한 약이었는데 이는 황후가 극도의 스트레스플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오군란의 성격을 분석해 보연 첫째 임오군란은 부매한 정권에 대한 항쟁이었다 임오 

군란은 그즈응에 일어난 여러 민란과도 맥을 같이 한다 탐욕에 눈이 번 정권담당자들이 

백성틀에게 지나친 횡포와 가혹한 착취를 가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백성들의 불 

만 폭발이 민란이었다연 같은 맥락에서 지나친 차별대우뜰 받은 구식군인들의 항쟁이 임오 

군란이었다 둘째 임오군란은 개화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이었다 당시 정권이 강력 

하게 추진하던 개화정책에 반발한 유림들은 위정척사(째.!E!F }flJ)의 기치를 내걸고 그 분위기 

릎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와 보수파가 서로 격앙된 상태에 있었 

는데 마침 신식군인에 대한 편애가 환영받는 개화의 산물로 여겨졌고 구식군인에 대한 훌 

대는 버립받는 보수의 유물로 인식한 사회분위기가 임오군란을 촉발하였던 것이다 

롤이켜보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총체적인 국난의 책임을 왕 

비 한 사람에게 집증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깥려 있응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여자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임오군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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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명성황후 피난길에 동행하면서 황후의 행적을 기록한 임오유월일기가 발견되어 임오군 

란 이후 명성황후가 처했던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기를 통해 명성황후에 관한 몇 가지 오해가 풀렸듯이 앞으로도 명성황후에 대한 연 

구가 진척되어 명성황후에 대한 더 많은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들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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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韓末 경기도 광주지역 의병전쟁 

윤 종 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텀 :'1\ 

I 머리말 

n 정기 광주지역의 의영전쟁 
1 사회적 배경 

2 광주지역의 의병전쟁사 연구의 현황 

m 한말 의영전쟁의 흐름 
l 제 l기 (1895-1896) 을미의벙 

가 을미의영의 전반적 상황 

나 남한산성 주변의 의영진쟁 

2 제 271 (1 905-1907) 의영전쟁 

가 진국 의병전쟁 전기1 개황 

나 냥한산성 주연의 동향 

3 제 371 (1 907-1910) 의병 

가 전국의병 개황 

나 제3기 의병전쟁과 광주지역 의영 

4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환약한 의병 

N 맺음말 의영전쟁 기념사업에 대한 제언 

윤종준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정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성남 서현문화의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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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그 때마다 나라의 운영을 구한 것은 

의롭게 떨쳐 일어난 민중들의 힘이었다 일찍이 박은식은 의병이란 민군(民펀)으로 국가 

가 위급할 때 곧바로 의기(짧웰)하여 국가의 영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 적과 싸 

우는 민중 의용병(월밍兵)' 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 민족의 충의정신은 돈독하여 삼국시 

대부터 의병이 있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때 의영과 한말의 의병이 가장 뚜렷하며 의병 

은 우리 민족의 정수(해양r 라고 하였다 137) 

의병은 외세가 침략해 왔을 때에 일어나기도 하였고， 연산군과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새 

로운 정권을 세웠던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때에도 그들은 의영이라고 칭했다 즉 의영은 

나라가 위태롭거나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할 때에 이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일어난 것이었다 박은식이 의병 가운데 한말의병이 가장 뚜렷하다고 했는데 경기 동부 

지역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수많은 의영지도자들이 배출 

되었으니 성남 지역에서는 남상목 윤치장 같은 의벙장이 나왔고‘ 광주의 구만서(具파까)‘ 

남공멸(i험公弼) 도척면에서 구연영 구정서 부자(父子) 임옥여 남한산성의 심진원 김하 

락 같은 이들이 맹활약하였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하여 자행한 수탈과 

국권의 침탈에 항거하여 무력으로 적을 물리지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 

생한 열사들이다 이치럼 살신성인의 구국 정신으로 무장 봉기했던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날 이름조차 확인 할 수 없이 전장에서 순절한 이들도 었으여 ‘ 옥중에서 모진 고문으로 끝 

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 그리고 모진 고통의 수감생활을 거쳐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병들이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의 목숨을 버릴 

각오와 희생정신은 가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한결같이 우리가 추앙하고 기려야 할 

빛나는 독립운동사의 꽃이라 하겠다 

137) 박은식 r앵~쩌효페ψj之血μ~J 서올 신문샤 1946. p.16 
"lIf兵씬 [，"(센 댐"，'iJ.Ù 따U、짧ii: 不셈싸}令Z감영@ 떼iUI微li!i\i!l 암R훗l!:￥i엉lIf l헤 르國뼈";: tt/f.'l'fι‘而

찢兵之뼈효값，!L펴1<' <E'째l:iü에싸lIJi(양월之 u:뼈껴 八'"而잠001* ã영뼈l 공{앙{응之Ii! 양(otÆí및f1-fi •.... • ,& 
兵킹’ ill-1*z.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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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냥한산성은 그동안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 현장으로만 인식되던 블에서 뱃어나 국난 

극복과 민족정기의 역사 현장으로서 새롭게 조영되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복 

원과 새로운 가치 부여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시접에 즈음하여 남한산성과 그 주연 

지역에샤 전개된 의병 전쟁에 대한 기념사업의 방향도 모색해 볼 멸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에 본고에서는 냥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광주 일대에서 전개된 의영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애국선열들의 행적을 터럭만 

큼의 흔적이나마 찾아서 기억하고 오늘날 번영된 세상을 누리기까지 이 땅을 피로써 지켜 

온 선조틀의 고귀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은 우리 시대 사랍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1I . 경기 광주지역의 의병전쟁 

1. 사회적 배경 

구한딸의 냥한산성 주변 일대는 현재의 광주시는 물론이고 서윤 한강 남쪽 일대인 강남 

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울론이고 성남시와 하남시 일대 둥 동부지역 대부분이 광 

주에 속해있었다 그러므로 100년이 지난 지금 급직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통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제가 국권을 칭탈하는 과정에서부터 광주일대의 주민들 생환상은 참담한 것이었다 

1894년에 광주부의 농민들은 남대희(r혐太찢). 구연태(μ然청)를 중심으로 9월부터 모두 다 

섯 차예에 걸쳐 조세감면을 조정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의 정을 들어주지 않 

으묘로 마침내 이들은 음력 10월 10일 한성아문(i;'((~원인1"1)으로 가샤 청원하기로 계획했다 

그러자 남대희가 광주의 포교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광주부의 농민들윤 남 

대희갚 구출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일본군이 출동하여 10월 13일 이들을 모두 포박하기 

에 이르렀다 

광주부에서 용기한 농민들의 봉기는 한성의 방어체계을 뒤흔들어 놓았다 광주부의 농민 

틀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곡불과 기타 불자의 반입을 옷하게 하여 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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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을 야기했다 이에 일본군은 1894년 11월 11 일 오전 6시경 군대를 보내 오후 

3시 15분에 광주에 도착하고‘ 경안연 직동에 사는 남대회 구연태 십상현 등 3영을 지도 

부로 지목하여 이들을 제포하여 한성으로 압송함으로씨 농민 용기는 일단락되었다 138) 

이처럼 광주 지역은 지나친 조세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는 불안정하여 폭발의 소지 

를 안고 있었던 데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부터는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서서히 의영이 용기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 일대는 의병환똥을 용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구하 

려는 깃발을 높이 든 대표적인 남상목 윤치장 이영하 구연영 구정서 입옥여 구만서 ‘ 

남공띨 심진원 김하락 김광준 김광희 형제， 이춘상， 이익상 퉁 이름을 남긴 이들과 남 

한산성 안의 서올진공작전 참여 의병 1. 600여명 크고 작은 전투에서 순국한 우리의 선조 

들은 이릉도 냥기지 못한 채 하늘의 멸이 되었기에 실로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2. 광주지역 의병전쟁사 연구의 현황 

냥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의병 전쟁에 대한 연구는 나름대로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있 

었다 이 중에서 성남문화원을 중심으로 이 지역애서 일이난 항일운통에 대한 연구활동이 

환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남지역 의영전쟁에 관한 연구는 한춘섭 139) . 박민 

영 1 . 1 0) 동의 개별 연구논문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전보상 김도형‘ 서승갑‘ 이숭수 등 4 

영 14 1)의 공동 집멸로 이루어진 r성남지역 의영조사연구」 와 한춘섭 「성냥문화유산J 142) 

이 있다 이들 논저는 모두 성냥문화원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거나 또는 성남문화원 향 

토문화연구소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r성냥지역 의병조사연구」 의 경우 

138) 쟁은경 19세끼 영남지역의 농민항쟁 성냥문화연구 제9호 성낭문화원 2002. pp.l04-106 
139) 한훈성 「성남지역 의영사 연구，. r성냥문화연구」 셰3호‘ 1995 

_ _ .근현대 성냥의 역사 시론」 r성낭문화연구J 재7효 성냥문화원 2001 
‘ r향토 인설-의 기초 연구」 r성남문화연구」 재6호 성납문화원 1999 

__ ‘ 「성남의 충효 인물조사」 r성남문화연구」 세 )2호 성냥문화원 2005 
l때) 박띤영 「성남지악의 의병항쟁」 r일지1하 성냥지역의 민족해방 운풍 양상」 제8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침 성냥운화원 2003 

141) 선보상 김도형 서숭갑 이숭수 r뼈얘] 뼈j껏 <l<fr.!l'Nï.ilf"J\'.. 성냥문화원 2002 
142) 한춘성 r성냥문화f라!， 동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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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성남지역 이라고 했지만 성남지역에서 이 책자들 만들면서 그렇게 붙여진 것이 

지만 실제로는 광주 일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료집이다 

성남 지역의 의영전쟁에 관한 연구의 첫 장을 연 것이 1995년 r성남문화연구」 제3호에 

실린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성남지역 의영사 연구」 이다 이 논문은 성남 지역에서 진개 

되었던 의병활동에 대하여 의병장의 후손들과의 면담을 홍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잊혀 질 뻔한 성남 지역 근대사의 민촉적 자긍심을 발굴 보존하는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J 1 43)는 성남시사 연구에 있어서 역사인물 연구가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기초적인 연구임을 환기시키연서 일련의 기록과 각종 기념비 자 

료현장과 구비전승의 무수한 흔적들이 모아져 ‘역사복원’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은 우리 

나라 총체성의 역사 한 귀퉁이들 꿰어 맞추는 현장 발굴조사와 다를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 

였다 그러고 그동안 r성남시지 (사)J 특히 정원진문대학 장삼현 교수의 r성남의 지영과 

인물J r성남의 뿌리J 두 권 자료집에서 띨적할 만한 엽적이 없다 하여 제외시킨 인물에 

대하여 주목하여 성남 출신의 의병장인 남상목 윤지장 의병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8년에 남상목 의영장에 대한 공직 재조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그러하여 옹천 냥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 (회장 김우전 前 광복회장)가 

설립되었고 . 2008년 11월에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광복회가 공동으로 선정 발표하 

는 〈이딸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기념사업을 진개하는 성과들 거둔 바 있다 

「성남의 충효 인물조사J 1 44)는 오늘날 국민소득은 엣날보다 나아졌지만 청소년 범죄나 

가정의 붕괴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들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위원회를 

만틀거나 사회단체들의 교양강화 문화강좌 및 동아리 활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에 대하여 기초적인 인문과학 그리고 한국화 전통사상의 뿌리와도 같은 

역사 속 위인 중에서 나라를 위하여 옴 바쳤던 충신을의 이야기 또한 웃어른들에게 공경 

심으로 삶을 바친 특별한 이 지역 충효인물을 조사하연서 진실로 역사들 이끈 성실했던 사 

람들의 모습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근 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J 1 45)에서는 20세기 

143) 한춘섭‘ 「향토 인물의 가초 연구」 r성남문화연구」 제6호 성냥문화원 1999 
144) 한춘섭 「성냥의 충효 인을조사」 r성남문화연구」 제 12호 성냥문화원 2005 
145) 한춘섭 「근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 r성냥문화연구」 제7호 성남문호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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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미한 역사현실 속에서 성남의 근 현대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산촌지역이었던 성남의 근대사 이야기에서 남상목‘ 윤치장‘ 이영하 의영장의 공흔기 

를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성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3 1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2002년 12월 성남 의영 연구의 액을 징어 성납 정신의 원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1 .16) 

성남문화원에서 발간한 r성냥지역 의병조사연구」 는 면접위원으로 백남육 천화숙 전보 

삼 서승갑 교수 둥이 장여하고‘ 집띨진으로는 전보삼 김도형‘ 서숭갑. 이승수 퉁이 담당 

하였다 이 자료에는 1) 병자호란시 성남지역의 의병자료 연구‘ 2) 한발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3) 일제하 성남지역 항일 의병정신의 계승 4) 성남 지역의 항일 의병항쟁과 독립운 

동이라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의병전쟁에 관해서는 초기 의명이라 할 

수 있는 단발령 이후 김하락 등에 의해 서울진공작전이 추진되었던 냥한산성 의진에 대해 

서는 소상히 기술하였고 후기 의병 진쟁에 대해서는 성납과 주변의 항쟁에 대한 전반적 

인 정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샤 유인석 의병장 휘하에서 소모장으로 활동한 이영 

하 소모장의 행적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다른 의영장으로 최운서가 1910년 2월 22일에 

광주군 포이리에서 경성의 띨통 헌병분진대에 의해 피체되었다는 기사 147)가 언급되었다 

성남문화원이 2003년 9월 27일 증원문화정보샌터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세8회 학술회의 

에서는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 되었는데 유준기(총신대 

사회교육원장)의 기조강연 ‘한국 민족 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와 박민영(독 

립기영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논문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과 서승갑(경원대)의 성 

남지역 3 1운동의 특성 한상도(건국대)의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 민족운동 등 세 

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발표에서 박민영의 ‘성남 지역의 의병항쟁 은 「동경조일 

신문」 「한성신보」 , 「독립신문」 ‘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자료를 다수 한 

용하는 등 고심하여 기술하였다 다만 의진(않빼)의 활동 전말과 성남을 비롯한 주변 지역 

의 의영전쟁의 개황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 

실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날 토론자로는 문수진(신구대) ， 김세민(하냥시문화재전문위 

146) 진보상 김도형 서숭갑 이숭수 r뼈폐 빼MillJ친써í't.if'!'L 성냥문효}원 2002 
147) 전보삼 김도형， 서숭갑 이숭수 r뼈폐 벼I"ill~，씨1't.1f'I뇨 성냥분~f원 200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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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참가하였는데 문수진은 1 )김광희(企光홉) 김광준(金光浚) 두 의영장들의 실채 마악 

2)의영의 근거지와 전투 유적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148) 

김세맨은 지방사 시대에 있어서 성남지역사로서의 의병항쟁에 대한 관심과 학술회의가 정 

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과， 제대로 된 의병항쟁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 발굴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일 개인의 학 

자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학술회의의 정혜적 개최와 더블어 시 

나 문화원이 주제가 되어 먼저 사료의 수집 발굴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 것이라고 역설하 

연서 성남지역 의병의 성격이나 특징을 추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149) 

r성남시사」 와 r하남시사」 의 발간에 이어 최근에는 r광주시사」 면찬이 완료되어 이 

들을 함께 장조하연 경기지역 의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듭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본고는 2007년에 본인이 쓴 「한말 성남지역 의영전쟁 연구J 1 50)에다 그동안의 

몇 가지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정러한 것이다 2007년의 원고는 성남출신 의병장 

들을 증접적으로 다루었고 본고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조영해 보았다 

m. 한말 의병전쟁의 흐름 

한딸 의병진쟁에 대해서는 시기 구분의 기준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한다 의 

영전쟁사 연구의 초창기에는 의병의 단계구분을 을미의영 을사의병 정미의영으로 구분하 

는 3분법이 홍용되어 왔고 조통걸의 4단계 구분 151) 김세규의 3시기 구분 등이 있는데 

김세규는 의영전쟁을 제 l기 ( 1 895-1896) 제 271 (1905- 1907) 제371 (1 907- 1910)로 나눈 

바 있다 

148) 운수진 성냥지역의병항쟁 약정토은운 r일제하 성냥지역의 민족해방 운동 00'상」 세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남문화원 2003. p.39 
149) 김세민 성냥지역의병항쟁 약정토흔분 r일셰하 성냥지역의 민족해방 운동 양상」 시18회 학술회 

의 발표논문집 성냥문화원‘ 2003. pp.41-42 
150) ，성남문화연구j 제 14호 2007 9 
15 1) 조동걸 r한말의영전쟁」 독립기념판옥링운동사연구소‘ 1989. 5 
선기의병(1894- 1 896) 충71 의영(1904- 1907. 7) 후기의영(1907.8-1909.10) 전환기의병(1 909 
11 - 1915) 둥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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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기 (1895- 1896) 을미의병 

가 을미 의영의 전반적 상황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공사 상포오루(三페샘생)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냥인o，，^)를 

이 경복궁 옥호루(조삶찌)에서 명성황후를 소살æν얘~)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어 제4 

차 김홍집 내각을 출엄시키고. 11월 10일에는 예후(般퇴)조칙 (~gji}J)을 내리고 11월 15일에 

는 단발령(뼈r양令)을 반포하였다 

이에 창의소고시 (j，닙孩所告示) 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극악무도합과 원수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고시문이 붙었다 152) 8월 30일에는 전 참판 이건창 홍숭헌 정원하가 연영으로 

토역소(선핑It;.) 를 올렸고 최익현 윤태흥 이남규 둥은 적을 토멸하고 원수를 갚을 것 

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153)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의 반포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련 기회를 틈타 친러파가 친일 김홍집 

내각을 축출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틀어가는 소위 아관따천(11)(짧빼갚)의 정변이 

발생했다 그리고 의병 활동을 중지하라는 선유(효퍼)와 함께 전국 각도의 병영과 수영을 

모두 예지하고 정무청(훌%짧)과 시위대 (1#衛;î)를 설치하였으며 뒤이어 시위대를 훈련대 

(~II행隊)에 합했다가 읍력 9월 13일 칙령에 의하여 국내의 육군영력을 친위대(없찌lî)와 

진위대(il\術險)로 나누어 친위대는 서울에‘ 진위대는 지땅에 두었다 친위대는 4개 중대를 

l개 대대로 하여 3개 대대로 편성하고 진위대는 2개 중대를 l개 대대로 하여 평양과 전 

주에 편성하였다 그 후 건양원년 3월에 친위대를 다시 지\4 제5의 2개 대대를 증설하여 

연대병력으로 연성하였다 그러고 지방에서는 경무청 주관 하에 순검(“檢)을 각 관찰부에 

배치하여 치안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154) 

을미의영은 10개월에 걸친 항쟁이었지만 그 의병이 종결되는 양상을 보연 남한산성과 

진주성 그리고 흥주성의 경우처럼 내부 갈등에 의해 와해된 것이 있고 유인석(柳옳앓) 김 

152) ，톡립운동사」 권1. '의영향쟁λh 옥링운동사연잔위원회‘ 1970. p.147 
153) 항힌 r애친야폭」 권2 고종 32년(1895 윤미) 

154) ，운헌비고(Wt때~)J 권100. 영고(J<;I~)" 2. 잊 「직판고" (빠 tH) 25‘ 정장(JI!i;lI)판제(t[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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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企河洛) 민용호(얹JAiij~)의 진영처럼 끝내 항전하다 최후를 맞은 경우‘ 유인석 의진과 

같이 만주로 망명한 경우와‘ 유인석 의진의 이강년(李싸季)‘ 정운경(聊힘뿔) 원용팔(元융 

八) . 김 태원(金찢元)처럼 힘의 한계에 부딪쳐 비 밀리에 해산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잠적한 

경우와 정부의 선유(효論)에 따라 자진 해산 하는 경우가 있었다 155) 

나 남한산성 주변의 의영전쟁 

한말 의영운동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연원이 되는 위치들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기의 

병 1 561은 의병운통의 발단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진기의영은 활동유형에 

따라 진투의영 시위의영 기회주의 의병 15 7)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전투의영이 특별히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기의영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지방유생이 주도적 역한 

을 담당하였으며 그 투쟁방법은 강력한 무장 투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양평군 양통연(당시는 지명현 상동)에서 안승우 이춘영이 

최초로 의영을 일으켜 원주를 거쳐 제천 지역으로 부대틀 이통하며 전투를 벌여 일본군을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 ~)Ö) 일본 공사가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댄 전문 116호에 

는 의병들의 봉기 상황을 설영하고는 이와 같이 세월만 보내게 되연 국내에 반드시 대소 

란이 일어날 것이니 정말로 불안을 잠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159) 

광주에서는 심진원(ìí鎭元 혹은 ，λ'*때) 의진을 비롯한 냥한산성의 연합의진(l밟合&삐)이 

의병운동사상 최초로 서울진콩작전을 계획 ‘ 실행 한 점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매진할 때까지 끝까지 항전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투쟁사에 길이 냥을 의거로 명가된다 

155) 김세규 한알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5. pp.64- 70 
156) 조동결 r한말의영전쟁」 독립기영관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 
157) 조동결. (의영운동의 한국민족추의상의 위치><상) . ((한국민펀품사연구)> 1. p.19-20. 1986 한국독립 
운동사연구회 연 

158) 1896년 l원 27일 오후 4시 땅 +tt공사가 일본 온국의 외무대신 앤때l츄에게 보낸 엔文 453ε에 -원 
주 쪽도의 상훔띈 정찰하기 위해 당판에서 마전한 자의 보고에 의하면 폭도는 지명에서 딸단되었으며 
그 거두도 역시 지평의 이춘영이라 합니다 춘영은 단발령에 직앙하여 군에 있는 포군 수백 명을 규함하 

여 원주로 냐아가 관살부 갱사와 군청윤 습직하여 무기샅 모두 약탈하였습니나 폭도는 원주에서 3-4일 
체류했다가 이 달 18일 그 일부는 명창을 지나 경상도로 또 일부는 제진을 지나 정상도로 향하였습니 
다 ” 라고 하였다 당시 이춘영이 살딘 곳은 현재 정기도 양명군 0.，'동연 석곡리이여 묘소도 그곳에 있다 

0.，'동연이 당시에는 지명현 상동으로 울였기에 지명이랴고 한 것이다 
159) 1896년 2원 22일 오후 10시 50분 발 전문 제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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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김하락 의진의 초기조직은 이천 수창의소 였디 아는 김하락(쇼河洛) 조성 

학(챔샘원) 구연영 CI'U!.>핫) 김태원(金~5ï:) 신용희(어1 원~) 등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이천 

에서 결성되었다 위의 인물들이 의진 결성에 착수했던 시기는 단발령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인 1895년 1 2월 31일이다 이들은 활동지역을 이천으로 결정하고. 서율을 출발하여 

1896년 l월 l일 이천에 도착했다 이들이 기의(원앓) 장소를 이천으로 결정한 것은 이천군 

(t IJJII1I11)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火뼈파 체쇄% 方휴삐)이란 인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 

춘식과의 인적관계는 이전에서 가까운 곤지암 부근에서 활동하던 구연영의 역할이 컸을 것 

으로 짐작된다 구연영은 능성구씨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서 도척면 일대의 집성촌에서 활 

동했던 인물이다 이전의진 결성과정에서 방춘식은 김하락 퉁과 함께 포군명부들 가져다 

놓고 포군 100영을 선발하였고 김하락을 비롯한 5인은 역할을 나누어 의병모집에 착수하 

는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구연영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큰(양평) 지평으로‘ 

조성학은 2개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광주로 김태원은 안성으로 심용희는 응죽으로 떠났 

고‘ 깅하락은 이현(짖뼈)에 남아 총 지휘의 역할을 맡았다 

단지간 내에 의병은 최소한 900명이 모집되었고. 광주산성(냥한산성)안에 있던 별매진 

포군(JjIJ牌떼댄i]I) 300여영도 참가하였다 단기간에 대규모 의진 결성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는 방춘식과 그 휘하의 포군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고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당시의 역 

사적 상황이 이미 전국적으로 의영봉기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김하락 진중일기에 의하면 김하락 의진의 봉기 원인은‘ (1) 을미개혁에 의한 국정의 

문란과 일제의 내정간섭(정지적 침략) (2) 그로 인한 전통문화질서의 파괴 (3) 청일전쟁을 

악용한 일제의 불법 무력 침략과 그 군사의 주둔 (4) 친일관리들의 무분별한 친일행태 (5) 

일본군의 명성황후의 시해 (6) 단발령의 강행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의병용기의 원 

인이기도 하지만 일연으로는 이진수창의소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즉 반일침략 

반친일관리의 이냄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전통문회수호의 정치 윤리이념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디 김하락 의진은 1896넌 l월 17일 의진 결성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전투로서 

일본군 수비대 보병 100여명이 이친으로 공격해 오자 백현(빼빼 광주 이천 사이에 있는 

고개이릉 넋고개)에 매복하고 l월 18일 조생학이 전투를 하며 유인하였고， 백현에 이르 

자 구연영의 군사가 진연을 가로박고 김귀성 신용희는 산 중턱으로부터 쏟살같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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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조성학은 적의 되로를 차단하여 사땅에서 공격하여 낮밤을 계속해 치열한 전투를 벌 

였고 후되해 가는 일본군을 광주 장항1601 장터에 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섬멸시키는 패거 

를 올혔다 이러한 승리의 쾌거는 이천 의진이 장거리에 걸쳐 최후까지 항진할 수 있는 

정신력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진투였던 이현전투에서 패한 의진은 조직을 재정비하여 박주영을 대장으로 삼고 

2월 28일 냥한산성으로 들어가 이미 산성 안을 점령하고 있던 심진원의 의병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광주의진， 이천의진 외에 양근의진도 합세하고 있었다 r동정조 

일신문J 에는 당시의 냥한산성 연합의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한산성 내의 적도(隊徒)는 약 1.600영이다 그 중 1.000여영은 광주， 이천， 앙근 

의 포군 즉 구지빙병이고 그 나머지 600영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괴는 굉주의병 

잠 沈영J쫓， 이천의병장 ~f周훗‘ 앙근 의영징 李錫容 등 3영이다 ’ 

이로써 냥한산성에 집결한 연합의진은 1. 600여명의 병력과 풍부한 군수물자를 갖추어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당황한 일본은 고종을 위협하여 의 

병을 토벌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종은 끝까지 숭인하지 않았다 이에 일제는 거짓 서류플 

꾸며 한국군 500여명을 이몰고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이어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질과 토벌군은 송파일대로 물러가고 의영진에서는 대포 l문을 노획 하는 등 일방적인 

숭리로 끝났다 이어서 산발적인 두 세 차례의 전투도 승리했는데 다급해진 일본은 강화도 

의 지방병 300여명을 남한산성에 증파하여 불당골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친위 l증대는 성 

의 북문 향교리(현재 하냥시)에 진을 치고 同 l중대는 성의 남문 매착점”따죄맴 성남땅 

먼)에 진을 쳤으며 샤문(송파방연)을 향해샤는 친위 l소대를 배치하고‘ 동북문 사이에도 

때 l소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냥한산성의 의영은 나날이 늘어갔으며 이에 3단계의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게 되 

니 i단계는 먼저 수원지망의 의진틀이 연합하여 수원을 접령하고 2단계는 남한산성 의진 

과 춘친 분원 공주 청주 및 수원 의진이 냥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 및 일본군을 

160) 팡주 챈띠 경기도 광주시 도척연 노곡리 노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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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공으로 격파하고 마지악 3단계는 삼남지방 의병까지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한다는 것이 

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군을 구축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한발의병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서울진공작전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낭한 

산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에서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접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1차 수원정령단계는 경기도 안성 명택 충청도 온양 장원 목천 의영이 참여 

했다 2단계 계획도 통시에 추진되었다 즉 일본군 수비대 *111 소위가 3월 17일자로 그들 

일본공사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춘친의영 1. 200명이 양근에 도착했는데 그 중 200여명 

이 한강 상류관 건너 광주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161) 

지방의 폭도는 현재 %얘빼(서울에서 50리 거리)에서 농성 중이고 여주 인성 

지빙의 폭도와 기맥을 통하여 그 세력이 대단히 창컬한 영세로 조선 정부는 친워대와 

강화도의 군대를 보내 따討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히지만 앉웰에 접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 지방의 폭도도 집합과 해신이 일정하지 않다고 조선인 중에는 종종 

소문을 전피하고 있습니다 162) 

이처럽 냥한산성 연합의진은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1896년 3월 22일 냥한산생 의 

진이 함락됨으로써 서울진공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냥한산성 의진이 함락되는 과 

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차이가 있는데‘ 여러 설윤 종합하면 합락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 

석 된다 

첫째는 식량의 부촉과 그로인한 의진 내부의 동요가 있었고 둘째로 의병장들의 내부 분 

염이 있었다 일본 뜩 기록은 박주영이 끝까지 서올진공작전을 주장하다가 처형되었다고 

했는데 김하락의 r진중일기(얘냐'R~è)J 와 깅태원의 r집의당유고」 에는 박주영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동요가 있었딘 가능성은 충분하다 셋째 

원인은 김귀성이 관군에 처l포되어 남한산성의 취약지정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었다 

161) ..$:IH소위로부터의 'IPi州!!11M행옮.'1 ft뼈의진J . r!피'~~Il ..$:i;l!l:ííii꽁IJI:， 세5권 p.16 국사연잔위원회 
162) 1896년 3씬 18일 「재경성 일등공사 l시Il IÆljß의 보고， (公(~ 세78호) 1896년 3월 30일 정수( ，한딴 
의냉자료집 1 ， 독립기염판 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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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여 관군이 3월 22일 새벽 2시에 총공격융 시작했고 날이 밝을 때 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의병진에서 사마(土띄) 500여의 손실이 있었고. 의영토멸군에서도 300여영 

이 사망했다 1631 이로써 냥한산성 연합의진은 무너졌으며 이곳에 주둔했던 의병들은 남문 

을 빠져 나와 양근 및 양지 방연으로 이동하였다 앙근에 모인 의영은 3월 19일 이래 의 

병 l천여 영이 모여 광주에서 후퇴한 영력과 함쳐 약 2천명이 넘었다 16.1) 이후 이들은 정 

상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병전쟁을 계속 전개했으며 안동 지망을 거쳐 경주출신의 이달 

문 동고} 함께 경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1896년 6월 17일 경주성을 점령한 

이래 영기와 양식을 차지하고 성내에서 농성하며 수비륜 엄하게 했는데 이틀의 창의대장은 

김하락이었고 중군은 광주의 안시흥(安빠興)이었다 이를은 깃발에다 -국모복수(홉Jiltil.! 

Vf 둥의 문자틀 크게 서서 성벽이나 성내의 나무에 걸고 크게 위세륜 보였다 여기에는 
사격응 잘하기로 유명한 영월 총영 240-250명을 ill돗하여 3-400명 혹은 5-600명으로 

추산되는 의영이 있는 것은 물론 총공(하工) 30영 정도가 소징되어 자주 무기의 제조에 종 

사하였다 이 매 경상도 영덕과 정송 부근에서 옹기한 의영틀도 경주의영과 호응하연서 작 

전을 전개하였다 165) 이로써 의영진에서는 스스로 무기틀 제조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음 

쓸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시기인 1896년 2월 5일 여주에서는 장날에 맞추어 수백 명이 모인 후 여주 

및 그 부근 일대에서 일본인 전신감시소 측량수 일행윤 습격하여 살상하였고 연도변의 진 

신선올 절단하고‘ 여주 이남에서만 전주 60본 이상윤 쓰러뜨혔다 특히 이들은 진되와 쏠 

동고 멈춤이 접차 전법(~i:l;)에 맞고 그 세력이 맹렬하였쓸 뿐 아나라 촌락의 주민들죠차 

도 이틀의 면에 가담하여 일본이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여주 뿐 아니라 이천 장 

호원간은 의영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장악되었고. 나아가 17일 경에는 충주 일대까지 진직 

하였다 166’ 이후 여주와 충주일대의 의영은 일본군에 매한 후 다시 광주일대의 의영과 세 
력플 합하여 산성을 의지해서 항일전투를 멸쳤다 

163) 유한철 「깅하락 의진의 의영활동」 r한국독립운동사연구j 제3집 독립기영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64) 1 896년 3원 28일 「재부산 일둥 영사의 보고， (公 지169호). 1 896년 4씬 l일 접수 

165) 1 896년 6월 24일 재부산일둥영사 秋셔左111'夫가 외무차관에게 보낸 「경상도 경주 쪽도의 상황 보고의 
건， (公재 178호) . ( '한암의영자료2， 독링기냉관 독립운동사연구소 p.124) 

166) 1 896년 2앤 10일 일풍영사 가풍중용(!JI써양없힘이 일온 외무차곳에게 보낸 전문(公 제203ε 빛 23호 
제30호 제35호 세36호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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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월 21일 무렵 용인 부근 금산령(金11J해)에서 일본인 2명을 처단하였고 수원에서 

4명을 저단하였다 2월 6일에는 광주 분원에 있던 일본인 의사가 양평에 갔다가 살해되었 

고 2월 24일 진위에서 일본인 1명이 살해되었는데 이천의병이라 칭하는 300여명이 진위 

을 습격하여 세무주사를 포박하고 금 5.90냥과 구식총 4정을 빼앗고는 마을을 수색하여 

일본인을 잦아내 축였다 이들은 이천의명이라 청했는데 용인 양지 주변 사람들이었 

다 167) 이 무렵의 양명지역의병은 1. 200영에 달했고 한강의 도선(ä뼈암)까지 확보하여 광주 

로 진격하고자 하였다 168) 

2 . 제2기(1 905- 1907)의병 전쟁 

가 전국 의병전쟁 전개 개황 

을미의병이 해산한 후에도 이들 가운데 일부는 토비(土1lE) 당도(짧짧) 화적“〈새，，) 활빈 

당(댐용홉)등으로 불리연서 활통을 계속하고 있어서 roB 천야록」 에는 조정에서 이들에 대 

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의논이 분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윤식의 r속음청사(*에응돼써)J 에는 1896년 12월에 경기 충청도 일대에 당도(행없)가 

횡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들이 부자의 재붙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1901년의 대흉년을 맞아 더욱 극심해져 갔으니 이와 같은 통정('I!1J웹)은 

농민운동사 또는 띤종운동사의 측면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진후한 민란‘ 동학농민운통 을 

미의병 활빈당 등으로 굴절되연서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지만 의병운동의 측면에서는 을미 

의병 때의 민중이 의영의 초직성을 잃고 나타난 독자적 항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민 

중적 항쟁은 을사의영 때의 신돌석('"효石) 의병 또는 속리산의 김운로(金월老)의 의병으로 

재조직 되연시 의병활동을 민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169) 

한편 일제는 을미의병이 해산된 이후에도 그들의 침략을 강화했으니 1897년과 1898년 

167) 1896년 3원 26일 재인천영시관 시무대리 추원수일(찌찌꺼 -)이 외무차관에게 보낸 보고(公 세63호) 

168) 1896년 3원 24일 서윤 주재 씨머 일동영사의 보고 
169) 조동결 의영들의 항쟁 민족운동총서 권 1 p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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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인 경부철도 부설권 장악으로 이 나라의 교통 산업 및 경세 군사상의 대동맥을 

완진 정령하고 목포와 진남포‘ 성진‘ 군산 마산포 등의 연이은 개항장 설치 명앙의 개시 

장(1벼m씨) 신설 등으로 일본 상인이 대거 진출하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1900'건에는 마침 

내 직산의 금광 점유들 비롯하여 각지의 금광과 철광 해상 어업권 점유 및 전국적 확대들 

자행했다 

이런 시 대적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는 활빈당을 비롯한 반일 항쟁이 계속되어 내륙 깊 

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 행상배(行商짧)와 거상매(암ltlîM)들을 배척하였고 그들의 침략 

을 경고 규탄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1904년 까지 국내 신문지상에 실리지 않는 날이 없었 

고 날이 갈수록 그들의 기세는 강화되고 획r대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자 각처에서 

의영이 봉기하여 강력한 항일 무장투쟁이 시작되었으니 그 개뽑 대한매일신문에서는 상 

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170) 더구나 일본은 이등박문(jJ>i싸센文)을 특명전권대사로 파진하여 

11월 1 9일 각 대신을 위협하여 5개조의 을사조약(ιE條杓)을 늑결(써結)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까지 간섭하게 되니 한국의 주권은 가사상태 (0앗9E:1J: 

땐)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17 1) 

나 남한산성 주변의 동향 

을사조약의 비보W，행)에 장지연(해농써)은 「시일야방성대콕(상 FI 也}jj(양大핏)J 의 문장을 

통하여 주권침탈의 똥분을 눈울로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며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상질 김학봉 이한응 송병선 이영재 등은 죽음으로써 항쟁하였으며 전 승지 

이석종 이건석 등은 상소 항쟁하다가 투옥되었으며 단식으로 자살 하는 등 고관으로부터 

한낱 이릉 없는 차부(111夫)와 비칩얘1쭉)들도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옥숨을 끊었고 친일 

매국노의 집에는 의로운 자객이 뒤따랐으며 1 721 도처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였다 

성남 지역과 인근 광주 지역에서 역시 이러한 일본의 칩략에 대하여 의영을 일으킬 조짐 

이 있었다 

17이 대한매일신문 1905년 9월 10일자 

171) 김세규‘ 「한알 정분지방의 의냉전쟁」 r정추사학j 제4집 동국대 국사학회 1985. PP. 74~75 
172) 이관영(주Jtik)은 손병회의 큰 샤워로서 이완용의 집에 상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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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0월 30일 경찰관 수비대 약 20명이 광주군 툴마연(突띄而) 독점(챔店)에 내습 

한 의영과 전투룹 벌였고 의영은 시체 l 화숭총 5정을 벼리고 산중으로 퇴각하였다 그 

리고 이어샤 12월 23일 오후 3시에는 경살관 및 수"1대의 연합대는 광주군 대왕연(大lIIilií) 

둔토리(후上및)에서 약 20명의 의병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교전 약 20분에 의영 7명이 희 

생되고 총 5정을 빼앗기게 되었다 

남상목 의영장은 이 시기에 성남 지역의 울창한 수목읍 연채하여 군용으로 실어 가려는 

일본의 수탈에 항거 하다가 일본 힌병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바 있으며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의영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대왕연 톨마면 등 

현재의 성냥지역과 광주군 언주연 등 현재의 서울지역 그리고 용인동지에서 의병을 모아 

거의(없ili)하게 되었던 것이다 lí3) 

또한 윤치장 의병장은 생애의 황흔기인 89서1 되던 해에 지나옹 88년간의 세월을 되새기 

면서 쓴 그의 자서전을 남겼는데 비록 그 분량은 길지 않지만 그의 학력에 대한 기록 다 

음으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을사조약의 수지틀 기록하고 있어서 기울어 가는 국운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 의하여 이미 의영을 일으킬 결심블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l 껴) 

그리고 일찍부터 경기도 광주일대에서 의벙 한동이 시작되있응을 보여주는 기록이 보인 

다 1905년 6월에 광주지역에서 약 200 멍으로 편생된 의병이 부민(wR)들의 재물을 군 

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고 1 75) 고종 42년 을사(1905 광무 9) 5월 21일(양력 

6월 23일)에 의정부 참정 심상흔(ií해飯) 내부대신 이지용(李싸짧)이 상가 아뢰기를. 

‘경기관칠사 정주영(鄭l힘水)의 보고서를 보LI. ‘지영 군수 이석호(좋쩔혈)가 보고하 

기를 「음력 5월 2일에 의병이라고 하는 층을 맨 군사 39명이 앙근 등지로부터 본 

군의 북언에 외서 머리를 꺾은 사럼 1 인을 쏘아 죽였고. 7일 에는 갑자기 읍 안에 이 

르러 일진회원 8인을 붙집이 쏘아 죽였는데 그 정경이 매우 침혹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으니‘ 조사한 디음에 군부(훌햄)에 조회를 보내어 군사를 파견하여 소멸하기 바립 

니다 ’ 하였습니다 뒤이어 ‘잉근 군수 이엄석(후Ïß~ )의 보고서에 「응력 이달 7 

173) 갱캔화 혀단‘ 깅재선 송주상 깅태동‘ 강춘선 둥 「봉고문」 
174) 윤'1장 자서진 서대문형무소 소장 

175) ，항성신문J 1905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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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굉주부 지경에 사는 구만서(具홉흩)라는 시럼이 때거리 45영을 거느리고 각각 

층과 킬을 가지고 지영('!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에 당도하여 칭의 (ii릅뚫)를 내세워 일 

진회를 소열한다고 하면서 지회가 있는 콧을 포워하였는데. 회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 

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링도 잡히지 않았슴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 나가서 

무수히 층을 쏘아 대니 저자를 보던 사링들이 모두 미하여 흩어졌습니다 이런 와중 

에 본군의 읍내연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8 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 이경구(좋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什物)을 깨부수고 돈과 재물 수만 

금어치와 울건 의복 등 많은 수링을 탈취해 가지고는 곧징 지영 콕수(曲水) 등지로 

항했습니다 그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굉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 하였습니 

다 조사한 다음 체포하고 인무할 방도에 대해 열도로 처문을 내려 주시기를 비립니 

다 ’ 하였습니다 176) 

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력 5월 7일애 광주부에 사는 구만서라는 사람이 45명을 거느리 

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양평군 일대에 진출하여 친일파 일진회를 소탕 소멸한다고 하연 

서 지회가 있는 곳을 포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다만 구만서의 행적에 관해서 

는 양명지역에서의 의병활동 이후의 행적이 묘연하며 그가 당시 광주지역 사람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거주하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략 추정하기에는 능성구씨 

가 세거하는 지역이 현재 광주시 경안연 직동(파洞)리 실촌면 상리와 실촌면 열미리 하남 

시 잡일통 지역 가운데 양평으로 접근이 쉬운 실촌연 부근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이고 양펑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그 시기 대한매일신보 퉁의 신문보도 외에 이후 

의 행직이 어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제3기 (1907~1910)의병 

가 전국의영 개황 

176) 고종 42년 을λ[(1905 ， 팡우 9) 5윈 21일(계사， 양력 6휠 23일) 밝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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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이 늑결되고 이를 반대하는 결사적인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은 한국의 병합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헤이그밀샤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카고 1907년 7월 24일 전문 7조로 된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 했는바 이 조약에는 

한국의 군사권 재판권 정세권이 박딸되는 것으로서 뒤이어 7월 30일 군대해산에 관한 조 

칙이 발표되고 8월 l일 샤울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지망 진위대의 해산도 이어졌으니 3 

일에는 개성과 청주 4일에 대구 5일에 안성 6일에 공주 해주 평양 9월 3일에 

북청 등 약 한 달 간에 걸쳐 군대해산을 블냈다 그러나 군대 해산에 반대하는 서울 시위 

대 박승환(朴껴썼) 참령의 자살로 야기된 항진은 200여명이 포로로 잡히고 무수한 사상자 

를 낸 끝에 비록 하루 만에 몰나고 말았지만 지방의 진위대에 큰 영향을 끼쳐 이들의 항 

전은 전국 의영의 봉기를 유딸하게 하였으니， 이들 해산 군인들은 신식 훈련도 받았고 더 

구나 신식총기도 다수 갖추었고 이들은 전술도 기묘해서 정예들 자랑하는 일본군도 상당 

한 고배를 면한 수 없었다 1907년 8월부터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 의병항쟁은 일찍이 보 

지 옷했던 영역과 규모로 확대되었고 1908년에는 그 절정에 달하여 냥쪽에서는 제주도로 

부터 북쪽은 간도OITI ，Çà) 노령 (~&~j제 연해주(ifl海州)까지 의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는 1909년을 거쳐 1910년 까지 계속되었다 177) 

이 시기 의병 전쟁의 가장 큰 특정은 전국 의병의 역량을 총결집 하여 고종의 밀지를 받 

은 이강년 등에 의하여 13도창의군이 편성되고 이들에 의해 서울진공작전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진공작전은 관동창의대장(빼찌입잃大~1i)이 된 이인영은 전국에 격문을 보내 모 

든 국민은 의영의 기치아래 모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을 탈환 

하자고 역설하고 통강 이퉁박문에게 글을 보내 일본은 당초 세계에 공약한 대로 한국의 독 

립과 황실의 안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국 영사관에 오늘의 의병은 국권을 회복하 

기 위하여 혈전(1111빡)하는 단제아니 충정을 이해하고 국제공법에 의거해서 교전단체로 승인 

하고 정의의 성원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디 1 7히 그리하여 11월에 양주에 영망있는 

의벙장과 1만여의 병력으로 진국을 24진으로 나누어 일세히 공직키로 하였으나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귀향하자 사기가 저하된 군사들이 각기 흘어져 소규모 부대로 유격전을 진개하 

177) 김세규 「한말 경북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1985. p.81 
178) 기록 헌병대비일고보고 이인영 취조서 

142 윤종준 



게되었다 

한편 일본은 1907년 8월 l일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9월 9일에는 총포화약취제법 

(상따火찢JfXlmiî;)을 만들어 도검 및 총포 및 화약에 대하여 이를 압수했으며 그 결과 11월 

딸까지 도합 99 . 747정의 무기와 36 . 377근의 화약 및 탄약류가 압수 되었다 179) 

그리고 이에 앞서 남한산성에서는 1907년 8월 23일 일본군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참모총 

장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연 일본군 제 13사단에서 이천방연으로 보낸 기병장교 척후가 8 

월 22일 오전 9시 10분 광주에 이르러 화약고 2곳과 무기고 4곳을 폭파시키는 일이 있었 

다 

제 1 3 사딘에서 이전(利川) 방면에 보낸 기영 장교 척후는 어제 21 일 오전 9시 10분 

광주(廣애)에 이르러 한국 화약고 2 무기고 4를 발견하여 이를 쪽알 혹은 소각하여 

버렸음 이 장교 척후는 이 날 오후 4시 30분 그 곳을 출발‘ 이천 방언으로 전진 

항 18이 

김하락 의영진이 1896년 광주산성(냥한산성)에 들이갔을 매‘ 대완기(大f!ii:쩨)가 수 십 

자루 불땅기(애}狼써)가 수십 자루‘ 천황포(天끊빠) 지자포(11!!7'뼈)도 역시 수십 자루‘ 천 

보총( 1'步統)이 수백 자루였고 그 나머지 조총도 수효를 헤아힐 수 없을 정도며 단약 절 

환이 산더미 같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 데다 진침 곳마저 견고함을 용시 기 

179) 김세규 한말 경복지방의 의병항쟁‘ 경주사학 제4집‘ 1985‘ P. 85에 인용된 
1]4:公때fiIllèU. ,iJ1!;! 제7224호 1907년 10원 5일 -영기 단약류 정리에 관한 군부대신 홍령-

@화약은 모두 소기싫짜)하고 만약 태워 없앨 수 없을 시에는 을속에 투기하여 후일 건져서 건소시키더라 
도시용할수없게할것 

@탄환(완전한 탄피)은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 것 
@총포류는 영기로서 사용 못하게 저치하기 위하여 연행 절단 둥 적당한 방법읍 집행할 것 단 미숭용 또 
는 역시상 자료가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이릎 군부에 송부할 것 

@당 'fi; . , ) “’1Ii는 소71항 것 
@고대 강주류는 군부에 송부항 짓 
@번행 또는 소기한 금속 본질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게 애각힐 것 
(Ï)J:1‘쩌에서 이전에 과파한 것으로써 빠젠이 사용한 영기도 역시 전항에 의해서 정리한 짓 

180) 영치 40년(1 907) 8월 23일 참모총장(장l발 지172호)앞으로 보낸 「한국 주지군사령관 보고， 8원 22 
일 오후 11시 55분발 전 23일 오전 3시 15분착( ，한알의영자료4， 독림기영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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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하였다" 181) 

이처럽 대량의 무기와 화약이 저장되어 있던 남한산성의 화약고는 군대 해산에 반발한 

서울과 강화분견대가 용기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고 각지의 조선 군인들도 속속 의영 

에 투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1896년에 깅하락 의영진이 유용하게 단약을 활용했던 것 

과 갇은 상황이 전개된다연 일본군에게는 치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일본군은 

이륜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작전으로 남한산성 내의 무기고틀 폭파시컸던 것인데 이룹 

회수한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라서 폭파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 

닐까 생각된다 사찰에 보관된 무기와 화약이 폭파칠 매‘ 폭발음이 친지를 진동하였다 한 

나 1821 일본군의 광주 화약고 폭파 보고문 속의 팡주는 곧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이 사실은 이 지역 원로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나 지13기 의영 전쟁과 광주지역 의영 

제3기 의영전쟁은 이른바 헤이그 밀샤사건과 이 사건읍 벌이로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 그 

러고 정미 7조약에 의한 군사 경제 등의 권리가 정탈당한 데서 오는 저항이 발단이 되었 

는데 이 중에 특정적인 것이 바로 군대의 해산과 이에 반발하는 군인들의 의병활동 참여 

라 하겠다 이 시기에 성남 출신의 남상목과 윤치장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켜 활통하는 시 

기가 되는 바‘ 이들도 여타 지역의 의명과 마찬가지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상옥 의 

영장은 구식총 40자루와 신식총 10여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윤지장 의병장도 광주 묵 

동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고 총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남상목 의영장 휘하에서 좌익 

군장으로 환동한 김재선은 시위대의 퇴역영 출신으로시 군사적 훈련을 받았기에 군사 작전 

에 관한 지식을 의영 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의 수탈은 극에 달하여 1906년에 흥강부가 설치된 후에는 일제(日\'IT)의 

농촌 수탈이 관권적 조직에 의하여 철도 부지의 약탈이나 역토(책土) 둔토(힘土) 및 그 외 

왕실의 토지틀 국유지 또는 토지 정리의 명분으로 정탈하고 그 토지를 일본인에게 불하하 

181) 김하락 진중일기 1896년 1원 30일 

182) 강진갑，영욕윤 함께한 마윤의 역사」 r냥한산성 용에 안긴 산성마을」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혐의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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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찌I훼iJ1iIitlit썽社)를 설립하는 등 몇 집으로 농민들을 착 

취하고 있었기에 농민들은 일제침략(日%앉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1907년 7월 28일 서울 부근은 명온했지만 양지군 죽산 부근에 의영 약 l진여 명이 집 

단을 이루고 있었다 183) 그 해 8월 24-25일에는 양명군 장수동 연안막 상원사‘ 용운사 

용문통‘ 마동‘ 운현 등 용문산 남쪽 일대와 광탄일대에 의병들이 집결해 있었는데 일본군 

보영 52연대 제9중대의 공격을 받아 의병 50여영이 전사하였고 용문사 부근에 쌓아두었던 

식량은 불살라졌다 8월 31일에는 이천 남쪽에서 400여영의 의영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 

는데 지휘관 l명이 전사하여 설용산을 지나 남쪽으로 후되하였다 184) 9월 18일에는 광주 

북쪽 약 10리 지점에샤 일본군 특무조장과 할병 3명에게 사격을 가해 졸병 l영이 부상을 

입게 하였다 185) 9월 17일 오진 1시에는 400여명의 의영이 분원동 남쪽 고지에서 약 1시 

간 반 통안 대포를 쏘연서 교전을 하였고 2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9월21일에는 용 

인 양지의 통남쪽 약 30리 지정인 백앙에서 100여명의 의영이 일본군을 교란시켰다 다시 

22일 양지 서남쪽 15리 지점인 굴암에서 200여명의 의영이 15명의 희생자를 내연서까지 

항전하였다 10월 2일에는 오후 8시경 안성 부근에서 400여명이 3시간여에 걸쳐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0월 26일에는 광주 동족의 관응방 부근에샤 200여영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10월 26일과 27일 양명에서도 사나사 주병에서 일본군과의 교진이 있었다 10 

월 30일에는 죽산에서 200여명이 교전했으나 22명의 진사자가 발생하였다 12월 27일 가 

명 북쪽 약 30리 지점에서 200여명의 의병들이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81명이 축고 약 30 

여멍이 부상을 당했다 1908년 1월 8일에는 경안역 부근에서 20여명의 의병 가운데 10여 

명이 전사하였다 곤지암 일대는 이미 을미의벙 때부터 이천 지역 의영들의 활동과 연계하 

여 의영 전쟁이 환발하게 진개된 지역이다 1911년 5월 31일에는 곤지암 부근에서 의병들 

의 환약이 있었다 이 애 곤지암 의명은 7영이라는 소수 인원이었지만 일온군과 교전을 벌 

였고 이 중 l명은 체포되고 말았다 

위에 열거한 교진 기록들은 수많은 교진 기록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수 

많은 의병장들이 체포되거나 전사하였다 지금까지 용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임옥여 (11玉 

183) 1907년 7월 28일 효댁주차군사령관의 보고(훌 l~!t 세 11호) 
184) 1907년 8월 31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창I발 지189호) 
185) 1907년 9월 19일 한봐주치군사령관보고(창l발 세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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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의병장은 광주 도척면 궁명리 출신인데 용인 양지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남상목의병장 

은 송영준의 밀고로 제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옥중 순국하였고 윤치장 의 

영장은 이아리에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후일 강형되어 15년의 정역을 살았고 

구연영 의영장과 그 아들 구정서 전도사는 부자가 같은 날 이천경찰서에서 총살형을 당했 

다 

4.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 

의병들은 일정하게 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하연서 일본군과 싸 

웠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 동부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 

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이춘삼(쑤까三) 의영장은 윤치장 의병장과 함께 의영환동을 전개하던 중 윤지장 의병장 

이 일본군에 체포되연서 의영의 지휘권을 넘겨받아( ，매천야록J 5 16쪽 ) 활동한 인물이다 

다음의 표에 영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익삼(李옮三)이라는 의영장이 있는 데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활동 지역이 과천 용인 둥지였고 광주에서 체포되었다 김광 

준， 김광희 형제와 같이 이익삼도 이춘상 의병장과 형제간일 가놓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리고 '6il! J:1써」 에 심덕재라는 의영장의 이릅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이규쩔(주앉i!í) 

은 1916년 간도성 용정에서 무장독립단체인 동맹결사대플 조직 환동하다 1919년 8월 용 

정에서 n헨에 제포되어 강제추방 입국하고 1920년 함북 경성에서 국권회복단지대를 조직 

하고 임정과 연락 연통제에 가당 활동 중 티젠에 체포되어 1920년 8월 15일 청진지법에서 

4년 형을 받고 합흥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2년 7월 18일 옥사 순국하였다 남공띨(，힘公 

弼)은 1907년 11월부터 1908년 2월까지 경기 일대에서 윤모 의영진에 속하여 일본 순샤 

대와 교전하고 군자금 및 군량을 조달하는 등의 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유형 5년윤 

받았다 "H ;신용(잉 T- -i')은 1907년 9원부터 1908년 9윈까지 양주 광주 용인 일대에서 김 

영길(쇼쳐피，각) 의영진 및 그의 선봉인 서정호(徐，HIl) 의영진에 가담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일본 헌멍과 교진하는 퉁의 한똥을 하다가 피체되어 유형 3년블 받았다 강복선(H .'Æ)은 

1 908년 음력 4원 초순정 이익상(1'1./，=:)의 부하로서 통월 11일경 ‘의영을 위하여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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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천 냥을 내놓으라 는 춰지의 고시문을 경기도 광주군 궁내통(끽內페)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이 동리 사람에게 진달 한남창의소(써에써i'iir끼) 명의로 된 고시궁내리(告示파內 

멍)’ 라는 제목의 문서는 압류당하였다 유형 7년을 받았다 김광회 광준 형제는 부하 

800영을 이끌고 1909년 응력 3월에 광주로 들어옹( r매천야록J 49 1쪽) 정철화는 여주에 

서 망인관의 부대에서 서기가 되었다가 죽산으로 이동하여 그콧에샤 전봉규의 휘하로 들어 

가서 의병전쟁에 참여하였고 유형 15년을 선고받음 

N. 맺음말 - 의병전쟁 기념사업에 대한 제언 

국운이 기울어 가던 한말‘ 그러한 위기의 시기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들고 일이냐 고귀 

한 생영을 희생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이 나라를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 나라 전란사에서 의병은 국가의 영운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한말 의영은 36년간 일저|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투쟁의 뿌 

리가 되었다 한말 의영전쟁이 처음 전개되는 시기에 남한산성은 서울진공작전의 거짐이 

되었다 

냥한산성은 상국시대 한강 유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었고 이후로 조선시대에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였다 신라 문무왕 때에 석성으로 쌓았고 고려시대에는 몽고군과 흥건적 

의 난을 광주 백성들이 불러쳤다 임진왜란 때어|는 사명대사가 의숭군을 아꿀고 이곳에 주 

둔한 바 있으며 인조 임금 때에 병자호란을 이곳에서 치렀나 남한산성 자체로서는 함락 

당한바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인조 때 8도의 숭군들이 성벽을 쌓아 호국불교의 성지 

가 되었고 천주교 박해의 시대에는 굳건한 믿응을 지켜낸 300여명 슨교의 성지가 되었다 

세계 열강의 칩략이 본칙화 되는 무렵 박영효에 의해 3천여 영 규모의 사관학교 설립이 구 

상외었고. 나라가 빼앗기에 됨에 이르러서는 의병틀의 총 집결지로서 서윷 진공작진의 거 

점이 되었다 1919년의 만세운동과 그 이후 신간회 활동을 비옷한 애국계몽활동으로 이어 

지는 민족흔의 상징적 문화유산이다 이곳애는 백제시조 옹조왕의 사당과 삼학사플 비롯한 

척화파 대신들의 사당인 현절사가 있지만 남한산성의 의로운 역시를 모두 한데 모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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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녕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 

l 이제 선열들의 사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대 연구자들이 겪어 온 바와 같이 자료 

의 빈곤에 대해서는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강당하기 어려운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라 하겠 

다 그러므로 제계적인 연구플랜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통하여 

자료룹 풍부하게 한 다음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냥한산성이 

최근에 별도의 사업단이 꾸려져 매우 반가운 일임에는 블림없으나‘ 문화관광사업단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 

론 포팔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고고학적 발굴에 못지않게 문헌기록 

의 조사와 연구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조직을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2. 냥한산성에 명화기념관을 건립을 제안한다 냥한산성이 쌓아지게 된 것은 l차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망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이다 그것은 

삼국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천주교인들이 순교 

를 한 것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통한 명화의 추구였고‘ 만세들 외쳤던 것도 명화가 최종 

목표였다 하다옷해 현대 사회에 와서 주말에 여가 삼아 올라오는 산이 되었지만‘ 그저 산 

만이 아닌 문화유적지로서 그 속에 품고 있는 사연을 용해서 냥한산성은 평화로운 삶에 기 

여하고 있는 것이다 상학사와 김상현 등 최화신틀과 최영길 퉁 주화따의 주장은 방법론상 

서로 잇갈리지만 지향하는 곳은 명화였응을 따악환 수 있다 

냥한산성에 명화박물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1월 20일 용인항일운동기념사업 

회에서 법인설립 발기인대회가 열렀는데 이날 학술회의 기조발제에서는 의미있는 제안이 

이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김호일 관장은 기조발표에서 독립운동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민 

족정기 선양시설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 묘소. 기념관‘ 

형무소. 전적지 조형물‘ 동상 HJ석‘ 탕. 공원을 합쳐 1. 273곳에 이르고 있지만 이거만으 

로는 절대 부족하고 의병전쟁의 전체 모습을 조잡해 볼수 있는 기념관의 건립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의병의 상징성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는 의영기영관이 있어야 된다 여기샤 김관장은 영칭의 사용에 있어서 독립이나 전 

쟁의 명칭보다는 〈명화〉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세안 하였다 1931년부터 15년간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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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일본이 〈평화박물관〉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008년 제6회 세계 평화뮤지엄회의들 

개최한 일본 교토 릿츠메이칸 대학 국제 명화 뮤지엄은 일개 사립대학이 1992년에 대학 

캠퍼스 내에 전쟁을 반성하고 명화를 갈구하는 뭇에서 I영화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186) 우 

리나라에는 안성 화성 여주 지1천 안동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나 지역적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호국의 상정 문화유산인 냥한산성 안에 우리나라 의병전쟁 전모를 살펴 왈 수 있는 명화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18 6) 깅호일 「용인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한」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임인설립 발기인대회 및 독립 

운동가 선행션회의 2010년 11원 20일‘ 용인항일운동기념사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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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국제정세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접하고 있는 한국 

의 현실은 창블에 낀 것처럼 복잡하고 괴로운 때이다 

설상가상으로 한 중 간에는 고구려 문제로 인하여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고로 

한，중 국제간에 논쟁의 불씨가 언제 어느 때 비화될줄 모르는 다급한 현실에 직연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한다 

中맹(중국)에서는 고구려가 연방국가라 하여 한국의 역사를 비하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연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고조선과 삼한 그러고 백제‘ 

신라 고려까지도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호댁의 

역사는 말살될 위기에 다다를 지도 모른다 그리고 청(;[;)나라 건융(乾峰)은 1736년부터 

60영의 학자룹 동원하여 40년간 고구려 액세 신라에 대하여 변방에 있는 냐라처럼 기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륙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속국인 것처럽 모조리 고쳐 놓고 

있었다 한 마디로 영망으로 기록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유리한 부분은 반대로 

기술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으로 부터 수년전에 역사적업을 통해 동북공정(끼얘tI程)이라는 미 

영(갓名)아래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 1962년 이후 박정희 정권 때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호상씨(쫓浩해)가 한글 전용법을 국회에 용과 시킨 후 지금까지 한글만 사용해 왔다 그 

것은 일제 식민주의자였던 역사학자 이병도(종앗홈) 일따에 의하여 역사조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05년부터 을사 장제조약 이후 1910년까지 일제는 한 민족의 역사왜곡을 시작했 

다 1927년 조선사회f회가 만들어 진 후 대전시 금잠띤 사람인 이병연(李짜延)이 1929년 

저작한 조선환여숭람(세뺑없與牌훨)이란 책을 철저하게 날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38년 초선사연수회 사업개요을 통해 조선 총독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들 조작 

하기에 이른다 

이때 위원장급 회장은 유길충일(有놈센-) 하강층지(下!쩌믿治) 탕친창명(ì짜잖앙平) ‘ 지 

상사랑(lt!!..l::때때) ‘ 아욱수웅01.玉찢꾀1)‘ 금정진청덕(今井Ffl rí!;쨌). 대야록일랑(大윈li!<- P'P)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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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고문으로는 이완용(후순用). 박영효(朴ìA<"ll'=) ‘ 권중현(뼈핑μIT) 복부우지길(11“ ffll수 

之놈) . 혹딴숭미떻빼빼美) . 내등호자랑(內隊κ*RI1) 산진삼양(山m三良) 이윤용(주允JH ) ‘ 

속수황(않水(없)등이다 이들은 조선사 연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엄을 단행했다 

첫째 사료를 강제로라도 빼앗거나 수집한다 

둘째 ， 복사본을 작성한 후 조작한다 

셋째 교정본을 작성할 때 왜콕시킨다 

넷째 왜곡된 원고를 인쇄한다 

다섯째‘ 심의를 거쳐 다시 교정한다 

여섯째 편찬사염을 분당한다 

일곱째， 날조 조작된 원고를 완성시킨다 

대략 이와 같은 순으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사료를 

수탈 약탈 수집하기에 이른다 이라하여 조선반도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시킨다 한면 

조선사편찬 위원회에서는 그 후 조선사 연수회를 설치 한 후 철저하게 한 민족의 역사를 

날조하게 된다 이때 아주 중요 한 사료는 일본으로 빼돌리고 증거가 될 만한 사료는 남산 

에서 약 20만권 이상 불태워버혔다 

한민족시플 날조 조작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학자는 이병연(李짜延)‘ 이병도(종핑원)이며 

일본인은 금서룡(今때폐)이다 일본인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인들을 식민화하 

기 위해 철저한 반도사판을 만들어 내선(內앞) 일제(→體)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역사를 

왜콕하여 한국인들을 비하시켜 지배하고자 칼을 뺀 것이 일본인들의 만행이었다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제이다 한민족의 역사를 탱강 잘라버려 살아 숨쉬는 한국인을 두 

번 다시 죽임으로서 노예화하려 한 것이다 

1 905년부터 빼앗긴 나라는 40년 만에 되찾았지만 역사는 100년 동안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는 고구려사 마저 중국의 연방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삼한(三짜) 그러고 백제 신라 고려까지 일 만년 역사 

를에 중국역사에 면입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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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고대(古代)로 부터 정사로 엮어진 이십오사(二十五æ) 책부원구(冊府元뼈) 자치 

통감(웠1읍꾀짧) 태명어람(太平쩍1훨) 고사기(古'1>記) 고사변(古파야)‘ 통전(꾀싸)‘ 통지(꾀 

호)‘ 수경주소(水꿇注11) 그 외 수많은 사서들이 대륙에 있었던 고구려의 강역을 밝히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근대 사학자들이 저서한 수많은 책자를 통해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기자조선 삼한과 백제 신라 등이 중원대륙에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중간의 역사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민족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 고 

로 한국은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아직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이다 

일정(티政)대 일본사람들과 청(i입)나라는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날조까지 하지 않았는가? 

종국의 동북공정(핑北工댐) 역시 그퍼하다 주변 나라들이 그러하고 있거늘 한국은 정녕 

모른 제하고 있으나 딱한 실정이다 

1I. 고구려(高句麗)의 건국(建國) 

1. 삼국사기에 의한 건국설 

고구려의 건국설은 대략 3가지로 올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 l권에 보면 부여 

왕(앙除王) 해부루(府夫맺)는 늙어서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대를 있게 해달라 

고 기원하였다 어느 날 말을 타고 부여왕이 산전인 연못에 이르렀을 때 큰 돌을 보는 순 

간 그곳에서 울{응소리가 틀려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하를 시켜 돌을 굴려 보았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금색 개구리 형상으로 있어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하늘이 

내려준 씨앗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두어 길렀는데 이름을 금와(金싼)라고 했다고 기록 

하고 있다 

부여와 해부루가 축자 금와는 왕위에 올랐으며 그 후 도읍지를 옳기고 나라이름을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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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JIl I"，[.1\)하고 했다고 적고 있다 

금와가 왕위에 오른 후 일곱 아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태백산 남쪽 발수(f)'水)에서 하 

백녀(페伯女)인 유화(柳花)를 유인하여 압록변에 있는 사택(κ술)에 가두어 놓고 유화를 돌 

려보내지 않았다 

당시 유화는 통생과 함께 놀러 나왔다가 자칭 전제의 자인 해모수(隔양뺑)에 의해 강금 

당한후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얄이 어찌나 컷던지 닷(五升〈오숭> )되나 되었다고 했 

다 온문에서 인이유잉생일란 대여오승허(因而끼깎生-깨 大씨五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알이 아니라 서자(따子)를 알로 비유한 문장이다 

서자가 태어나자 금와왕은 개 돼지가 있는 곳에 아이를 벼혔으나 먹지 아니했다 길 가 

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해갔다 

그 후 들에 버렸으나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댐었다 

왕은 화가 나 알(서자)을 째 버리려 했으나 깨지지 아니했다 즉 죽지 않았다는 웃이다 

하는 수 없이 유화인 어머니가 강보에 싸서 집으로 데리고 와 따뭇한 곳에 두었더니 껍 

질을 깨고‘ 남자아이가 나왔다고 되어있다 

본문에서 핏之댄大家(기지여견시) 암不쇼(개딸식)， Y.N之路'1'<우기지로중) ， ~， 찌jj!!ι(우 

마띠지)， 後떻之￥í(후기지야) . J:~짧웠之(조복익지) 王欲힘|之(왕욕부지) ， 不 fit破(불능파)， 홍 

싫J:t llt(수환기모) ， J:t lltι物양之(기모이붙이지)， rW，ιg껑잃(치어닌처)， 1T- lJBt(유일남아) 

破샀쩌出(파각이출)이라고 하는 것은 서자를 왕이 축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으나 죽지 

아니했다는 것을 뭇하는 문장이다 주용(米쫓)이 일곱 살이 되자 황과 화상을 만들어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담에 따르면 명사수를 주용이라 했다 

금와는 해부루왕이 죽은 후 왕위에 오르자 국호를 동부여(JIlI;)(f~)라 하고 도읍지를 옮겼 

다 그 후 금와는 일곱 영의 아들이 있었다 언제나 주옹은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 기능이 

매우 우수하여 그 누구도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금와인 부여왕의 큰아들 대소(짜1;)가 말하기틀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고 했디 주 

몽의 사람됨이 너무나 용맹해서 일쩍 손을 쓰지 아니하면 후환이 두려우므로 제거해야 한 

다고 청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아니했다 신하를 시켜 말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주용이 

워낙 뛰어남을 알고 아주 여윈 말을 기르도록 했다 하지만 주옹은 여윈 말을 살젠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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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길렀다 왕이 살씬 말을 직접 타 보고는 아직도 말이 여윈었다고 주옹에게 말 하였다 

하지만 주용은 살씬 말을 타고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주몽은 영사수가 되었다 

여원 말을 살찌운 뒤 주몽이 들에서 사냥하는 무예틀 닦은 결과 적은 화설로 많은 집숭 

을잡았다 

그 당시 왕자와 여러 신하들은 주용을 죽일 것을 모의했다 

이때 주용의 어머니인 유화가 이러한 사실을 엄밀히 탐지하고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너(주몽)픈 죽이려 하니 너는 재주껏 어디든지 가도록 당부하였다 만약 지체하게 되연 엄 

청난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려연 직당히 언 곳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였 

다 

그러하여 주옹은 오이(꽤尹) 마리@뺑) 협부(隊父) 등 세사람의 친구와 함께 이른 곳이 

엄사수(i~사水)였다 엄사수는 일영 개사수(효斯水)라 했으며 압록의 동북에 있다고 되여 

있다 여기서 개사수는 개마대산(죠딴大山)에서 흉러 내리는 물이므로 현도군(~;도mS)에 속 

해 있다 

현도군은 지금의 성서성(映西省) 서안(西잦)을 말한다 후한서 (j&생싼) 동욱저(찌앉iJl)연 

에 고구려가 있던 곳은 개마대산의 통쪽이라 했다 이곳은 개마현(짚찌없)의 이름이여 현도 

군({:도 ffi S)에 속해있고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명양성(平앵j成) 서쪽으로 영양은 요(갚)왕검 

이 있던 왕검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주용이 달아난 곳은 엄사수라 했으므로 지금의 성서성 서안 동쪽에 있는 동관 

(ilíl뻐)주위에 있는 위하(i띠河)의 동쪽 하남성 서쪽 연인 뭇하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128 

쪽 개마대산의 기록을 보면 동옥저와 고구려가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있다 

주몽이 오이 마리 협부 등 세친구와 함께 엄사수에 이르렀다고 했으므로 성서성 서안 

의 동쪽으로 황하의 지류(支i섬인 위하(m페) 즉 위수(il'/水)에 다다른것으로 보인다 

주용 일행은 엄사수에 이르렀으냐 다리가 없어 건널수 없었다 뒤에서는 부여영이 쫓아 

오고 앞은 강뜰에 박혀 건널수 없게 되었다 다급한 나마지 주몽은 큰 소리로 나는 전자의 

아들이며 하액의 외손으로 도망오는 것이라고 외쳤다 뒤에서 쫓아오는 자가 오면 큰일이 

라고 했을 때 강에서 울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놓아 주었다 

여기서 불고기와 자라는 실제 물고기와 자라가 아니라 강 건너에샤 천자의 외손으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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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망 온다는 소리를 들은 하백 (ì;세s)의 후예를이 헤엄쳐 구출하려 왔던 것이다 

고대사회의 언어는 해학적이며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연서 풍자적인 언어였기에 강에서 울 

고기와 자라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주어 건너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문장이다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게 되자 물고기와 자라는 홉어졌다고 했다 뒤 따라 오던 부여의 

기마영은 건너지 뭇하고 주몽은 모둔콕(毛힘ti-)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서(짧판)에 의하면 

모둔곡 있는 곳은 보술수(얀파水)라고 되어있다 

본문에서 모둔콕이라 했으므로 중국고금지영대사진을 찾아 보았다 毛(모)라는 나라가 있 

던곳은 하남성 의양현이었다 이곳에는 모하(毛河)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남성 낙양시 

바로 서냥쪽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연히 세 사람은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마의(짜衣) 즉 삽베옷을 입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누더기처럼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매 주몽은 말하기플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며 성씨는 무엇이여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 

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 이름이 없었던지 주몽은 이름과 성을 말해 주었다 

상에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을 재사(i'f.!!!.)라고 했고‘ 너덕너덕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의 이 

름은 무골(íi!:셉)이라 했으며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묵거(뤘居)하고 했 

다 

또한 성(떠)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용은 재사의 성을 극씨(}'uO라 했고 무골의 

성윤 중실씨(j<j'초L{:)라 했으며 묵거는 소실씨(少초JI:)라고 성씨을 하사했다 

이내 다시 이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로부터 빛나는 멍을 이어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터 

전을 닦는데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연한 때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을 만나 

게 된 것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하여 이들은 각자 능력을 헤아리고 각각 일의 임무블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주몽과 함께 일행이 되어 졸본천(1'4<}11)에 이르렀다 위서(얹밍)에 이르기를 졸 

본천은 흉숭골성($Z기 ;↑ JbX)이라 했다 여기서 중본천은 흉숭골성이라 했으며 훌숭골성은 현 

도군(i;도/tI1)에 속한다고 통전(피싸) 고구려면에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는 본래 부여에서 

나왔으며 명양성(지금의 서안)에서 다스혔다고 되어 있다 

휠본천에 있는 흉숭골성은 보기에도 토질이 비옥하고 정관이 좋았으나 한연 산과 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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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지만 산세가 험하다고 되어있다 드디어 이곳에 도읍지를 정하기로 하고 궁실을 지 

었다 비류수(빼iU)가 흐르는 위쪽으로 농박 같은 울집을 지어 살기로 했다 

본문에서 비류수가 흐르는 곳이라 했으므로 중국고금지명대사전 519쪽을 찾아보았다 비 

류수는 환도싱이 있는 환도산 아래 비류수가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환도성을 

찾아보았다 지명사전 51쪽에 환도는 고구려의 옛 도읍지라고 적고 있다 통전에 의하면 

성이 있는 곳은 환도산(九젠山) 아래 비류수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한서(後 

뼈깐) 통옥저 면에 고구려는 개마대산의 통쪽에 있으며 개마현의 이름은 현도군에 속한다 

고 적고 있다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명양성 서쪽이며 명양은 왕검성이라고 했으므로 삼국 

사기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주몽이 달아난 곳은 엄사수(iltl사水)였으며 엄사수를 건너 모둔곡까지 이르렀고 다시 찾 

아간 곳은 졸본친이 있는 흘승골성이었다 흘승골성이 있는 곳은 비류수가 있는 곳으로 개 

마대산의 동쪽이라 했다 

개마대산에는 평양성이 있으며 평양성은 요왕검(흉王險) 즉 요임금이 살던 왕검성이다 

BC 2357년부터 요왕검이 살던 왕겸성은 고구려가 도읍하연서 평양성이라 했으며 고구려 

24대 양원왕 8년에는 명양성을 개축하연서 장안성(:N;安成)이라고 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 

되어 있다 

그러하여 주몽은 국호들 구려(句행)라 했으며 그로인해 고위씨(김 rlJX) 즉 고씨(高JX)의 

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주몽의 그때 나이는 22세라고 했으며 본래 부여왕은 아들이 없어 주몽의 사람됨이 비상 

하므로 부여왕이 죽은 후 주몽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일권 시조편은 주몽의 고구려 전국설을 

기록하고 있다 

2 통전면(通典짧) 

통전 고구려사플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구려는 후한의 조공을 받은 바에 의하연 본래 부여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 선조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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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며 주용의 어머니는 하백녀로서 부여왕의 처라고 되어있다 어느 날 햇빛이 들더니 드 

디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릎을 주몽이라 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위일소조(if!日所~~) 수유영이생(찮11낀而生) 급장영왈주몽(及10:名 B 

*짜)이라고 되어있다 햇볕이 비추는 곳에서 아이갚 낳게 되었다는 것은 부여왕을 본 후 

잠자리를 했다는 뭇이다 그리하여 임신 후 아틀읍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속언에 따르연 주용은 영사수로서 환을 잘 쏘았으므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 

그때 부여왕은 주몽을 버리기로 했다 주봉은 동남쪽으로 달아나 보술수(싼述水)에 다다르 

고 홉숭골성에 이르러 살게 되었다 그러하여 나라 이름을 구려라하고 고위씨(파 flJJ::)라 따 

(성)플 갖게 되었다 한무제(i;\\ií.tõ'IT BC 140-135년)가 조선블 멸한 후 고구려라는 고을 

(군)윤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현도군이라 했다. 이곳은 동진(짜싼 AD 317-420년) 이후 

고구려왕이 살던 곳은 명양성이라고 되어있다 즉 한나라 때의 닥랑군(햇뼈에1)이었으며 왕 

검성(王倫뼈)이라고 했다 

위(짧)나라 정시(iE앓 AD 240-249년)때 부터 진(염)강제건원(AD 343-344년)에 이르 

러 모용황(싹잠황)은 환도성을 칩공하므로 인해. 나라 안에 있는 성으로 도읍지들 옮긴 곳 

이 장안성(ß:安JIOC)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연 주몽은 처음부터 고구려란 냐라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처음 도읍을 할 

때 구려{'iη뼈)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봉진 본문에서 구루(Wi따)는 구려이며 이릎은 싸이라 되어있다 구루는 도랑을 말하며 

구려가 하천의 주변에서 제후국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당시 왕땅(王m은 구려병을 동원하여 흉노플 멸했다고 한다 왕망은 아무 욕심 없이 

흉노를 물리치고 구려를 지키려고 나아갔다고 되어있다 그 때의 사회는 어지러워 모든 나 

라들이 망할 즈음에 이르자 도적떠|들이 창궐했으므로 왕망은 구려영을 일으켜 한(i;\\)나라를 

격파한 수 고구려라고 이륨을 고치고 천하에 반포하였다고 기륙하고 있다 그러고 고구려 

의 밍에는 재후국으로 구려를 두기로 했다고 되어었다 

몽전(꾀싸)의 본문을 보면 주몽이 고구려틀 세운 것이 아니라 왕망(王짧)이 고구려를 진 

국한 것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연 주몽과 왕망은 어떤 관계이며 고구려의 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문 제일장 고양씨(찌때JJ::)와 고신씨 (rh￥L，，)연에샤 고구려의 뿌리를 밝히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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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주용(!l<:쫓)의 이름을 보면 추모(ßI않)라고 했고 또한 중해(Mit府)하고도 했다 한편 왕의 

호(했)로는 동영성왕(짜明및王)， 그러고 추모왕(ßII후王)이라고 했다 주몽은 22세 때 비류수 

Git流水) 위쪽에 터전을 잡고 고구려라고 한 후 18년 뒤 40세에 숭하(껴펄)했는데 용산에 

장사지낸 후 동명성왕(짜明뽕王)이라 했다고 삼국사기에 적고있다 

통전과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의 건국이 엇갈리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고구려라 했다연 몽전과 후한서 구려진에서는 왕망이 고구려라고 

천하에 이름을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다 

고구려는 후한(l!dlil 광무제(光효帝 AD 25-56년) 8년에 파견사를 조공으로 바쳤다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왕호(王밟)를 받아 제왕(.m포)으로 불리었다고 용전에는 적고 있다 

고구려국은 주로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千믿)나 되었다 이때 납쪽으로는 조선이며 예맥 

과 동으로는 옥저가 있었고 북으로는 부여가 인접해 있었다 고구려의 강역으로는 사망 2 

천리이며 많은 산과 김은 계곡이 있었고 틀은 별로 없고 연뭇과 산과 골짜기 같은 곳에 살 

았다 농사로는 작은 밭을 힘으로 일구고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자산을 갖고 살았다 풍속 

으로는 절기마다 음식을 해먹고 좋은 궁실을 수리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부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풍전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는 현도군에 속해있는 흉숭골 

성에 도읍을 정하고 진국했응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누누이 설영한 바와 같이 현도군은 

지금의 서안(펴갖) 일대이며 한나라 무제(BC 140-135년)가 조선을 멸 할때 고구려 현을 

두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고구려현은 한나라 무제때 있었으므로 그 보다 훨씬 100년 

전에는 구려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와 다른 사서들은 고구려 건국을 BC 37년으로 보고 있으나 고구려 28대 보장 

왕(AD 634-668년) 27년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금구백년(今)L百年)으로서 고씨자 한유국 

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금구백년 이라 하는 것은 고구려가 900년간 이어왔응을 말한다 

앞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 무제(BC 140-135년)때 이미 고구려현이 설치되어 있 

었다고 했다 그렇다연 고구려의 건국시기는 BC 37에서 195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BC 

232년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건국년대는 구려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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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건국설은 삼국사기에서 위서를 인용한 흉숭골성과 봉전을 이용한 훌숭콜성 그 

러고 북사에서 인용한 훌숭골성 등은 같은 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연 삼국사기에서 졸본천에 이르러 도읍쓸 정하고 궁실을 지은 곳은 비 

류수가 흐르는 위 땅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되어있다 

앞에서 말한 졸본천과 흥승골성 그리고 비류수의 지역은 모두 현도군에 속한다고 했다 

그형다연 주몽은 처음부터 구려를 건국할 당시 지금의 서안 동쪽인 개아대산의 동쪽인 현 

도군에 도읍을 정하고 전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한샤 동옥저 면에는 분명히 고구려가 개마대산의 동쪽인 개마현이며 이곳은 현도군에 

속해 있고 영양성 샤쪽이라고 적고 있다 평양은 고대 요임금이 살았던 왕검성이라 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잡은 정으로 보아서 주몽은 동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도군에 속하는 흉숭골성에 도읍지플 정한 후 건국한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3. 양서연(쌓웰홈) 

고구려의 선조는 동명이며 동명은 본래 북쪽 고리국의 왕자라고 했다 고리국 왕이 출행 

한 후 고리국 왕의 시녀는 후에 임신을 하였다 온문을 보면 고구려자(김句잃켠)‘ 기선훈자 

동영 (Jt先바냄찌l꺼) ‘ 동명본북이고리왕지자(핏l꺼4<~t싸고離王之컨)‘ 이왕출행(離王w行)‘ 기 

시아어후임신(JWHVi션&11振)이라고 적고있다 

본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명은 본래 북이였던 고리국의 왕자라고 되어있다 

자치풍감(었治꾀양) 201권 당기 17권 1938쪽 당 고종때 다응과 같은 기록을 올 수 있 

다 고려백제하북지민(꾀뼈百혐河北之民)이라고 되어있다 즉 고구려와 액제는 하북성 백성 

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연 고구려의 선조가 었던 고리국은 어디인지 살며보기로 한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305쪽에는 한(행)에 대하여 다응과 같이 적고 있다 한(.~~)이란 한 

국(M댐)이며 고리국의 후손이므로 한(M)의 기록을 보면 고2.1국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한(뼈)은 엣 나라 이름이다 이곳은 지금의 하북생 고안현 동냥이며 한(엠)나라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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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행)의 땅이라고 되어 있다 

한(앨)나라는 본래 진당숙우(룹!힐뻐짧)와 형제간이다 즉 대부한만(大夫헬方)은 주(周‘ 

BC 1134- 1116년) 무왕의 큰 아들。1 며 진당숙우는 셋째아들이다 

주무왕(J뢰武王)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인 성왕(成王)이다 큰 아들 대부한 

만과 진당숙우는 각각 지방의 제후왕으로 있다가 주나라 위열왕(BC 425-402년) 23년에 

진(품)나라에서 분리된 한(쩍)나라 위(짧)나라 조뼈)나라가 갈라져 나온 것이 상한(프왜) 

이다 삼한(三행)이 떨어져 나오기 이전의 한(뺑)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북성 고안현 

통냥에 있었다 다시 말해 한(훼)나라의 조상은 고리국으로 구려와 부여국은 바로 고리국에 

서 갈라져 나온 후예이다 

양샤(앓만)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국 왕의 아들이 통영(찌明)이라연 주용과는 년 

대 차이가 약 195년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AD 634-668년) 27 

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900년의 역사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부여에서 195년 후에 주몽이 하백녀인 유화의 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나 

주옹의 건국시기는 BC 37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한서 부여전에도 고리국의 왕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여의 왕자가 주봉 

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샤 수서 주서 북사에서는 본래 고구려는 부여로 부 

터 나왔다고 되어있다 즉 고구려의 선조는 부여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서‘ 구당시 

에는 고구려가 생기게 된 것은 부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양서(싫앙) 본문을 해설해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선조는 동영으로 부터 나왔다 동명은 본래 북이 즉 북쪽의 동이의 고리국의 

왕자이다 고리국왕이 출타한 후 그 시녀가 후에 임신을 하였다 고리왕이 돌아와 죽이려 

고 했다 시녀가 말하기를 전에 천상의 기운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하여 큰 

당 같은 자식이 나에게 내려왔다 그로인해 입신을 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고리왕은 듣지 

않고 가두어 버렸다 여기서 큰 닭이란 여자를 뭇한다 즉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돗이 

다 

그 후 아들을 낳았다 왕은 그 아들을 돼지우리에 두게 했으나 돼지는 입으로 기(氣)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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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만 하고 죽이지 아니했다 고"1왕은 이상히 여겨 신이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내 그 소식을 듣고 거두어 낌렀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연서 영사수가 되었다 왕은 용맹 

스러움에 두려워 다시 죽이려 했다 

그때 동명은 달아나 남쪽인 엄체수에 이르렀다 군사들이 뒤쫓아와 활을 쏘았으나 물에 

떨어졌다 물고기가 자라가 모두 떠올라 다리를 낳았으므로 동영은 물고기와 자라 둥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녔다 그러하여 구려왕이 되었다 

그 후 가지처링 떨어져 나가 구려(句행)가 되있는데 부여와는 같은 종족이 되었다 동명 

왕이 세운 부여국은 한(행)나라가 있던 현도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본문에서 이 

궁칙수의 문장이 상세하지 못한 것이 결정이다 동명이 엄채수에 이르러 강을 건널 수 없 

었으므로 나는 하백의 외손인 전제의 아들이라고 외쳤다는 기록이 위서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똑같응을 볼 수 있다 위서와 삼국사기에는 주옹이 도망간 곳이 엄사수라고 했다 

엄사수와 업체수는 같은 것으로 이명 개사수라 했으며 압록이 있는 동북이라 했다 한면 

삼국사기에서는 주몽이 그후 이른 콧은 모둔곡이며 이곳은 보술수라고 적고 있다 그 후 

또다시 이른 곳은 졸본천이며 이곳은 흘숭골성이라고 되어있다 한편 후한서 동옥저 면에 

서는 개마의 동쪽에서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되어있다 삼국지와 남사에서는 환도산 아 

래로 되어었다 그리고 후한샤에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적고 있다 

위샤와 당서 구당샤 그리고 수샤와 주샤에는 고구려의 도읍지가 명양성이라고 적고 있다 

홉숭골성에서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서는 흉전과 북사 그리고 주서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마대산의 동쪽이나 흘승골성 그리고 명양성에서 고구려가 도 

읍을 정하고 건국했다는 곳은 현도군에 속하는 것으로 사서와 중국고금지명대산전 등에서 

고중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전국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임 

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요즘 한국의 사학자들은 졸본수와 환도성이 만주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러고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북한의 평양에는 평양성 

이 없으며 본래 명양성은 모든 정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검성이다 왕검은 요임금 

(단군왕검)이 살던 성으로 후일 명양성이다 

고구려의 건국설은 고리국에서 파생된 구려와 부여에서 발생되었응을 잘 나타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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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 고구려의 건국은 구려와 부여의 뿌리인 한(~)이며 한(뼈)의 뿌리는 고리국이다 고 

로 고구려의 건국은 고리국에서 생겼다는 설과 부여 해부루왕의 서자로 생겼다는 설 또한 

부여와는 다른 종(행)이라는 몇 가지의 건국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삼한(三헬) 

의 군장으로부터 고씨(김J':)로 이어져 왔으며 고씨의 먼 조상은 요，순임을 통전은 기록하고 

있다 여하간 고구려의 건국은 삼한(三합)의 뿌리인 한(~~)에서 고리국으로 부터 부여 구 

려로 기원되었응을 정사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고 명양성인 장안성은 고구려가 블까지 도읍지로 지켜왔으나 기원후 668년 나당 연 

합군의 공세로 무너지고 말았다 

m 고구려의 혈통(血統) 

고구려의 조상은 고양씨(흠해J':)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요즘 중국에서는 일만년 

(10 . 000년)의 역사틀 만들기 위해 고양씨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이다 

고양씨는 헌원황제(BC 2679년)의 손자이다 황제의 년대 BC 267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 .689년 진이다 

종국에서 일만년 역사들 내세운다고 하연샤 전욱고양씨을 내세워 일만년 역사를 만들겠 

다고 하니 한마디로 가당찮은 말이다 

역사는 간지업으로 기록하고 있다 간지업을 모르연 역사연대플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간지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뭇하고 일만년의 역사들 내세운다고 하연 

서 불과 4 . 689년 밖에 되지 않는 고양씨들 앞세워 일만년의 역사를 꾸며겠다는 것은 중국 

에는 간지법을 아는 역사학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구려가 고씨의 성을 사용하게 된것은 고양씨로 부터라는 설이 있고 또한 고신씨라는 

설이 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19대 광개토왕 17년 3월의 기록을 보연 다음과 같다 

심섣년(+-tijö) ‘ 춘삼월(흉三月)‘ 견사북연(떼때t~~) ‘ 차숙종족(且寂宗族) 북연왕운견시 

어사이딴지 (~t꽉~E.!=irt싹뼈1잊李싸之) 운조부고화구러지속(양페父낌짜l句행之쩌) 자운고양씨 

지묘에( 1각f: ~]il싸J':之펴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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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17년 옴 3월에 북연에 사신이 파견되었다 종족에 대하여 

공손하게 차혜를 펴는 과정에서 북연왕이었던 운 은 왕을 모시던 어사 이발을 맞이한 

자리에서 고구려의 먼 조상의 아버지로 부터 고씨는 구려에 화합하여 속하게 되었다 그러 

므로 고양씨의 후손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다 

고 적고 있다 

전욱고양씨(BC 2 . 554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황제(야lìi')의 손자로 부터 고구려가 기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삼국사기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제6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역이고신씨후성고씨(힘句않亦U、폐￥民後性폐11:)라고 적고 있다 즉 고구려 역시 고 

신씨(갑￥11: BC 2476!f.) 후로 부터 성을 고씨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고구려의 조상은 

황제의 증손자인 제곡 고신씨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고구려의 운조(필함l 먼 조상)는 고양씨가 되었던 고신씨가 되었잔 고 

구려의 조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황제로 부터 후손으로 뿌리가 내려오고 있는 것만 

은부인할수없다 

황제는 4영의 왕후로 부터 25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머리가 나쁜 11명은 성(따)을 하사 

받지 못했다 그 중 14명만 성을 하사 받았는데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다섯 명이 

고작이다 

황세의 아들 창의는 전욱고양씨들 낳았다 고로 황제의 손자인 고양씨로부터 구려 또는 

고구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황제의 아들 현효는 교극을 낳았는데 교극의 아들이 제옥 고신씨이다 이는 산해경 

과 사기 오제본기에 기록하고 있다 고씨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온 것은 문현상으로 보연 

제곡 고신씨(BC 2.476년)이다 고신씨의 뒤를 이은 사람은 요단군왕검 (BC 2.357낸)이다 

삼국유사 고조선면에는 분명히 요(짧)임금을 요단군왕검으로 기록하고 있다 요왕검의 뒤 

를 이른 사람은 순(융BC. 2.284년)임금이며 다음은 하 은 주m.없‘周)로부터 삼한(三 

뼈 한 위， 조〈웹 쨌 뼈))이어져 고"1국 후로 구려 부여를 거쳐 후에 고구려로 내려옴을 볼 

수 있다 고로 고양씨가 황제의 직계 손자라면 고신씨는 직계 증손자에 해당된다 그렇다 

면 고양씨로 본다면 진오촌 조카벌이 고신씨이고 고신씨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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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하간 고구려의 운조는 황제의 후손임을 정사(正史)가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N. 구려국과 고리국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으나 고리국에 대하여 계통을 확실히 하는 것이 고구려에 

대한 이해가 보다 용이할 것 같다 제콕고신씨(댐n‘高辛JX BC 2476년)가 도읍한 곳은 호 

(훌)라는 곳이다 호는 지금의 하남성 낙양이다 낙양고도사는 1987년 소건의 저술로 낙양 

박물관 소장으로 되어있다 

하도 낙서편에 보연 복희씨 이후 염제신농씨(BC 3.071년)를 거쳐 황제와 더불어 산동성 

콕부에서 도읍을 정하고 번영해 갔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낙양에서 황제와 손자인 

전욱고 양씨 요 순 등이 낙수에서 불놀이를 하던 때부터 황화문명은 발전하게 된 통기이 

다 바로 그곳이 지금의 하남성 낙양이다 

황제의 증손자인 제곡고신씨가 진욱고양씨에 이어 도읍한 곳은 호(훌)이며 이곳이 바로 

닥양이다 제곡고신씨 이후 요 순 때 하북성 옛 영주(뼈州)인 지금의 고안현에서 황제의 

증손자인 제콕고신씨의 후손으로 제후국에서 일어난 나라가 바로 고리국이다 고리국이 생 

긴 것은 BC 260년 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연 열국인 칠웅시대 이전으로 보는 것이 사 

가들의 견해이다 

여기서 7웅시대란 진 한 위 조 연 제 초(!ii 헬 lt 趙 깅% 쩍 楚) 나라를 말한 

다 즉 주나라 말기에는 대륙에 2천개 이상의 제후국이 난립하기 이전에 고리국이 하북성 

고안현에 도읍을 정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열국시대는 점차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드는 초기단계로서 전운이 감도는 조짐이 나타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리국은 천자였던 염제신농씨와 황제가 도읍했던 산동성 콕부에서 상당히 거리가 

멸었던 콧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황제의 아틀격인 소호금천씨(BC 2578-2562년)까지 산동성 곡부에서 1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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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는 동안 전국은 점점 허물어지는 정세였다 이를 지켜보던 고양씨(BC 2554-2475 

년)는 천자에 등극 하자마자 도읍지를 중국대륙의 중앙지인 하남성 동북부인 복양현으로 

옮겼다 그 후 바로 천자의 뒤를 이은 황제의 증손인 제곡고신씨는 진술한 바와 같이 하남 

성 닥양으로 도읍지를 정한 후 사회는 125년간 안정되이 갔다 

BC 2357년 고신씨의 셋째 아들인 요왕검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다시 도읍지를 

명양으로 정한다 여기서 펑양은 감숙성 통위현과 섬서성 평양 그리고 섬샤성 샤정인 서 

안의 통쪽이다 

중국에서는 평양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삼한 

그러고 신라‘ 액제 고려의 역사까지도 완전히 들통날 것이 두려워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 

명은 모두 옮기거나 없애고 경우에는 비슷한 음으로 글자를 바꾸어버렸다 

193 1 년 중국고긍지명대사전을 저술한 장려화는 지영이 바뀌어진 과정을 적으면서도 일 

부분 유영한 역사의 흔적이나 나라이름 퉁은 자국을 남기고 있다 

영양(平행)을 평양(쭈때)이라고 약자플 쓴 곳도 있고 명양이라는 글자플 아예 명양성('1' 

l싸짜)‘ 또는 평양부(平11>)까)‘ 평양군(平11짜1lI1) 펑양현(平|잃縣)으로 바꾸었다 

명양현('1'1‘.，縣)을 보면 중국고금지명대사전 217쪽에 다응과 같이 적고 있다 한(i짜)나라 

때 두었는데 후위 때 폐하였다 옛 고성(古l때이 있던 곳은 지금의 감숙성 통위현 서냥이라 

고되어 았다 

그리고 평양부(平씨府)를 보면 옛날 요임금이 도읍했던 곳으로 삼국시 위(짧)나라가 둔 

곳이 명양군(平써llß)이다 이곳을 예로부터 다스려 오던 곳은 지금의 산서성 임분현 샤남으 

로 되어있다 

여하간 명양성의 본 위치는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있는 것처링 요임금이 도읍한 왕검성 

이며 후일 평양성으로 지금의 서안(패핫)임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국은 황제의 증손자인 제곡고신씨의 후예로서 하북생 하간 

현에 도읍을 정하고 다스려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연 자치통감 201권 당기 17 

고종 때의 기록에는 고려 백제는 하북성의 백성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샤 고려 

라고 적은 것은 백제가 있을 당시이므로 고구려를 뭇한다 

고리국의 후손인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이 중국 북경에 있는 하북성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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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 백제는 한반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고구려 백제의 백성이 하북성 사람들임이 자지 

통감 당나라 기록에 있다는 것은 삼한(三햄)의 모국인 고리국은 중국의 심장부인 하북성 

하간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리국(BC 260-230년)에서 따생된 구려는 독 

립하여 나라를 세우고 대륙 여러 곳에서 활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연 후한서(後않깜) 구려(句행)편을 보연 구려는 일명 액이(짧耳)라 했으며 하액의 

후예로서 강물을 위주로 살았다고 했다 그로 인해 

소수액(小水*8)이라는 이름이 생졌다고 했다 구려인들은 황을 가지고 다니기들 좋아했으 

므로 맥궁(짧럭)이라고도 했다고 적고 있다 

구려가 점차 세력이 커지자 구려병틀을 동원하여 왕망이 흉노를 정벌하였다고 되어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국의 운조는 제곡고신씨이며 구려의 조상은 고리국이다 

후한서 부여국과 양서에 의하연 고리국에서 고구려의 뿌리인 구려가 생겨났응을 볼 수 

있다 고로 고리국과 구려 그리고 고구려는 황제의 층손자인 고신씨에서 뿌리로 이어졌다 

는 것이 정사에는 잘 나타나 있다 그러기에 삼국사기 백제 마지막 의자왕편에 고구려의 

조상이 제콕고신씨에서 연유 되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 수서 ‘ 주서에는 부여에서 주 

봉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서‘ 구당서 통진에는 부여와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 

다 하지만 후한샤 양서에는 분명히 고리국의 왕자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서 주나라 말기에 고리국이 있었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고리국과 구려는 같은 혈똥 

으로 이어져 왔응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리국에서 부여도 함께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아서 고리국과 구려 그러고 부여 

는 같은 동족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나라를 세울 때 국호를 다르게 했을 뿐 고리국과 구려는 같은 뿌리로서 후일 왕망 

에 의해 고구려가 건국되었음을 정사에는 기록하고 있다 

V. 고구려의 활통 

l 주몽의 도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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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의 출생 비밀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부여와 금와왕과 하백녀 유화와 

의 관계이다 이 기록이 있는 사서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와 주서 고구려전이다 그리고 수 

서와 북사의 고구려전과 통지와 통전의 고구려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고 양서에서는 북 

이 고리국왕의 왕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어는 것 하나 소훌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혈똥관계나 년대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후자인 양서(않딴)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진 

다 왜냐하면 전면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역사의 기록은 현통과 계보(系펌) 그리고 

년대의 기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로 부여왕과 유화와의 관계를 보면 고구 

려 주몽은 부여의 혈통으로 보이게 된다 많은 정사에서 구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북이였던 고리국에서 구려가 파생되어 나옹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몽은 고리국의 왕자임이 분탱해진다 그 이유로는 자치동감 201권 당기 17 

권 고종편에서 고려백제하북지민(흠핸百에페北之民)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틀은 지금의 하북성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고리국이 지 

금의 하북성 고안현이며 이곳은 현 북경의 바로 남쪽이다 

그리고 전장에샤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국은 제콕고신씨 (BC 2476년)의 후손이기에 주 

O폐)나라 말기 주O폐)나라가 망할 무렵에 지금의 하북성 고안현에서 고리국이 도융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주몽이 달아나 세운 나라가 고구려가 아니고 구려국이었다 그러 

므로 구려국은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이다 그러므로 주몽이 부여왕자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주봉은 고리국의 서자였기에 뛰어난 용맹으로 선사(양M) 즉 명사수라 

항 만한 능력을 지였기에 왕자들이나 군신들의 모함을 받아 남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다시 말해 주몽이 부여에서 출발했다연 혈봉과 계보 그리고 년대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몽은 22세의 젊은 나이고 구려국은 건국하게 된 것은 옛부터 전자인 고신씨(다 

￥i\::)의 후예였기에 비록 샤자로 태어났어도 용량과 지략이 출중하여 젊은 나이에도 붙구 

하고 단신으로 도망쳐 구려국을 건국한 것으로 보인다 구려국을 건국한 원년 주용의 지략 

과 용맹함이 알려지자 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 들었다 그 당시 구려국과 땅이 이어 

져있는 말갈 부락에서는 공포강에 질려 굴복한 후 감히 범법을 옷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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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은 사냥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비류수 물 가운데 채소 잎이 흘려 내려오는 것을 보 

고 상류로 올라가 이른 곳이 비류국이었다 그곳에서 비류국왕인 송양(암찮)을 만나 말했 

다 과인은 넓은 땅 구석에 있습니다 ” 라고 했다 송양이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군자 

들 보지 뭇했는데 금일 서로 만나게 된 것이 다행스럽지 못하다 끼 송양왕이 다시 말하기 

를 “불식(不값)간에 어떤 일로 왔는가? 라고 하자 주옹이 답하기를 ‘ 나는 천제자(天염 

子) 즉 하늘의 임금 아들이다 오다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 고 했다 송양왕이 말하기 

를 나는 대대로 이곳에서 왕으로 살고 있다 땅이 작고 좁은 곳에서 두 임금이 살 수 없 

다 그대 왕이 세운 도읍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합병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 

자 주용은 분한 마음에 성을 내어 말하기를 그렇다연 더불어 싸워서 딴가름하던지 아니 

연 샤로 활을 쏘아 겨루어 보자 고 했다 송양왕은 당할 수 없었다 다음해인 2년 여름 6 

월 소양왕은 주몽에게 항복해 왔다 

이 당시 주용은 졸본천에서 흘승골성 (l'l커 히 l싸)을 쌓고 궁실을 지어 구려국(句핸많)으로 

기반을 다져 나갔다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 l연 제2대 유리왕 22년에는 국내에 있 

는 위나임성을 쌓고 도읍을 옮겼다 한편 저15연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구려 제 11대 통천왕 21년 용 2월의 기록을 보면 환도성에서 정난(*펴難)즉 선비들의 

난이 일어났다 도읍이 불가하므로 명양성(平행뼈)을 쌓았다고 되어있다 그러하여 백성들 

과 조상들을 모신 사당도 옮겼다고 했다 

평양성은 본시 고대 요임금이 살던 집이며 왕검성 왕험생 또는 험독성이라고 했다 본 

시 왕검성은 통서의 길이가 6리이다 6리는 2.4km의 거리이다 고구려 제 11대 동천왕 21 

년 봄 2월에 왕검성을 평양성이라 하고 개축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고구려전에는 

제 11 대 동전왕때까지 도읍지들 정했다는 기록이 없고 또한 환도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이 

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지음에 흘승골성을 쌓고 임시로 궁실을 지었다고만 되어 있다 고 

구려 제2대 부터 10대까지 성을 쌓거나 궁실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시로 터전을 잡은 졸본천 주위에 비류수가 흐르는 것을 보연 처음 터전을 잡은 졸본천에 

서 흉승골성을 쌓고 임시로 궁실을 지었던 곳에 새룡게 환도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환 

도성에서 선비들의 난이 일어나자 도읍지로서는 불가하므로 고내 요왕검(단군왕검)이 살았 

던 왕검성을 동천왕 21년에 새로 쌓으연서 평양성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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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환도성에 도읍했다는 사서는 남사(해!t) 고구려전과 상국지 고구려진 그러고 

북사(北핏)고구려진이다 그리고 수샤 고구려전과 신당서 고구려전‘ 그리고 구당샤 고구려 

전에서는 평양성에서 도읍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뒷받침한 자치홍감 183권 

의 기록을 보기로 한다 

수나라 기록 7연 수양제때 기록에는 다응과 같이 적고 있다 

본문을 싣고 풀어 보기로 한다 

고려기계자저개적어탁군(김짧11:#댔自땀J동해IjN~ml)으로 되어있다 

고구려의 병기와 자재 등을 모두 쌍아 둔 곳은 탁군인 샤경 지금의 서안(펴安)이라고 적 

고 있다 그런데 주옹이 처음 입시로 도읍한 흘승골성이라고 기록한 사서는 섬국사기고구 

려본기와 태명어람 고구려편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환도성에서 먼저 도읍한 것인지 아니면 흘승골성에시 처음 도읍한 것인지가 의 

문이다 여기서 흘승골성은 졸본전에서 임시로 성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는 삼국사기 고구 

려 본기가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몽이 도망쳐와 버젓이 도읍지의 터전을 닦 

았을 리는 없다고 본다면 졸본천에서 임시로 도읍을 정한 것으로 올 수 있다 이곳은 지금 

의 성서성 서안이 있는 옛 현도군입을 짐작케 한다 

이곳은 지금의 서안의 남쪽에 있는 평양성의 동쪽에 속하는 곳이다 

출온천에서 흘승골성의 생을 쌓고 임시 궁실을 짖고 있던 후에 제2대 유리왕 22년의 기 

록처럼 국내 위나암성(힘JIfI~j;成)을 쌓고 도읍지로서의 연모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삼 

국사기 고구려전 제 10대 산상왕 2년 옴‘ 2월에는 환도성(:;IL빼l찌을 쌓았다는 기록이 었다 

그러고 산상왕 13년 겨울 10월에는 왕이 환도성으로 옮기게 된다 이와 갇이 고구려는 접 

차 나라가 강성하여 강력이 커짐에 따라 도읍지들 옮길 띨요를 느끼게 되었딘 것이다 

제 16대 고국원왕 4년 가을 8월에 다시 평양성을 증축했다 

12년 봄 2월에는 환도성을 수리하여 가을 8월에 환도성으로 옮겼다 평양성과 환도성의 

거리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이다 제 16대 고국원왕 13년 평양성이 있는 동황성(JUN 

t成)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곳은 서정 즉 지금의 서안의 동쪽에 있는 목연산(木띤山) 산 가 

운데 성이 있었다 

제20대 장수왕 15년에는 다시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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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양원왕 8년에는 평양성을 장안성이라하고 성을 쌓았다 본시 왕검성의 길이는 

동서로 6리 즉 2 . 4km였으나 평양성이라는 성을 또 쌓고 장안성이라고 하고 쌓은 것이 지 

금의 서안의 남쪽 장안성 길이는 315km가 되어 서안시에서 동서로 성이 뻗어 있다 

본시 왕검성은 성(J成)이 험하다하여 왕험성이라 했으며 성 주위는 약 10m 넓이로 물이 

고여 있어 일영 험독성이라 했다 평양성인 장안성은 고구려가 끝까지 도읍지로서 지켜왔 

으나 AD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세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옛 고구려의 웅장했던 그 날을 지금도 말해 주고 있다 

2 주몽 때 지배캉역 

주몽은 부여국 긍와왕의 장자인 대소의 시기가 지냐쳐 주몽을 없애려고 하여 도망쳤다고 

삼국사기 본기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사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태 

평어람과 통지 통전 북사 수서와 위서등에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같이 하백여‘ 유화 

퉁이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처럼 자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일부 사서만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사샤들은 삼국사기 보 

다 훨씬 이전에 나온 책이라 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삼국사기처럼 주옹의 탈출과정을 상세 

하게 기록한 사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고구려의 관계되는 책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고구려 비기가 있었더라면 훨씬 상세한 기록을 알 수 있었 

을 것이지만 이미 없어진 책이기에 상세한 것은 알길이 없다 25사와 통지 통전. 태명어 

람과 태평환우기 등에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별도로 적혀있지만 자세하지 않는 것이 흥 

이다 

주봉은 부여국에서 도망쳤다고 하지만 부여국의 시자였다연 성(姓)을 부여씨로 써야 마 

땅하다 그러나 주옹은 구려국으로써 고씨의 성을 쓴것을 보띤 하북성 북경 남쪽 고안현 

에 있던 고리국의 샤자임이 확실한 것 같다 

아마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은 고구려비기를 보고도 덴대를 낮추어 쓴 것이 확실하 

다 그것은 신라의 년대보다 195년이나 앞선 고구려의 년대를 고의로 깐은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려시대까지 단행본의 사서가 전연 없었기에 김부식은 고구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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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백저1사에 대해 소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양서(쌓젠) 고구려진을 간략하게 기록 

한 바 있으나 본문전제를 해설해 보기로 한다 

고구려는 그 선조가 동명으로 부터 나왔다 동명은 본시 북이 (~tl};) 고구려의 왕자이다 

고리왕이 출행한 사이 그 시녀가 후에 임신을 했다 고리왕이 돌아와 임신을 한 사실을 알 

고 죽이려 했다 

시녀가 말하기를 전에 천상에 큰 계란과 같은 기운이 나에게 내려와 그로인해 임신을 했 

다고 했다 왕은 즉시 시녀를 가두었다 후에 아들을 낳았다 왕은 돼지우리에 갔다두었다 

돼지는 입금으로 불연서 죽이지 아니했다 왕은 신이 위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 소리들 듣 

고 이내 거두어 길렀다 아이가 자라면서 활을 잘 쏘므로 왕은 그 용맹합을 시기하여 다시 

죽이려 했다 

동명은 즉시 달아났다 남쪽으로 가 엄제수에 이르자 강을 건널수 없었다 활을 강물에 

쏘자 고기와 자라가 모두 떠올라 다리들 놔 주어 동명은 강을 건녔다 

이 단락을 보면 청(시i)나라 건융때 문장을 많이 삭제한 것 같다 청나라 건융은 1736년 

부터 1776년까지 40년 동안 60 '청의 학자틀 동원하여 고구려 ‘ 백제 신라 부분의 사샤를 

완진히 삭제하거나 반대로 왜곡 날조 시킨 것이다 

졸본 부여왕으로 있던 우태씨가 죽고 혼자서 비류와 온조을 데리고 있던 소샤노(ßïffiAA) 

와 결흔힐 때는 졸본부여를 홉수했기에 동명은 일시 졸본 부여왕이 되었다는 돗이다 그 

후 여러 곳으로 나누어 구려를 세우다 보니 구려의 종족이 되었다 

구려국은 한(i야)나라때 현도군이었다 여기서 한(않)나라란 제7대 원왕(元王 BC 73~70 

낸) 이진 까지는 국멍이 마한(띄없)이었으나 이매에 이르러 마한이란 국영을 개칭하여 한 

(넷)나라로 하였나 

처음은 한(않)나라가 아니고 마한이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유방으로부터 선제까지 마한 

으로 내려오다 나라 이름을 선제때 바문 것이다 고대 은(}lJl:)나라도 처음은 상(때)나라였으 

나 제 1 7내 반경(뾰자)때 도읍지를 옮기면샤 은없)냐라로 바꾼 것과 같다 

구려국은 요동(앓찌)의 동쪽이며 거리는 요동의 천리이다 

다시 말해 고대는 경도(經않) 110도를 기준하였기에 서정인 지금의 샤안에서 약 80km 

지점이 경도 110도이다 그 당시 서경일대가 현도군이므로 구려국은 현도군에 속해 있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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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곳에서 요통 즉 동(찌)으로 1. 000리가 구려국임을 말한다 한(i!1i)나라와 위(짧) 

나라 시대에는 남쪽으로 조선(때양)과 예액(~%임)이며 통쪽으로 옥저(iÃiJl.)가 있고 북쪽으로 

는 부여(狀除)가 인접해 있었다 

한무제 (i，짜lfl:염)인 마한의 무제(lfl:iIT BC 140-135) 원봉4년에 조선을 멸하고 현도군을 

두었다 그러하여 고구려는 현에 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114년에 고구려 

는 없었으므로 구려일 것이다 고로 삼국사기의 년대는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서(앓깜) 본문을 해설해 보았다 구려국은 마한시대 초기부터 구려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의 년대는 구려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주봉은 고구려를 건국한 것이 아니고 제7대까지는 구려국왕의 시대이며 이어샤 왕망(王m 

인 백고(떠l힘)이 신대왕(新大王)에 의해 고구려의 나라 이름을 갖게 되었다 주몽은 고리국 

왕자로서 남으로 달려와 구려국의 강역을 넓혀 나갔다 

다응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저11편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용은 송양왕과 겨루어 l년 후 항복을 받고 비류국을 병합했다 

고구려의 말을 설명하자면 옛 땅을 회복한다는 말로 다물(多끼)이라 했다고 한다 

추모왕 6년 걱울 10월에는 왕은 오이(‘셈킨)와 부분노(t夫:;Hx)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에 

있는 행인국(츄^많)을 쳐 그 땅을 성과 읍으로 삼았다고 했다 현재 태백산은 지금의 섭서 

성 서안의 서남쪽에 있으나 고대에는 산서성 태원의 동북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잇다 

10년 겨울 11월 왕은 부위염(快융M펴)에게 명하여 북옥저를 정별한 후 그 땅을 성과 읍 

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주옹은 2년에 비류국을 항복받고 나서 6년 겨울 10월에는 행인 

국을 멸했으며 10년 겨울 10월에는 북옥저까지 멸하여 영역을 넓혔던 것이다 

3. 전성기의 강력과 조공을 받는 나라로 

앞의 건국시 강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가 초기 도읍지인 현도군에서 점차 강역을 

넓혀가기 시작하여 두루 사방 2.000리의 영토플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연 고구려의 

전성기 강역은 얼마나 되었을까 살펴보기로 한다 

한(펴)나라 때에는 고구려 아닌 구려국으로서 현도군에 속해있었다고 했다 현도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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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서안으로서 개마대산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후한시에는 적고 있다 특히 개마 

대산에는 개마현이 있었으며 개마현은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고 했다 개마대산이 있는 곳 

은 명양성이 있는 서쪽이라 했고 평양성은 왕험성을 왕검성이라 했다 왕검성은 삼국유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요 즉 요왕검이 살던 곳으로 고구려가 도읍하연서 명양성으로 바뀌 

었다 이중재씨는 서안을 3번이나 답사하연시 직접 명양성인 지금의 장안성을 가보기도 했 

다 영양성의 길이는 동서 6리라고 주서에 기록 되어 있다 그 후 고구려가 성을 수리하고 

다시 쌓아 지금은 명양성안 장안성의 길이가 무려 13 . 6km이다 

수서와 북사에서는 고구려왕이 궁실을 좋게 수리했는데 도읍응 명양성이라 했으며 명양 

성은 역시 말하자연 장안성이며 동서가 6리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명양성은 언제부터 

장안성이라 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고구려 11대 동천왕 21년 용 2월에 환도성에 경난(학자들의 난동)이 일어나 부득이 다 

시 도읍지인 환도성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명양성윤 다시 쌓았다고 했다 동천왕 2 1년전 

까지는 환도성에 있다가 학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부득이 2 1년 룹 2월에 왕검성인 왕험성 

블 명양성이라하고 성을 다시 쌓아 도읍지를 영양성으로 움겼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고 

구려 11대 동천왕 때부터 명양성으로 불러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명양성이 동서 6리라 

고 했는데 10 2.1가 4km이므로 6리라연 2.4km 정도이다 그러나 현째 있는 장안성의 길이는 

136km이며 폭은 약 13m가 된다 다시 말해 고구려는 16대 고국원왕 4년 가을인 8원에 

다시 병양성을 증축하게 된다 그러나 고국원왕 12년 깜 2원에 다시 환도성을 수리하여 명 

양성에서 환도성으로 옮기게 된다 다응해 13년 가을 7월에는 다시 명양인 동황성으로 또 

다시 도읍지플 옮긴다 이곳은 동황성이 있는 서정의 동쪽인 목민산중이라 했다 그 후 고 

국원왕 41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직접 30.000영의 군사들 이몰고 명양성을 공격한 후 

17대 소수링왕 7년 10월에도 백제군 30.000명이 명양성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8대 고국양왕 3년 용 정월에 태자인 당덕(광개토왕)이 용립되고 8월에는 왕이 직접 군 

사륜 일으켜 남쪽에 있는 액제를 정벌했다 

19대 광개토왕 2년 가을 8월에 백제의 냥쪽 연방을 셈공한 후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 

한다 3넌 가을 7월 백제가 다시 침공해 오자 황은 기병 5.000영으로 격되시킨다 그러고 

8젠에는 나라 남쪽에 7개의 성을 쌓았는데 도적감은 백제틀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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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왕 23년 여릉 6월에는 위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별한다 24년에는 위나라를 

공략했다 이때 연나라의 액남성을 극하게 했다 즉 이긴 것을 뭇한다 

광개토왕은 남쪽으로 백제의 10개성을 뿌리 뽑고 북쪽의 글란을 정벌하는 등 남북으로 

강역이 넓어짐을 볼 수 있다 이후부터 고구려는 남멸과 북멸이 끝나갈 무렵 동멸과 서멸 

을 하게 된다 특히 20대 장수왕이 들어서연서 27년 겨윷 11월 12월에는 위나라가 따견사 

를 보내 조공을 바치려고 왔다 다시 50년 룹에도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지려고 왔다 53년 

이때의 위나라는 북조인 북위들 말한다 삼국시대 위나라 문제(조비)인 황초(AD 220-

265)가 망한 후 북조인 북위 때 북조시대가 되면서 위나라 도무제(i11íB:m)인 닥발규가 둥 

극(AD 386-396년)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치려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20대 장수왕 때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로 대강국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장수왕 55년 겹 2월에도 위나라에서 판견사를 보내 초공(예:Q)을 바지러 왔다 그 

러고 58년 픔 2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61년 룹 

2월에도 63년 2월과 8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지러 오게 된다 

20대 장수왕은 63년 가을 9월에도 왕이 직접 군사 3만명을 이몰고 백제를 침공해 합락 

시킨다응 명양성에서 한성으로 도읍지를 옮긴다 이때의 한성은 백제가 도읍하고 있던 지 

금의 사천성 성도이다 즉 백제가 하남성에서 밀려 사천성 성도인 한성에 도읍을 정하고 

있었지만 19대 광개토왕에게 함락되었다 이때 백제는 대륙의 남쪽으로 쫓겨가 입시로 도 

읍했다 64년 몽 2월과 가을 7월 그러고 9월에도 위나라는 조공을 바치러 온다 65년 용 

2월과 가을인 9월에도 두 차례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옹다 66년에는 송나라가 조공 

을 바치러 오고 67년 옴 3월과 가을인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된다 또한 69년에는 남제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다 72년 껴올 10월과 73년 여름 5 

월 그리고 져윌 10원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다 74댄 여름 4월‘ 75년 에 

릉 5월 76년 봄 2월과 여릉 4월 그러고 가을인 윤8월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하려고 온 

다 다시 77년 봄 2월과 여름 6월 또한 가을인 9월에 겨울인 10월에도 4차례에 걸쳐 위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다 79년 여름 5월과 가을인 9훨에도 북위에서는 조공을 바치 

러 왔다 

그 후 문자왕때까지 북위의 조공은 이어졌다 그 후 22대 안장왕 때에는 양나라에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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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바지러 왔고 23대 안원왕 때에도 북위가 2번 조공한 뒤 끊어졌다 그러나 양나라에서 

는 계속 조공을 바치러 왔으며 북위에 이어 동위가 24대 양원왕 때까지 조공을 바지러 왔 

다 그러나 23대 안원왕 때 역시 양나라와 동위들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러 왔던 것이다 

특히 24대 양원왕 8년에는 명양성을 장안성이라 하고 장안성을 쌓았다고 했다 

고구려 24대 양원왕 6년부터 북제가 조공을 오기 시작했다 

25대 명원왕 때에는 복제와 진(~;Il)나라 그리고 수나라까지 조공하러 왔다 28년에는 도 

읍지를 장안성으로 다시 옮겼다 26대 영양왕 때까지 수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것 

은 고구려가 대강국인 천자의 냐랴로 부상했다는 증거이다 

영왕왕 18년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고 자치봉강 181권 수나라 양 

제 상면 1728쪽의 기록과 글자 하나 툴리지 않고 같으므로 본문에 있는 것을 적고 풀어보 

기로한다 

힘i句행木箕子Jifit↑之lt!!‘ ittif요!Ii!~예‘l\\í . 今乃不ê . jjll ~핵r，!(、 ‘ '}i::/휴f，j; iiE之久이(고구려본기자 

소봉지 한진개위군현 금내불신 별위이역 선제욕정지구이) 

고구려는 본래 기자가 도읍하고 다스리던 땅이던 한(빼)나라 때와 진(펀)나라 때 모두 

군과 현이 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하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곳은 다른 지역이 

라고 할 것이다 고로 앞서 제왕들은 욕심을 갖고 다시 오래도록 정벌하고자 했을 것이라 

고 적고 있다 

그렇다연 고구려는 기자가 도읍한 곳과 한(1m)나라와 진ern 나라에서 다스렸던 모든 군 

과 현이 있는 지역을 가진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고구려의 강역은 

상상을 초월한 대국의 나라요 천자국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치홍감 195권 당나라 기록 11권 1886쪽을 보면 고구려는 본래 한사군인 현도， 낙랑 

진번 임둔의 네 군데의 군을 모두 고구려가 다스렸다고 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통 

감 198권 당나라 기록 1 4권에 보면 찌짜낌，앓면討빼효(동정고려서토구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고구려가 통쪽을 모두 정벌하고 서역에 있는 신강성 서족인 구자까지 토빌했다고 

적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고구려가 전생기에는 지금의 통부 3성인 만주에서 내몽고와 외 

몽고 일부지역과 서역인 중국대륙 서쪽 경계에 있는 구자까지 모두 고구려 장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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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현 중국대륙 전역과 외몽고의 일부까지 모두 고구려 강토임을 정사에서 보여 

주고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771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본문을 적고 해설해 보기로 한 

다 

~~~句행랩， 꼬先tJj自l*f!i， i;l\1Iif避옳居於쭈本水. 因짜쭈*l*fi，~， lt!!~i잉之玄도뱀， 빼有三없‘ 

55句üi!Jë-i!2， 因ÿ^~國핸 其엽j껏西IE ， ;g찌千필) 

(고구려국 기선출자부여 한시피난거여졸본수 인칭졸본부여， 지위한지현도군 속유삼현. 

고구려기일야‘ 인이위국호‘ 기강역서거 요동천러) 

’해설‘ 고구려의 나라는 그 선조가 스스로 부여에서 나왔다 한나라 때 피난 와서 좋 

본수에서 살았다 그로 인해 칭하기를 졸본 부여라 한다 그 지역은 한나라가 았던 현도군 

이여 현도군에 속하는 삼현 즉 세 고을이다 그중 고구려가 하나이다 이로 인해 나라 이 

름이 붙여졌다 그 강역은 서역인 서쪽을 걸친 거리이며 요동으로 전랴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가 전성기일 매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가 처음 도읍하이 비류국인 다물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송양왕이 

스스로 항복한 땅과 노예의 나라인 태백산 동남에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벌하연서 사방 

2 ， 000리의 강토로 넓혔다 그 후로 광개토왕이 등극하여 남l백제와 북쪽에 있던 글란을 정 

벌하연서 강역이 동서만리 남북 육천리로 늘어나연서부터 강대국으로 부상되자 북위와 

동위는 윤돈 양나라 진나라 그러고 수냐라 등 여러 나라들은 제후국이 되어 강대국인 고구 

려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던 것이다 심지어 산서성 태원에서 이연이 선통하여 당나라가 선 

지 8년 만에 낙양으로 도읍을 끓기고부터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친 있이 있다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호시탐탑 강국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상에서 고구려의 강역은 동쪽인 요동 천리에서부터 중국대륙인 서역의 경계까지 전성 

기 때의 고구려 강역임을 정사에게는 확실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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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고구려의 대전 

1 제 1 대전 

고구려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란을 많이 겪은 나라이다 그것은 대륙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과 수 없는 전란을 겪었다 중원대륙에서 일어난 전란의 대상자 

는 따지고 보면 모두 동족간의 상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대사회는 국경선이 뒤바뀌는 

가운데 국경의 개념이 희박하므로 한 나라가 전란을 겪거나 가뭄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관 

리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되연 이웃 나라로 도망가거나 아니연 멀리 다른 나라로 가는 경 

우가 않았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은 액성을 독려하고 수달하거나 전 

쟁을 해서라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다시 말해 내가 살고 너를 죽이지 않으연 안된 

다는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동에 시달려야 했다 제 1대 주용은 비류국을 항복시 

켰고 따라서 6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인국을 멸했으며 10년에는 북옥저까지 정복했다 

제2대 유리왕 11년에는 험한 곳에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선비(향밍)를 정벌하였다 

31년 한(않)나라때 왕망은 구 려 군사를 동원하여 호(胡) 즉 한(i!Yi) 나라를 격파하고 도 

둑질하는 엄법자를 죽였다 

32년 부여군이 침공하자 복영을 발동하여 불의의 일격으로 부여군사를 대파시켰다 

33년 서쪽에 있는 양맥국(않짧댐)을 쳐서 멸망시키고 군사를 진군시켜 한(펴)나라 현도군 

에 있는 고구려 현을 급습하여 취했다 제3대 대무신왕(大武빼王) 5년 왕은 군사를 진군시 

켜 부여군 남쪽에 있는 진흙땅 입구에샤 임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부여왕 대소(帶쌓)가 

군사를 이끌고 툴썩하다 진흙땅에 빠졌을 때 괴유(양由)가 장검을 들고 달려가 부여왕의 

목을 베었다 그로 인해 부여는 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9년 겨울 10월 왕은 친히 개마국을 정벌하여 그 땅을 군과 현으로 삼았다 12월 구다국 

왕(句짜國王)이 듣건대 개마국이 망했다는 소리플 듣고 항복해 왔다 이로 인해 강역이 많 

이 넓어졌다 

11 년 한(1야)나라의 대군사가 위나암성을 포위해 왔다 수십일이 지나도 포위를 풀지 않 

았다 이때 왕은 피로에 지쳐 두지(豆압)에게 설명하여 말했다 세가 약해 능히 지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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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어찌하면 되겠느냐‘ 고 했다 두지가 말하기들 한(않)나라 군사들은 위나암성이 흙이 

없고 바위로 되어 있어 물이 없다고 생각하여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고로 연 

옷에 있는 고기를 잡아 물풀인 수초로 싸고 약간의 술과 함께 한 나라 장수에게 바칠 때 

왕이 글을 써서 보내시연 성(뼈)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물러날 겁니다 ’ 라고 했다 두지의 

말대로 한 결과 한나라 군사는 물러났다 

15년 왕자 호동(jlHi1)이 옥저(ð;iJl)로 놀러 갔다가 낙랑왕(맺따王) 최러(n;뱉)가 출행했을 

매 호통을 보고 울어 말하기를 -보아하니 임군의 얼굴색이다 비상한 사람임 을 물었다 

호동이 대답하기를 북국(北l회) 신왕의 아들이라 했다 그러자 합께 돌아와 최리의 딸을 처 

로 삼고 호옹은 나라로 돌아왔다 호동은 사람을 시켜 최리의 딸에게 가 말하기를 무기 

창고에 들어가 고각(값껴)인 북을 파괴시키면 예로샤 맞이할 것이다 ” 라고 했다 낙랑의 

영기 창고에 있는 북은 적이 쳐들어오연 스스로 울린다고 하여 이릎을 자맹고라 했다 호 

퉁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낙랑공주는 무기창고에 몰래 들어가 예리한 칼로 북을 따괴시 

켰다 이 소식을 들은 호동은 왕에게 권유하여 닥랑의 성(때) 아래까지 군사가 이르도록 했 

다 이때 닥랑왕 최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공주를 죽이고 항복했다‘ 27년 가을 9월 한(1，싸)나 

라 광무제(光武해(AD 25 - 56년)는 군사를 보내 념은 땅을 건너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군과 현으로 삼았다 

제5대 모본왕 2년 봄이다 장수를 보내 한(I!Ii) 나라의 북명(北平) 어양(ij('JI짜)‘ 상곡(上 

갑) 태원(太!J;()을 습격했다 이 시기에 요통태수 채통이 은혜로운 믿음으로 기다리기에 이 

내 다시 화친했다 

53년 용 1월 왕은 장수를 한(i!li)나라 요동으로 침입시켜 여섯성(六L成)을 빼앗았다 이때 

태수 경기가 군사를 출정시켜 막음으로 왕의 군사가 크게 패했다 그리고 태수 경기는 맥 

인(~[j^)을 공격하여 패하게 했다 

66년 여름 6월 왕은 여1백과 한(생)나라 현도를 습격하고 화려생을 공격했다 

69년 몽 한(i!li)나라 유주자사 용환과 현도태수 요광 그리고 요동태수 채풍 등이 장맹을 

이끌고 침공해 왔다 이때 여1백의 거수를 공격하여 죽이고 군사와 병마를 모두 잡아갔다 

왕은 동생인 수성(않싸)과 함께 영병 ‘ 이천 영을 거느리고 풍한과 요광을 역습하다 수성 

은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한다고 했다 유주자사 풍환 동은 이를 믿었다 수성은 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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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거점으로 삼아 대군을 막기 위해 삼천 명의 군사가 장복해 있다가 현도를 공격했다 

또한 요동 2군(맨)에 있는 성곽을 불살랐다 이때 죽이고 사로잡은 자는 2.000명이었다 

여름 4월 왕은 선비(뺑뿌) 8 . 000명을 데리고 요대현을 공격했다 요통태수 채풍은 군사를 

거느리고 신창(新읍)에 나타나 싸우다 죽었다 

공조연‘ 용샤와 병마련 공손포가 몸으로 채풍을 박다가 함께 진중에서 죽었다 그 밖에 

죽은 자도 백여 영이었다 

12월 왕은 마한과 예맥등과 함께 요동을 침범하니 부여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므로 우 

리 군사를 깨뜨렸다 

94년 가을 8월 왕은 장수를 보내 한(i여)의 요동군 서안평을 습격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닥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아왔다 

제8대 신대왕(웹大:E)때 한(쩌)의 현도태수 경림이 침공해 와 우리 군사 수백명을 죽이므 

로 왕은 항복하고 현도에 소속되기를 청했다 

5년 왕은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lt.A)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태수 공손도를 

도와 부산의 적을 토벌하였다 

8년 겨울 11월 한(1;)\)나라가 대군(大펴)을 보내 우리를 향해 오므로 왕은 여러 신하에게 

묻기를 -전쟁과 수비의 이느 것이 편하느냐’ 고 물었다 이때 많은 신하들이 말하길 한 

(않)나라 군시들은 많은 군사만 믿고 우리를 업신여기므로 만약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연 

저것들이 우리가 한(짧)나라 군사를 겁낸다고 하여 자주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험 

하고 길이 좁으니 이른바 한 사람이 문을 지키연 만 사람이라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하옵건데 군사를 내어 방어하소서 라고 했다 이때 영링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삐 

나라는 크고 백성도 많은데 지금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얼리와 싸우려 하므로 그 서슬은 

당할 수 없습니다 

또 영력이 많은 자는 싸워야 하고 병력이 작은 자는 지켜야 하는 것이 병가의 항상 있는 

도입니디 지금 한병이 친리 길에 군량을 수송하는 터이므로 오랜 시일을 버티지는 옷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삼호를 깅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틀을 깨끗이 하여 

기다리연 저껏들은 열흘이나 한 달이 뭇가서 굶주리고 피곤하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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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우리는 날앤 군사를 보내 추격하면 뭇대로 하연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그렇다고 하여 그 말을 따라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한(찌)나라 군사가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시들이 굶주려 몰고 돌아가므로 당부 

(얀夫)는 수전 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이를 추격하여 화원(坐原)의 들에서 싸워 한나라 군사 

를 크게 대패시겼다 그때 한 멸의 말도 돌려보내지 아니했다 왕은 크게 기뼈하고 영입당 

부에게 좌원의 들과 질산(꼈山)을 식읍(쇼동 즉 먹고 살 수 있는 고을)을 하사했다 

제9대 고국친왕(故많川王) 6년 한(떠)의 요동태수가 군시를 일으켜 우리를 쳤다 왕은 왕 

자 계수를 보내 막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왕은 친히 정예군사와 기영대를 거느리고 한나라 

군사와 좌원에서 싸워 패하게 했다 그때 참수한 자가 산더미같이 쌓였다 19년 중원국에 

대란이 일어나 한인(i!fjA)들이 피난 와 투항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 

2. 제 2 대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와 한(i!fj)나라 간에 진란이 있었다 그렴 한나라 뿌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나 

본시 한(i잉)나라가 생기게 된 뿌리를 언급하고자 한다 

요즘 중국에서는 한족(뼈짖)‘ 한족 하는데 한족이 생겨나는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은이9:)나라 25대 무을(武ζ) 왕의 차자(次子)가 리(엠)이며 리(웬)의 아들이 기자m子)이 

다 기자는 BC 1115년 병술년에 태어났다 주O퇴)나라 무용(武王 BC 1134 - 1116년)이 대 

륙의 닥양(ml씨)에서 도읍할 때 기자는 산서성 태원에서 기자조선으로 출발했다 이 당시 

연나라 노관의 반란 때 북쪽에서 흉노가 침입해오자 기자조선 제41대 애왕은 남쪽으로 내 

려와 도읍을 펑양(平l때에 정하고 나라 이름을 마한(띄엠)이라 했다 마한의 지17대 원왕(元 

王)은 나라 이름을 고쳐 한(않)나라로 이어져 왔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족(i찌잣)은 진짜 한 

족이 아니다 그렁 현 중국에 있는 중국인의 뿌리를 고대(古代) 구이()L갖)는 다음과 같다 

<D 견이(뼈핏) @ 우이(千핏)@ 방이(方핏) @ 황이(않핏) @ 백이(白~) 

@ 적이(키;싸) (1) 현이(1:~) @ 풍이(風파) @ 양이(1잃핏)로 되어 있다 

이 기록은 후한서 동이전에샤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자조선 마지막 제4 1대 애왕(흉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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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내려와 서경(西京)인 지금의 서안에 있는 명양성에 도읍하면서 마한(띤쩔)이라 했 

다 기원전 2357년 요왕검(꿇王{용=펌君王倫)이 살던 성(뼈)은 왕검성(王f .. 빼이었으나 고구 

려 제 11대 동천왕(폈川王) 21년에는 명양성(平빼뼈)이라 했다 

시124대 양원왕(때原王) 8년에는 명양성을 장안성이라 고쳤고 현재까지 서안에 있는 것은 

지금도 장안성이라 한다 

기원전 48년에서 44년 마한(띄햄)이 끝날 무렵 구이 (JLlJi)의 개념은 바뀌어진다 

@ 현도(Ji:도) @ 낙랑(영양if<)@ 고려(~꾀없) @ 만식 (i，剛ÍIí) @ 부유(했떳) 

@ 소가(:.l{家) <1) 동도(JR댐) @ 왜인(f종A) @ 전비(天셉’)이다 

현재 중국인틀이 한족(淡1M)이라고 하는 것은 잘뭇되었다 

그럽 자치봉감을 통해 중국 민족의 뿌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자치용감 193권 당기뻐紀) 9 태종면(太宗) 1858쪽을 소개해 본다 중국여근본사이(中댐 

lw해*때써) 여지엽(如技꽃) 피중국이용사이(!ili中않lν、&때lJi) 유발본근이익지엽야(챔얹本해 

ι、깜技핏112)라고 되어 있다 

본문을 플어보기로 한다 

중국의 본 뿌리는 사이(앤핑)이며 가지와 잎과 같다 띠곤하고 고단한 중국은 사이(四짜) 

른 받들었다 오히려 중국의 본 뿌리들 뽑는다면 가지와 잎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1862쪽을 보면 중국행안사이구(中않l펴찢때써!H)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중국은 다 

행하게도 사이(때싸)가 갖추어짐으로 면안했다는 웃이다 

자치흉감 195권 당기따紀) 11 태종연을 보기로 한다(1880쪽 삼고) 중국근건야(11'많빠 

뾰也) 사이지엽야(四핏技꽃也)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을 풍연 다음과 같다 

중국의 하늘같은 뿌리는 사이(四갖)에서 갈라져 나간 가지와 잎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 

렇다연 사이(배써)의 부족은 누구인가를 살며보았다 용전(i띠 싸) 통지(꾀知)에 의하연 사 

이(앤싸)는 놀랍게도 @ 고구려 @ 백제 @ 신라 @ 왜 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백성들은 

사이(四써)인 고구려‘ 백세 신라 왜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한족(셋族)은 중국 민족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이에서 다시 

민족이 흩어져나가 195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i섯)나라의 한촉(않族)은 현재 중국 

의 한족(싸欣)이 아님이 분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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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ì앗族)의 뿌리는 마한(띤햄)이며 후에 한(i!Ïi )나라가 되었으나 중국 민족과는 근본적 

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한(i이)나라가 싸운 것은 기자조선의 후손들이며 중국민족이 아니다 고구려 백 

제 신라 왜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의 백성이다 

다시 삼국사기 고구려 온기에 있는 전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11대 통천왕 19년 걱울 10월 군사를 출전시켜 신라의 북쪽 연방을 침공했다 

20년 가을 8월 위('!iI.)나라 유주자사 무구검이 장영 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에 나타나 침 

략해 왔다 왕은 장군과 보병 그러고 기병 이만 명으로 비류수 위쪽에서 역전시켜 위나라 

군사를 패하게 하고 삼천여명을 참수시켰다 또 다시 군사를 이몰고 양액의 골에서 이겨 

삼천여명을 죽이고 사로 잡았다 왕이 여러 장수들에 말하기를 위나라의 많은 군사가 우 

리의 작은 군사안 못하다 위의 영장 무구검은 금일 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면서 철의 

기마병 오천(五千)으로 진격했다 무구검은 사망에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우므로 우리 군 

사가 크게 무너져 죽은 자가 일만팔천명(18.000명)이었다 이매 왕은 일천여 기마영과 압 

록원으로 달아났다 

겨올 10월 무구검은 환도성을 공직해 함락시켜 무찌르고 장군 왕기(王 rril)를 시켜 고구려 

동천왕을 추격했다 고구려왕은 남옥저(南tÆiJi)로 닿아나 이른 곳이 우죽령이었다 군사들 

은 홉어져 기진맥진했다 유독 동부 밀우(홈友) 혼자만이 좌측에 있었다 일우가 왕에게 말 

하기들 지금 추격해 오는 병사들이 심히 압박해오므로 세가 블라하여 벗어나기 어렵습니 

다 신이 질사 항전하여 막을 것이오니 왕께서는 그 틈을 타서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며 

결사대를 모아 적진으로 달려가 힘껏 싸웠다 이때 왕은 셋길로 빠져나와 산콕에 의지하여 

흡이진 군사를 모아 방어했다 왕이 말하기를 “만약 밀우를 데리고 오는 자는 후한 상을 

주겠다 고 했다 하부의 유록구가 앞으로 와 말하기를 신이 가보겠습니다 “ 하고 드디 

어 싸우던 곳에 가서 보니 밀우가 땅에 쓰러저 있어 그를 업고 왔다 왕이 무릎에 누이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깨어났다 왕은 셋길을 헤매다 남옥저에 이르러 위나라 군사가 멈추지 

않고 쫓아왔다 왕은 계책도 궁하고 세도 쩍기어 어찌할 바를 올랐다 동부사람 유유(유山) 

가 앞에 와 아뢰기를 형세가 매우 위급하오니 헛되이 죽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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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나 한 가지 꾀가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뼈)나라 군사를 대접하연서 기회를 

노려 위나라 장수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만약 신의 꾀가 성공한다면 왕은 들이쳐서 숭부를 

결단 하소서” 라고 하므로 왕은 그러하겠다고 했다 유유는 위나라 군사의 집에 들어가 거 

짓말로 항복하며 말하길 “우리 임금이 대국에 죄를 짓고 바닷가로 도망했으나 몽 툴 곳 

없어 장차 진 앞에 항복을 칭하고 죽음을 사법관에게 맡기려 합니다 먼저 소신을 시켜 변 

변치 옷한 것이나마 따르는 자가 드러는 것입니다서 라고 했다 위나라 장수가 듣고 그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유유는 칼을 밥그룻 속에 감추고 앞으로 나아가 칼을 빼어 위 

나라 장수의 가슴을 찌르고 함께 죽었다 이때 위나라 군사들은 드디어 어지러워졌다 왕 

은 군시를 세길로 나누어 급히 공격하므로 위나라 군사는 소란하여 진을 정비하지 못하고 

낙량으로 퇴각하였다 

제 1 2대 중천왕(中川王) 12년 겨윷 12월 위나라 장수 울지가 군사를 거느리고 치러왔다 

왕은 정예 기영 5 . 000명으로 양맥의 골에서 싸워 대패시키고 8‘ 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제 13대 서천왕(西川王)11년 겨울 10월 숙신이 침공해와 연방의 백성들을 무찔렀다 왕 

은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그마한 옴으로 그룻되게 나라플 이어받아 덕으로 백 

성을 면안케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위염이 먼 곳까지 떨치지 못하여 이웃의 적이 냐의 강 

역을 침략케 했다 꾀있는 신하와 용맹있는 장수를 얻어 먼 곳에 있는 적을 쩍고자 하니 

그대들은 제각기 지혜와 용맹이 능한 장수감이 될 만한 자를 천거라하고’ 했다 이때 여 

러 신하들이 말하길 임금님의 아우 달가(達띠)가 날새고 지혜로워 족히 대장이 될 만합 

니다 ” 라고 했다 이에 왕은 달가를 보내 적을 지게 했다 달가는 신기한 꾀를 내어 갑자 

기 들이쳐 단로성을 뽑아 추장을 축이고 600여호를 부여의 남쪽 오천으로 옮겼다 또 6.7 

개소의 부락을 항복받아 복속시켰다 왕은 크게 기빼 달가를 안국군(횟國캉)으로 삼고 내외 

영마사(內外兵띤파)를 맡게 했다 겸하여 양맥과 숙신의 여러 부락을 통솔케 했다 

제 14대 용상왕(條上王) 원년 옴 3월에 안국군 달가를 죽였다 달가는 왕의 숙부 벌이다 

그런데 달가는 큰 공이 있고 또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까닭으로 시기하여 계획적으로 모함 

하여 죽였다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뉴국군이 아니었으연 백성들은 양맥과 숙신의 난 

을 연하지 못했을 것이나 지금 그가 죽었으니 장차 누구를 의탁한단 말인가” 하고 눈물을 

흘러며 서로 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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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을 8월 모용외가 침공해왔다 왕은 신성에 가 적을 피할 생각으로 곡림에 이르렀 

다 모용외가 왕이 왕도를 떠난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아 거의 미치게 되었다 왕은 

매우 두려워 하던 차에 때 마침 신성재에 있던 북부 소형 고노자(파!(J(子)가 영병 500의 기 

병대로 왕을 맞이하러 가다 직을 만나 들이치므로 모용외의 군사가 매하여 물러났다 왕은 

매우 기뼈하며 고노자에게 대형<;k兄)의 벼슬을 내리고 겸하여 곡림을 주어 식읍 즉 먹고 

살 수 있는 고을을 하사하였다 

5년 가을 8월 모용외가 침공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제 13대 서천왕의 묘를 보고 사람을 

시켜 파헤쳐 보게 하였드니 묘를 파던 사람 중에 갑자기 죽는 자가 생졌다 또한 들판에서 

풍악소리가 들리므로 신이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블고 돌아갔나 

왕은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모용씨의 병력이 강하여 자주 우리 강토를 누차 침범하 

니 어찌해야 하느냐” 고 했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대답하기틀 ‘북부 내형(大兄) 고노자는 

어질고 또 날째여 대왕이 도둑을 막고 백성을 편안히 하시려먼 고노자가 아니고는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η 라고 아뢰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빠삐太슈) 창조리가 대당하기를 

북부 대형 고노자는 어질고 또 날째어 대왕이 도둑을 막고 백성을 연안히 하시려면 고노 

자가 아니연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더니 

정사를 잘하고 위염을 떨치어 모용외가 다시와 침범하지 뭇했다 

제 15대 미천왕 3년 가을 왕이 군사 삼진 영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공하여 포로 8.000 

영을 명양으로 옮겼다 

12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 요동의 샤안명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15년 가을 9월 남쪽 대방군을 침범했다 

16년 봉 2월 현도성을 공직하여 파괴시켰으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심히 많았다 

제 16대 고국원왕(故댐1링王) 12년 겨울 10월 연왕 모용황은 도읍응 용성(폐llIi)으로 옮겼 

다 입위장군 모용한이 먼저 칭하기를 고구려를 빼앗은 후 우문씨를 없앤 후에는 중원을 

가히 도모할 수 있다 고 했다 고구려는 두 길이 있다 북쪽 길은 명단했고 남쪽 길은 줍 

고 험하므로 북쪽 길로 쳐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이때 모용한이 말하기를 “적은 상식 

적으로 생각힐 때 반드시 대군이 북쪽 길로 오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고로 당연히 명탄한 

북쪽 길은 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하므로 남쪽 길을 소흉하게 여길 것이다 왕은 날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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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거느리고 험하고 좁은 남쪽 길로 들어가 뜻밖에 들이치연 북쪽은 빼앗을 것도 없을 

것이다 따로 한 부대플 북쪽 길로 내보내연 설사 실패하더라도 적의 심장부가 이미 무너 

진 뒤에는 사지(四支) 즉 사방이 무능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황은 그 말을 따랐다 

11월 황은 친히 정예군사 40 . 000영을 거느라고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아 남쪽 

길로 나아가고 따로 장사 왕우 등을 보낸 군사 15 . 000명을 거느리고 북쪽 길로 나와 침 

범케 했다 고국원왕은 아우 무(武)를 시켜 정예군사 50 . 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북쪽길을 

막게 했다 왕은 약한 군사로 냥쪽길로 방비하였는데 모용한 동은 먼저 와서 싸울 때 왕이 

대군의 뒤릎 이으니 우리 군사가 크게 매했다 좌장사 한수가 우리장군 아불화도가를 축이 

고 여러 군사가 승리한 기세를 타고 환도성에 드니 왕은 혼로 말을 타고 달아나 단웅묵으 

로 들어갔다 적장 오여니는 쫓아가 왕모 주씨와 왕비플 사로잡아 돌아갔다 이때 왕우 퉁 

이 북쪽에시 싸우다 패하여 죽었다 황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더 추격하지 못하고 사자를 

시켜 왕을 불렀으나 왕은 나오지 아니했다 황이 돌아가려 할 무렴 한수가 말하기를 고구 

려 땅은 지키는 영사들 두어 지커지는 뭇합니다， 지긍 그 임금이 도망가고 백성이 흡어져 

산골에 잠복하고 있으니 대군이 떠나연 반드시 다시 모여 남은 힘을 수습힐 것이므로 걱정 

꺼리가 됩니다 그러하오니 임금의 죽은 아비의 시체를 파 싣고 정부의 창고에 두고 대대 

로 내려옹 보물을 거두었다 그러고 남녀 50 . 000명을 사로잡은 후 궁실을 불태운 뒤 환도 

성을 헐고 돌아갔다 

13년 가을 7월 명양의 동황성으로 옮겨 살았다 이곳 성이 있는 곳은 지금의 서경인 현 

서안의 동쪽에 있는 목면산 안이다 

15년 겨윷 10월 연왕 황이 모용각을 시켜 냥소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군사를 시켜 지키 

도록 하고 돌아갔다 

39년 가을 9월 왕은 군사 20 . 000명을 거느리고 남으로 백제를 쳐 치앙에서 싸웠으나 

매했다 

40년 진(갓)나라 왕 맹이 연나라를 쳐 부수니 연나라 태부 모용평이 도망해 왔다 왕은 

잡아 진(갓)나라로 보냈다 

4 1 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군사 30. 000명으로 명양을 공칙해 왔다 왕이 출정하여 군사 

를 막다가 날아옹 화살에 맞은 후 10월 23일에 펀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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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17대 소수림왕 5년 가을 7월 백제 수곡성을 공격했다 

6년 겨울 11월 백제가 북쪽 변방을 침공했다 

7월 겨울 10월 액제 장병 30 . 000명이 명양성을 침략해 왔다 

11월 남으로 백제를 쳤다 

8년 가을 9월 글란이 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여넓 부락을 함락했다 

지1 18대 고국양왕 2년 여릉 6월 왕이 군사 10.000명을 내어 요동을 습격했다 이에 앞 

서 연왕 수는 대방의 왕죠}를 시켜 용성을 지키게 했다 왕화는 우리 군사가 요동을 습격한 

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학정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 구원케 했다 그러나 우리 군사는 

이를 쳐 부수고 드디어 요통 현도를 함락시켜 10 . 000명을 사로잡아 왔다 

겨울 11월 연나라 모용농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 침범하여 요동 현도군 두 고을을 회복 

했다 

3년 가을 8월 왕은 군사를 내어 남쪽에 있는 백제를 쳤다 

6년 가을 9월 백제가 침략하여 남쪽 변방에 있는 부락을 약달하고 돌아왔다 

7년 가을 9월 백제가 달솔 진가모를 보내 도압성을 공직하여 부수고 포로 200명을 데리 

고돌아갔다 

제 19대 광개토왕 원년 가을 7월 납쪽의 백제 10성을 공격하여 뽑아 버렀다 가을 9월 

북쪽 글란을 정벌하고 남녀 포로 500명을 사로잠고 본국에서 흩어진 인구 10 . 000멍을 타 

일러 데 "-1고 돌아왔다 겨울 10월 백제 관미성을 쳐 합락시켰다 

2년 가을 8월 액제 남쪽 변방을 침공하므로 장수를 시켜 막게 했다 

3년 가을 7월 백제가 침범하자 왕은 정병 5.000맹을 거느리고 맞아 싸워 무너뜨렸다 

4년 가을 8월 백제와 더풀어 패수가에서 싸워 크게 이기고 8. 000여영을 사로잡았다 

9년 2월 연왕 성이 우리 왕더러 예가 거만하다하여 군사 30 . 000명을 거느리고 습격해 

와 표기장군 모용희로 선봉을 삼아 신성 남소 두 성을 깨뜨리고 700여러의 땅을 개척하여 

민가 5 . 000여호를 옮겨 놓고 돌아갔다 

11년 왕이 군사를 보내 숙군을 치고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15년 겨울 12월 연왕 희가 우리 옥저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옷하고 돌아갔다 

삼국사기에 의한 찌i 句iil!lIè 21 !H\: 189 



3. 제 3 대전 

제20대 장수왕 38년 신라 사람이 습격하여 연방의 장수를 축였으므로 왕은 노하여 군사 

를 일으켜 토멸하려든 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이를 중지했다 

42년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 북쪽 연방을 침입했다 

56년 옴 2월 왕은 말갈의 군사 10‘ 000명으로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하여 취했다 

57년 가승을 8월 백제군사가 남쪽 시골에 침입했다 

63년 가을 9월 왕은 군사 30 . 000명을 거느리고 백제왕의 도읍인 한성을 공격하여 합락 

시키고 백제왕 여정인 제21대 개로왕을 죽이고 포로로 남녀 8 . 00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77년 9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북쪽 연망을 침엄하여 호산성을 함락시켰다 

제 21대 문자명왕 3년 3월 부여왕이 자기 처자와 함께와 나라를 맡기고 항복했다 가을 

7월 우리 군사 신라사람과 더불어 살수의 들에서 싸웠다 이때 신라가 매하여 물러가 견아 

성을 지키니 우리 군사가 포위했다 이때 백제가 군사 3. 000영을 보내 신라를 응원하므로 

우리 군사는 물러났다 

4년 8월 군사를 보내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했다 백제가 신라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여 신 

라왕은 장군 덕지에게 영하여 군사들 거느리고 와 구원하므로 우리 군사가 후퇴하여 돌아 

왔다 

5년 가을 7월 군사플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치므로 신라병이 나와 이하의 강변에서 반 

격하므로 우리 군사가 패했다 

6년 가을 8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11년 기→을 11월에 백제가 국경을 침범했다 

12년 겨울 백제는 달솔 우영을 보내 군사 5. 000명으로 수곡성에 와 침략했다 15년 겨 

울 11월 장수를 파견하여 백제를 치려했으나 큰 눈이 와 영시들이 얼어 죽고 살갖이 터져 

돌아왔다 

16년 겨울 10월 왕은 장수 고소와 말갈과 더불어 꾀를 내어 액제 한성을 공략하기로 하 

고 나아가 횡악 아래 주둔하고 있을 때 백제의 군사가 출정하여 싸우다 역진 당해 이내 불 

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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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년 가을 9월 백제들 칭범하여 가불과 원산의 2성을 함락하고 남녁 1. 000여명을 사로 

잡았다 

세22대 안장왕 5년 가을 8월 군시를 보내 백제등 침공했다 

11년 겨울 10월 왕은 백제와 더불어 오곡에서 싸워 이기고 적군의 머리 2‘ 000여명을 

에었다 

제23대 안원왕 10년 가을 9월 백제가 우산성을 포위하므로 왕은 정예군사 5. 000명을 

보내 쳐 풀리쳤다 

세24대 양원왕 4년 봄 1월 예맥의 병사 6.000영을 거느리고 액제의 동산성을 공격했으 

나 신라장군 주진이 구원을 온고로 이기지 옷하고 불러났다 

6년 봄 1월 백제가 침범하려 와 도살성을 합락했다 3월 백제의 금현성을 공격하니 신 

라는 그 픔 을 타 우리의 두 성을 빼앗았다 

7년 가을 9월 돌궐이 와서 신성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백암성으로 이동하여 공 

격해 왔다 왕이 장군 고흘에게 군사 10.000명을 주니 싸워 이겨 축이고 포로로 잡은 자 

가 1. 000여명이었다 이때 신라가 와서 열 개 성을 빼앗았다 

10년 겨울 백제의 웅전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뭇했다 

제25대 병원왕 32넌 왕이 들으니 진(빼)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설영하기를 요수는 넓고 얼마나 긴 강인가 즉 장강은 길며 고구려 사람이 진나라에 

다소 살고 있었다고 했다 

제26대 영양왕 9년 왕은 말갈군사 10‘ 000여명을 거느리고 요샤를 침범했다 여기서 요 

서는 그 당시 경도 110도를 기준했다 즉 지금의 서안 통쪽 80km 지점이 경도 110도였 

다 그렇다면 고대 서정인 현재의 서안 서쪽을 말한다 영주총관 위충이 쳐 물리쳤다 수 

나라 문제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한왕(ifli王) 양과 왕세적을 원수로 삼아 수륙군 

300.000명을 거느리고 가샤 토벌케 했다 한왕 양('"'"‘)의 군사가 임유관에 당도하자 장맛비 

를 만나 수송이 계속되지 못했다 진중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또 유행병이 돌았다 

주라후는 동래(짜짜)로부터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달리다가 역시 바람을 만나 배가 많이 

침몰되었다 여기샤 동래란 지금의 종국 산동성 액현(1，없앉)을 말한다 그러고 평양성이란 

지금의 서안에 있는 장안성이나 애를 타고 황하로 거슬러 올라 가다가 울살아 거친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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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까지 풀어 배가 칭몰되었음을 뭇한다 

가을 9월 수나라 군사가 돌아가는데 죽은 자가 10명 중 8. 9명이었다 왕 역시 두려워 

사신을 보내 사죄하는 글을 올려 요통분포 즉 요통의 더러운 땅의 신하 누구라고 하므로 

수문제는 이에 군사를 철회하고 처음과 같이 대우했다 백제왕 창(읍)인 제 27대(위덕왕)이 

수문제에게 사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왕은 백제의 경계를 침략했다 

14년 왕은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신라왕은 군시를 거느리고 한 

수를 건너오고 성안에서는 북을 두드리며 서로 호응하므로 고승은 적의 군사가 많고 아군 

은 적어 이기지 못할까 염려해 후되했다 

1 8년 여름 4월 군사를 보내 백제의 송산성을 쳤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석두성을 공격 

하여 3 . 000명을 잡았다 

19년 봄 2월 장군에게 영하여 신라 북쪽 경계를 급습하여 포로 8. 000영을 잡았다 여름 

4월 신라 우산성을 빼앗았다 

23년 봄 l월 수나라는 좌 12군 우 심이군이 명양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무룻 1. 303 . 800명(일백상십만삼천팔백명)이었다 

기영。I 40대 병사가 80대로 나뉘었다 늘어진 군사가 960리였다 2휠 수제가 군사를 통 

솔하여 요수에 당도했다 여러 군사가 다달아 진영을 만들었다 우리 군사가 물을 사이로 

항거하고 지켰다 수나라 군사는 건너지 못했다 수제는 공부상서 우문개에게 명하여 세길 

의 부교 즉 울위의 다리 요수의 서쪽 언덕에서 만들었다 부교를 물어 동쪽 언닥에 닿도 

록 했으나 한길 남짓 모자라 언덕에 닿지 못했다 이때 우리 군사가 몰려드니 수병의 용맹 

한 자가 다투어 툴속으로 달려와 접전했지만 우리 군사는 높은 곳에서 공격함으로 수병은 

언덕으로 오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액칠장이 언덕에 뛰어 오르자 전시웅 명 

예등 모두 축었다 수는 군시를 거두고 부교를 띄워 다시 서쪽 언덕으로 나아가 소부감 하 

조에게 부교를 있도록 했다 이을 만에 부교가 완성되자 모든 군사가 차례로 나아가 동쪽 

언픽에서 맹렬히 싸웠으나 우리 군사는 크게 무너져 죽은 10 . 000명 가량 되었다 

수의 모든 군사가 송세를 타고 전진하여 요똥성을 포위하였다 

수제가 요통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진하에 사연령을 내렸다 형부상서 위문송 등을 시켜 

요자의 백성을 무마하여 10년의 급여를 부활시켰다 그리하여 군과 현을 두고 샤로 다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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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 

5월 요통성 군사가 자주 나와 싸웠으나 불리하자 영성을 굳게 닫고 지켰다 수제는 모든 

군사에게 영하여 공격케 했다 요통성이 장차 함락될 위에게 놓아자 성안의 사람들이 번번 

이 말하기를 항복을 청하였으나 여러 장수를이 뭇을 받들어 감히 이르지 못했다 앞서 영 

(令)을 받고 달려가 보고 할 때는 이미 성중의 수비가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나가서 싸워 

박고 재삼 반복하는 통안 수제는 깨닫지 못하고 성은 오랫동안 함락하지 뭇했다고 했다 6 

월 수제가 요동성 남쪽에 행차했다 성의 형세를 관잘한 뒤 여러 장수들을 불러 꾸짖었다 

‘공들은 스스로 고관으로 자처하면서 집안의 세도만 믿고 냥몰래 욕심을 부리고 사악한 

생각으로 기회만 노리고 있다 도읍지에 있을 때 공들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왔다 공들 

을 보면 두려움 속에 병든 것 같다 수제 즉 내가 여기 온 것은 공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 

지를 보러옹 것이다 공들 모두는 참수 즉 목을 에야 할 것들이다 공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고 있다 긍지를 갖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연 나는 공들을 능히 축일 수도 있 

다 말하면 여러 장수들은 싸울 때보다 더 두려운 얼굴 색이였다 

수세는 성 서쪽의 수리에 머물며 육합성에 거처해 있었다 우리의 여러 생들은 굳게 지 

키고 있으므로 함락시킬 수 없었다 좌익위대장군 내호아가 강회의 수군을 거느리고 수 백 

리에 뻗친 병선으로 바다 같은 강을 떠 먼저 때수에 진입하여 평양성에서 60리 거리에 있 

었다 여기에서 패수란 지금의 황하이다 옛날 패수를 바다 같은 큰 강이란 뭇에서 대통강 

이라 했다 혹은 예를 이루었다는 뭇에서 예생강이라 했으며 혹은 강나루가 많아 다다들 

수 있다 하여 임진강이라 했다 그러나 패수의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셋강들은 마치 오리 

마리같이 푸르다 하여 일명 압록강이라 했다 고대에는 마자수를 압록강이라 했다 이곳은 

서경인 현도군 사쪽 개마현에 있었다 이곳은 갑숙성과 사천성 북부와 맞닿아 있는 섭서성 

샤남의 세 성의 접정지대이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패수플 일영 압록강이라 했다가 고려 태조 이후에는 낙 

양의 동쪽 황하의 하류 옆으로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 했나 

고려 제27대 충숙왕(AC. 1332년) 때는 지금의 한반도 북쪽으로 압록강이 옮겨진 것이 

다 (중국고금 지명대사전 765쪽과 727쪽 참고) 

다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편을 살펴 보기로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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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라 장군 내호아가 이끈 병선을 우리 군사가 만나 진격해 온 수나라 군사에게 대패했 

다 내호아는 승세를 타고 그 성을 육박하려하자 부총관인 주법상이 말리며 여러 군사가 

도착을 기다려 함께 진격하자고 청했다 내호아는 듣지 않고 정예병 수만명을 뽑아 곧장 

성 밑으로 달려들었다 우리 장수는 나곽안의 빈 궐속에 복병을 숨겨두고 일부 군사를 내 

어 내호아와 더불어 싸우다 거짓으로 패했다 내호아가 쫓아서 성 안에 틀어와 군사를 풀 

어 사람을 사로잡고 물건을 약탈하느라 대오가 흩어졌다 

이때 숨겨둔 복영을 발통시켜 총공세를 하므로 내호아는 대패했다 

그때 내호아는 근근히 몽만 빠져 도망가고 군졸이 살아서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영이었 

다 

우리 군사는 적의 병선이 있는 곳까지 추격하였으나 부총관 주법상이 진영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울러났다 내호아는 군사를 물고 돌아가 해포에 주둔하고 잡히 제군을 대하지 못 

했다 

좌익위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오고 우익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나오고 좌효위 

대장군 형원항은 요통도로 나오고 우효위대장군 설세웅은 옥저도로 나오고 우둔위장군 신 

세웅은 현도도로 나오고 우어위장군 장군은 양평길로 냐오고 우무후장군 조효재는 갈석길 

로 나오고 탁군태수 검교좌무위장군 최홍승은 수성의 길로 나오고 검교우어위호 분냥장 위 

문숭은 증지의 길로 나와 모두 압록수의 서쪽에 모였다 이때 우문술 등의 군사 100일 분 

의 양식을 받았다 또 갑옷과 무기 그랴고 의복자재와 장등의 도구 등과 화막 즉 불화살을 

맞아도 괜잖은 막사를 받았다 그리고 군중에 내린 영령은 얄과 조동의 군랑미를 버린 자 

는 목을 벤다고 했다 그러나 군졸들은 무거워 갈 수 없었으므로 병졸들은 군막 밑에 구덩 

이를 파고 묻었다 군대의 중간길에 이르자 군량이 이미 떨어졌다 

고구려왕은 대신 을지문덕을 수의 진영에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고 실은 허설을 

관첼하려는 것이었다 앞서 우문중이 먼저 받은 수제의 밀서에는 만약 왕이나 을지문닥이 

오는 기회가 있으면 사로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을지문덕을 잡으려 오던차 위무사 상 

서우승 유사용이 굳이 알려 우문중은 옷내 그 청을 들어주었다 을지문덕이 돌아가자 이내 

후회하고 사람을 시쳐 문덕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다시 오라 했지만 문덕은 돌아 

보지도 않고 압록수들 건너가어렸다 중문과 문술 등은 을지문덕을 놓치고 봅시 실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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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응이 편치 못했다 우문술은 군량이 다 되어 돌아가려 했으나 중문의 의견은 정병으로 

문덕을 추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문술이 굳이 말리므로 중문은 노하여 말하 

길 장군은 십만의 군사를 가지고서 능히 적을 깨뜨리지 뭇한다연 무슨 낮으로 수제 즉 수 

나라 제왕을 원겠소 나는 이 걸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옛날의 영장이 능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이었소 

이렇듯 사람마다 각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적을 이긴단 말이오 라고 했다 그때 중문 

이 계획성이 있다하여 제군들은 절도 있게 하라고 하였기에 이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문술 등은 하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 

여러 장수들은 강을 건너 을지문덕을 추격했다 을지문턱은 우문술의 군사가 품주린 기 

색이 있음을 보고 지치게 하기 위해 싸울 때마다 달아나기만 했다 이로 말미앙아 우문술 

등은 하루 사이에 일곱 번 싸우다 승리했다 

이미 손쉽게 숭러한 것을 믿고 뭇사람의 의견에 몰려 급기야 동으로 나아가 살수(隊水) 

를 전났다 이때 평양성과의 꺼리는 30리였다 

문덕은 산을 의지하여 진영을 쳤다 문덕은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항복을 하고 우문술에 

게 칭하기들 “만약 군사를 첼수한다면 마땅히 왕을 모시고 다시 조회하겠나이다- 라고 했 

다 우문술은 자기들의 병사가 지치고 지쳐 다시 싸융 수 없응을 생각했다 또 명양성은 

험하여 폴지 합락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믿었다 마칩 거짓 항복을 구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네모의 내열로 진을 만들어 행군했다 

을지문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방으로 유직대를 보내 유격하므로 우문술 등은 싸우다 

가고 가다 싸웠다 가을 7월 살수에 도착하여 수나라 군사가 강을 반쯤 전덜 무렵 우리 군 

사가 뒤로부터 후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수나라 장수 신세웅이 진사했다 이에 모든 군사 

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남은 병사가 달아나 압록강에 도착하고 보니 하루 밤 

하루 낮에 450리를 걸은 셈이 되었다 수 장군 왕인공이 후군이 되어 우리 군사를 공격하 

여 물리쳤다 내호아도 우문술 등이 패했다는 말을 듣고 군시를 끌고 도망했다 오직 우문 

숭의 일군만이 홀로 안진했다 처음 구군(9댄)이 요에 도착할 때는 무려 350 . 000명이었다 

요동성에 되돋아 왔을 때는 겨우 2 . 700명이 남았을 뿐이다 수만으로 계산되는 물자와 기 

계가 거의 탕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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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는 크게 노하여 우문술 등을 쇠사실에 묶어 돌아갔다 수나라는 일백삽십만삼천팔백 

명의 군사가 동원되어 요수의 서쪽에 있는 무려라를 함락하고 요통군과 통정진을 설치하었 

을 뿐이다 처음 백제왕 장인 30대 부왕은 사신을 보내 고구려틀 토멸하도록 청했다 수제 

는 백제를 시켜 고구려의 움직임을 엿보게 했다 백제왕 장은 몰래 우리 군사와 내흉하고 

수군이 웅직이려 할 때 백제는 국지모를 수에 보내 군사를 출동할 기일을 정해 달라고 청 

했다 수제는 대단히 기뻐하고 회합기일을 알려주었다 수군이 요수를 건너오자 액제 역시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고 수나라를 돕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양다"-1릎 걸치고 있었다 

24년 봄 1월 수제는 조서를 내려 천하의 병력을 정집하여 탁군에게 모이게 하였다 또 

한 백성들을 모집하여 날샌 장정을 골라 요통고성을 수랴하여 군량을 저장케 했다 2월 다 

시 고구려들 정멸하기로 결심했다 좌광록대부 곽영이 간하여 말하길 오랑캐가 예도들 모 

르연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천근의 무계를 지닌 환로 다람쥐를 쏠 수 없는 것 

인데 어찌하여 만민의 존귀하신 몽을 욕되게 하여 좀도둑과 상대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였 

으나 수제는 듣지 아니했다 

여름 4월 수제의 수혜가 요수를 건녔다 우문술과 양의신을 보내 명양으로 향하게 했다 

왕인공은 부여도(띠)로 나와 군사를 전진하여 신성에 이르자 우리 군사 수만이 항거했다 

왕인공은 강한 기영 일천으로 공격하여 쳐부셨다 우리 군사는 영성을 고수했다 수제의 

영을 받은 여러 장수는 요동을 공격했다 그리고 여러 장수틀은 연러한대로 전쟁에 입하도 

록했다 

높은 다락과 진을 뚫은 수혜 그리고 구릎 사닥다리 등과 지도를 갖추어 진군했다 그러 

하여 밥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으나 우리 측은 그때 그때 입기능연으로 적을 막았다 20 

여일동안 공격했으나 성은 합락되지 않았고 주로 수나라 군사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 

성벽에 부딪치는 사닥다리의 길이가 45m였다 효과와 심광이 45m 끝까지 올라가 나다 

르자 우리 군사와 싸워 짧은 시간에 수십영이 죽었다 우리 군사는 경쟁적으로 공격하므로 

45m 끝까지 올라와 있던 군사가 땅에 닿지는 않았지만 추락했다 그때 사닥다리 줄에 매 

달린 심광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본 수제는 장하다고 했다 그러하여 죠산대부의 벼슬을 

주었다 

요동성은 오래도꽉 함락되지 아니했다 수제는 백여만개의 버|주머니에 흙을 넣어 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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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다리 길을 만들었는데 넓이가 30보였으며 높이는 성에 닿게 했다 군사들은 놈이 올라 

와 공척했다 또 누각이 있는 팔윤차를 만들어 높이가 성높이보다 높았다 좁은 고개 길까 

지 올라와 성을 내려다 보고 활을 쏘아 공격하였다 성 안에서는 위태로웠다 

이즈음 양현감의 반역에 대한 글이 전해오자 수제는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고관의 자 

제가 모두 양현감의 휘하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수제는 근심했다 특히 병부시랑 콕 

사정이 본래 양현감과의 사아가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펀치 뭇했다 

수제는 밤에 비멜리에 여러 장수들을 수집하여 군사들 이블고 돌아가게 했다 이때 군수 

불자와 기계 등으로 공격하던 것을 산같이 쌓아두고 군진의 장막도 두고 떠나야 했다 무 

리틀은 마음이 두려웠으나 여러 길로 나누이 흉어졌다 우리 군사는 즉시 깨달았으나 감히 

출동하지 못했다 

이로써 성 안에서는 북소리가 요란했다 다음날 1 2시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행여나 수 

나라 군사들이 속이는가 싶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이블이 지나 수천의 군사가 추격했으나 수나라 군사 간에 거리는 8. 9십러나 되었다 수 

나라 군사들은 요수에 이르렀다 수제는 요수들 건너 간 것을 알았다 그때 후군에 뒤따르 

던 군사도 수만 명이었다 그때 우리 군사가 들이쳐샤 수천 영을 죽였다 

25년 옴 2월 수제는 다시 전하의 군사들 정집하여 여러 길로 나누어 나아갈 것을 명령 

했다 7H을 7월 수제는 회원진에 머물렀다 이때 천하가 어지러워 징발한 군사가 많이 기 

일을 어기고 도착하지 아니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칭대로 지치있었다 내호아가 벼사생 

에 당도하자 우리 군사가 맞아 싸웠으나 내호아가 싸워 이긴 후 명양성을 육박할 기세였 

다 왕은 두려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했마 수나라 병부시랑 콕사정이 반란에 가담한 죄 

로 고구려로 도망온 곡사정을 수나라에 보댔다 수제는 기뻐하여 사지절을 보내 내호아들 

소환했다 

8월 수제는 군사를 철회했다 우리 사자와 곡사정을 시켜 큰 사당에 고하게 하고 따라서 

고구려왕더러 조회하라고 하였으나 왕이 끝내 웅하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내려 장병들에게 

무장을 단속하고 다시 거사하기로 하다가 실행하지 옷했다 

4 제 4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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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7대 영유왕 12년 가을 8월 신라장군 김유신이 동쪽 변방을 침공해 와 낭비성을 파괴 

시켰다 

21년 겨울 10'릴 신라의 북쪽 연땅에 있는 질중성을 침공할 때 신라장군 알천이 박아 칠 

중성 밖에서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했다 

제28대 보장왕 2년 가을 9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아뢰기를 액제가 신라의 40여 

성을 쳐 빼앗았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오는 길 마져 끊으려고 합니다 라 

고 하며 군사를 내어 줄 것을 청했다 

7월 가을 당제(J공'ff，-)는 군사를 출동시키기에 앞서 흥주 요주‘ 강주， 의3주에 영령하여 

병선 400척을 만들라고 했다 배가 만들어지연 군량을 싣게하고 영주도독 장검 등을 보내 

유주와 영주 의 두 도독의 군사와 글란 해‘ 말갈을 거느리고 먼저 요동은 공직하게 했다 

그리고 그 형세를 관찰케 하고 대리경 위정을 궤수사로 삼고 소경인 소예를 시켜 하남성 

의 여러 주의 군량을 운반하여 바닷길로 들여 보내게 했다 

11월 형부상서 장량으로 펑양도행군 대총관을 삼아 강희 영협의 군사 40‘ 000명과 장안 

과 낙양에서 모집한 군사 3， 000명과 병선 500척을 거느리고 내주(짜州)에서 바닷길로 들 

이닥치게 했다 

여기서 내주는 산통성 알해만에 있는 지금의 액현에서 황하의 입구로 들어가 패수 즉 지 

금의 황하로 거슬러 올라가 낙양을 지나 지금의 서안에 있는 장안성인 고대 명양성으로 가 

는 길을 말하고 있다 

또한 태자청사좌위솔 이세적으로 요통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보병과 기영 60 . 000명과 

난주와 하주에서 항북한 호영(에j兵)을 거느리고 양군이 합세하여 유주(뼈州)로 모이게 했 

다 

행군총관 강행본과 소감 구행엄을 보내 언저 뭇 군사를 독려하여 안라산에서 성(\成)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만들게 했다 그때 가깝고 먼 곳에 있는 용사를 모집하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기 통을 바치기로 했으나 이긴다는 것은 불가했다 당나라 왕은 모 

든 가까운 샤람들에게 손해와 이익이 더하더라도 편리하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 

수 청하에 조서를 내려 말하길 ‘ 고구려 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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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이야 어떠하던 가히 참기 어렵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당장 몽래 탁군의 서정인 장 

안성으로 달려가 죄를 묻고 싶으나‘ 그러한 노력이 헛될 것 같구나 또 말하자연 옛날 수 

나라 양제는 잔악하고 포악한데 비하연 고구려왕은 어질고 백성을 사랑했다 이로써 생각 

해보면 어지러운 싸움이었다 공격하고 싸우되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연 성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긍 간략하게 말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도(띠)에는 다섯가지가 었다 

-하나는 크게 공력하되 최소화해야 한다 물은 말한다면 순리로 역습하여 토벌하는 것 

이다 셋은 난세를 순리로 다스려야 한다 넷을 말하연 적을 면안하게 하는 척 하면서 고 

달프게 해야 한다 다석을 말한다면 마땅히 즐겁게 하거나 원한을 갖게 하연 어떤 걱정을 

해도 이길 수 없다’ 고 했다 

근원적으로 포고를 내리므로 모두가 의아하고 두려웠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물자와 기계 

등을 갖추었다고 했으나 태반이 감소되었다 여러 군사들에게 조서른 내려 신라 백제 해 

글란 등에게 길을 분담하여 공격하게 했나 

4년 옴 l월 이세적의 군사는 유주에 이르렀다 3월 당세는 정주애 이르러 신하에게 말 

하기를 “요동은 본시 중원의 땅이다 수씨인 수나라는 사망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나 소득 

이 없었다 짐은 요동을 정복하고 욕심같으면 중원의 자제로서 원수른 보복하고자 한다“ 

고 했다 당제는 정주를 떠나 진히 패옥으로 만든 환과 화살과 비옷 그러고 말을 손수 갖 

추었다 이세적 군사는 유성을 출알한 후 디각도로 형세를 살폈다 곧 회원진을 출발할 때 

잠복해 있던 군사들이 빠르게 북쪽 길을 달렸다 이는 뭇밖이었다 여름 4월 이세적은 스 

스로 통정을 지나 요수들 건너 현도에 이르렀다 고구려의 성 (JJI()과 읍이 모두 문을 닫고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부대총관 강하왕 도종은 수천의 군사로 신성에 이 

르렀다 이세적은 강하왕 도종과 개모성을 공척하여 뿜아 버렸다 그러하여 만영의 포로와 

양곡 십만석을 확보한 뒤 그 땅을 개주라 했다 장량은 군사와 함께 배들 타고 통래 바다 

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했으나 사면이 절벽이었나 유일하게 서문으로 용랴갈 수 있었다 

정명진은 군시를 이끌고 밤에 이르렀다 부총관 왕대도는 앞장서 올랐다 5월 성이 함락되 

고 남녀 8‘ 000명을 죽였다 

이세적은 진군하여 요동성 아래에 이르렀다 당제는 요택에 이르러 보니 이백여리의 진 

흙땅이 있어 사람과 말이 갈 수 없었다 장수는 큰 장인을 시켜 흙을 멸쳐서 덮어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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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라고 했다 군사는 머툴지 않고 요택의 진흙땅을 건너갔다 고구령왕은 신성과 국내성 

에 있는 보영과 기영 40. 000명으로 요동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했다 당나라 군사가 띠룹 

흉리며 패하자 도종은 흥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높은 곳에 을라가 바라보았다 

고구려 군의 진이 어지러웠다 더불어 기마병 수천과 충돌했다 이세적은 군사를 이꿀고 

도왔다 고구려 군사가 패하여 죽은 자가 수천여명이었다 주야로 22일간 요통성을 공격했 

다 당제는 정에군사를 모아 성을 수 백리로 에워 쌓다 요란하게 북을 울러니 천지가 진 

동했다 

성안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고 갑옷 창 등이 있었다 사방은 포위되어 위급했다 부인을 

미녀로 신(~III)이라 했다 무녀가 말하기를 주몽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성은 반드시 완전 

합 것이다- 라고 했다 이세적은 포차로 큰 롤을 날리니 300보를 날아 떨어졌다 돌이 맞 

는 곳 마져 무너졌다 성에서는 나무를 쌓아 박았으나 농히 막지 뭇했다 

당거 즉 부딪치는 수례로 집을 부수었다 그때 액제가 긍색으로 된 검붉은 갑옷과 또한 

문채가 있는 검붉은 금색의 갑옷을 올렸다 당제와 이세진이 함께 잉으니 햇빛에 밝게 빛 

났다 냥용이 급하게 붙었다 당제는 군졸을 보내 끝머리에 옹라가 막대기로 서남의 누각 

에 물을 룹였다 화염은 순식간에 성으로 번졌다 이때 장수와 군사들이 성에 을라가 우리 

군사와 싸웠으나 이기지 옷했다 그때 죽은 자가 10 . 000여명이며 잡은 영사도 10.000여명 

이었고 납녀는 40.000명이었다 양식은 50만석이며 그 성을 요주라 했다 그리고 백암성 

을 압주라 했다 

처음에 박리지가 가시성에 있는 군사 700명을 보내 개모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세적에 

의해 합락되고 포로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종군하여 공을 세우기를 청했다 당제는 말하 

기를 “너의 집이 모두 가시성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싸운다면 개소문이 반드시 

너의 처자를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을 얻자고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을 나로서는 차마 

못 하겠다- 라고 하고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보냈다 

당제는 안시성에 이르렀다 군사가 나아가 공격했다 북부욕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혜 

진이 우리군사 및 말갈병 15만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했다 당세는 세 가지 계책 중에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것이라 했다 그들은 군사만 믿고 직접 싸우러 올 것이라 했다 

고연수에게 대노인 고정의가 말했다 옛날 진왕이 안으로 군용을 없애고 밖으로 융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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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복하고 독립하여 황제가 되었으니 이는 세상에 흔치 않은 인재입니다 그가 지금 넓 

은 바다 같은 땅 안의 군중을 이끌고 왔으므로 대적할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군사를 정돈 

하여 싸우지 말고 날짜를 오래 오래 끄는 동시에 기병을 나누어 군량을 운반하는 길만 끊 

는다면 저것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으므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길이 

없으니 아기게 될 것이오 라고 했다 그러나 고현수는 듣지 아니했다 군사를 끌고 안시 

성에서 40리에 진을 쳤다 당제는 아사나두이윤 시켜 올궐의 기병 일천융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거짓으로 달아나니 연수는 하잘 것 없다하고 다투어 나가니 

기세틀 타고 안시성 동남 8리 지점에 이르러 산에 진을 쳤다 이때 당제는 복영을 두이 일 

시에 공격했다 

연수가 우왕화왕하는 사이 고구려 군사는 30 . 000영이 축었다 연수는 산으로 달아났으 

나 사방이 포위된 것을 알고 군사 36.800명윤 데리고 항복했다 말갈군사 3. 300명을 구영 

에 묻어 버렸다 

6년 가을 7월 우진달에 이해안이 고구려 경계로 틀어와 무룻 100여번의 싸웅이 있었다 

그리고 석성을 공칙하여 뽑아 버혔다 나아가 적리성 아혜서 고구려 군사 10 . 000여냉이 

냐아가 싸워 이해안을 공격하여 이겼으나 우리 군사도 3. 000명이 축었다 

당태종은 칙령을 내려 송주자사 왕파리 동에게 강남 1 2주에 공인(공인(IA)) 즉 배한 

만드는 기술자를 모아 큰 배 수백 척을 만들었다 그러하여 고구려틀 정멸하려 했다 

7년 봄 1월 우무위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행대총관으로 삼고 우위장군 배행방을 부관으 

로 삼아 군사 30.000영과 전선과 전함을 거느리고 래주에서 바닷길로 들어가 공격하게 했 

다 여기서 내주(찢州)는 지금의 산동성 발해만이 있는 액현이다 이곳이 황하 입구로 틀어 

가는 길목이다 

우연히 우리 보벙과 기영 5 . 000명이 역산에서 싸워 패하게 했다 그날밤 우리 군사 

10.000여명이 신감의 배를 습격하였으나 신갑의 복병이 발동하여 매했다 가을 7월 무협 

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으로 향해 내주에 닿았다 

9월 전선과 전함을 타고 발해만으로 가 황하 잉구에서 앙록으로 들어가 박작성 남쪽 40 

리에 이르러 진영을 만듣고 주둔했다 

박작성주 소부손수가 보영과 기병 10. 000여멍을 거느리고 항거했다 그러나 우리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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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졌다 

13년 겨울 10월 왕은 장군 안고를 시켜 군사를 출동하여 말갈병과 함세하여 글란을 공 

격했다 소막도독 이굴가가 막아 싸워 신성에서 크게 패했다 

14년 용 1월 우리가 백제 말갈과 함께 신랴의 북쪽 경계에서 33성을 빼앗았다 여름 5 

월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 우리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귀단수를 건너 싸웠 

으나 정영진 등이 크게 이겨 죽이고 포로로 잡은자가 1. 000여명이었다 그리고 촌락을 불 

태우고 돌아갔다 

17년 여름 6월 영주도독겸 통이도호 정영진과 우령군중량장 설인귀 등이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옷했다 

18년 겨울 11월 당나라 우령군 장랑장 설인귀 등이 쳐들어 왔으나 우리장군 온사문이 

횡산에샤 싸워 부셔버렸다 

20년 가을 8월 소정땅이 패강에서 우리 군사를 부수고 다읍산을 빼앗고 드디어 명양성 

을 포위하였다 9월 연개소문이 아들 남생을 시켜 정예군사 수만명으로 압록강을 지키므로 

당의 군사가 건너오지 옷했다 

21년 용 l월 당의 좌효위장군 백주자사 옥저도총관 방효태가 개소문과 더불어 사수가에 

서 싸워 전군이 올살하고 그의 아들 열세영도 모두 전사했다 소정방은 펑양을 포위했으나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26년 가을 9월 이적은 신성을 빼앗고 설멸하력으로 지키게 했다 이적이 군사를 몰고 

진격하므로 16개성이 다 항복했다 

27년 몽 l월 우상 유인궤로 요동도부대총관으로 삼고 학처준과 김인문으로 부장을 삼았 

다 2월 이적등이 우리 부여성을 빼앗았다 설인귀가 금산에서 우리군사를 부수고 승세를 

타 3 . 000명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우리군사와 싸워 숭려하여 부여도에 있는 40 

여성이 모두 항복했다 

고구려 비기로 말하면 불급 900년이라 했다 즉 900년이 못미치는 역사라고 했다 장수 

는 80명이 없어지고 고구려는 한(않)나라때 있었다 고구려는 5부로 나누어져 있었고 176 

개의 성이다 호수는 69만호이며 9도독부였으며 42주에 100개의 현이 있었다 안용도호부 

를 두고 평양에서 통치했다 

202 깅택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24나라와 전란올 겪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개소문이 왕을 

죽이지만 아니했더라도 고구려는 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V1I . 결론 

삼국사기에 의한 고구려사의 논문을 엮어 보았다 고구려는 진국하기 이전 195넨 전에 

이미 구려국으로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기원후 8년에서 9년 왕망은 한(않)나E띔 멸망시키고 고구려라는 나라이름을 천하에 반포 

한 이래 고구려가 기원후 668년에 망힐 때까지 899년의 역사을 이어온 것이다 

구려국왕이었던 주몽은 한반도의 약 4배정도의 강역쓸 넓혀왔다 그러고 제 19대 광개 

토왕은 대륙에 있는 소국을 병합시켰다 또한 강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120대 장수왕 때는 대륙의 외몽고의 중부까지 거의 다 차지한 만큼 천자국(天子댐)으로서 

손색없이 한반도 전체의 30배가 념은 대강역을 소유하게 되었딘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냐랴들이 여기저기에시 일어났다 특히 한나라가 망한 후 남은 무리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하남성 개봉현에서 자리잡고 전란윤 일우키고 위나라는 한때 고구려륜 

칭략해 고구려가 위기에 봉착한 때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나라 백제 신라의 상파전으로 인하여 일시 국혁의 소모가 많았다 그후 

설상가상으로 수나라가 생겨 29년간의 치열한 전란으로 고구려는 국력이 상당히 쇠잔했다 

이어서 당나라가 생겨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위기에 부딪치고 있었다 

지127대 영유왕 25년 겨울 10월에는 개소문이 왕블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로 

고구려의 국운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개소문의 독단에 보장왕은 놀아났다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계기는 

군신간의 안이한 사고와 민족의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봉성이 확립되지 않는데 있 

었딘 것이다 

고구려는 l대 l의 전쟁융 한 것이 아니고 무려 24나라와 전란블 겪은데 있었다 게다가 

사망에서 싸용이 벌어지다 보니 정선을 차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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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투철한 정신력이 강화되지 못했기에 거대한 강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다 그러기에 기나긴 역사를 가진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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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불교가 전래된 삼국 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마록신앙은 연연히 이어오 

연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산 이름과 절 이름 풍에 

미록， 용화， 도솔 퉁이 자주 쓰였고， 미록신앙에 얽힌 설화가 민간에 빌리 퍼진 것도 모두 

미륙신앙의 영향이었다 백제 마록신앙의 본거지였던 익산의 미륙사 창건설화는 다분히 전 

성적이지만 사자사나 용화산 등의 지명에서부터 벌써 미록신앙의 상징이 등장한다 또한 

신라시대의 화랑과 미록신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것은 분영 미록신앙이 신랴에 수 

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특정이었다 미록신앙의 이상 세계를 그 당시 사회에 구체적 

으로 역사화 시키고자 하였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미래의 미륙이 출현하 

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미록신앙은 주로 하충민의 희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미록 신앙이란 지난날 석가모니울이 그 제자 중의 한 사람인 미륙에게 장차 성불하여 제 

1인자가 될 것이라고 수기한 것을 근거로 삼고‘ 이른 부연하여 연찬한 r미록삼부경」 을 

토대로 하여 발생한 신앙이다 이 삼부경은 각각 상생과 하생과 성블의 세 가지 사실을 다 

루고 있다 미륙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부지런허 덕을 닦고 노력하연. 이 세상을 떠 

날 때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록보살을 만날 뿐 아니라 미래의 세상에 미륙이 성불할 때 그 

플 쫓아 염부제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미록블의 용화법회에 참석하여 깨달응을 얻게 된다 

는 것이다 이 미록사상의 중심은 미록(Mailreya)이다 원래 ’친우‘를 뭇하는 미트라 

(Milra)로부터 파생된 마이트레야는 자비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자 문화권에 

서는 미록보살을 까씨보살‘ 이라고도 물러왔다 관세음보살을 대비보살이라고 부르는 것 

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미룩하생경) 에 의하연 미록보살은 인도 바라나시국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 석가의 

교화를 받으연서 수도하다가 미래에 성툴하리라는 수기를 받은 뒤 도솔전에 올라갔고 지 

금은 천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가모니불이 입멸하고 56억 7천만년 

이 지난 뒤 인간의 수멍이 차츰 늘어 8만세가 될 때에 이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며 3회의 설법으로 교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솔천의 미록보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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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중생 구제를 위한 자비심을 풍고 먼 미래들 생각하며 영상하는 

자세가 곧 반가사유상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미록보살을 믿고 받드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현재 보살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또는 보살아 보다 빨리 지 

상에 강립하기를 염원하며 수행하는 신행법이 널리 유행하였다 미록불에 대한 신앙은 풍 

속적인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원흔적인 구세주의 현현(웬現)을 의미하기도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연 누구나 풍게 되는 이념으로서 지나치게 이론적인 종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불교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 형태가 곧 미록신앙이다 미래사에 대한 유 

토피아적 이념이 표출된 희망의 신앙이라는 연에서 우리의 불교사 속에서 깅은 관심의 대 

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륙사상과 미록신앙에 근거해서 조성되었을 고산동 소재 부 

용산 미록앙 내의 석조미록불과 석조삼층석당을 재조영해 보고자 한다 

H. 부용산 미록암 용화전 미륙죄장과 삼층석탑 

l 미륙암 창건설화 및 연혁 

의정부시 고산동 647번지 부용산 기숨에 자리하고 있는 미록앙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5 

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의정부 시내에서 고산동행 1-5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던가 

43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오른쪽에 의정부교도소입구 안내판이 보인다 건너편에는 신숙 

주선생 묘소입구란 안내판이 보이는데‘ 이 길로 

들어서샤 조그만 시멘트 다리를 지나연 반사경이 

있는 콧에 미록암이라는 화살표가 보인다 이 길 

을 따라 올라가다보연 부용산 중택에 자러한 미 

록암에 닿게 된다 

미륙암은 조선초 학자이며 정치가인 신숙주 

(1417-1475)선생과 관련이 있이 더욱 흥미를 끈 〈미특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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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하는 말에 의하연 신숙주의 꿈에 ‘양주 부용산 자락 약수터 아랫터를 파서 냐를 숨 

쉬게 해 달라 는 소리에 잠을 깨어 이곳을 찾아 파보았더 니 정말 미록불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조께 아뢰고 이 절을 세우게 된 통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일까 여 

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기도 기념물 제88호인 신숙주묘소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구전을 

사실화한다 

한국사지총서(훼!固츄픔값깐) 제4집(웹) 몽선사본말사지 미륙암 편에는 미록암은 대한불 

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용선사의 말사이다 창건설화에 의하연 세종 때 한 농부가 밭을 

강다가 미록불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은 신숙주에게 영하여 절을 

짓게 했으며 신숙주는 숭려 혜암(l\.I'!1tî)에게 부탁하여 절을 짓고 불상을 모시게 하였나고 

한다 그러니까 왕실의 후원으로 혜암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서 

는 양주 부용산의 미륙암에 관한 창건설화를 찾아볼 수 없다 어쨌든 절은 블교를 외호했 

던 세조(재위 1455-1468)때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미래의 부처인 미록블을 모시는 이 

륙도량으로 출발했던 셈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일단 세조의 재위 마지막해인 1468년을 창 

건년도로 보기도 한다 

절이 창건이후 조선시대에 어떠한 변천을 겪었는지를 전해주는 어떤 자료도 현재까지 발 

견되지 않는다 1871년에 간행된 (경기읍지) 가운데 〈양주목읍지〉 불우(씨;추)조에도 부 

용산의 미록암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제 강짐기에 봉선사에서 발행한 (봉선사온말사 

지) 에 의하면 1892년(고종 29)에 승려 운송(힘松)이 한차례 중수하였고 1924년에 주지 

학송(앙tJ，è)이 산신각을 충수하였고 향로와 다기(茶맑) 퉁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3년 뒤인 

1927년에 산신탱화와 독성탱화를 용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절의 연혁은 

1950년 승려 경하(優河)가 중수하고 1970년 승려 청운(핍퍼)이 요사를 중건했으며 1975 

년에는 비구 일우(-펴)가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를 중수하면서 면모를 일신했다고 한다 

또 1981년에는 13층석탑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 뒤 1988년부터 1993년에 이르는 동안 

용화전 준공 요사 증축 및 중건 등의 불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건불로는 법당인 용화전과 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다 유물로는 초선 세종 매 

발견된 석조미록불과 경내 상층석탑이 있다 그러고 2002년 승려 미등(~씨않)이 석조미륙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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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석조화대와 협시보살을 조성하였다 2003년 9월정 토지 1045m'(약 350명)을 조계종 

미록임 앞으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2003년 12월 정부지원으로 용화전 지붕의 기와틀 

전부 교체하였다 

2. 미록암 용화전 미륙좌상 

용화전은 미래의 부처인 미록이 그 분의 불국토 

인 용화세계(원빨lιJI.)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상징화한 법당이다 즉 미록신앙의 근본도량을 사찰 

속에 응축시킨 것이 미록전이요 언 미래의 새로운 

부처님 세계에서 함께 성울하자는 것을 다짐하는 참 

회와 발원(쌍때)의 장소인 것이다 이 진각은 미록 

블에 의해 정화되고 펼쳐지는 새로운 불국토 용화세 〈석조 이록조}상〉 

계를 상정한다고 하여 ‘용화진 이라고도 하며 미록의 한문 의역인 자씨(양L\:) 들 취 

하여 .자씨전 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당 안에는 현재 도솔진에서 설법하며 내세에 성불 

하여 중생을 교화할 미록보살을 봉안하거나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될 미륙불을 용 

안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륙블을 봉안하는 정우가 많다 미록보살은 지금 진상의 

불국정토인 도솔전에서 전인틀을 위해 설법을 하고 있으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한 뒤 

56억7천만 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로 내려와 용화수(폐따해)아래서 성 

블하고 세 번에 걸쳐 설법합으로써 완성된 미륙의 국토를 건설하게 된다 이 세계를 용화 

세계라 하므로 상정하는 전각을 용화전(fitl웰밟)’ 이라고 하며 이록의 한문 의역 (.l찬형)인 

‘자씨(짚L\:)‘ 를 취하여 ‘자씨전 이라고도 한다 

한면 법당에 석가불을 안치할 정우는 대웅진이라 하고 아미타불을 모실 경우는 아미타 

선 혹은 극락전이라 한다 그러고 비로자나블을 안치할 경우는 비로전 또는 대적광진이라 

고 하는데 이처럼 법당(금당)의 현판은 대부분 안에 모시는 본존활에 의해 정해진다 

미록붙은 미래에 도래할 부처이다 불교의 메시아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처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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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슐천에서 미록보살로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가 국토의 조건이 마련되면 하생한다 미 

륙불은 장래에 도래할 부처이므로 지금도 사바세계로 오고 있음을 상징하여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모습으로 많이 조성된다 특히 미록은 삼존물로 조성된다 이것은 미록불이 이 땅 

에 내려와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한다는 (미룩하생경} 에 근거해 미록 

불이 이 땅에 내려왔응을 상징하며 삼존불로 보신다 이러한 미록삽존불의 조형(造形) 형태 

는 백제 무왕이 창건했던 익산 미록사에서 시작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홍일한 뒤 숭려 진표에 의한 상존쉴의 조성사상은 다시 미록불의 지역을 

세 곳으로 확대하여 절을 창건하게 되었다 곧 김세 모악산 금산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금강산 발연사 퉁에 미록부처를 용안하는 대사찰을 건립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 

었다 

고려시대 미록붙은 국가의 비호아래 대대적으로 조성되었고 그 규모도 거대하였다 논산 

관촉사미록불 안동 제비원미록불 안성 대명미록 증원 미록사 미록불 등이 고려시대에 만 

들어진 것들이다 

그 뒤 조선에 들어와 콸교가 박해를 받으연서 많은 불상이 유생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파괴된 불상을 복원하여 미록불로 신용하였고 새로운 불상을 조성할 때연 거의 미 

록붙이었다 미흑은 조선시대에 민간신앙으로 김이 신봉되면서 마을을 지키는 수신(受信)역 

할에서 가정플 지키는 수호령으로 모셔졌다 특히 아들을 낳고자하는 여인들에게 절대적인 

부처로 신앙되었다 여기에서 미룩(빼￥，J)이라는 명칭은 범어 마이트레야(Mait-reya)의 한 

역인데 자씨 (;lt.t\:) 곧 ·자비한 어머니‘ 라는 말이다 기독교의 메시아란 말과 같은 뭇으 

로 미래세에 출현하는 미래불이다 

미록불(뼈￥l)J얘;)이란 석가모니부처가 입멸한 후 56억7천만년이 지나연 수범마를 아벼지로 

하고， 엄마발제를 어머니로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엽부제에 태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미록불은 화림원의 용화수아래에서 성불하여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복을 짓고 

있는 종생틀에게 세 번의 설법(꿇it)을 통하여 제도하기로 되어있는 이래불이다 지금은 미 

록보살로서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천인(天A)들에게 밥을 설하고 있으나 때가되면 하생하여 

성블할 날윤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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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삼동 부용산 미록압 용화전은 팔작지웅 

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목조건물이다 본존인 미 

록좌상은 하양게 도색이 되어있고 왼손에는 용화보 

주를 들고 있다 미록불상의 협시보살로 좌측에는 

법화링보살아 우측에는 대묘상보살이 용안되어 있 

으나 이 보살상들은 본존불 대좌 1 87)와 함께 최큰에 

조성한 것이다 〈미록상존상〉 

이 본존인 미록조}상이 창건설화에 나오는 발견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조선 초기 이전 

의 석불(石써)로 즉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조성되었다가 사찰이 폐사되면서 땅속에 묻혔다 

가 인연이 닿은 사람에 의해서 조선 초기에 발견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재적 가치가 어떠한지 연구해 볼이다 더군다나 이 미록불은 불상 도록이나 필자도 진에 

본적이 없는 모습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불교미술사적 양식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부용산 미록암 용화전 미록불은 석조화상으로 

소형이다 불상조성기법도 매우 소박하게 선각으로 두리뭉실하게 조성한 조잡한 형태이다 겉 

으로 보기에는 삼퉁신으로 머랴 부분이 1/3을 차지해서 크게 표현되었고 목의 상도 1 88)표 

현도 희게 도색한 부분 위에 보이고 법의는 우견연단 인듯한데 오른쪽 어깨에 연삼이 표 

현된 것 같다 화강암을 일일이 정(H)으로 쪼아 법의의 주름상태 세부묘시를 하기에는 조 

잡한 면이나 수인(手印) 1 89)은 오른손은 촉지인(뼈뼈印)을 하고 왼손에는 지울(待物)인 용화 

보주를 들고 있다 나중에 흰침을 걷어내고 실측조사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 

려움이 있어 본고에서는 겉모습만으로 관심을 표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륙붙은 전각 안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는 드몰고‘ 주로 건물 밖에 입불(入써:)로 

조성되어 있다 전각을 만들어 봉안할 경우에는 앉아 있는 모습이거나 보살상으로 조성된 경우 

187) 대좌 대좌란 윌장을 안지하는 자리‘ 곧 좌대관 말한다 좌대는 수미t댄 상정하여 오띨었다하여 수미 
대화라고도 한다 수이좌대의 모양은 수미산의 형상처펌 가운데가 오옥하고 아래와 위가 넓은 원 

풍형이다 
188) 상도(三1t) 닐땅의 욕 부분에 음각으로 조성되는 세 울의 선을 말한다 원만하고 광대한 잔신을 나타 

내는상정한다 
189) 수인(주터1) 손으로 짓고 있는 인장이란 뭇으로 용이왼나 인장이란 여래의 내적 깨달음 곧 스스로의 

깨달응과 서원 또는 꽁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수인이란 모든 쉰 • 보상이 수행한 때 스스 
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소원하는 짓을 나타내는 손 오Oj을 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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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미록불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반가부와의 자세로 한 손으 

로 턱을 받치고 갚아 사유하고 있는 모습인 미록반가사유상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 

해 미록불이라기보다 미륙보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이다 그러므 

로 미록보살이란 미록붙이 되기 진의 보살 단계이고 현재에도 도솔천에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하생활 수 있는 국토의 요건이 충족되어 주기들 기다라고 있는 존재이다 

미륙이 하생활 국토의 요건이란 전쟁과 환란이 없고‘ 물질이 충족되어 있는 세상으로 전륜성 

왕을 중심으로 중생이 만드는 세계이다 미록울은 이 사바세계에 하생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한다 이를 용화상회설법(짧헬三용i.íl:ìï;)이라 한다 

3. 부용산 미록암 상층석탑 

탑은 부처님의 사리(강입)나 유풍을 봉안하기 위해 만든 

조형 건축물이다 탑은 산스크리어로는 스투파(Stu pa) 

로서 부처의 묘탑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탑을 처음으로 세 

우게 된 것은 석가입멸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인도에서 만들 

어진 최초의 탑은 반구형의 분묘와 갇은 모양이었다 이것 

이 차차 후대에 이르러 그 밑에 높은 기단을 만틀어서 탑신 

(I;<':.Q-)을 받치고 상륜(해輪)도 그 수효를 늘리는 한편 주위 

에 돌난간을 둘러 아름다운 조각을 새겼다 불교가 중국에 

진래되면서 인도식 반구형 봉분이 사라지고 목조 누각의 형 

-‘ ~‘---_ .. _'--... 
』냥싫숙희. L →주~ 

! ι .__• -"";:W.:lI 

〈삼충석탑 전정〉 

태를 갖춘 중국식 목탑으로 변하였다 그 목탑 양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삼국시대에는 목 

탑이 유행했으나 차츰 한국식의 석탑이 주류들 이루연서 정착하였다 

탑의 구조를 보연 우선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부분으로 되어있다 기단부는 탑신 

을 올려놓는 기초이며 기단위에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된 부분이 탑신부이다 상륜부는 노 

반을 기초로 해서 구륜(1L輪) 등 여 러 가지 요소들로 장식된다 

탑신부의 한층은 몽돌과 지붕돌로 구성되며 몽돌에는 인왕상과 사천왕상 화울 보살상 

등이 새걱진다 또한 몽롤의 각 변에는 때로 자물쇠 모양을 새겨놓았는데‘ 이는 탑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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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집을 상징하고 있응을 나타낸다 탑신부 위쪽부터 

상륜부가 전개되는데 상륜이라는 말은 수연(水뼈) 밑에 있 

는 구중원륜(九파때輪) 또는 보륜(했倫)의 딴 이름이다 현 

존하는 탑 가운데 상륜부가 조성당시의 형태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 많지 않다 상륜부 아래로부터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개， 수연 용차 보주의 순서로 첼심에 꿰어 올려져 

있다 수연 아래에 있는 태 모양의 장식을 특별히 상륜이라 

하는 것은 표상(表새)이 높이 솟았기 때문이여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석당 상릎부〉 

부처의 진신(Jl'l#)을 모시고 있는 탑이 처응부터 불교신앙의 중심제였던 만큼， 불교도들 

은 부처를 용위하고 그의 세계를 장엄하기 위하여 탑의 조성에 정성을 쏟았다 기단과 탑 

신부에 사천왕상과 딸부중상 십이지신상을 비롯한 불국의 수호신들을 새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탑 속의 부처와 그의 세계를 외호케 하였으며 오묘하고 신비한 장식물들을 상륜부 

에 에플어샤 모든 개념과 형식을 초월한 부처의 경지를 표상하였던 것이다 

부용산 미록암 사각삼층석탑은 예진에 조성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1981년에 조성된 13층 

석담이 용화전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탑을 조성할 때는 3 . 5 . 7 . 9 . 13층 

둥 훌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탑을 훌수의 총수로 조성한 배경은 무었일까? 결론적으 

로 당의 층수는 불교 교러나 사상에 바땅을 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동양 

의 우주관이나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신앙의 주류는 천인합일사상(天A잠 

~씬‘셨!)과 음양오행사상이었다 그 사상 제계는 하늘과 사람의 상호 감응하는 이치를 몽하 

여 천의(天흉)를 인간사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사람은 천지자연의 원 

리와 법칙에 참여하고 그것을 실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인간이 진지자연의 법칙을 

체득하연 천지와 더붙어 지위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인간 자신이 그 원리와 법칙을 스스 

로 시냉}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늘의 뭇을 인간 생환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 

였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적으로 사용했던 방법 중의 하나가 우주의 원리에 응(빵)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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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총석당〉 

를 유 무형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 예를 r삼 

국사기 J r잡지(쨌농)J 악(햇)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 

문고에 대해 말하되 거문고의 길이 3자 6치 6푼은 

366일 상징하고 너비 6치는 육합(六合， 천지와 사망)을 

상징한다 5줄은 오행을 상정하고 라는 기록이 있 

다 

r풍속홍(J회힘꾀)J 을 인용하여 “거문고의 길이 4자 

5치는 사시(四빠)와 오행을 본받은 것이고 7줄은 침생 

(-t보)을 본받은 것이다 쟁(第)1 90)은 길이가 6자이니 음 

률의 수에 응한 것이고 기둥의 높이가 3치인 것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 는 기사도 보인다 여기서 3의 수는 친 지 인 삼재(三::1)를 뭇 

하여 5의 수는 오행 7의 수는 칠성(-t星)에 응하는 도상화된 수를 말한다 우주의 원리에 

응하는 도상화된 수들 생환 속에 적용한 예는 건축물의 구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찰 

건물은 아니지만 창덕궁 대조전처럼 정방형을 아홉 개의 방형으로 균퉁 분할한 뒤 그 중 

심 위치인 5의 자리에 임금의 침전을 마련한 것은 r주역」 에샤 말하는 전자(天주)의 자리 

인 구오(JL五)에 웅한 것이다 또 경복궁의 광화문이나 근정문에서 궁궐 전각의 칸수를 3 

5 . 7 의 흘수로 하거나 삼문(三1"1) 형식으로 조성한 것은 삼재와 오행 등을 바탕으 

로 한 길상(놈14')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훈수로 된 탑의 층급도 이러한 조탑(넬생) 의 

지의 일부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탑이 흘수의 층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음양오행사상 

을 바탕으로 한 길상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탑뿐만 아니 

라 사살의 입지(효밴)선정이나 불진의 칸수 설정 단청의 배색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데 

이런 현상들은 불교 교리나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탑에 

오행사상을 근저로 한 도상화 된 수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탑이 불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음양오행사상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당시 사회의 문화적 토앙에서 

자란 건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화강암 석탑이 많이 남아 있으나 고산동 미륙암 석탑과 같은 형태는 

19이 쟁(정) 거운고와 비슷한 13현의 악기륜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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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이북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편이다 미록암 정면에서 왼쪽으로 보연 한 쪽에 2m도 채 

안 되는 작으마한 사각삼충석탑이 눈에 띤다 새로 탑을 조성하띤서 옳져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연 탑의 규모가 작지만 탑의 기단부가 2층으로 안정적이고 탑신부 지붕될의 

안쪽이 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라 양식을 계숭한 고려시대에 초성한 당이 아닐까 싱다 

안정된 2층 기단에 규모가 크지 않아 중간에 탱주는 생략한 듯 하고 탑신부 지붕돌의 안 

쪽연이 계단식으로 조각된 것과 l충 몽돌에 문비를 조각한 양식은 대부분 신라시대 양식이 

기 때문이다 이 탑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사각 상층으로 옴판에는 우주(뼈다) 표시만 

하고 조성한 것을 보면 신라 양식을 계숭한 고려시대 석당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격적으 

로 시기가 언제인지 탑의 양식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ill. 한국 미륙신앙 전개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진래되연서 이록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숭되었 

다 미록울은 언 훗날 이 땅에 출현해서 중생들을 제도할 미래세의 부처로 지금은 도송 

친 1 9 1)에서 천인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록불이라고도 하고 아직은 부치가 아니므로 미록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미륙 

이란 인도의 옛말 까이트레야‘ 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 본래는 사랑 우정 자애 

동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미록부저에 대한 믿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관미록보살상생도솔천경) 과 

(미록당래하생경) (미록대성붙경) 등이 나오고부터이다 (미록상생경) 과 (미룩하생 

경) 의 내용에 따라 역사적으로 미록부처에 대한 믿음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의 두 가지 

향상을 띠고 있다 즉 상생신앙이란 현재 미록보살이 있는 도솔전에 태어나기를 회구하는 

아미타신앙과 흉사한 왕생신앙이고 하생신앙이란 앞으로 이 땅에 출현할 이록부처를 숭상 

하여 십선엽(十폼잦)을 닦으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미룩하생경) 에 의하띤 

19 1) 도순천 욕제 6진의 하나로서 이 하능의 내원(1시따)은 장해 부처가 원 보상의 주거지로 일견이지ul 

석존도 여기에서 수행하고 현재 이꽉보산도 이곳에서 섣빙하고 있다고 한다 그곳의 친인(λA) 

의 수영은 사천년 그 하루밤낮이 인간계의 사백년에 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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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전륜성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미록이 태어나 용화수 아래에샤 깨달음을 이루고 

세 차혜의 설법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이 땅에 용화세계를 건설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록불의 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되었다 미록 

불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뒤 56억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 

이다 그때의 이 세계는 이상적인 국토로 변하여 땅은 유리와 같이 펑명하고 깨끗하며 꽃 

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8만4천세나 되며. 지혜와 위덕이 강추어 

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에 케투마티 (Ketumati. 잉행末)라는 성이 있고 이곳에 상카(Sankha)라는 진륜 

성왕이 정법(표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에는 수많은 보배들이 길거리에 즐비하 

지만 사람들은 이 보배를 손에 들고 옛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다지 그러나 오 

늘날은 이것을 탐하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 고 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 

에 미록이 수엄마와 범마월을 부모로 삼아 태어난다 그는 출가하여 용화수(값펠해)아래에 

서 성불하고 3회에 걸쳐서 사제 192) 십이연기(+二*없얻) 퉁의 법문을 설한다 그러하여 l 

회에는 96억 인이 2회에는 94억 인이 3회에는 96억 인이 각기 아라한과(阿햄않핑) 1 93)를 

얻는다고 한다 이것이 용화삼회 (fíli핸三용)의 설법이다 중생을 교화하여 이들이 진리에 눈 

뜨게 하기를 6년‘ 그 뒤 미록불은 열반에 든다 그런데 미록불의 세계인 용화세계에 태어 

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갖가지 노력이 요청된다 즉 경(햄) 융(때) 논(論)의 삼장 

(三짧)을 독송하거나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하거나 지혜와 계행(威行)을 닦아 공덕을 

쌓거나 부처님에게 향화(찜파)를 공양해야 한다 또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갚은 자비심 

을 내거나 인욕과 계행을 지켜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거나 절을 세워 설법하거 

나 탑과 사리를 공양하며 부처님의 법신0;1; 4)을 생각하거나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거나 

하는 등의 공럭으로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 있다 절국 이 미록신앙은 미록불이 출현히는 

국토의 풍요로움과 안락항에 대하여 설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죄악의 종자와 모든 업장 

192) 사제 사성제랴고도 하여 인생문제와 그 해결영에 대한 네 가지의 진리라고 하는 뜻 고(공 이 세상 
은 고용이라는 진실) 집(싸 고몽의 원인이 번뇌 앙집이라는 진실) 영(없 우상의 세상윤 초원 
하여 집착을 끊는 것이 깨달응의 경지) 도(띠 말정도의 옴바른 수행만이 이상의 갱지로 이끄는 

실젠 
193) 아라한과 성문(압1씨)이 순서대로 엉는 4계급 중 마지악 계급으로 상계의 견혹(밍연)과 사혹블 끊고 

공부가 완성되어 존경과 공O.}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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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빈뇌의 장애를 끊고 자비심을 닦아서 미록월의 국토에 나도록 하자는데 그 깊은 진의가 

있다 이 미록블에 대한 신앙은 삼국의 불교 전래와 더잘어 우리나라에서 널리 신봉되었 

다 

고구려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미록삼회에 참석할 수 있기플 발원하연서 미록불상을 조성 

하였고 백제에서는 미륙삼존이 출현한 용화산 밑에 있는 연옷을 메우고 미륙사를 창건하 

였다 신라에서는 진자(따흉)라는 승려가 흥륜사(뱃fíili')의 미륙윌- 앞에서 미룩룰이 화랑으 

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할 것을 발원한 결과 미시(米F’)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거나 김유신 

(企19ïf ;'，)이 그의 냥도를 용화향도(flli:캘쩡徒)라고 불렀던 것 퉁은 모두 이 미록불신앙의 긍 

정적인 일면이다 반연에 후삼국의 궁예(극엉)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칭 미록불 행세를 한 

것이나 고려 우왕 때의 이금(伊金)이 미륙불로 자칭하며 혹세무민한 일 ‘ 조선 숙종 때의 

숭려 여환(EA훌)이 자칭 미륙이라 하연서 왕권을 녕보았던 일 등은 모두 미륙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측연들이다 

l 삼국시대 미록신앙 

우리나라 미륙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그 초창기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 

에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고구려에 불교틀 전따하기 위해서 순도를 파견하였던 진진의 

왕 부견이 서역으로 사신을 보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미륙할상을 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 윌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미록신앙이 전개 되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평양에서 

발견된 긍동신묘영삼존불입상 광배뒷연에 있는 명문을 봉하여 미록신앙의 전개를 살띨 수 

있다 여기에는 죽은 스승과 어벼이가 용화삼회에 참석한 수 있기륜 발원하여 이록상을 조 

성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펴제에서는 6세기 이후부터 미록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634년(선덕여왕 34년)에 악 

성된 미륙사는 무왕이 익산지방에 별도(~II해’)틀 경영함에 따라 세운 삼국 제 1의 큐모플 가 

진 대 가람이었다 창진연기설화가 말해 주고 있듯이 이 전은 왕과 왕비의 원잘이었고 백 

재 미륙신앙의 중심사원이었다 특히 용화산 아래의 연뭇에서 띠록상존이 출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미륙신앙은 주로 하생신앙이었음을 살일 수 있다 백제 불교는 계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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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경향에서 미록신앙을 발전시켰다 백제 미륙신앙의 특정은 현실국토를 미록국토화 하 

려는 국토적 구현 을 특정으로 하는 하생 신앙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 땅에 미록불의 

용화세계를 실현하려는 신앙이다 

신라에서 미록신앙이 넓게 퍼져 있었음은 r삼국유사」 에 전하는 기사와 불상 등을 홍하 

여 쉽게 알 수 있다 신라 최초의 절이었던 홍륜사의 주붙은 미록붙이었다 흥륜사의 숭려 

진자(j)'"(양)는 항상 미흑불상 앞에서 미록붙이 화랑으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하여 줄 것을 

발원한 질과 미시(米F)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고 한다 화랑이 꽃같이 용모 단정한 미소년들 

이었다는 것은 미록보살의 용모에 견준 것이고 화랑의 대장을 국선(國fJlJ)이라고 부른 것은 

미륙을 일체지광선(-이젠光仙) 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 있는 말이다 또 실제로 모든 

화랑들이 한결같이 미록보살을 숭앙하연서 미록의 지도와 보호를 빌었던 사실은‘ 모두 화 

랑제도가 미록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슐천 상생의 소원과 미록 

울의 하생 후 안락한 국토의 실현을 희구하는 미록신앙은 신라의 전시대를 걸쳐 화랑의 머 

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흉륜사 숭려였던 진자(j)'"(짚)가 미륙붙이 화랑으로 화현해 

서 그들 우리를 이블고 지켜주기를 바랐던 사실， 그리하여 미록선화(뼈빼fJlJ花)를 만나 국선 

으로 모셨던 사실 경주 단석산(斷E山) 등 화랑들의 수련장에는 거의 예외없이 미록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지금도 그 불상들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이듭 잘 입증하고 있다 

또한 김유신은 그가 화랑으로 있을 때의 무리들을 용화향도(lm!l'찜tt)라고 윌렀다 .용 

화 란 미록보설이 장차 하생하여 성불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장소인 용화세계의 용화플 

딴 것이다 이처렁 신라 미록신앙의 특성은 이륙을 신용하고 도를 구하연. 그 몸이 그대로 

이룩붙이 된다는 미륙성불사상과 미륙이 화랑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륙이 인간 

계의 이상에 웅하여 현실화한다는 미륙의 ‘인격적 구현 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역 

시 하생 신앙이지만 신라의 하생 신앙은 정치적 종교적 홍재 목적에서 이용된 것으로 보 

인다 

1) 삼국 미록신앙의 여러 모습 

국립중앙박뭘관 3층 조각공예관 특별실에는 국보 제83호인 반가사유상을 백제 작품이라 

고도 하고 신라작풍 이라고도 본다 흔히 로앵의 생각하는 사람 과 비견되는 걸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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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앵의 그것이 예술적인 완결미들 추구했다연‘ 이 반가 

사유상은 정신적인 민융 추구한 점에서 쥔발부터 다르다 

정확히는 금동미록보살반가사유상이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은 이것 외에도 적지 않은데 삼국이 

모두 만들어 숭배하였다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소박한 

삼산관을 쓰고‘ 오른쪽 다리를 무릎에 걸쳐 엉고 약간 수그 

린 얼굴에 오른쪽 손가락을 턱에 살짝 핀 모습이다 그가 

사는 곳은 추위가 없는 듯 상제를 벗고 있는데 그렇다고 

더위를 느끼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 아마도 추위도 더위도 
〈안가사유장 국보 제83호〉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곳에 샤는 듯하다 하의가 훌러내린 수려한 모양을 보연 가히 천의 

(}Ç，x)라는 말이 어올리는 기품 있고 고상한 자태다 미륙보살은 다응 세상에 부처가 원 

분으로 지금 도솔전에서 삼매(三味 불교적 영상)에 잠겨 있다 중생이 모든 계들 잘 지키 

고 정진하며 십선법(+핑i*)을 닦아 도솔천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목숨이 다한 뒤 마록보살 

앞에 왕생한다는 믿음이 미록상생(뼈쩨_t~)신앙이다 미룩하생(뼈에j下生)신앙은 먼 미래에 

이 l당이 낙토(뽕土)가 되었을 때 마륙이 하생하여 용화수(뼈1(;째) 아래에서 성불하여 세 번 

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접하는 신라인들 신앙의 실체는 이렇게 그들이 반가사유상을 조성하여 

내생에서 도솔천상에 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실은 대부분의 미륙관련 경전에서 팔관재깥 

성하고 있으나， 이미 팔관회를 연 자체가 미륙신앙을 받아틀인 것이 된다 신라인들은 무 

덤에 돌이륙을 안치하기까지 하였으나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소망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였다 

선덕여왕 때 승려 생의(生않)는 언제나 도종사(띠中휴)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울「을 매어 표시를 해놓게 하더니 남쪽 골짜기로 

와서 말했다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이를 따내어 고개 위에 연히 묻어 주시 

오- 꿈에서 깨자 생의스님은 친구와 함께 그 골짜기에 이르렀다 표시해 놓은 곳을 찾아 

땅을 파보니 거기에서 올미륙이 나왔으므로 삽화령(三花~fì)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여왕 

고산동 부용산 미흑암과 미록신앙 고잘 221 



1 3년 (644)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후에 절 이틈을 생의사라고 했다 ( r삼국유사」 

「생의사석미록」 연) 

경주 남산의 삼화령 정상 부근 장창곡(:[1:r 

좌)의 한 석실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온 

미록상존(뼈￥')J三양 미륙불과 그를 모시는 양쪽 

보살)이 있다 가운데 있는 부저는 의자에 앉아 

있고 두 보살은 서 있는 입상(立1fM이다 땅딸악 

한 채구가 인상적이고 특히 보살의 얼굴은 천진 

난만한 어린아이 얼굴이다 이러한 얼굴과 옷매 

무새가 7세기 중엽 신라 불상의 특정으로서 이들 〈정주 상화령 미록삼존상〉 

삼존이 바로 생의사 돌미록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그런데 현재 알고 있는 삽화령은 위 

치 비정 (lt定)이 틀렸고‘ 문제의 석실이란 것에도 의문이 많다고 한다 오히려 삼화령은 남 

산의 용장골과 대지계곡을 거느린 엣부리’ 로 보아야 맞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 

리들이 알고 있는 화랑상(花R~1~)이란 관창(흠 gl)이나 사다합처럼 용맹스럽고 신의를 위해 

서라연 죽음도 마다 앉는 군인의 모습을 떠옹리게 되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 매 이름을 남 

긴 경우이고‘ 오히려 화랑의 본래 모습은 삽화령 보살상의 얼굴처럼 엣되고 순진무구한 형 

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신라인들은 미록보살이 이 땅에 내려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졌다 즉 미룩 

하생신앙도 있었으니 생전에 미록보살을 모시고 살고 죽어서는 도솔전에 왕생한다는 생 

사관을 가졌다 물론 이것은 삶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치자(ì台캄)계급에 한해서 타 

당한 말이겠지만 역사상 어느 시대의 이데올로기이든 이상헝뿔 혈쳐 보이게 마련인데 거 

기에 불교가 적극 참여한 것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축은 이가 승천하기를 바랐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r삼국지」 

「통이전」 을 보면 변진(까辰 연한)의 습속은 이러하다 큰 새의 깃털을 축은 이와 함 

께 묻었는데 그것은 그가 잘 날아가라는 뭇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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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민족에게나 사후의 세계는 있다 삼한시대 우리 선조들은 하늘나라틀 어떻게 생각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대개는 현실 세계를 보고 연상하게 되니 저승도 이숭의 연 

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생전에 쓰던 가재도구를 함께 묻어 주었고 또 

는 그보다 더 좋은 의기 (f찌'*)를 만들고 때로는 벽화를 그려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 

계를 예비했던 것이다 

2 통일신라 미록신앙 

통일신라시대의 미록신앙은 백제 땅의 미록신앙 진몽을 계승하여‘ 그것을 토대로 신라의 

미록신앙을 가미하여 인격적인 구현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한 특정을 가진다 이 시대 미 

록불을 모신 최초의 사잘이 전북 김제의 금산사이며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내 규모이기도 

하다 미록붙이 어떤 분인지 출발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표율사에 대 

해 빼놓을 수가 없다 

풍일 신라 시대에 접어들변 진반적인 불교학의 발달과 함께 미록 사상에 대한 학문적 논 

리 체계를 세우게 된다 즉 원효와 의상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경덕왕때의 숭려이자 낭 

도였딘 월영사는 도솔가들 지어 꽃을 통하여 미륙을 진히 모셔줄 것을 기원함으로써 미륙 

왕생의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역시 경덕왕 때의 충당사는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 

이연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륙불상에게 차공양을 올렸다 이 삼화령의 미흑불상은 일찍이 선 

픽여왕 때의 승려 생의가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파내어 모셔 둔 것이었고 현재까지 국립 

경주박물관에 전해지고 있다 

1) 진I조율사와 미록불이야기 

신라 성덕왕 대 전주 벽골군 산촌 대정마을(지금의 깅저1군 만경연 대정리) 어부 정씨 집 

에 오색구름과 서기 (1쩌氣)가 서리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혔다 이 상서로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장차 크게 될 인물이 태어났다고 기뼈하며 축하했으니 이 아이가 바로 유명 

한 승려 진표이다 아버지 진내말과 어머니 길보랑 사이에서 태어난 진표는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의 칭잔을 한 옴에 받았다 진표가 11세 되던 어느 봄날이다 진구들과 산에 놀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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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개구리 얼 마리를 잡아 끈에 꿰어 물속에 담가 두 

고는 그만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봄 작년에 

두고 옹 개구리 생각이 나서 다시 산에 가보니 열 마리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울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본 순 

간 소년의 가슴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개구리들 풍어 

준 소년은 친구들과 떨어져 조용한 곳에서 생각에 잠겼 

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죽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골똘하다 문득 언 산을 바라본 그는 그곳에 가고 

푼 충동을 느꼈다 어떻게 산을 넘고 내를 건녔는지 자신 
〈금산사 미록상존상〉 

도 모르게 달려갔다 어두워서 당도한 곳이 모악산 기숨에 자리한 금산사였다 

날이 저울었는데 어디서 온 누구냐?“ 

‘예 대정리에 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오게 됐습니다 ’ 

‘오‘ 전생의 인연지인 모양이구나 그래 잘 왔다 언젠가는 이곳의 주인이 되겠구나 ’ 

노승은 소년이 기특한 듯 쓰다듬으며 반겼다 이튿날 집에 돌아오니 집에선 소년이 긍산 

사에 다녁온 것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장정도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그날부터 딸이 적어지고 늘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어요 ” 

“오‘ 그래 장한 생각이구나 그러나 너는 아직 어리니 3년만 더 집에 있다가 가도록 

해라-

비록 어부였지만 불심이 돈독한 아어지는 아들의 결심을 막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해와 

격려 속에 소년은 명생 해야 할 효도를 3년간에 다하기 위해 열심히 부모님을 도우며 봉양 

했다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는 두 자나 되는 큰 잉어를 낚아왔다 그 큰 영어는 소년을 

보자 눈룰을 흘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아버지께 큰 잉어들 자신 

이 카우겠다고 하며 팔지 못하게 부탁했다 큰 잉어에게 먹이를 주며 정성껏 돌봐주는 가 

운데 어느덧 3년이 흘러 소년은 집을 떠나게 되었다 집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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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 이제 저도 인연이 다하여 얼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출가하시거든 성불하 

시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그간의 은혜에 보답키 위해 제가 살던 곳에 

값진 것을 하나 놓고 가니 그것을 팔면 부모님께서는 평생 연히 지내실수 있을 것입니 

다 “ 꿈에 웬 처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는 훌연히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마지막으로 영어에게 밥을 주고 작별인사를 하려고 보니 잉어는 죽어 있었 

고， 항아리 속에는 큰 진주가 하나 있었다 소년은 부모님께 진주들 드리며 간밤 꿈 이야 

기를 하고는 곧장 3년전에 가 보았던 금산사로 갔다 

덕 높으신 순제l 띠빽)법사 문하에 들어간 소년은 3년간의 행자 수행을 거쳐 진표(파表)란 

법영을 받았다 

‘여기 (공양차제비법) 과 (정잘선악잉보경) 이 있으니 수지 독송하고 정진하여 미록 

부처와 지장보살을 진견하고， 중생구제의 법을 널리 펴도록 해라 법을 구함은 쉬운 일이 

아니니 큰 인욕과 원을 갖고 공부해야 할 것이니라 ’ 

여L 영심하여 수행하겠습니다 ’ 

미록부처와 지장보살 진견을 샤원한 진표는 그 길로 스숭께 삼배를 올린 후 운수행각에 

나섰다 선지식을 두루 만난 진표는 공부에 자신이 생기자 씬 알 두 말을 가지고 연산 불 

사의방(不씬짧房)에 들이갔다 하루에 쌀 5홉을 양식으로 하고 그 중 l홉은 절을 찾는 쥐 

에게 먹였다 그렇게 삼 년간 뼈를 깎는 고행을 하면서 스숭이 내리신 두 권의 경전(*;뾰싸) 

을 공부했으나 아무런 강응이 없자 스닝은 스스로 절망했다 진표는 업장이 두터워 평생 

공부해도 도를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 몸을 비려 도를 얻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는 높은 절벽에서 업장 소멸을 기원하며 옴을 던졌다 이매였다 몸이 막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어디선가 청의동자가 나타나 두 손으로 스닝을 받아 절벽 위에 올려놓았다 기 

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진표는 다시 생각을 고쳤다 

’‘이는 멸시 부처님의 가피일 게다 축은 옴 다시 태어난 셈이니 더욱 참회 정진하리 

라” 

진표는 바위 위에서 오제투지(五밟앉삐)로 절을 하며 삽질일 기도에 들어갔다 상일이 지 

나자 그의 손과 무릎에선 피가 흘렀다 7일이 되던 날 방 지장보살이 금장을 흔들며 나타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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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착하고 착하구나 네 정성이 지극하니 내 친히 가사와 발우를 주노라 -

지장보살의 가호들 받은 진표의 옴은 상처 하나없이 원래의 상태가 되었다 그는 이같이 

신령스런 감웅에 감동하여 남은 기도기간 동안 더욱 용맹 정진하였다 단식을 하여 허기진 

상태였으나 날이 갈수록 정신은 또렷해지기만 했다 

삼칠일 기도회향일에 진표는 드디어 천안을 얻어 도솔천중이 오는 형상을 보았다 이매 

였다 지장보살과 미록보살이 도솔천 대중의 호의를 받으며 내려와 스님의 머리를 만지연 

서 말했다 

계플 구하기 위해 이같이 신영을 마해 참회하다니 과연 장하구나! 이 간자를 줄 터이 

니 중생을 구제토록 해라 끼 지장은 계본(成*)을 주고 미흑은 나무 간자를 주었다 간자에 

는 제8간자 와 제9간자 라 쓰여 있었다 미록보살이 말했다 

"01 간자는 내 새끼손가락 뼈로 만든 것으로 시각(월쩔)과 본각(本났)을 비유한 것이니 

라 8자 본각은 성울종자를 9자 시각은 청정비법을 뭇하니 이들을 점찰 방편에 사용하여 

중생을 제도하연 되느니라-

수기를 준 미록과 지장보살은 꽃비와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오색구름을 타고 흘연히 사 

라졌다 지장과 미록 두 보살로부터 수계를 받은 진표는 산에서 내려와 금산사로 갔다 때 

는 경덕왕 21년(762) 4월이었다 진표는 금산사륜 대가량으로 중창할 원력을 세웠다 

옳지 저 연옷을 메꾸고 거기다 미록진을 세우자 ” 경내뜰 들러보던 그는 사방 물레 

가 lkm나 되는 큰 호수에 눈이 머물렀다 불사는 바로 시작됐다 돌과 흙을 운반하여 연 

옷을 에꾸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바위틀 굴려 넣어도 어찌된 영문인지 연옷은 메꿔질 기 

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인력과 비용을 댈 수가 없게 되자‘ 진표는 지장보살과 마록 

울의 가호 없이는 물사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미록부처냥 그러고 지장보살닝 제게 힘을 주융소서 -

백일기도듭 회향하는 날이었다 

”이 호수에는 아홉 마리의 용(핸)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바위나 흙으로 호수를 메꾸는 

일은 불가능합 것이다 그러니 슛으로 에꾸도록 해라 또 이 호수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만병통치의 영험을 내릴 것이니 중생의 아픔을 지유하고 불사를 원만 성 

취토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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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록불과 지장보살은 진표 앞에 강림하시어 이렇게 계시했다 진표는 신도들에게 말했 

다 

“누구든지 영이 있는 사람은 금산사 호수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연 무슨 병이든 완치될 

것입니다 그 대신 반드시 슛을 양껏 갖다 호수에 넣고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여야 합니 

다 ”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스님이 백일기도를 마치고 나샤 좀 이상해지셨나 봐요 

아냐 절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젠 별 소렬 다하는군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에서 한 문둥병자가 슛을 한 집 지고 금산사에 도착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스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미록 부처의 명호를 부르며 왔습니다 설사 스님께서 절을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셨다하더라도 불사를 위해 하신 말씀이니 기꺼이 통참힐 것입니 

다 - 문풍병 환자는 지고 온 슛을 호수에 넣고 발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이 호수의 물을 다 마시고 목욕을 한 후 제 몽의 영이 낫지 않더라도 

서는 스님이나 부처님을 원망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의 이 작은 보시공닥으로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고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 받게 하여 주옵소샤 ” 

기도를 마친 문둥병자는 호수 물을 마시고 박 목욕을 끝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씻고 또 

씻었다 분명 옷가에 서기가 피어오르면서 미록 부처가 나타나시더니 자기 앞으로 다가오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 착하고 착하구나 과연 불심이 돈독하구나 ” 

미륙부처는 문퉁명자의 머리를 쓰다등으띠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스님 제 몽이 씻은 듯이 깨끗해졌습니 다 “ 

문둥병자는 기떼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흉축하던 몽이 말끔해지다니 너무도 신통한 부처의 가피였다 오1 미록부 

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이 광경을 목격한 신도들은 잠시나마 진표를 의심한 것을 참회하여 너도 나도 슛을 지게 

에 가득히 지고 금산사 호수로 모여 들었다 

소문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금산사 호수의 물은 며칠 안가샤 반으로 줄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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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수 주일이 지나자 호수는 아주 메워져 반듯한 터를 이루었다 

호수가 다 메꾸어 지던 날 해질녘 한 청년이 새로 다져진 질터에서 통콕을 하고 있었 

다 

청년은 어인 일로 이곳에서 울고 있는가?" 

예 저는 남해에서 어머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참으로 장한 효심이로구나 자네의 효성을 미록 부처께서 알고 계실 테니 너무 상심치 

말고 여기 연화좌대에 손을 없고 기도해 보게나 

진표는 청년을 위로하연서 미록부처의 가피력을 함께 빌었다 청년은 시키는 대로 쇠로 

된 연화좌대에 손을 없고 모진의 병이 완패되길 간곡히 염원했다 칠일 정진을 마진 청년 

은 진표에게 인시를 드러고 고향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그 청년은 완쾌된 어 

머닝을 모시고 금산사를 찾아왔다 

”스님 부처님 가피로 건강을 회복하신 저의 어머님께서는 남은여생을 스님툴 시중을 

들며 불시을 돕고자 하십니다 서의 어머님 청을 들어 공양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 진 

표는 청년의 노모를 금산사 공양주로 있게 했다 

이 소문이 다시 곳곳에 퍼져 갖가지 소원을 지닌 사람들이 또 금산사로 모이기 시작했 

다 많은 사람들이 연화좌대에 손을 없고 소원을 기원하여 가피를 입었으나 불효자나 또는 

옳지 않은 일로 기도한 사람들은 손이 와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에서 모 

여드는 신도 수는 날로 증가하여 금산사 불사는 쉽게 이뤄졌다 766년(혜공왕 2) 미륙전이 

낙성됐고‘ 다시 2넌 후에는 거대한 챙동 이록불상과 양대 보살을 조성하여 봉안했다 미록 

툴이 봉안되자 전국에서 신도들이 구름저럽 모여와 친견하고 예경했다 한연 진표는 금당 

건립을 발원하여 776년 대적광전을 완성하였고 자신이 미록 부처께 수기 받던 형상을 법 

당 남쪽 벽에 그려 봉안했다 신도들이 기도하던 연화와대는 30년 진까지 둥그런 기도처였 

는데 요즘은 붕괴될 우려가 있다하여 미륙부처 불단 밑으로 통로를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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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악산 금산사 미록전 

전각의 l층과 2충은 앞연 5칸 옆연 4칸이고 3층은 

앞연 3칸 옆면 2칸 크기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댐 팔α)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지뭉 처마를 받치 

기 위해 장식하여 짜인 구조가 기풍 위뿐만 아니라 기 

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꾸였다 지붕 네 오서 

리 끝에는 층마다 모두 앓은 기퉁(활주)이 지붕 무게를 

받치고 있다 건물 안쪽은 3충 전체가 하나로 터진 통 

충이며 제일 높은 기풍을 하나의 통나무가 아닌 몇 개 

들 이어서 샤용한 것이 특이하다 진체적으로 규모가 〈금산사 미륙전 전경〉 

웅대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3층 목조 건물로 잘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아 건물의 l층 현딴이 대자보전(大양쩔짧)‘ 2충 현판이 ‘용화 

지회(IlU핸之용r 3층 현판이 미록전(뼈￥:)J짧)‘ 으로 되어있는데 현판이름은 다르지만 

모두가 미록불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층의 사찰 건축으로서 미록전은 법주사의 팔상전과 함께 한국 건축사의 위대한 

입적으로 꼽힌다 일찍이 삼국시대로부터 축적된 기술적. 미학적 아름다웅은 국토 곳곳을 

불국토의 장엄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미록전의 내벽과 외벽에는 사이사이에 수많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보살과 신장 그리고 수도하는 모습 등 다양한 벽화는 건물의 아름다 

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오른쪽 벽에는 1890년(고종 27)에 조성한 제석천룡탱화가 봉안 

되어 있다 용준(씬俊) 정선(定양) 오종('f從) 통의 금어(화승의 다른 발)가 그렸는데 적 

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며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빼#J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미록불 본존은 높이가 1 1. 82m이고 삼존불 중의 협시는 8. 79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 

다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가 미록전을 조성할 당시에는 3년간에 걸쳐 완성한 미륙장륙상 

한 분만이 모셔졌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수문대사가 다시 복원 조성하연서 소조 삼존불로 

봉안했는데 ‘ 1934년에 실화로 일부가 소실되었다 4년만인 1938년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개척자로 명가받는 김복진(金찌행 1901-194이이 석고에 도금한 불상을 다시 조성해 오 

늘날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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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륙본존은 거대한 입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지금도 남아 있는 울단 아래의 거대한 청동대좌는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없지만 잦은 

소실과 복원의 과정에서도 오랜 세월동안 연합없는 그 자리에 있으연서 여러 울상을 받을 

고 있는 역사의 대연자가 되는 셈이다 본존불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 

고 왼손 역시 손가락을 조금 오므혔지만 밖을 보이게 한 시무외인이다 대개 미록불은 다 

른 불상과 구멸되는 별개의 특정을 지니지 않는다 

본존깔 양 옆의 협시보살은 왼쪽이 법화림(法花林) 보살이고‘ 오른쪽이 대묘상(大妙相) 

보살아다 협시보살 좌우에는 언제 봉안하였는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2구가 있다 본존의 

협시보다 약간 작지만 역시 금을 입힌 소조상이다 

3. 고려시대 미륙신앙 

고려 초기 이후 특별히 미록신앙에 관싱을 가진 숭려가 많지 않았고‘ 미록 신앙을 중요 

시하는 법상종이 선종이나 교종의 화엉종 세력에 밀려 났으므로 신라 시대와 같이 열렬함 

과 독특함을 함께 갖촌 미록 신앙은 다시 꽃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특수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미록신앙은 왕실 및 민중 속으로 깊이 따고 틀어갔다 현종은 모후의 원찰로 개성 현 

화사를 창진한 뒤 법상종 승려들을 주지로 입영함으로써 현화사를 근거로 법상종은 미륙 

을 신봉하는 고려 중기의 대표적 교단의 하나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현종의 발원에 의하 

여 매년 미록보살회와 아미타불회가 열렸다 특히 매년 4월 초따일부터 3일동안 개최되던 

미록보살회는 국가의 번영과 사직의 안영을 축원하기 위함이었다 현화사 금당의 주불은 

이륙붙이었고 특히 숭려 혜덕은 미록보살상을 모시고 매년 숭려를 모아 귀의하게 하였으 

며， 입적하는 순간까지도 미륙의 영호를 염송하였을 정도로 미록신앙에 독실하였다 

미록갈을 주불로 모신 사찰로는 금산사나 현화사 외에도 관촉사 도솔사 등이 있었다 

광총 때 숭려 혜영에 의하여 장건된 충남 논산 판촉사에는 1006년(목종 9)에 완성된 미록 

석붙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 미록불에 얽힌 영험설화는 당시 사회에서 미록신앙의 폭넓 

은 유포윤 알게 해준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하던 고려 후기의 민간에는 미록신앙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록불이 하생하여 교화하는 용화삼회에 참여하여 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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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에게 향을 공양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향목블 해변에 묻어두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었 

음은 곧 미룩하생신앙의 유행을 말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룩하생신앙은 고성 상일 

포매향비와 경남 사진매향비 동에 잘 나타나 었다 1387년(우왕 13)에 세워진 사천애향"1 

에 의하면 1000인이 제를 모아 발원하였고. 1309년에 세워진 상일포애향비에 의하면 지방 

관 10여명을 비롯한 그 비속들이 합께 발원하고 있다 특히 상일포매향비의 경우는 동해안 

의 아홉 곳에 향목 1500조를 묻였던 것이다 

고려 왕조는 왕권강화의 방편으로 민중과 직접적인 조우륜 꾀했고， 따라서 대숭보살계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즉 왕은 보살이고 백성은 일반 신도라는 왕즉불(王띠佛) 사 

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려 증기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인중은 말법사상과 일치된 하생신 

앙에 이끌려 미륙의 출현을 고대했다 한연， 주술의존성이 강했던 고려 불교의 미록신앙은 

민간신앙으로서의 국연을 전개하여 득납 금기 기복 치벙 수호 등 무속과의 습합현상응 

보였다 

1) 반야산 관촉사 창건설화 

고려 968년(광종 19). 지금의 충남 논산군 은진연 반야산 기숨 사제촌에 사는 두 여인 

이 산에 올라 고샤리륜 꺾고 있었다 

아니 고사리가 어씹 이렇게도 연하면서 살이 올랐을까요? 

“정말 먹응직스럽군요 한 나절만 꺾으연 바구니가 넙치겠이요 “ 

두 여인은 정담을 나누며 고사리 꺾기에 여녕이 없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산중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요T 

-글쩨 말에요 어 디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지요 

두 아낙은 어린아이 울응소리를 따라 가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 

고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에구 어머나 이게 무슨 조화람 -

큰일 났이요 빨리 마을에 내려가 관가에 알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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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롭고 괴이한 용경에 놀란 두 아낙은 홍ι급히 마을로 돌아와 관가로 가서 고을 원님께 

이 사실을 고했다 

거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 

이야기를 다 들은 원님은 나졸틀을 보내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문은 곧 광종 귀에까 

지 들어가게 됐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광종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이 일을 논 

의했다 

상갑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는 멸시 하늘이 내려주신 바위일 것이니 불상을 조 

성하여 예배토록 함이 옳을 듯하옵니다 ” 

그러하심이 옳을 듯하옵니다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모두 한결 같아 광종은 영을 내혔다 

”금강산 숭려 혜명을 모셔다 이 바위로 불상을 조성토록 해라 ” 

혜영은 l백 영의 석공들을 이블고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바위를 본 순간 그는 잠 

시 뭔가 골똘히 생각했다 

음 예사 바위가 아니로구나 후세볼인 미록불을 내형으로 조성하여 세세생생 민족의 

기도처가 되도록 해야지 

마음을 굳힌 혜영은 작업을 지시하여 대역사를 시작했다 

석공들은 솟아오른 큰 바위로 불상 전신을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그 바위에는 부처님 하반신을 조각토록 했다 

‘스님 이 바위도 큰데 얼마나 큰 부처닝을 조성하실 건가요?" 

석공들이 의아한 듯 연방 울어보나 그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부처 하반신(허리 아래)이 조성되자 혜영은 그곳에서 약 30랴 쯤 떨어진 이웃마을 

연산연 우두굴에샤 큰 돌을 옮겨와 다시 머리와 가승 부분을 조성했다 이때 동원된 역군 

이 무려 l천여 명 정으로 쪼고‘ 갈고‘ 깎아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해가 바뀌면서 웅 

장한 미록불상이 완성됐으나 세부분으로 나뉘어진 부처님 몸체를 맞추는 일 또한 예삿일 

이 아니었다 웬만한 무게라야 들어 올렬 댄데 신통한 묘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궁리에 몰두하던 혜명이 사제촌 엣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오더니 흙으로 상등불상을 만들어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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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무심E 바라보던 혜영은 자신도 모르게 -옳지- 하는 탄성을 발했다 아이들은 명 

지에 미륙블상을 세운 다음 그 주위를 모래로 경사지게 쌓아놓고 가슴부분윤 굴려 용려시 

맞추어 세우고 있었다 ‘ 그래 바로 그거야!" 

혜영은 곧장 작업장으로 달려가 공사플 지시하고 다시 뱃가로 왔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을 마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 까지 재미있게 떠들며 놀던 아이들은 간 곳 

이 없었다 이는 혜명의 정성에 감탄한 문수보살이 그에게 물상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려고 

현신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삼등불상을 무난히 세워 미록풀이 완성되니 때는 1006년(고려 목종 9) 무 

려 37년 만에 높이 1812m 둘레 11 m 귀의 길이가 333m나 되는 거대한 동양 최대의 

석조붙 은진미륙을 봉안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2 1일 동안 1. 8m나 되는 미간의 백호 수 

정에서 찬란한 빛이 발하여 중국 송나라에 이르니 그곳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배예 

한 뒤 그 광영이 춧불빛 같다하여 절 이름을 관촉사Olft생츄)라 했다고 전한다 

은진미륙이 완성된 지 얼마 후 북쪽 요랑캐가 쳐들어왔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요랑케 

들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가사들 입고 삿갓을 쓴 스님이 나타나 태연히 암콕강 

을 건너기 시작했다 

길을 찾던 오랑캐들은 ”옳지 저 스닝을 따라가연 되겠군 하연서 그의 뒤를 따라 강 

윌로 뛰어들다가 물 위룹 결을 수 없는 오랑캐들은 그만 모두 압록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부하를 잃은 오랑캐장수는 화가 치밀어 다시 강을 건너온 스님을 킬로 내리쳤다 그러나 

장수의 찰은 스닝의 삿갓 한쪽 끝을 스쳤을 뿐 스닝은 어디 한 곳 다치지 않아 영장의 칼 

을 무색케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스님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현신한 은진이록이었다 한 

다 마치 이 말을 증언이라도 하는 듯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록은 394m의 큰 관의 한쪽 

귀뚱이가 얻어져 꿰맨 자국을 볼 수 있다 

2) 관촉사 미록보살잉상 (보물 제 2 1 8호. 충남 논산시 은진연 관촉라 )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서 일영 은진미록(샌ìlt뼈￥W)이라고도 불린다 불신(HI:μ) 

은 허리플 중심으로 두 개의 커다란 될을 이어서 만들었는데 두부Oì]i떼)만 거대하고 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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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혜나 균형이 맞지 않아 괴이한 느낌을 춘다 머리 

위에는 높은 원봉형 관을 쓰고 그 위에 사각형의 보개(랩 

짧)를 이중으로 옳려놓았는데 관의 윗부분은 팔각형으로 

다듬어 보개 밑 부분의 딸각 흥과 맞추었다 그러고 팔각 

홍의 주위에는 단판연화문(많짧앞花文 홉꽃잎의 연꽃무늬) 

을 조각하고 네 모용이에는 금속령(金}뼈fft 쇠 망울)을 달 

았다 

위의 보개는 훤씬 작은 것으로 밑에는 연판 4엽이 조각 

되어 있으며 위에는 보주(웰珠)가 올려져 있다 원통행 관 〈논산 판촉사 미록보상입상〉 

에는 3척 가량의 금동불입상이 있었으나 한말에 분실되었다고 한다 얼굴은 거대한 장방형 

으로 이마 위에는 머리칼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눈 코 입이 아주 큼직하고 뚜렷하 

게 표현되었다 턱 아래에는 음각선을 그어 군살을 표시하였고 목에는 삼도(三펴)가 표현 

되었다 귀는 길어서 거의 어깨까지 닿는데 가운데에 구멍이 옳려 마치 귀결이를 한 것처 

럽 보인다 천의(天，&:)는 통견(파김)으로 몇 가닥의 옷주름이 얄게 조각되어 있다 두 손은 

옴에 비해 크게 조성되었는데 가승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은진미록은 보물 제218호이다 툴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관촉사는 올라도 은진미륙은 모 

르는 이가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미록보살상이다 

3) 따주 장지산 용미리 석블입상 (보물 제93호. 정기 파주시 광탄연 용미리 산8) 

거대한 천연 암벽에 2구의 불상을 우람하게 새겼는데 머리 위에는 올갓을 없어 토속적 

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까당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든다 이런 접에서 불성 (1싸1'1')보다는 세속적인 특정이 잘 나타나는 지방화 

된 불상이다 왼쪽의 둥근 갓을 쓴 원립붙은 목이 원통형이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연꽃을 

쥐고 있다 오른쪽의 4각형 갓을 쓴 방립블은 합장한 손모양이 다를 뿐 신제 조각은 왼쪽 

룹상과 같다 지땅민의 구전에 의하연 둥근 갓의 불상은 냥상 모난 갓의 불상은 여상이 

라한다 

고려 선종(1084- 1094)이 자식이 없어 제3부인인 원신궁주까지 맞이했지만 여전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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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없었다 이것을 못내 걱정하던 궁주가 어느 날 꿈을 

꾸있는데 두 도숭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숨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 고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꿈을 캔 궁주가 하도 이상 

하여 왕께 아뢰었더니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어 알 

아 오께 하였는데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물이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왕은 즉시 이 바위에다 두 도승을 새기 

게 하여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는데 그 해에 왕자인 한산 

후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파주 용이리 석상입상〉 

이 불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단생설화가 있는 점 등을 미루 

어 올 때 고려시대 지방화 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4 조선시대 미록신앙 

조선을 개국한 세력은 유교적 지배질서 확립을 위해 불교를 억압해서 중기 이후에는 불 

교의 공인된 종따가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나 억불정책은 오히려 미륙신앙과 민중의 관계 

를 더욱 밀착시켰다 조선시대 미록신앙은 불교의 민간화를 심화시켜 현세 이의적 성향을 

강화했다 조선후기 사회적 혼란기에 미룩하생에 대한 갈망이 확산되었지만 아직 사회개 

혁의 주도적 역할을 할 민중의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하층민을 중심으로 미록신앙은 이어졌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조 숙종실록에 보이는 기샤플 테마로 소설가 황석영은 그 

의 대표직r r장길산」 을 저술했다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흉년과 질병 풍으로 시달리 

는 민중들에게 이상사회의 실현을 약속하는 미룩하생신앙은 그들의 소박하고 막연한 기대 

감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근대 미륙신앙과 부정적 미록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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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미록신앙 

구한말 사회적 흔란기에. 현실에 무력한 기존종교는 민중으로부터 괴리되고 내외적 위 

기 상황에서 민중의 종교적 기대는 앵창했다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신흥종교들은 그 교리 

적 근거에 있어 대부분 미록신앙을 표방했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 근래에 이르기까지 불 

교계에서 분파된 신흥종교 중에는 미록신앙을 그들의 교리 속에 수용하여 미륙을 교세 확 

장을 위한 수단으로 상은 사교 집단들이 허다하였다 

불교계에서 분파된 신홍 종교 중에는 전통적인 불교의 미륙신앙을 그들의 교리속에 절충 

하여 가진 경우가 있다 주로 증산교와 용화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증산 강일순은 평소 

제자들에게 금산사의 미록불로 강림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서백일이 세운 용 

화교는 금산사를 본거지로 삼아 한 매 그 교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1966년 교주 서백일이 

피살된 뒤 그 교세는 쇠퇴하였지만 금산사 주변의 용화동을 중심으로 용화교들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처럼 김제의 금산사 미록진을 중심으로 찾아들었던 대부분의 

미륙 신자들은 중산교 계통의 신흥종교의 신도들이었다 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미 

륙의 신성한 이름을 오염시키는 것일까? 이 슬은 사건들에 대하여 굳이 부연하여 설명할 

멸요는 없을 것이다 부정의 역사는 지혜의 눈을 갖춘 우리들에 의해 잡미륙이 원하는 참 

된 세계들 전개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2) 부정적 미록신앙 

우리나라에서 가장 덜리 알려진 자칭 미록붙은 후고구려의 왕 궁예(담i!，ì)이다 머리에 금 

관을 쓰고 몽에 가사를 입은 궁예는 맏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이라 하여 협 

시보살로 삼았으며 스스로 불경 20여 권을 만들고 미록관심법을 행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소리로 무고한 대중을 괴롭혔다 함홍 지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무가(왜따) 속에는 그가 저 

술한 불경 일부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지나간 세상에 이륙이 석가와 합께 도를 닦았는데 먼저 도를 이루는 자가 세상에 나아 

가 교를 펴고 나스리기로 하였나 즉 한 땅에 같이 자면서 무릎위에 먼저 모란꽃이 피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내기의 원칙을 삼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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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밥 석가가 거짓으로 장든 제하고 미륙을 바라보니 무릎에서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 

다 이에 석가는 도둑의 마음으로 그 꽃을 꺾이 자기 무릎에 꽂았다 미록은 그것을 알고 

석가에게 더럽다고 욕하연서 먼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석가시대에는 사람 

들이 도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이야말로 미록인 나의 시대이다 

그러나 그는 전륜성왕도 미록붙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희구했던 민중들의 

호감을 사려했던 정치적인 계산조차도 맞아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고려 말에도 또 한 차혜 자칭 미륙붙이 등장했다 곧 우왕 때의 이금(1]'金)이다 그는 땅 

을 깊이 파고 마른 콩 수십 성을 쌓은 후 그 위에 미록블을 안치하여 흙으로 딩고는 땅에 

서 미록붙이 솟아나리라 선언하였다 그가 땅에다 계속해서 울을 붓자 콩이 붙어나연샤 돌 

미록이 땅 위로 솟아올랐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믿고 존경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는 ‘나무에서 콕식이 열리게 할 것 이라는 말까지 믿고 따랐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금도 

역시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할 미록불은 아니었고 민중들을 우롱하고 처형당한 사이비에 

불과했다 

조션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688년(숙종 14)에 요숭 여환(옵청)이 일으킨 역모를 

들 수 있다 숭려 여환은 그의 아내인 환향과 무녀인 계화 아전이었던 정원에 그러고 황 

희 등을 규합하여 석가불이 다하고 미륙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 이라고 하연서， 

양주군 청송연을 중심으로 미록신앙을 홍포하였다 그들 따르는 무리는 차츰 황해도 강원 

도 등지에까지 퍼져갔다 여환은 이제부터 용이 아들을 낳아 나라를 다스힐 것 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용녀(핸女)부인 이라 불렀고 그녀의 신홍변화는 가히 측랑할 수 없다고 

선진했다 또한 정씨성을 가진 무당 계하는 정성인(1，\!l뿔A)으로 탈바꿈하여 민중들을 유혹 

하였고‘ 7월에는 큰 비가 와서 도성이 무너질 것’ 이라고 하면서 미록 신봉자들에게 장 

검과 군복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폭우로 도성이 무너질 때 대궐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7월 13일에는 

무장한 신도틀을 양주 대권리로 집결시켰다 무장한 신도들을 양주에 냥걱둔 채 여환 동 

10여영은 15일에 상정하여 비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하늘은 오히려 맑기만 했다 이에 하 

늘을 우러러 아직은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늘이 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면서 16일에 

양주로 돌아갔다 보름정도가 지나자 이 샤건은 조정에 알려졌고 여환 등 주모자 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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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됩으로써 이들의 허망한 꿈은 무너졌다 

N. 맺음말 

미록신앙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념이 표출된 현세적 희망의 에시지가 당긴 구원의 

신앙이디 미륙은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사회 변혁기에 나타나는 구원론 

적인 구세주룹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록은 민종의 희망이요 구세주인 것이다 예 

나 지금이나 어느 국가를 막롱하고 언제나 지배층과 피지애충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 

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이록신앙은 한 때 왕실과 지배층의 민중교화라는 정치적 이념으 

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억눌리고 고용 받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민중의 구원 

신앙으로 발전을 해왔다 

삼국시대 때 백제는 띠록보살이 어서 빨리 이 사바세계에 미륙블로 하생하여 전 국토를 

전쟁과 환란이 없는 불국토로 완성해주길 바라는 미룩 하생신앙을 신용하였다 신라 시대 

에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미룩신앙을 수용 화랑과 미록신앙을 접목시켜 화랑을 정업의 이 

상세계를 실현하는 역군으로 키웠고 실제로 화랑은 삼국용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고려 왕 

건도 미록신앙윤 정법 왕국을 건설하는 기본 이념으로 채용을 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민 

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켰다 

지배계충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적어도 국가는 안정됐으며 민중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지배계층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외연했을 때 국가는 말세적 현상을 나 

타냈고 도단에 빠진 민중들은 자구책으로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교의 말법시 

대틀 상정하듯 전쟁과 기아 패륜 각종 질병이 횡행하는 국가 사회적 말기 현상에서 미록 

신앙은 민중봉기의 원전이 되어왔다 불교가 말하는 말법시대는 불법의 쇠퇴와 함께 인심 

이 흉악해지고 사회기강이 문란하며 승려들까지도 울질에 눈이 얼어 서로 다투는 시대를 

일걷는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미록신앙은 민중틀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당대 사회 진반을 

알세로 규정 새로운 국가 사회 건설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다 미록신앙은 현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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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사회악인 부정‘ 부패 ‘ 횡포‘ 독재 ‘ 독식 둥윤 행하는 기득권 지배세력이 지긍은 융 

성한지라도 장래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과 저항을 나타낸다 세상이 뒤집 

어져 지금까지 각종 혜액을 누리던 지배계충은 파열하고 억압과 고몽을 받던 민중들이 좋 

아지는 새 세상이 열린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륙신앙이 사회 개혁 또는 반란의 

주동자나 추종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왔던 것은 타락한 지애계층의 말세적 현상을 뒤집 

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에서였던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 고산동 소재 부용산 미록암 용화진의 미록불응 조성했던 사람들도， 지난 

어느 시대엔가 당시 그들의 상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새롭게 다가윤 미래듭 향한 희망을 안 

고. 정성을 다해 불상을 조성하면서 미래플 꿈꿨을 것이다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본 미륙 

윌상과 석당은 소박하고 조장스럽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희망과 염원의 마음이 가득 

찬 대상이었을지도 모릎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측연의 미록신앙이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합께 생각해 보았다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의 눈으로 바라본 유물들이 그냥 이대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서운함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시대 사랑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앞으 

로 관심 있는 젊은 후배들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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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경기북부지역에 대표적으로 화전민들이 모여 경작(fJt作)을 하던 곳은 양평군에 용문산 

(1. 157m) 포천시의 명성산(923m가평군의 유영산(862m) 연천군의 고대산(832m)동두전시 

의 마차산(588m)이 있다 화전민 대부분은 명지(平뼈) 농촌에서 조상으로부터 울려받은 땅 

이 없거나 지주(멘主)의 소유권으로 소농작(小굉作)을 하다가 토지세를 내지 못해 쫓걱난 

농민들이 화전민이였다 작은 농토마저 소유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갚고 깅은 

산골이였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깅고 가뭉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화전민들이 살아가기에는 

최적지였다 화전민들은 대부분 산중턱 늪지에다 분지모양을 닮은 곳에 화전을 일구어 허 

기진 배를 달래야했다 갚은 산속에 문영생활과 격리된 화전민사회는 원시적이고 손발이 

부르트고 허기진 배를 웅켜쥐면서 밤낮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각 산간지방에 경작하며 주 

거했던 화전민은 13 . 277명에 연적은 1. 699정보(메步)이며 호수(戶數)는 2 . 730세대에 이르 

렀다 화전민의 대표적으로 집성촌(마을)을 만들어 살았던 콧은 포천 명성산 산정호수 오른 

쪽 능선으로 오르다보면 억새흘 축제장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예전 화전밭 일 

구어 놓았던 밭고랑과 바가지 우불터는 지금까지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가평과 양명 연천의 화전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조각 화전밭이 나 

누어져 있다 마차산 윗골에 있는 화전밭의 규모는 명성산만 못하지만 가을의 억새풀은 볼 

만하다 산세는 영성산 못지않게 넓어 억새풀을 심어 놓는다연 가을에 장관(싸뻐)을 이뤄 

많은 등산객의 관광지가 될 것이다 사방(四方)으로 둘러싸인 화전받 윗산에서 겨울이 오면 

소일(r!lB)거리로 나무 한 짐 지고 연내(때內)에 내다 팔거나 숭가마에 침나무 참숭은 겨우 

살이 살림에 큰 도움을 준다 원래 화전이란 우리의 고유명칭인데 불을 놓아 나무를 비롯 

한 지표(벤꿇)의 모든 식룰을 태운 후 비료를 주지 않은 채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용한다 

화진 농법은 인류 최초의 농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세기까지도 열대를 비롯한 일부지 

역에서는 이미 기원전 후부터 집약적인 농법이 시작되었다고 얄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방WUjj()적이고 약탈적인 화전농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지금도 지구의 산소 

공급을 하는 중남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원시림이 해마다 줄어들어 온난화 이상기온 

으로 옴살을 앓고 있다 전민〔뼈K)들이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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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화전은 최소한의 생계들 보장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다 사회 정치 

적 안정과 불안은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화전은 이러한 역 

사와 더뭘어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화전민의 유래(由來) 

우리나라는 신라 진흥왕 (534) 업흥왕21년(576) 진지왕1년 신라 제24대왕 시대에 화전 

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으며 고려 때에는 토지(土삐)개혁을 위해 개간지에 연서I(免얹)조 

치틀 취함으로서 자연히 화진민이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세재(짧1111)와 진제(비 

빠1)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가 되었는데 1476년(성종7년)에는 화전을 속안(쩌家)에 넣고 

매년 가을에 조사하여 수정수세(때채뼈-IQ)하였다 조선중기후 과세(쩌IQ)부담이 직심하여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유랑민(流뻐ll:)이 많이 생겨나 이들은 산간(1111’:1)으로 들어와 화 

진을 정작하며 연세와 역(깜 강제 차출 노동)을 회띠하는 수단(주양)으로 여겼다 이에 

1662년(현종3년) 화의정 원두표(元斗杓)는 화전의 확대와 더룹어 도역자(逃앉켠 일하지 않 

음)가 많아 투입(앉入)되어 그들이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되니 화전 경작을 금지 

(禁뼈)함이 어떠냐고 하였다 그러나 화전은 진전(빼머)으로 궁가(좁家)의 경비 (1뽀빠)를 부 

담하기 때문에 폐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1)우리냐랴의 화전식 경작(火lIl i~ 샤作)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의 기록에 

의하연 진흥왕때인 경상도 창녕에 세운 정계비(定w삐’)에 口 口 口 口 디 0000짜口 ËllJlm 
口 口 口 口 口 口 口 0 (1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새겨져 있는 l펴진(터띠) 이라는 문 

자가 화전(火떠)을 뭇하는 것이다 동비(同쩌’)에는 “답(값r 이라는 문자도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같은 비석에는 백전이 오늘날의 화전을 뭇하는 것이라고 한디 일본 

에서는 밭을 뭇하는 문자로시 (火1fI) (피)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火1fI)’ 자는 받전 

(111) 을 합(合)한 것이며 (피r 자는 흰백(自)자와 밭진(1fI)을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이 

다 이러한 일본의 화진식 정작에 관한 문헌과 신라 진흥왕비의 백진 등은 관심이 가는 부 

분이다 다만 백진이란 뭇은 물수(水)가 없는 밭전(1fI)이라는 돗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오늘날의 화전이라고 궁금증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농경기술이 낮은 시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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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식 경작이 성행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백전(터田)을 산전(山田) 혹은 화전 

(火 11])으로 다방연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2)고려 (ifii않)이후 전작제도(ElI作힘l않)에는 상시경작(찌a;'f재作)이 가능한 부역전(不찌田) 

(jEf11) 또는 실전(앙田) 수년경작(뼈年排作)을 하고 일역전(-ÐJ田) 일년 경작(-年빼作)하여 

2년은 휴경(J*m하는 재역전(따易田)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틀 중 재역전이 오늘의 화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산진(山11J)과 명전(平 111)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화진민의 존재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토지개간을 위해 

개간지에 대하여는 연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자연히 화전민이 많았던 것 같다 화전경작 

이나 화전민에 관한 기록이 사료에 많이 둥장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화 

전에 관한 사료가 적은 것은 화전이 적었다는 뭇은 아니다 당시로서는 일반적으로 토지관 

계 사료에 의해 대부분은 정확한 화전민의 조사가 이홉했기 때문이다. 

(3) 1679년 (숙종5년)에는 대사헌(大허핑) 윤휴(尹뼈)의 화진 엄금론이 있었으며 1729년 

(영조5년)북영사(北兵따) 깅집(金뼈)은 철령(짧짧) 합관령(I\l(UM짧)동의 수옥들을 보호하기 위 

해 화전을 긍하도록 건의하였으나 화전민은 늘어만 갔다 당시로서는 빈민들이 념쳐나 농 

사를 지어야 살아갈 수 있었으며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로 화전민과 관리들의 줄다리기에는 

서로가 어려움을 겪었다 1731 년(영조7년) 합은군(앉‘앤컴) 이상(종없)의 요청으로 관서지방 

에도 산중턱 이상에는 화전을 긍하였고 1777년(정조l 년) 강춘감사(i1까앓허)이중협(추m싸) 

의 진의로 관동지방에도 화전을 금하였다 1789년(정조 13년)화전을 없애고 화전민을 없앵 

으로서 영역(兵빠)을 확대시켰고 수세(!&뼈)벙위틀 확장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세금을 부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전의 수는 증가하였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일본제국주 

의자들에게 빼앗기고 곡물을 강제로 공출함으로서 다시 화전민이 늘어갔다 1936년 풍계에 

의하면 전국(남과북)의 화전민은 120만 영에 달하며 그중 강원도 함정도 평안도 산악지방 

에 무려80%를 차지하며 김고 김은 산중까지 찾아들어 윌「을 질러 밭을 일구며 한 많은 세 

상살이를 살아야만 했다 

2. 일제강점기(日帝햄古期) 임야정책(林野政策) 

244 이영수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제대로 참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책사적 측면에서 운동사적 

연구가 앞서야 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애 

자들이 그 지배 체재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세워갔으며 띠지배민촉(뻐‘支~c~Jm)이 

그것을 깨트리고 광복올 워하여 무엇을 해왔는가를 문제를 밝혀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전 

에 없던 이민족(~~Jm)의 지배 아래서 지배받는 백성이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살아왔 

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일이 한시대의 역사릎 이해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길이라는 것 

윤 매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정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을 얼마나 저해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언어 알살 정책 및 장씨 

개영문제 등을 흔히 지적하였다 전체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 거의 정책권외에 팽개쳐져 있 

었던 대중생활의 진상을 밝히는 일도 식민정책의 본질을 추구하는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우리글과 말을 못 쓰게 하는 정책 유교문화권내에서 성씨를 바꾸게 하는 일도 참을 수 없 

는 일이지만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일 자제가 더욱 절박한 것이 식민지 치하의 민중 

생환이였던 것이다 일본식민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생환을 급격히 영세화시컸고 

이 때문에 이농 인구릎 증가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산업정책은 이들 이농인구듭 항 

만개설 도로개발 식민지산업 기반시설공사에서 수용하였을 뿐이다 이농인구 대부분은 일 

본이나 만주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랑걸인으로 전전하거나 화전민 

혹은 도시의 소위 토악민(土싸民) 생환은 곧 식민시대의 조선민종생환의 3대 빈민층이며 

화전민들의 고난의 시대인 것이다 

(1)일제식민지 지배당국(x~c협局)의 화전개정 금지정책이 지난날 구한말 조선정책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엄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도 앞서 본 것처럼 계속 화 

전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시대에 농민생활사에 심 

각한 문제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답을 구하는 일은 식민지 농업정책과 지배정책 전체 

의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잇을 것이다 우선 이 시기에 있어서 화전민 증가의 원 

인을 밝힌 자료들을 몇 가지 들어보자 조선 총독부의 비밀문서 화진 조사보고서 는 그 

틀의 화전긍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화전민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들연서 아래 

와 같이 비밀보고서릎 작성하였다 (가)명지에서 재산을 잃은 사람이라도 화전에 의하여 쉽 

게 넓은 면적의 경작지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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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새로 일구는 화전이 명지의 열전(했田)보다 풍옹(l!:Ii]<)한점 (당시는 비료를 구하기 힘 

들었기 때문에 산에 불을 질러 그 재로 거름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라리 펑야의 땅 

보다 산간의 땅이 낫다고 했다) (다)하층의 조선인은 그 정도는 낫다 할지라도 간단 무위한 

생활을 좋아하는데 비탈 밭 농사지어 거름이 다 되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게 다른 산으로 

옮겨 다시 산에 불을 질러 경작을 하였다 화전에는 행정 관청 지도감독의 손이 충분히 미 

치지 못하므로 그들 화전민은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를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화전 

정작은 조세 부담이 적어서 지세(뼈채)는 물론 없고 다만 호세(戶없)농회비 축산조합비 등 

이 등급차이에 따라 부과 될 뿐이라는 점 (마)점유지의 지력(뼈 1J 땅의 거름)이 없어지연 

다시 새로운 대토(代土)를 가까운 곳에서 구하기 때문에 지력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는 점 (마)단속이 미지지 않는 동안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장만하는 경우 사실상 삼 

림주사(값林主'Jq경잘관도 이를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것 (바)화진민의 생활정도 

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낮아서 저장해 두었던 농산물을 추운 겨울과 이른 용에 다 먹고는 

초근목피(핸해木皮)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삼림령 위반으로 형을 받 

아도 감옥에서 의식생활이 화전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현행의 형벌이 화전민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종래 화전 위반자들을 철저히 검거하지 않았고 지방 

에 따라서는 무사히 념기는 사람이 내다수이며 또 검거되어도 기소유예가 되거나 혼방 처 

분될 뿐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화전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화인자(火A혐)계속 증가 될 뿐 이들도 삼링경잘의 

감독을 귀찮게 여기고 또 부역이나 형얼을 받기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전생활의 안이 

함을 버리고 목적도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다 때로는 넓은 산 

중턱에 불을 질렀다가 관청의 감찰을 받으면 미리 희생자가 될 것을 승인한 노인을 표면상 

의 방화책임자로 삼아 수형케하고 감옥 간 희생자의 가족은 부락민 전체가 협력하여 이를 

위로하고 그 가정의 생계를 보장하며 이 같은 희생자는 행을 마치연 향당화전민때l흉火EEI 

&)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다 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제통치 아래서 원시적인 생활을 스스 

로 어쩔 수 없이 택히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서 대체로 화전경작의 유익성 조선 

인의 전성적인 생활의 미개성 화전단속의 멸을 앞세우면서도 어쩔 수없이 놓민들의 빈곤층 

과 조선총독부의 행정적 단속내지 간섭이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지배체재에 대한 저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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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도 없었다 

3. 북부지역의 화전(火田) 

화진이 대채로 함경냥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암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국경지대에 집 

중되어 있어서 기온이 낮고 일찍 샤리가 내리는 지방인데다 대부분 높고 비탈진 곳이며 비 

료도 거의 하지 않는 영농 이였으며 작물도 감자 콩 4옥수수 퉁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 

었다 화전이 가장 많은 10개지역에서 1918년부터 1927년 까지 1 0년간 명균 조사의 기후 

룹 보면 대채로 9월초 중순부터 서리가 내리고 9월 하순과 10월 초순경에 얼응이 얼기 시 

작하며 다음해 5월 중순까지 샤리가 내리고 있어서 작한의 생육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작윌의 가짓수나 일기의 심한 차이는 풍년융 기대하기란 생각조차 옷했던 것이다 

(1)중북부지방인 연전 철원 포천 통두천 양주 가명 지역은 남부지방과 부부지방의 그 

가운데에 있어 일기의 차이에 경작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다 내륙산간지대인 관계로 지 

역별 국지생 폭우 우박 강설량 등 기상의 변화가 있지만 북부지방에 비해 날씨가 옹화한 

연이여샤 농작물 증가에는 별 어려움은 없었다 대개 명넨의 서리는 10월 9일경이고 마지 

악 샤리는 5윈 11일정으로서 무상(無~t)일수가 151일이고 나머지 일수는 계절에 맞는 다 

양한 따종을 하여 채소류 및 과일을 억을 수 있었디 (2)충북부 화전지(火m삐)중 정사로가 

20도 이상인 것은 산림복구의 대상으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것은 농정지 화하여 일요한 

절차에 따라 지목대상으로 나누었다 중북부지방인 경기도 지역은 함경도 명안도 국정 인 

접고산지대에는 워낙 산이 깊고 높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북부지방에 화전과 산림을 구 

분하기 위해 화전 정리를 하였다 화전 안에 주거지가 있고 화전 정리 후에 정작하고 있던 

토지가 산림으로 복구되었거나 농경지로 인정된 토지 자기소유의 토지가 600명 이만으로 

생계가 영세한 가구플 의미한다 이전 대상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화전지 안에 다른 직 

업윤 겸하고 있어 생계지장이 없는 가구와 현지 정착대상가구는 경사도 20도 미만에 주거 

지가 있으며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림 안에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전당 대지 기타 산이 아 

닌 지목으로 풍재된 토지이기 때문에 화전 정리사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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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 차별화에 따른 토지 소유권 

조선후기에 농지소유자들을 살펴보면 신분계층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양반층 (2)명민충 (3)천민충 (4)상놈 쌍놈 상한(짜쩌)으로 구별한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살펴보연 농지 소유에서 계층 분화(分化)는 어느 신분에서나 현저하게 전개 

되고 있으며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특정은 소농층(小없염)과 빈농충(>>ìK:l텀)은 않 

고 부농층(7.1따혐)은 적다는 점이다 부농층은 명민이나 천민보다 양반신분이 많고 빈농층 

은 그 반대로 명민이나 천민신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며 양반신분에도 소농층 

과 빈농층이 상당수 있어 비록 양반진체를 두고 보면 명민이나 천민보다 경제적으로 우세 

하지만 이 영세화된 소놓 및 빈농층을 두고 생각한다연 평민이나 전민이 적지 아니 많은 

수에 달한다 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특히 본고(本째)의 관심을 끄는 것 

은 대전적 농지소유(힘않的 잃Ji!! rli有)에서 기본적인 특정 하나는 인적계층 관계에 따라 

신분이 우월한 양반층은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신분이 비천한 평민층이나 천민층은 적은 

놓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각 신분의 농지 소유에서 계충분화는 이러한 특정을 

내부적으로 변동시하고 있는 것이다 

(1)조선후기에는 경제적 계충분화는 신분직급w分Q없級)의 연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의 고정된 사회신분에서 상급신분으로 상승해 가는 것은 제도상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며 가놓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분의 변동이 순전히 부력 

(피jJ)에 의존되는 평민층에서는 신분의 변동 자는 대개 곡식식량 축적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것이 비경제적인 아유인즉 양반 천민 간의 흔인에도 기인하던 

전민층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농층과 빈농층에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설사 

자작농토(딩作갱土)를 소유함에서는 소농이나 빈농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실상 빈곤 

한 것은 아니었나 신분은 변동시켜 갈 수 있는 것은 농경지나 상업적 농업의 방법으로 부 

를 축적해 갔다 조선후기 농민들의 농지소유 중심으로 한 경제적 계충 분화 현상을 조선진 

기부터 전해오는 신분제도가 조선후기에 이르러샤 변동하고 재면성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계층분화의 위에서 사회신분제는 그나마 보장되고 재편 

성되었던 것이다 (2)천민은 제도상으로 정하여진 최하층 신분의 백성을 말한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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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한 직업에 종사하였고 법률상으로는 극도로 권리가 제한받아 독립된 인격은 거의 인 

정되지 않았다 농토도 거의 입에 풀칠할 정도였으며 농사철인 옴이띤 양식이 모두 띨이지 

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빈농을 말한다 (3)화전마을사람들은 여기저기 홉어져 있지만 이웃플 

벗 삼아 의지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명지 마을과는 보이지 않는 동떨어진 생활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모를 산골에 원시적인 농경법으로 초목에 물을 질러 씨뿌려 가꾸며 어렵게 

외롭게 살아왔다 

5. 조선총독부 이주정책(ß住政짧) 

1920년대부터 농촌인구 중 15만명 가랑이 해마다 놓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대량 

으로 농사짓는 북부지역의 화진민이냐 명지 농인들이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이후 농민 

틀이 농토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빈민충의 기본을 이루는 화전민 

과 토악민(土용Jj()에 대한 정책이였다 화전민은 1930년대 들어서서 더욱 늘어났다 순수 

화진민은 1926년 3.416호였는데 점차 늘어나 1931년에는 4만1212호 1935년에는 7만 

6472호 로 나타난다 남쪽에서는 소규모의 자작농이 화전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유 

힘이 많은 경기북부 강원도를 비롯하여 명안도 함경도 산악지에서는 순수한 화전민이 대부 

분플 차지했다 순수 화전민은 화전에서 곡식을 얻고 구황작물인 갑자와 고구마를 생산했 

다 부족한 식량은 샘부터 가을까지 산골을 떠돌며 산채를 따고 약초를 캐서 먹기도 하고 

5일장에 내다팔기도 하연서 어렵게 생계틀 꾸려나갔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생활뀔수풍윤 

사기 위해서는 이들도 화예가 멸요했다 산에서 나는 약초 퉁 특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아 

띨요한 생멸풍을 사다 썼으나 열악한 수준이였다 옷이라고 해봐야 겨올옷과 여름옷 단 두 

엘 이불과 요라고 해봐야 7-8명 식구 한 두개 정도로 가지고 살았다 겨울에도 덮을 이쉰 

이 거의 없었다 (1)조선 총독부 우가키 총독은 1931년 처음 개흉한 금강산 전철을 타고 

순시를 하다 이 일대의 화전민 생환을 목격했다 그는 세계 영소인 금강산 일대에서 비참 

하게 사는 화전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초선인의 수치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가장 손쉬 

운 개선책은 우선 공과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2)조선시대 때도 이와 같은 논쟁이 않 

았지만 화전민에게 만 연세혜택을 주었다 총독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경기 욱부 지역의 와전인사(火田!<lI!) 249 



더 걷기 위해 화전민에게도 세금을 물렸던 것이다 우가키 총독은 화전에민에게 세제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추방정책을 폈다 1932년 북부지역의 개척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국유지의 산림보호정책을 폈다 화전민은 산림을 훼손하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 이 

렇게 되면 화전민은 지력(뼈力 땅의 거릉)이 다한 화전을 버리고 이몽하면서 새로운 화전을 

일굴수 있었다 산림보호라는 이릉으로 순수화전민의 화전지대에서 추방한 것이다 (3)화전 

민은 차츰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갔다 1937년 화전민은 7만2919호 줄어들었고 해마다 2 

천호씩 감소되었다 우가키 총독은 화전민의 참상을 해결해 준다고 공언해 놓고 산림보호정 

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화전민을 새로운 형태의 빈민층으로 몰아갔 

다 일부 추방당한 화전민은 농토를 잃고 이들은 도시나 공장지대로 몰려와 날품팔이꾼 지 

게나 수레로 집 운반이나 공사판 막일문 철도나 도로공사의 하루벌이 노동자가 되기도 하 

고 엿장수 또는 잡화행상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거지가 되기도 했다 도시 주변에 몰려 

들어 토막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껏해야 풍년이 들면 죽을 쑤어 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정도였다 이들은 유리민 

(遊離&) 또는 유개민(i염핀댄) 이라 불렀다 유개민은 서울 주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등 

성벽을 바람막이하며 의지해 살았으나 장기간 주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식인지 

시기에 들어서서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노동자의 증가로 새로운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었 

다 이들은 예전 유개민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민유지(&有밴)나 국유지(國有地)를 가리지 

않고 빈터만 있으띤 비집고 들어가 무엄같은 토골이나 움막을 짓고 살았다 이는 예전에 

백정(Él T)이나 일본의 후라쿠민(部짧民)과 같은 전민계층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과는 구 

분이 되었다 이들은 아주 못사는 빈민이였다 일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나고 보아 193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내의 토막민이 시외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 

다 연차로 총독 관저 앞에 덜려있는 토막인 500여 호를 도화정(동)의 부유지로 시내에 흩 

어져있는 토막민 270여호를 돈안정(정릉동)으로 400여호를 홍제동 언덕빼기 위로 옮겼으 

나 여전히 전면적으로 이주시키지 뭇했다 더욱이 이주할 때 경비나 인부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며 서약서를 쓰게 한 뒤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경깔과 인 

부들 동원하여 토막과 가재도구를 부줘 칠거를 단행했다 (5)이주지역을 보면 서울 근교 

주로 산비탈이였다 대표적으로 안현정(동) 홍제정 돈암정 수용지(收휴바)와 같이 실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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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부락이 산허리에 치마틀 두른 듯 모여살기 시작했다 당시로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라 여기고 주로 정 비(햄뻐) 문세도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 수용지가 높은 곳에 선택되어 

택지의 조성 및 도로 정유융이 충분하지 못했다 당시로서는 경성부(서윌)의 안 또는 부 

(따)의 가까운 곳에 선정되어 풍치상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된 곳도 현재는 모두 

서울장안에 있어 도시 미관상으로도 또 사회똥치상으로도 다른 곳으로 이전 집결시키지 않 

으연 않된다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주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응을 지적하 

고 있으며 빈민의 복지보다 도시미관을 주안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초 

라한 빈민을 또 한번 죽이며 칙리시키는 대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토막민읍 

교외로 이주시컸지만 생계를 위해 날마다 서윤로 들어와야 하는 날풍딸이문이나 지게문틀 

은 전차(없핑) 등 교용편을 이용하기가 풍면하여 눈치껏 다시 도시안으로 들어오는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6 힘든 상의 애환(哀없) 

농사지을 땅도 집지을 터도 없는 사람틀이 오지(맺벼)인 산속 깊숙한 땅까지 잦아 틀이 

쩡박한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풍진U화댔)세상쓸 견디어 보려고 비탈받과 씨름하며 하루가 

또 간다 달 밝은 밥이면 달에 비친 윗 안흥리 뒷골 정동새 에처로운 걷「융소리에 슬푼 여 

운을 남기여 흐느끼듯 밥은 달빛에 젖어 빠져든다 근심 많은 이 내 심정플 아는지 아득한 

저숭 끝 울려나오는 듯 그은하고 야멸찬 띠안의 새소리가 더욱 슬프게 여운을 남긴다 일 

획이 깅소월은 접동새 새소리를 듣고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니며 운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틀의 새는 한자"-1에 앉아서 울어도 고요한 적막 속에 그처럼 멸리도 가까이도 아닌 그저 

저만치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송수권 시인의 시 구절에 지리산 뻐팍새라는 시가 있다 

-여러 산용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애로 울음 울어 석상년도 깜을 더 넘겨야 나는 

길 뜬 설음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쭉새임을 알아냈다 한 용우리에 숨 

은 실제의 뻐쭉새가 한 올응을 토해 내연 뒷산 용우리 받아 넘기고 또 그 뒷산 용우리가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마리의 뻐끗새로 올응 우는 것도 알았다 밥이면 화전의 고달은 

삶플 아는지 찾아 윤든 접동새 따라 손등이 자랄 날 없이 l맡임에 왈응을 적셔내는 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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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평생은 허기진 배 움켜쥐고 허리 한 번 펴보지 못한 채 풍파를 겪어야 하는 화전 

속에 온 몸은 아파만 가고 있다 (1)화전민 대부분은 명지 농촌에서 자작지(自作地)는 물론 

소작지(小作뼈) 마저 가질 수 없어서 유랑하다가 옥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화전지대로 찾아온 사람들이였다 산속 중턱에 화전을 이루어 수확해 봐야 일년 먹을거리 

도 안 되었다 화진민 생활은 문명생활과의 거의 단절된 그야말로 원시인 생활과 닮아가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 (2)비바람 피할 곳 움막집을 지어야 했다 양지바른 오목이 들어 

간 상태기 지형을 닮은 곳 걱울이연 햇볕 잘 들고 여름이연 바람이 불어오는 곳 소나무 베 

어 기둥세우고 참나무 억새 지용 을려놓고 싸리나무 흙쳐서 벽을 만들면서 방안에 갈대 깔 

아 총총히 만들연 돗자리가 되었다 철이 바뀌어 세월 따라 흐름에 자식 낳아 식구 늘어 

망이 좁아지면 뒷벽을 헐어 기둥 하나 더 세우고 움막집이라도 그렇게 늘려나갔다 부엌 

속에 흙빚어 부뚜막은 무쇠 솥 하나 옹려놓고 국 끓여 밥 짓는 아궁이의 연기는 온 집안 

퍼져나가 식구마다 눈 매워 눈물 흥치며 밥이 다 될 때까지 밖에서 떨어야 했다 끼니때 

마다 눈물의 밥을 먹으면 가승 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만 나왔다 (3)의식주(衣쇼任)를 해결 

하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는 이름 모를 골짜기 산중턱에 가족들의 생을 맡겨 가며 힘겨운 

먹을거리 하나라도 더 심고 잘 가꾸어 생활을 꾸러나갔다 곡식이래야 산에서 정작하는 옥 

수수 강자 가 주식(王쇼)이였다 한 귀퉁이 콩 팔 깨 심어 조금씩 두어 먹고 웅막 옆에는 

채소류를 심어 소금에 절여 먹어야 했다 쌀 한 툴 보이지 않는 옥수수 감자밥에 질린 큰 

아들놈은 세끼밥 먹는 것이 소원이라며 지난 가을 화전밭 추수 끝나고 군에 지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로 떠나고 말았다 그래도 힘이 있던 아들 믿고 농사지었는데 앞으로 기다려야 

할 제대 3년이 걱정이었다 (4)우리민족은 일반적으로 일상이란 말은 언제부터 유래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늦어도 고려 때부터 전해오지 않았나 보아진다 고려 

말기에 사실을 기록한 화이역어(빨핏품5연)로 14세기부터 18- 19세기경까지 편찬 중국어와 

외국어와의 대역어휘집(힘폐댐싫싸)의 조선역어(朝햄챔댐)에서 밥- 을 파 라고 기록했 

으며 그 보다도 11세기에 연찬된 ‘계림유사’ 와 ”고려망언 에서는 밥’ 을 -박거「 

라고 기록했다 밥은 벼 보리‘ 일‘ 조 수수 기장 같은 껍데기 있는 익은 열매를 절구로 

쌓어대다 보연 껍데기는 벗겨지고 그 속에 알콕식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물을 넣고 끓이 

는 알곡은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 벼←흰쌀밥 보리 보리밥 밀 밀밥 조 조밥 수수 수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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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기장밥 동을 해 먹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알곡틀은 알에다 보리 섞으연 보리밥 싼에 

다 조를 성어도 조밥이라 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쌀‘ 콩， 조. 수수‘ 팔 둥이 있 

으며 예전에 꿈도 뭇 꾸었던 요즘에 먹는 비빔밥 약밥 묶음밥 회덮밥 오므라이스 카레라이 

스가 있다 예전에 흰쌀밥이나 잡쌀밥은 지배계충이나 논(염 )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양반 

계충 퉁이 먹었다 일반 천민 충이나 빈민층은 어쩌다 음력설이나 추석 또는 생일이 돌아 

와야 힘들게 구한 쌀밥을 모처럼 먹어야 했다 (5)우리가 기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댁고 입고 쓰고 사는 3가지 문제이 마 이 3가지 때문에 고생고생하며 산다 그중에 제일은 

먹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적 생영은 보존하기위한 필수조건이었다 인류 역사상 익을거리 

를 잦아 강을 중심으로 올도끼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였다 그 후 변천과정을 통해 도구가 

발달하여 신석기시대(新E땅時代)에서 문화가 발달되민서 인휴가 마제(Jg밍)석기들 이용하 

연서 농경과 목축생활의 시대가 열혔다 그 후로 철기시대(짧쐐싸代)에 인류문화의 발전단 

계에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묶짧잃時代)에 이어 철기를 사용하여 칼 화살촉이 둥장하게 

되있다 주로 강을 끼고 살았던 구 신석기인들은 사냥하며 울고기 잡는 법도 터득하게 되 

었다 블을 발견하여 익혀먹으면 맛있는 것도 알았다 들과 산에서 냐는 풀잎과 플뿌리 과 

일 열배도 채집하여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는 생각이 있어 사물에 현성r에 부딪치연 그 의미 

릎 이해하고 처리하는 망법도 알아냈다 (6)화전민의 식생한은 쌀 알갱이 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감자에 옥수수였다 여름에 수확한 옥수수틀 말려 치웅이 오연 멧돌에 갈아 땅속에 

보관했던 감자를 꺼내 으깨서 옥수수 가루와 함께 콩을 없어 주식으로 때워야 했다 어쩌 

다 띨식이나 겸두"-1 먹는 녹두나 메밀 갈아 국수나 빈대떡 콩갈아 되비지에 순두부 만들어 

억는다 요픔 다이어트 웰빙음식인 것이다 기릉기 없는 자연 그대로 음식 섭취는 배고플 

수밖에 없었다 져우살이 반찬은 양염도 제대로 안된 엉성한 김장김치에 봉 여름내 뜸어 

두어 알렀던 산나불 끓여 무쳐먹고 시래기에 된장 넣어 국끓여 허기진 애를 채웠다 (7)오 

랜 세월의 연화에 따라 식생활은 용습이 되어 밀접한 관계속에 이어져 왔다 모든 음식의 

째료는 대부분 끓여야 맛이 있고 제대로 된 음식이 된다는 것도 얀았다 각 지방마다 자연 

지리적 생활갑정에 따라 다소 음식의 종류와 맛의 차이는 있지만 액을거리 자제는 풍습이 

되어 고유한 민족의 진통음식이 되어 자리 잡아 오늘날 음식문화의 시초(삶初)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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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움막과 토담(토막)집 

원시사회(댄始社용)인류역사상 최초의 사회로 원시적 생활을 하며 일정한 생업을 유지하 

기 위해 천연자원을 생계수단으로 이어왔다 생각 없이 살연서 문화가 열리지 않는 시대에 

나무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던 시대였다 지금도 통두천 신진(쭉川)에서부터 한탄강 

으로 이어지면서 돌도끼가 출토되는 것을 보연 그 흔적을 알 수 있다 원시초기 사람들은 

집을 지을 줄 올랐으며 자연통굴이나 고목나무속의 나무굴 바위 그늘과 같은 곳을 생활거 

점으로 하연서 그곳을 집으로 생각하고 추위와 더위 비바람 눈과 같은 자연현상들과 짐승 

독벌레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원시시대를 거 

쳐 구석기시대 중반을 념어서연서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은 바람 막(짜)이나 구덩이와 갇 

은 단순한 것이었다 그 후 여러 단계들 거치면서 보다 쓸모 있는 건물로 발전하였다가 점 

차 반웅집(반지하)으로 그것이 다시 땅위로 올라와 토벽(土않)을 쌓는 토답집으로 지상 건 

물을 짓게 되었다 (1)웅박집은 허리춤 깊이와 구덩이를 만든 다응 그 위 지붕에는 참나무 

소냐무 퉁으로 서까래로 지붕을 만든 다응 갈대나 억새융을 엮어 씌운다 웅막 바닥에는 

병충해 예방으로 단풍으로 불든 솔잎을 모아 기초바닥을 깔은 다음 지붕에 을려놓은 갈대 

나 억새풀을 엮어 방바닥을 만들면 움막집이 된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연 마한(.1"행)의 가 

옥은 분총형 (tJl隊形 무덤식으로 웅막을 만들어 바닥은 마루를 깔았음)의 초옥 토실(젠몽 土

좋)로 출입구가 계단을 롱하여 위에 있다 하였는데 이것이 예전에 화전민이 살던 응막과 

비슷한 생활공간이였다 (2)토담집(土샘家)은 흙을 이겨 돌과 같이 쌓거나 널빵지로 직사각 

형의 틀을 만들어 진흙에 짐을 넣어 반죽한 후 단단하게 다지고 틀에서 찍어내 6-7일 햇 

볕에 말려 벽을 쌓는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것이 흙속에 있는 성분이 오 

묘(맺妙)함을 느끼게 한다 (3)토답망은 끌을 판 그 위에 앓고 넓은 구들장(돌)을 깔은 다 

음 진흙반죽을 엽게 바르고 아궁이를 만들어 물을 지피연 열기가 골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구들장이 달아올라 한해 겨울을 따뭇하게 보낼 수 있었다 (3)부엌에 아궁은 불을 때기 위 

해 만든 것으로 그 위에 부뚜막을 만들어 가마솥이나 작은 무쇠솥을 올려놓고 불을 때연 

음식을 편리하게 익혀 먹을 수 있으며 땅도 따뭇해지는 이중으로 효과플 내며 편리하게 사 

용하였다 이렇게 단순한 바람 막으로부터 시작된 움막집 그러고 토담집은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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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럼집으로 반듯하고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였으여 고대에 이룩된 살림집의 

민족적 특성은 상국시기에 이르러 발전되었고 봉전사회의 전 기간에 걸쳐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으로 풍부화 되었다 

8. 좌반(i호飯)고등어 

우리나라 중요 수산물의 하나인 고퉁어과의 바닷뭘고기는 음은 가름하고 통통하며 둥은 

녹색이며 배는 은백색이 많이 나며 주로 동해바다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1950-1960년대 

까지만 해도 도로교통시설이 열악하여 해안 어촌에서 내륙지방까지 운반하는 물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풍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고 냉동차나 가정에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 

다 두고두고 오래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자반(좌)이라 하여 도올화 

(f!ë)자에 액을반(ûíi)자를 썼다 오래두고 억을 수 있도록 고둥어 뱃속에 굵은 왕소금을 넣어 

젓갈 모양으로 짜개 만들어 두 마리플 한몫(한섭)씩 판매하였다 육류나 생선이 구하기 어 

려웠딘 시절에 어쩌다 가뭉에 콩나듯 자반고등어 먹기도 힘든 매였다 화전에서 냐는 장곡 

류 둥에 지고 5일장(J찌에 나가야 한두 성(2-3마리) 사와 장작붙에 구워 먹는 그 앗은 

진하 일미였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뭇 먹었다 늘려 먹으려연 정재성을 앞세워 짜디 짜개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를 먹어야 했다 요즘처렁 싱싱한 횟강이나 기름에 튀겨 먹는 다는 

것은 생각조차 뭇했었다 생선의 부피보다 소금의 양이 더 많아 그래도 고기(괴기)반찬이라 

좋아했었다 어쩌연 절인 생선의 몽을 빌려 소금을 먹었던 것이다 (1)화진밭 주연 룹이연 

반찬거리인 산나물들이 하나 둘씩 약속이나 한 등이 뾰촉이 용라온다 달래 냉이 고사리 

두릎을 따다가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 내다 팔아 허름한 옷가지이며 석유 한 되 사고 주 

벅만한 빨래비누‘ 새우젓에 성냥 한통 사고 나면 그만이다 한여름이면 잡자 용수수플 내 

다 말아 쌀 되박이나 사다가 감자를 넣고 모처럼 가족끼리 틀러앉아 감자밥을 지어 자반고 

동어 놓고 그래도 작은 행복에 눈물겨운 저녁밥을 먹는다 (2)깊은 산중 높은 산 아래는 

햇빛도 숭이 잔 듯 빨리 숨어 버린다 석유 등잔 호롱할빛 어스릎이 깔리연 기다혔다는 듯 

이 부영이 접동새가 망이 싫은지 번갈아 울어댄다 때 묻지 않은 플벌레 날짐승 들짐숭들 

이 모두 둥지를 찾아 가고 없는 고요한 빔에 두고 온 부모형제틀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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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써 열심히 일하며 발버풍쳐 봐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만 조상으로부터 울려받은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유 

랑생활하다 보니 흘러 흘러 불을 질러 화전 밭을 일구어 개간하는 첩첩산중까지 오게 되었 

다 넓은 비탈밭 한해 농사짓고 겨우내 일거리 없을 때면 참나무가 지천이라 숭가마 만들 

어 놓고 숨을 구어 등짐지어 시장에 내다 팔아 밀가루 반찬거리를 사오곤 했다 (4)산골에 

휘몰아치는 폭설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토끼 노루 눈 발자국 따라 사냥에 나선다 어쩌다 

산토끼라도 한 마리 잡으면 가죽을 벗겨서 멀조끼나 럴모자 해 쓰고 고기에 감자를 넣고 

고추장 소금 넣어 얼큰하게 요리하여 그나마 몽보신이라도 한다 이렇듯 모든 것은 몸으로 

부딪치면서 자가(自家) 소득(Ji떠유)을 하기 때문에 식량이든 사낭이든 부족할 수밖에 없었 

다 화전민들의 가계 생활상은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소작 화전민들은 평지 농사 그것보 

다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의 폭우와 산사태로 밭이 유실된다든가 산불로 인하 

여 농작물까지 소실되어 없어질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9 어머니와 아궁이 

아궁이는 하루세끼 식구들의 식생활 찬거리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아궁이 앞에 후후 불 

어가며 불씨가 꺼질까봐 불을 지피는 어머니의 모습은 매운 연기 눈가에 어려 눈물이 난 

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불은 약하게 또 강하게 태워가며 아궁이에 남아있는 불을 부지 

갱이로 들썩인다 불씨는 치마에 올려 붙을까봐 치마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려가며 부뚜막 

위에는 크고 작은 무쇠솥이 있다 밥짓는 구수수한 냉새와 된장국 냄새는 은은한 교끝을 

스치며 뜸들이는 순간이다 아궁이는 옛선조 때부터 삶의 문화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 

생활속에 사라진 아궁이 따라 가족들도 흩어져 핵가족이 되었다 화목하고 인정이 메마른 

세상속으로 무쇠솥마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주황빛으로 아궁이의 불빚은 세상의 드러내 

지 않고 부엌의 아궁이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타올랐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붙이였 

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했고 그곳엔 삶의 성숙함은 꿈의 붙이였다 붙은 아궁이 

속에 방골을 통하여 구들장을 데워주고 우리의 몽과 마음을 따뭇하게 녹여준다 오로지 오 

순도순 방에 모여앉아 훈훈한 마음을 살찌우게 했던 어머니의 불은 성스러우띤서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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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 연기에 눈물을 흉치던 어머니는 명생을 아궁이와 함께 살다 갔다 

인류의 역사는 기아애대때)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해월(빠月)선생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 

기가 있다 해월 선생이 쫓기는 몽이 되어 며칭을 굶어 용시 허기져 있었다 그 때 세자 

중 한사람이 -선생님 밥이 무엇입니까T 하고 물었다 선생은 대답하기를 -밥이 하늘이 

다- 고 했다 밥은 곧 생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飯쌓)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가 

호홉을 못하연 안 되듯이 밥을 먹지 않으연 축음에 이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블 

것이다‘ 예전에 어릴 적 가을 추수 끝나고 마당에 홈어져 있던 벼 곡식 하나라도 더 주우 

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곡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사랍이 설기위해서는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다름 아닌 먹는 것(쇼) 거저하는 것(家) 입는 것(t;:)이 그것이 

다 이 세가지중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억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 따라 다었기 때문이다 오전6-7시에 밥을 먹으면 12-13시에 

정심을 먹어야 한다 그 간격의 시간은 5-6시가 된다 그 시간을 넘기연 배고픔을 느낀 

다 일손에 힘이 빠지면서 의욕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제가 다르다 예진에는 그날그날을 끼니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양 

(J，i)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지구촌의 문제로서 자존심도 없었다 우리에겐 밥이 하늘인 

배가 있었다 멀리도 딸고 65년 전 65세 이상을 살아온 노인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일제하에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떼 

백성틀은 밥이 하늘인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농민들은 농사플 지어 봤자 일년을 견디 

기 힘든 식랑에도 웃 미치는 공제식량을 얼마 냥겨놓고 강제 공출로 빼앗기고 말았다 농 

사철이 돌아오는 봄에는 식량이 바닥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 영양실조로 부황증(i'f.liHE 

오래 굶어 살가축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걸린 액성들이 허다했다 광복은 맞았지 

만 남과 북이 이념의 갈둥으로 혼란기가 찾아오고 결국 6. 25한국전쟁을 겪으연서 잎친데 

엎진 격으로 애고픔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1)배고왔던 그 시절 그래도 웃어른들은 밥을 

냥기는 습관이 있었다 아니 아들 손자들을 죠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딘 것 

이다 밥이 많든 적든 언제나 일정한 양을 남기곤 했다 며느리는 왜 남기는 줄도 모르고 

끼니때마다 납기자 밥을 적게 드렸지만 여전히 또 그만큼 남기곤 하였다 시아버지는 며느 

리한테 왜 밥을 남기는지 그 사연을 들려주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친척집에 손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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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되었다 친척을 맞은 그 집에서는 마침 때가 점심때라서 접심 준비들 했다 그런데 

쌀독어|는 한사람 벅을 만큼의 쌀밖에 없었다 그래서 손님에게만 드러려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 그러한 속사정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는 부엌문에 서서 엄 

마 나도 밥줘하고 졸라댔다 그 보채는 성화에 못이긴 어머니는 손님이 진지 드시고 남기 

시연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사연을 알 리가 없었던 그 어른은 점심상을 받아 시장하 

던 참에 먹다가보니 밥이 조금밖에 남지 않자 조금 남은 밥에 울을 들어 부었다 숭늄삼아 

다 마실려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다 문밖에 마루에 서서 손님이 밥을 남겨주기만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일제히 소리플 질렀다 엄마1 손님이 밥그릇에 물 부어 벼렸 

어! 하고 울기 시작했다 손님은 그 순간 아뿔싸! 하고 느꼈지만 이미 물 말은 밥을 다 마 

신 후였다 어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이들이 왜 내 밥 먹는 것을 지켜봤는가를 미 

처 올랐던가 하고 느꼈지만 이이 엎질러진 물이였다 (2)어른들은 아래 식구들을 위해 의 

도적으로 밥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 후 그 손넘은 어디를 가든지 의도적으로 밥을 남겨 

주었다는 설이 내려오고 있다 밥은 곧 목숭이라는 것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 

라는 것을 교흔으로 삼아야한다 전략가들은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첨단 무기 전쟁이 아니 

라 식량 전쟁이 멸지 않아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먹 

을 것이 이렇게 용족하지 옷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며느리는 아버님 진지를 남기지 

마세요 계속 남기셔서 진지들 적게 드렀어요 밥을 남기시연 요즈음은 아무도 그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애들도 싫어하고요 그러나 그날도 아버지는 어제와 다름없이 밥을 또 남기 

셨다 어려웠던 시절 교훈을 잊으면 어려운 세상이 언젠가는 또 돌아온다 있을 때 절약하 

는 습성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루세끼 밥을 먹으연서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해 본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10 화전 정리사업과 과정의 성과 

깅은 산속 모진 목숨이으려 쓰런 가슴 불질러가며 한 많은 세상을 살아야 했던 화전민들 

도 정부정책에 따라 어디론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떼나야했다 젊었을 매 들어와 남은 것도 

없이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며 늙음은 어쩔 수 없었다 세월은 일세시대에 광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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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플 열어주고 나라를 찾았지만 화전민의 생한은 달라진 게 없었다 정부의 산림녹화사업 

에 이지1는 떠나야할 땅 긴 세월 땅을 따샤 익고 살았던 애증(쩔뼈)의 땅을 뒤로 한 채 그 

들은 가고 없다 ( 1)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문세는 화전으로 인한 황예화 동 무립옥지의 

중가와 입목 축적의 감소로 대표되는 산림황예화였다 일제시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보 

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화전 정"l사엉이 1974-1979년간 

단 6년만에 완전한 성공을 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재정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아무리 화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임업적 피해가 심각하여 화진과 화전민에 대 

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화전정리사업에 멸요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었다연 성공은 커영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화전과 화전민의 문제였다 (2)1970년대 

의 화전 정리사업에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자되는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을 정상 

액 기준은 1960년대 후반 기준으로 그 이진에 비해 이후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 

다 이는 제3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실질적인 효과윤 딴 

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 때문에 1960년대 후반을 기 

준으로 앞뒤 시기 사이에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의 규모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가 나타 

났다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60%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각 

각 1972년과 1971년이고 25%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각각 1968년과 1969년 이였다 그 

러고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의 10%륜 넘어가는 시기는 각각 1965년과 1966년 

이며 1960년대에는 각각 3.2%와 4 0%에 붙과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1974년 이후 화전 

정리사업에 투지된 비용을 강당하려연 정부예산 차원에서 보았윤 때 1974년에 비해 1968 

년에는 4배 1966년에는 10배 1960년에는 25애의 부당을 가질 수밖에 없었응을 알려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1960년대 전반기에는 화전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싱더라도 실제로 시행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왈가능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 1970년에 화진 

정리사업의 성공과 일제시대의 화전정리사업의 실패원인을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비 

교해 보연 일제시대 화전정리를 위해 처음 5년간 l호당 매년 50전의 시비빼RE)장려금융 

지급하여 정착농업을 하게하고 농경 적지로 지정한 곳으로 옮기기 원하는 경우 l호당 명균 

20원의 이전비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은 이전에 없던 것이다 그러나 이정도의 지원을 용해 

화진민이 자작농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았디 1923- 1938년 화전인 가족의 연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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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균 수입이 97원 64전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원을 l년 수입의 120.5%에 

불과하다 그리고 1930-1932년 최저농인 소작농의 연평균 총소득이 339원 54전에 비하 

면 20원은 59% 불과하게 된다 (4)1970년대의 화전정리 타시군 지역 또는 타시도로 이전 

한 가구에게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40만원이 지급되었고 1976년부터 50만원으로 상 

향조정되었다 그러고 경사도 20도 이상의 화선정리 지역에서 20도 이하의 마을로 이전할 

경우 20만원과 25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전비는 1976년 화전민의 1년 평균 소득에 거의 

가깝고 전체농가 l호당 평균소득의 43.3%에 이르며 이주비는 그 절반에 이른다 이와 같 

은 수치를 일제시대의 북선 개척사업에서 지급된 이전비와 비교해 보연 화진인이 화전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화전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샤 1932년에 저리 

자금을 융통시켜 매호당 200원의 농자를 주고 상환법은 30년부로 해야 한다는 동아일보 

김병식 기자의 지적은 화전정리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였다 고 볼 수 있다 이 지적은 최소 

한 매호당 200원 정도를 지원해야 화전민이 화전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액수는 1970년대의 화진정리사업에서 지급했던 이전비나 이주비용과 비교해 볼 때 설득력 

있는 것이다 8.15광복이후 우리나라가 당연한 가장 큰 산림문제는 화전황폐지 퉁 무립목 

지 등 증가와 입목 축적 감소로 대표되는 산림황폐화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샤는 

화진정리사엄 사방사업 등을 통한 무립목지의 재 조림과 더 이상의 산림황폐화가 이루어지 

지 않도록 가정용 목지 연료의 대제가 이루어져야 했다 무립목지에 나무들 심는다고 해도 

해당 지역주민이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 심은 나무를 벌채한다면 언젠가 그 산림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광복직후 우리나라가 직연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산에서 나무들 에어 아궁이에 태워버리는 막대한 가정용 

목질 연료 소비에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산림녹화 성공은 가정용 연료를 옥질 연료에서 

화석연료로 대제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이였으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1967년 산링청 발족이후 진행된 대규모 조림이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는 것을 밝혔다 이 

와 같이 중요한 산림문제 충 하나였던 화전이 1974- 1979년간 완전히 사라졌다 (5)항공 

사진을 이용한 전국규모의 산림자원 조사실시와 도로시설의 확대는 1970년대 화진정리사 

업과 직접연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화전민의 은닉성을 제거하여 화진민의 추가 발생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초외 국가산림자원의 조사는 1972- 1975년에 이루어졌다 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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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의한 계획적 산림녹화 기반조성과 산림 행정의 과학화플 위한 산립 

기본조사로서 1974년 말 현재의 전국산림의 실태파악과 산림몽계 정비윤 목적으로 실시하 

였다 조사를 위해 과거 현장 산림자원조사 망법을 탈피하여 전국임야에 대한 임업용 항공 

사진 축적 1 :1 5 . 000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국 규모의 입상도 64.554가 작성되었 

다 전국규모의 항공사진 웰영으로 화전민의 위치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윤은 화전이 있는 산링의 소유자 화전의 경작자가 또는 산링계에게 

해당화진이 있는 산림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화전의 소재지 면적 정사도 산림의 

소유자 화전의 경작자 둥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화전 신고자는 신고를 기띠할 수 있는 가 

능성이 크므로 실제 신고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링계에 의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이 

련 이유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화전연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런 촉만에 

서 보면 1975년 산림자원 조사가 최종 완료되어 항공사진 및 입상도를 한용하여 화전지픔 

얀진한 수 있었다는 것은 화진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6)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의 효력이 1960년대 후반부터 본칙 

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 역시 1967년경을 고바로 

시작하여 급격하게 중가하기 시작하여 화전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74년 1960 

년의 25배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생산과 정부예산의 확대는 화전정리사업이 생 

공 할 수 있다는 충분한 조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화진정리사업에 대한 사회 

적 경제적 입업적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화전민의 생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0년 후반부터 본격 

적으로 나타냐기 시작한 경제개발 계획의 효과가 이러한 충분한 비용투자릎 가능하게 했던 

것이며 이것은 한연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화전정리사업에 대한 필요생이 인식되어 구체 

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웠응윤 보여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항공사 

진을 이용한 전국규모의 산림원 조사가 기술의 발진과 도로시설 확대는 화전정리사임과 직 

접 연결될 것은 아닐지라도 화전민 발생 원인중 하나인 은익성을 제거하는데 항공완영은 

긍정적인 역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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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맺는말 

인류의 역사는 기아(f~l때)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이 언제나 삶의 현장에 따라 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문제가 다르다 먹는 것 

이 넘쳐난다 l년에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약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그날그날 끼 

니 걱정을 해야 하고 백성의 문제 즉 양적인 문제였다연 오늘의 먹을거리 문제는 양과 질 

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오히려 영양가 음식이 넘쳐나 당뇨 고혈압을 부르고 있다 해월(따 

셔)선생의 일화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월 선생이 쫓기는 몸이 되어 며칠을 굶고 융시 

배고 고왔다 그때 제자 중에 한사람이 -밥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은 대답하 

기를 “밥이 하늘이다 라고 했다 얼마나 밥이 소중했으연 이렇게 대답했을까 우리에겐 

625한국전쟁이 끝나고 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햇더미 위에서 경제를 일으키려 

고 허리를 졸라앤 보릿고개가 있었다 서민들은 밥이 하늘인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이렇 

듯 쌀농사는 문자 그대로 우리민족의 띠와 살아 되고 문화와 전똥의 공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화전민들에게는 쌀이란 꿈도 꾸지 못한 너무 가난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축복받지 못한 쌀 대신 잡콕인 수수 팔 콩 보리 욱수수 감자 등을 얻기 위해 허기진 

배 움켜쥐고 허리 한번 못 펴보고 화전 밭을 일궈야만 했다 힘든 삶에 산 그림자는 저녁 

짓는 연 기속에 또 하루가 저편으로 떠나가고 있다 화전인이 살았던 곳은 세상 끝 막다른 

골목길이었다 정부가 화전민들의 생활대책과 국토보존을 내세워 화전 정리사업을 한 것은 

1966년 제정된 화전정리어| 관한 법령이 공포되고 나서부터 시작으로 1978년을 마지막으로 

화전민은 화전경작의 전연적 금지에 따라 그 모습을 강추었다 그 후 우리가 숱하게 들어 

온 치산녹화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화전민들은 보따리 젊어지고 조금씩 산 밑으로 내려오 

거나 뿔웰이 홈어졌다 산림청은 1970년 12월에 간행한 화전정리사에는 화전민의 생활 안 

정과 치산녹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협동정신 발휘는 화전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함으로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길 또 하나의 업적을 이루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과 사업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적 용사정신과 그러고 

값진 땀이 밑받침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그 공적은 후세에 길이 남겨질 것이라고 했다 오 

262 이영수 



랜 세월의 흐름 애환이 서려있었던 곳 화전민의 붙은 뜨겁고 서글은 정열과 같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서글푼 일이였다 숲에 불{을 질러 밭을 갈아먹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불로서 삶을 이어간 이들은 이제 뭇 잊을 세월속에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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